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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 會 辭

벚꽃 흩날리는 좋은 계절에 가야문화축제의 한 마당으로 제18회 가야사국제학

술회의의를 개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석해 주신 전국의 연구자 여러

분, 김해시장님과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가야문화의 계승자가 

될 부산 경남의 역사학 전공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장의 역사에 대한 애정으로 20년이 넘게 가야사연구의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우리 김해의 노력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술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는 이러한 의미와 전통을 충분히 자각하고 보다 나은 

학술회의와 연구성과의 전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열리는 국제학술회의의 주제는 ‘김해 양동고분군과 고

대 동아시아’입니다. 주촌의 양동고분군은 시내의 대성동고분군과 함께 김해 가

락국의 역사를 웅변해 주는 국가사적입니다. 앞쪽 하손패총의 마을유적과 뒤쪽 

양동산성의 군사유적과 세트를 이루면서 해상왕국의 가야 또는 고대 국제도시 

김해의 면모를 보여주는 중심마을의 하나입니다.

1960년대부터 알려지기 시작해, 1980년대 이후 지난해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

례의 발굴조사도 진행되었고, 세상을 깜작 놀라게 했던 다수의 발견도 있었습니

다. 오늘과 내일의 발표와 토론이 이러한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가야사의 

장면을 되살려 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표와 토론 참가를 수락해 주신 학자 여러분들과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던 김해시청과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리고 국립김해박물

관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학술대회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

도록 끝까지 성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자리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012. 4. 6.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소장 이 영 식



歡 迎 辭

제18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를 위해 가야문화의 발상지이자 가락국의 도읍지인 

우리 김해시를 찾아주신 전국의 학자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김

해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년이 넘게 가야사의 비밀을 밝혀가며 문

화관광분야는 물론, 우리 시만의 이미지와 브랜드 창출에 새로운 아이템과 자양분

을 제공하는 가야사학술회의의 개최를 시민여러분과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5번째로 대도시가 되었으며, 역사, 문

화, 환경과 복지가 살아 숨쉬는 명품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시는 이 아름다운 봄날에 우리 시의 명물축제인 가야문화축제를 개

최하고 있습니다. 가야시대 배경의 ‘황세장군과 여의낭자’라는 뮤지컬도 있고, 러

시아 ․ 인도 ․ 일본 같은 자매도시의 공연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가야사학술회의

를 통해 밝혀지게 되었던 가야사의 새로운 사실과 가야문화의 국제적 성격들이 

보다 발전된 문화행사를 보장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학술회의 주제는 ‘김해 양동고분군과 고대 동아시아’라고 합니다. 양동고

분군은 우리 시가 자랑하는 국가사적의 하나로 고대왕국인 가야의 선진성과 국

제성을 잘 보여 주는 유적입니다. ‘금은 보다는 옥과 구슬을 좋아 했다’는 기록

처럼 수많은 옥구슬의 장신구들이 출토되었고, 철의 왕국을 보여주는 엄청난 덩

이쇠도 출토되었으며, 중국 ․ 일본과의 교류를 웅변해 주는 외래계통의 문물들도 

다수 출토되었습니다. 학술회의의 성과가 우리 시가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국제화와 문화관광의 정책수립에 좋은 자료와 올바른 방향의 제시로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학술회의의 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신 한국 ․ 중국 ․ 일본 3국의 학자 여러분과 

언제나 학술회의의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우리 시 학술위원회

의 신경철 ․ 조영제 ․ 이영식 교수님과 김정완 국립김해박물관장님, 국립가야문화

재연구소 강순형 소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학술회의를 

후원하는 국립김해박물관과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학술회의를 주관하는 인제대 가야문화연구소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의 학술회의가 계획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좋은 연구발표와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가야사 연구의 진전에 기여하길 빌며, 학술회의의 성과가 

우리 시의 교육과 문화관광의 발전을 위한 자산의 축적으로 이어짐은 물론, 우리 

민족의 고대사를 보다 풍부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학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

나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4. 6.

김해시장 김 맹 곤



祝   辭
  먼저 제18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가 성황리에 개최되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20여년 전 시청강당에서 조촐하게 출발할 당시에만 해도 단순한 1회성의 이벤

트행사 아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김해시의 적극적인 추진과 

여러분들의 호응에 힘입어 가야사학술회의는 이제 20년을 넘는 역사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여러 단체가 추진하는 많은 학술회의가 있습니다만 

전문학회도 아닌 지역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학술행사가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

되는 것은 여기 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회의에서는 가야 특히 금관가야의 모든 부문을 점검해 보면서 학계

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지역 주민여러분과 공유하여 왔습니다. 오늘

은 대성동고분군과 함께 금관가야의 양대유적으로 손꼽히는 양동리유적을 분석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양동리 유적은 이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학계에 정식으로 소개된 

것은 1970년 박경원선생님에 의해서였고 정식학술발굴조사가 처음 이루어진 것

은 1983년 이었으니 올해로 꼭 19년이 됩니다. 그 뒤 여러 차례의 발굴조사를 

거치면서 양동리 유적의 성격이 점차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대성동고분군이 금관가야의 왕묘라면 양동리유적은 변한의 구야국이 금관가야

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유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양동리 

유적의 모든 것을 해부하여 정리해보고 그 결과를 지역주민 및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과도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우리 국립김해박물관에서도 이 회의에 맞추어 양동리 유적 특별전“ 양동리, 가

야를 보다”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이 자리의 발표

내용을 잘 들으시고 저희 박물관 특별전시실에 마련된 전시도 함께 관람하신다면 

양동리 유적을 입체적으로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 및 토론을 위해 김해로 왕림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멀리 바다건너 중국과 일본에서 오신 선생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시느라 수고하신 김해시와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의 관

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2. 4. 6.

국립김해박물관장 김 정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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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양동리 유적 2011년도 발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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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양동리 유적 2011년도 발굴성과

박 진 일 (국립김해박물관)

<目  次>

  Ⅰ. 머리말

  Ⅱ. 조사내용

1. Ⅰ지구

2. Ⅱ지구

3. Ⅲ지구

4. Ⅳ지구

  Ⅲ. 조사성과

1. 유적의 분포 범위 확인

2. 목관묘의 주요 분포지역 확인

3. 석실묘 확인

4. 칠궁, 유리, 판갑, 통형철기 등 

주요 유물 확인

5. 무문토기 출토

6. 양동리 유적 조영연대 확인

Ⅰ. 머리말

  양동리 유적은 1970년 馬形 劍把頭飾과 四神博局鏡을 비롯한 일군의 유물이 보고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1).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1차례, 동의대박물

관에 의해 4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2010년 문화재청의 사적 정비계획에 따라 

국립김해박물관과 대성동고분박물관은 2010년 11월 24일부터 2011년 3월 21일까

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보고는 이의 결과이다.

  여섯 차례의 발굴 결과 유적의 조영 시기는 기원전 1세기~기원후 7세기에 해당하

며, 목관묘, 옹관묘를 비롯하여 목곽묘, 석곽묘, 석실묘 등 변한과 가야의 모든 묘제

가 망라되었다. 하지만 기원후 6세기대의 무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적에서는 다양한 토기를 비롯하여 중국경, 有銘銅鼎, 금박유리구슬, 통형동기, 

(중)광형동모, 철창, 定角式鐵鏃 등 중국·일본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1) 朴敬源, 1970,「金海地方出土 靑銅遺物」,『考古美術』106·107합집, 韓國美術史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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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양동리 주변 유적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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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 조사기간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84.11.20

-'84.12.30 
국립문화재연구소, 1989,『김해 양동리 고분 발굴조사보고서』

동의대학교박물관

(1차)

'90.11.12

-'91.12.24 

동의대학교박물관, 1991.10,『김해 양동리 고분군 발굴조사 개요』

                  1991.11,『김해 양동리 유적 개요』

                  1991.11,『김해 양동리 제 162호 토광목곽묘 발굴조사 개요』

                  1991.12,『김해 양동리 고분 갑주출토 유구』

                  2008,『金海良洞里古墳群Ⅰ』

동의대학교박물관

(2차)

'92.2.2

-'92.12.31 

동의대학교박물관, 1992.11, 『김해 양동리 고분군 제2차 발굴조사』

                  1992.12, 『김해 양동리 제235호 토광목곽묘 발굴조사 개요』

동의대학교박물관

(3차)

'93.9.20

-'94.5.5 

동의대학교박물관, 1994.1,『김해 양동리 고분군 발굴조사』

                  1994.6,『김해 양동리 고분군 발굴조사(제3차)약보고서』

동의대학교박물관

(경계지점)

'95.5.30

-'95.7.18

동의대학교박물관, 1995.6,『김해 양동리 고분군 발굴조사』

                -김해 양동리 산6-2번지와 4번지의 경계지점에 대한 긴급조사-

동의대학교박물관

(4차)

'95.10.12

-'96.2.29  

동의대학교박물관, 1996.2,『김해 양동리 고분군 발굴조사』

                -제4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국립김해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

'10.11.24

-'11.3.21
국립김해박물관, 2011.3,『김해 양동리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표 1. 김해 양동리 유적 조사 경과

Ⅱ. 조사 내용

  조사단은 경작으로 인해 일부 유물이 노출된 곳(Ⅰ지구)만 전면발굴하고 나머지 

지역(Ⅱ· Ⅲ· Ⅳ지구)에 대해서는 유적의 범위확인을 위해 분포조사를 실시하기로 하

였다. 발굴조사를 실시한 Ⅰ지구는 이전 동의대학교에서 발굴조사한 양동리 유적 동

남단에서 동쪽으로 약 150m, 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한 지점에서 서남쪽으로 약 

2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Ⅱ· Ⅲ· Ⅳ지구는 김해시에서 매입한 사적의 경계를 따

라 설정되었다.(표 2, 도면 2 참조)

지번 확인유구 묘제 주요출토유물

Ⅰ지구
239,240,241,2

43,243-1,산3
분묘39기, 수혈1기 목관·옹관묘 등 와질토기, 유리, 칠궁 등

Ⅱ지구 산1-1 분묘4기, 수혈1기 옹관·석실묘 등 단각고배 등

Ⅲ지구 산1-1 없음 없음 없음

Ⅳ지구 산3,산5 분묘2기 삼국 판갑, 통형동기·철기 등

표 2. 지구별 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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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양동리 유적 조사 구획도

 1. Ⅰ지구

  Ⅰ지구는 양동리 유적이 조성되어 있는 야산의 남쪽 중앙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는 24~30m로 동의대학교가 조사한 주능선과는 달리 완만한 경사를 가지는 구릉 사

이의 충적지이다. Ⅰ지구에서는 주로 원삼국시대에 해당하는 목관묘·옹관묘 등 분묘 

39기와 함께 청동기시대로 추정되는 자연구가 확인되었다.

합 계 목관묘 옹관묘 직장묘 추정목곽묘 불명

39기 21 8 6 3 1

표 3. Ⅰ지구 확인 분묘

  분묘는 묘제를 불구하고 장축 방향이 모두 등고선과 평행한 방향이다. 이 시기 구

릉 상에 위치한 목관묘의 장축 방향이 대개 등고선과 직교하는 점과는 전혀 다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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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다. 목관묘에서 출토된 토기를 살펴보면 전기와질토기의 늦은 단계로 볼 수 있

는 (대부)조합우각형파수부호·주머니호·양뉴부옹과 타날문단경호가 대부분을 차지한

다. 철기는 철검·철모·철부와 철겸 등이 확인된다. 또 유적에서 유리구슬의 출토량이 

많은데 대개 직경 1cm 이내의 유리환옥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19호나 31·32호처

럼 작은 다면유리가 출토되기도 하고 17호처럼 말각방형의 유리옥도 확인된다. 옹관

묘는 대개 이 시기의 다른 유적처럼 모두 횡치합구식이며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사용

된 것은 없다. 또 20호처럼 豚鼻形 저부를 가진 주옹도 확인되고 있다.  

도면 3. Ⅰ지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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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Ⅰ지구 유구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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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제
묘광크기(cm) 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깊이 관상부 관내부 충전토

1 목곽? 239 126 11 - 단경호2,철부 철도자

2 직장 210 77 32 파수부호3,철기편 단경호,유리구슬 -

3 목관 211 82 53 소옹 - -

4 목관 177 84 52 - - -

5 목관 (111) 108 23 - - -

6 목관 230 81 47 - 소옹,철겸 -

7 ? 312 100 5 - - -

8 목곽? 225 114 11 - 소옹,철모,철검 -

9 직장 187 77 45 - 다면유리,유리구슬 -

10 직장 252 87 29 - 소옹,파수부호,철부 -

11 목관 279 103 30 -
유리구슬일괄, 

칠초철검, 철도자

철모,철겸,소형철부, 

철촉군,소옹,칠기

12 목관 (142) 83 6 - 철촉 -

13 목관 249 114 59 - - -

14 옹관 100 76 39 - 대호,연질옹 -

15 목곽? 272 87 13 - 철검 -

16 직장 273 85 44 - 옹,철겸 -

17 목관 277 96 37 단경호
방형유리구슬,

유리구슬

양이부호,주머니호,

파수부호

18 옹관 96 56 21 - 대호,연질옹 -

19 목관 308 137 95 단경호
철검,철부,철겸,따비,

다면유리,유리구슬

파수부호(4),소옹,

철모(2),칠기(2),철촉

20 옹관 135 (65) 40 - 대호,연질옹 -

21 목관 296 118 102 단경호 철모,철검,칠기

불명철기,주머니호,

조합우각형대부파수부

호,철겸,칠궁,원통형칠기

22 목관 170 75 29 - - -

23 목관 273 105 19 - 다면유리,유리구슬 칠기2

24 옹관 80 51 16 - 와질옹,연질옹 -

25 옹관 111 65 48 - 대호,연질옹 -

26 목관 294 170 10 - 철모,철검,철겸,소호 -

27 옹관 78 38 20 - 와질옹2 -

28 옹관 80 44 15 - 와질옹2 -

29 옹관 137 70 37 - 대호,연질옹 -

30 직장 254 88 28 -
소옹,평저발,철촉,

철사,관옥
-

31 목관 228 82 16 - 다면유리,유리구슬 -

32 목관 258 68 67
단경호,철부,

철모

철촉,철검,다면유리,

유리구슬
주머니호,철모,철겸

33 목관 (156) 91 15 -
철검,철겸,철모,철기,

유리구슬
-

34 직장 195 68 11 - 철검,철촉,불명철기 -

35 목관 (130) 94 26 - 철겸,철촉,철검,철기 파수부호

36 목관 (130) 103 43 - 철부 파수부호(2),주머니호

37 목관 253 125 32 단경호 철기(2) -

38 목관 (130) 80 19 - 철검 -

39 목관 200 73 17 - 소호 연질발

표 4. Ⅰ지구 확인 분묘                                                (*괄호 안은 잔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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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목관묘

    Ⅰ지구에서 확인된 목관묘는 모두 21기이다. 모두 장축방향이 등고선과 평행하

다. 11호는 약 30cm정도가 남아 있는데, 바닥판과 측장판, 측단판이 토층단면과 평

면상에서 모두 확인되며 측단판이 측장판 사이에 끼어 있는 평면‘ㅍ’자 모양이다. 또 

바닥판은 실제 목관 내부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뚜껑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토층 상에서 뚜껑이 부식된 것으로 추정되는 회색의 점질토가 있다. 출토된 유물로

는 철검을 비롯하여 철도자·철모·철겸·철촉 등의 철기와 함께 바닥에서 유리구슬이 

출토되었다. 19호는 장축이 3m가 넘어 가장 큰 목관묘이다. 승석타날된 단경호·(조

합)우각형파수부호와 함께 철모·철검·철부·따비 등이 출토되었다. 또 함께 출토된 유

리경식은 투명한 다면유리 세 점과 많은 환옥으로 구성되었는데, 분석결과 다면유리

는 납-바륨계로 환옥은 포타슘과 소듐계로 확인되었다. 21호 목관묘 역시 장축이 거

의 3m에 이를 정도로 대형이다. 잔존 깊이도 102cm에 이르러 가장 깊다. 목관 상

부에서 타날문단경호가 목관바닥에서는 철모와 철검이 출토되었으며 충전토 안에서 

대부조합우각형파수부호와 함께 주머니호가 출토되었다. 대부조합우각형파수부호는 

양동리 목곽묘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로 평가받는 東162호에서 출토된 대부장경호

와 비견 할 만 하다. 대부조합우각형파수부호의 아래 충전토 바닥에서는 길이 

170cm에 이르는 漆弓이 출토되었다.

  나. 옹관묘

    Ⅰ지구에서 확인된 옹관묘는 모두 8기이다. 그 중 14·18·20·25호처럼 豚鼻形 

저부를 가진 대호와 연질옹이 횡치합구되어 옹관묘를 만든 것이 많으며, 27·28호처

럼 비슷한 크기의 와질옹을 횡치합구하여 옹관묘를 만든 것도 있다.

  다. 직장묘  

    Ⅰ지구에서 확인된 직장묘는 모두 3기이다. 유리구슬이나 철기류들이 출토되어 

목관묘와 같은 시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라. 추정 목곽묘

    Ⅰ지구에서 확인된 추정 목곽묘는 3기이다. 워낙 얕게 남아 있어 정확히 알 수

는 없지만 1호나 8호처럼 충전토에서 유물이 확인되지 않거나 15호처럼 장검이 확

인되는 것은 초기 목곽묘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확실하게 통나무관으로 볼 만한 목관묘는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시기 창원 다호리 유적이나 김해 구지로 유적 등에서 통나무관묘가 확인되는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이런 것은 이 지역에 통나무관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확



김해 양동리 유적 2011년도 발굴성과

- 9 -

증이라기보다 토양의 성질이나 토층 상의 명확한 판단 불가로 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 여겨진다.

  2. Ⅱ지구

  Ⅱ지구는 산1-1번지에 위치하는데 현재 사적으로 지정된 곳의 동남쪽부분이다. 이 

지역의 유구 분포 범위 확인을 위해 동쪽 경계 부분과 남쪽 경계부분에 각각 트렌치

를 설치하였다. 동쪽 트렌치에서는 유구 5기가 확인되었는데, 유구의 성격을 알기 

위해 유구 밀집구간을 확장하여 내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목관묘, 옹관묘, 

석실묘, 원형수혈로 확인되었다. 이들 유구들은 층위를 달리하여 조성되었는데, 2~4

호→5호→1호 순으로 조성되었다.

  또 남쪽 트렌치에서는 추정 목곽묘 1기가 확인되었지만, 내부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구분
규 격(cm)

출토유물 시기
길이 너비 깊이

1 석실 (318) 260 단각고배 7세기

2 목관 275 97 33 무문토기편

3 목관 243 165 67 무문토기편

4 수혈 255 207 33 무문토기편

5 옹관 129 60 40 승석문타날단경호 3세기

표 5. Ⅱ지구 확인 유구

도면 5. Ⅱ지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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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Ⅲ지구

  Ⅲ지구는 산1-1번지의 북쪽 편에 해당한다. 유구 확인을 위해 트렌치를 설치하였

으나 경사가 아주 급하고 암반이 많은 지형이라 유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Ⅲ

지구의 북쪽경계 위쪽 경사면과 남쪽경계 아래 경사면에서는 도굴갱과 더불어 와질· 

도질토기들이 많이 확인되어 유구의 분포가능성이 높다.

 4. Ⅳ지구

  발굴조사 전 계획한 Ⅳ지구는 산5번지의 동쪽 편인 산3번지에 해당한다. 유적의 

북서쪽 끝부분인데 유적의 주능선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사면부에 해당한다. 그런

데 산3번지 역시 유적의 경사가 심하여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표토 상에서 

도질토기편들이 확인되었는데 이것들은 유적 주능선부분의 분묘가 도굴로 인해 파괴

되면서 노출된 토기편들이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린 것으로 보인다.

  최초 계획된 북쪽 사면에서 유구가 확인되지 않아 조사단은 주능선상의 유구분포

빈도와 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동쪽의 주능선 상으로 조사구역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목곽묘로 추정되는 유구 3기와 석곽묘 1기를 확인하였으며 Ⅳ-1호(목곽묘), Ⅳ

-2호(석곽묘) 2기만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구분
묘광(cm) 목곽·석곽(cm)

주요 출토유물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1호 목곽묘 560 280 260 460 230 272
통형동기, 통형철기, 판갑·찰갑,

투구, 유자이기, 궁금구, 각종 철기

2호 석곽묘 595 320 130 455 185 96
통형기대, 단경호, 경식, 

각종 철기

표 6. Ⅳ지구 확인 분묘

  1호 목곽묘의 주축은 등고선에 평행하며, 단축이 동고서저의 형태를 띤다. 현재까

지 발굴된 양동리 유적 출토 대형묘 중 가장 깊다. 전체적으로 도굴이 행해져 대부

분의 유물과 바닥시설이 거의 소멸된 상태였지만, 유물의 배열 상 충전토가 존재하

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유물의 배치와 바닥 흙 차이에 의해 목곽은 길이460㎝, 

너비230㎝, 깊이 272㎝로 보인다. 시상석 일부와 꺽쇠·쐐기(관정)가 일정 간격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곽 안에 관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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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Ⅳ지구 전경

  토기는 양 장벽을 따라 배치하고, 피장자의 발치에 갑주류를 부장하였으며, 두부 

양쪽모서리에 철기와 청동기가 위치한다. 주목되는 유물은 통형철기이다. 통형철기는 

통형동기, 유자이기 옆에서 나란한 방향으로 출토되었다. 출토된 위치는 유구의 남동

쪽 모서리로 피장자의 우측으로 추정된다. 또 목궁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弓金具도 세 점이 확인되었다. 돌대가 있는 단각고배와 노형토기로 보아 4세기 후반

으로 볼 수 있다.

  2호 수혈식석곽묘의 주축은 등고선에 평행하며, 단축이 동고서저의 형태를 띤다. 

2호 역시 석곽 전체에 도굴이 되었다. 서쪽 석벽 최상단은 도굴로 인해 손실되었는

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석곽 최상단 위 전체에 약3㎝두께의 황색점토로 덮여 있었

다. 이 황색점토는  석곽 위에 목개를 덮기 위한 면 맞추기 용이거나 목개 밀봉토로 

추정된다. 이러한 황색점토는 석곽 네 벽의 돌 사이에도 채워져 있었다. 석벽은 크기

가 일정하지 않은 할석들을 평적기법으로 동쪽 장벽의 북쪽부터 시계방향으로 6~8

단으로 불규칙하게 쌓았다. 바닥에는 소형할석을 屍身이 놓이는 부위에만 깔았는데, 

남쪽 중앙에 치우쳐 위치한다. 시상석 주변으로 꺽쇠와 쐐기(=관정)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시상석 바깥 주위로 토기가 놓여 있고, 남쪽에서 경식으로 사용된 곡옥과 

환옥이 확인되었다. 토기는 통형기대, 발형기대, 단경호, 내만구연호, 연질기대, 광구

소호, 소형기대 등이다. 출토토기로 보아 5세기 전반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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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Ⅳ지구 유구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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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 성과

 1. 유적의 분포 범위 확인

  이번 조사를 통해 양동리 유적의 분포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적의 서쪽은 이

미 조사가 완료된 동의대 발굴지역이 경계가 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시굴조사 한 

Ⅳ지구의 북쪽 경계면에서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주능선의 북쪽

사면에는 분묘가 조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또 Ⅱ지구에서 석실묘를 비롯한 

유구가 확인되어 현재 사적의 동쪽 끝인 산1-1번지 보다 유적의 분포범위가 동쪽으

로 더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의 남쪽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 애초 Ⅰ지구 남쪽의 평탄면에서 유구가 확

인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전에 있었던 공장으로 인해 유구가 완전히 파괴된 것으

로 보인다. 다행히 파괴되지 않은 239번지에서 확인된 38·39호 목관묘로 미루어 보

아 남쪽 평탄면 전체에 목관묘가 조영되어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이며 목관묘의 축

조방식으로 미루어보아 기원전후의 이른 시기일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의 사적지와 

남해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한 1042번 지방도와 논에도 목관묘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

아 보인다.

 2. 목관묘의 주요 분포지역 확인

  이전 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한 양동리 유적에서는 대개 해발 35m 내외의 평탄면

에 장축이 등고선과 직교한 방향으로 목관묘가 조영되어 있었으며 후대의 목곽묘에 

의해 파괴된 묘가 많았다. 동의대박물관에 의해 조사된 양동리 유적에서는 해발 

38~52m에서 장축이 등고선과 직교한 방향으로 목관묘들이 조영되어 있었다. 이들

은 대개 등고선과 평행한 목곽묘에 의해 파괴된 것이 많았다.

  위와 같은 조영방식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양동리 유적의 조영방식은 차이점을 

보인다. 목관묘는 해발 24~30m 사이에 위치하며 모두 장축이 등고선과 평행한 방

향이다. 또 Ⅰ-1호나 Ⅰ-8호처럼 목곽묘로 보이는 묘들이 확인되지만 목관묘와 중

복되어 조영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양상은 확실히 문화재연구소와 동의대박물관에

서 조사한 양동리 유적의 목관·목곽묘 조영방식과는 다른 것이다. 또 이번 조사에서 

출토된 전기 와질토기들은 대부분 가장 늦은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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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석실묘 확인

  이전까지 양동리 유적의 연대는 기원후 5세기를 하회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졌

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Ⅱ지구에서 7세기대로 보이는 석실묘가 확인됨에 따라 

양동리 유적 분묘의 하한연대는 하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런 석실묘가 돌

발적인 존재인지 5세기대 석곽묘를 조영한 집단의 연속선상에 위치하는 것인지에 대

한 연구는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4. 칠궁, 유리, 판갑, 통형철기 등 주요 유물 확인

  Ⅰ-21호에서 확인된 칠궁은 길이가 170cm에 달하는 칠궁으로 목재에 수피를 감

고 그 위에 옻칠을 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것은 창원 다호리 11호분에서 길이 

170cm의 대궁이 출토된 바 있다. 또 목관묘에서는 유리구슬의 출토량이 많은데 분

석결과 납-바륨계, 포타슘계, 소듐계 등 여러 계열의 유리임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으

로 납-바륨, 포타슘계열에서 소듐계열로의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Ⅰ

-17·19·31·32호에서 출토된 무색 다면유리로 XRF분석 결과 처음으로 납-바륨 유리

임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다면옥이 초기목곽묘에서 수정제로 나타

나지만 다면유리의 존재가 목관묘에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계보나 시기 문제에 

대한 향후 연구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Ⅳ-1호 목곽묘에서 판갑, 찰갑, 만곡종장판주 2점과 통형동기가 확인되었는데 

묘의 규모나 입지 등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양동리 유적의 최고위층의 분묘인 

것이 확실하다. 이와 더불어 통형동기 옆에서 출토된 통형철기는 최초의 출토예이다. 

위치로 보아 통형동기와 동일한 맥락에서 부장된 것이다.

 

 5. 무문토기 출토

  유적 내에서 남북 방향으로 자연구가 두 기 확인되었다. 그 중 1호는 옹기편 등이 

출토되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2호 구 내부에서는 다수의 무문

토기편들이 출토되었다. 유구가 확인되지 않아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이번 발굴의 Ⅰ

지구 혹은 그 북쪽 편에 청동기시대의 주거지나 생활유적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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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양동리 유적 조영연대 확인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김해 양동리 유적의 조영연대가 확대되었다.

  이전 원삼국시대로 알려졌던 상한연대는 무문토기가 출토되는 자연구의 존재로 보

아 청동기시대까지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이 무문토기가 초기 목관묘

(기원전 2·1세기대)와 평행한 시기인지 그 이전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를 

제외한 Ⅰ지구 목관묘의 상한연대는 Ⅰ-21호에서 출토된 대부조합우각형파수부호로 

보아 기원후 2세기대 중엽을 전후한 시점으로 보인다. 이 목관묘와 혼재하는 옹관은 

대개 2~3세기대의 것이다. 따라서 초기 목곽묘와 동시기의 목관묘를 상정할 수 있

을 것 같다. 이와 같은 목관묘에서 출토되는 납-바륨계 다면유리는 흡사 소형의 수

정제 다면옥과 형태가 유사해 말기 목관묘와 초기 목곽묘가 평행한 시기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Ⅰ지구의 남쪽 지방도나 논, 서쪽 현재의 양동부락의 평지에는 기원

후 2세기를 상회하는 목관묘가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양동리 유적의 하한연대는 Ⅱ-1호 석실묘로 보아 7세기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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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Ⅰ지구 11호 출토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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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Ⅰ지구 17호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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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Ⅰ지구 19호 출토 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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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Ⅰ지구 19호 출토 토기, 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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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 Ⅰ지구 19호 출토 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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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 Ⅰ지구 21호 출토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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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 Ⅳ지구 1호 출토 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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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 Ⅳ지구 1호 출토 철기, 청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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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 1 : Ⅱ지구 1호 출토 유물, 2~7 : Ⅳ지구 2호 출토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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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海 良洞里古墳群의 編年과 外來系 遺物의 檢討

林 東 在 (東西文物硏究院)

< 目  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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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良洞里古墳群 出土 外來系 遺物의 檢討

Ⅳ. 맺음말

Ⅰ. 머리말

  加耶古墳에 대한 이해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加耶地域의 고분조사를 

통하여 그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조사된 金海 良洞

里古墳群과 大成洞古墳群을 통하여 加耶의 역사와 그 문화의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를 확보하게 되었다.

  良洞里古墳群은 1969년 이곳에서 일괄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漢鏡·鐵矛·鐵劍 

등의 유물이 학계에 보고됨으로서 처음 알려지게 되었고1) 1987년 傳 良洞里 출토품

으로 알려진 筒形銅器·靑銅銜·銅鏡·銅柄附鐵劍 등의 유물이 보고되면서2) 그 중요성

이 인식되었으며, 釜山博物館과 福泉博物館에서도 傳 良洞里 출토 方格規矩四神鏡 1

점을 포함한 朴敬源 소개유물과 銅矛 2점을 보고하였다.3) 유적의 구체적인 성격은 

1984년 國立文化財硏究所의 발굴조사4)를 통해 처음으로 밝혀지게 되었고 이후 

1990년부터 1996년까지 東義大學校博物館에서 5차에 걸쳐 연차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5) 최근에는 國立金海博物館에 의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6) 

1) 朴敬源, 1970,「金海地方出土 靑銅遺物」『考古美術』第106·107號

2) 國立慶州博物館, 1987,『菊隱 李養璿 蒐集文化財』, pp.34·63·68~71·115·179·184·185·230·281·285·311

3) ① 부산직할시립박물관, 1992,『부산직할시립박물관 소장유물』, pp.12·94·95·213·233

   ② 福泉博物館, 2001,『福泉博物館』圖錄

4) 문화재연구소, 1989,『김해양동리고분-발굴조사보고서』

5) ① 東義大學校博物館, 2000,『金海良洞里古墳文化』

   ② ________________, 2008,『金海良洞里古墳群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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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査
年度

調査
機關

遺  構 遺  物

參 考 文 獻木
棺
墓

木
槨
墓

石
槨
墓

甕
棺
墓

其
他 計 土

器
鐵
器

靑
銅
器

裝
身
具

其
他 計

1969 朴敬源 · · · · · · 4 4 2 10 金海地方出土 靑銅遺物, 1970

1987 慶州
博物館 · · · · · · 1 1 24 · · 26

① 菊隱 李養璿 蒐集文化財, 1987

② 國立慶州博物館所藏 鏡鑑, 2007

1984 文化財
硏究所 4 16 · 3 8 31 33 115 · 8 1 157 김해양동리고분-발굴조사보고서, 1989

2001 福泉
博物館 · · · · · · · · 2 · · · 福泉博物館-圖錄, 2001

1990
~

1996

東義大
博物館 12 431 30 73 2 548 2013 3059 44 74 2 5192

① 金海 良洞里古墳群 發掘調査 槪要, 1991.10

② 金海 良洞里遺蹟 槪要, 1991.11

③ 金海 良洞里 162號 土壙木槨墓 發掘調査 槪要, 1991.11

④ 金海 良洞里古墳 甲冑出土 遺構, 1991.12

⑤ 金海 良洞里古墳群 第2次 發掘調査, 1992.11

⑥ 金海 良洞里 第235號 土壙木槨墓 發掘調査 槪要, 1992.12

⑦ 金海 良洞里古墳群 發掘調査, 1994.1

⑧ 金海 良洞里古墳群 發掘調査(3次) 略報告書, 1994.6

⑨ 金海 良洞里古墳群 發掘調査-境界地點 調査, 1995.6

⑩ 金海 良洞里古墳群 發掘調査-第4次 發掘調査, 1996.2

⑪ 金海良洞里古墳文化, 2000

⑫ 金海良洞里古墳群Ⅰ, 2008

2010
~

2011

金海
博物館 23 4 1 9 9 46 51 53 · 10 8 122

김해 양동리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1.3

      (1지구 출토유물만 표시)

計 39 451 31 85 19 625 2102 3232 72 92 11 5509

總計 625기 5,509점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검출된 유구는 土壙木棺墓·土壙木槨墓·土壙墓·竪穴式石槨墓·

類似積石木槨墓·甕棺墓·石室墓 등 加耶 墳墓 620여기이며, 이들 유구에서 수습된 유

물은 토기류·철기류·청동기류·장신구류 등 5,500여점에 이르는데 조사된 내용은 表1

과 같다. 良洞里古墳群은 전체 유구의 배치상은 시기별 묘제와 유물의 변화·발전상

이 잘 나타나 있어 마치 加耶 古墳의 전시장을 펼쳐 놓은 듯한 모습이다. 그리고 출

토유물 중 銅鼎·銅鏡·銅鍑·銅矛·筒形銅器 등의 청동기는 外來系로 알려져 있으며, 이

들 유물은 당시의 中國 및 日本과의 교류 상황을 잘 알려 주고 있다.

  良洞里古墳群에서 확인된 유구는 시기별 묘제의 변천상이 잘 나타나는데 시기별로 

크게 구분해 보면 土壙木棺墓→土壙木槨墓(土壙墓)→竪穴式石槨墓(類似積石木槨墓)→

石室墓의 단계로 변화·발전되어 갔으며, 甕棺墓는 土壙木槨墓 단계부터 竪穴式石槨墓 

단계까지 모든 시기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현재까지의 자료로 볼 때 良洞里古墳

群의 연대는 상한이 기원전 2세기말, 하한은 기원후 7세기대로 추정되며 특히 기원후 

1세기부터 5세기까지는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조성된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유구와 유물이 검출된 유적이지만 현재까지 보고서가 완간되지 

않아 그 단편만 알려져 있으며, 또한 현재까지 良洞里古墳群 전체에 대한 편년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良洞里古墳群의 유구와 유물에 

대한 편년을 통해 그 변화상을 살펴보고 아울러 良洞里古墳群에서 출토된 銅鏡·銅鼎·銅

矛·筒形銅器 등 청동기 중심의 외래계로 알려진 유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表1. 金海 良洞里古墳群 調査現況

6) 국립김해박물관, 2011.3,「김해 양동리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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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良洞里古墳群의 編年

 1. 木棺墓 段階

  1) Ⅰ期 

  이 시기에 포함되는 유구는 70호 木棺墓7)가 유일하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세장방

형에 속하고 장축은 등고선의 방향과 나란한 남북방향이다. 다른 목관묘와는 이질적

이지만 墓壙 내부의 充塡土 상태로 보아 木棺을 사용한 유구임이 분명한데 남단벽 

의 충전토 내부에는 소형 판석 1매를 세워놓은 상태이고 이외의 충전토 내부에는 다

수의 할석이 충전되어 있는 양상으로 볼 때 石棺系石槨墓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구가 1기 밖에 없어 한 分期로 설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그 축조상을 통해 볼 때 묘광 내 중심부에 목관을 안치한 점이나 목관과 묘광 사이

의 충전토 내부에 유물을 부장한 정황 등은 일반적인 목관묘의 형태와 동일하다. 또

한 70호에서는 黑陶長頸壺의 전통을 보여주는 無文土器 長頸壺 2점과 後期無文土器

의 요소를 보여주는 三角粘土帶甕 1점이 출토되었는데 이들 유물은 전형적인 목관묘

의 부장 토기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것이지만 그 계승관계가 뚜렷한 것으로 목관묘의 

한 유형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영남지역 목관묘 출토 자료로서 70호 출토 토기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는 星州 

栢田·禮山里 3호 출토 흑도장경호와 28·30호 출토 삼각점토대옹8)이 있고 茶戶里 41

號9)와 77·81호10) 출토 삼각점토대옹도 비교자료이다. 星州 栢田·禮山里 보고자는 

이들 유물을 기원전 1세기 전반에서 기원전 1세기 중엽으로 보고하였고 茶戶里 토

기를 분석한 김현희는 茶戶里 41호 출토 삼각점토대옹을 기원전 1세기 전엽으로 편

년하였다.11) 따라서 良洞里 70호 출토 무문토기도 이들과 동일하거나 다소 이를 것

으로 보아 기원전 2세기말에서 기원전 1세기 전엽경으로 편년하고자 한다.

  2) Ⅱ期

  이 시기에 포함되는 유구는 52호 木棺墓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서 목

관묘의 전형적인 형태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Ⅰ期에 비해 유구의 깊이가 현저히 깊

 7) ① 林孝澤, 1993,「洛東江下流域 加耶의 土壙木棺墓 硏究」, 漢陽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p.15·16·129 

    ② 東義大學校博物館, 2008, 註5)의 ② 前揭書, pp.265~267

 8) 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2005,『星州 栢田 禮山里 土地區劃整理事業地區內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pp.84·153·159 

 9) 李健茂 外, 1993,「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Ⅲ)-第5·6次 發掘調査槪報-」『考古學誌』第5輯, 韓國考古美  

                       術硏究所, p.112 

10) 國立金海博物館, 2011,『昌原 茶戶里 遺蹟-9차 발굴조사보고서』, pp.26·42 

11) 김현희, 2009,「茶戶里遺蹟의 編年과 弁辰韓의 土器文化」『考古學誌』特輯號, 국립중앙박물관,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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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폭도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직교되게 나타난다. 良洞

里古墳群에서는 아직 腰坑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 시기에 해당하는 다른 유적에서는 

요갱이 일부 확인되기도 한다.

  부장유물로는 無文土器가 계속 부장되지만 새로이 瓦質土器·철기·청동기가 등장하

며 토기의 기종도 組合牛角形把手附壺·短頸壺·주머니壺·甕 등으로 다양화된다. 표식

적인 유물인 조합우각형파수부호는 무문토기에서 와질토기로 대체되고 기형도 원저

로 변화되며, 단경호와 조합우각형파수부호에는 繩蓆文의 打捺技法이 채용되지만 조

합우각형파수부호의 기형에는 아직 무문토기 단계의 잔영이 남아 있다. 주머니호의 

형태는 동최대경이 중위에 위치하게 된다. 철기로는 鐵斧와 鐵鎌만 확인되고 裝身具

로는 유리제구슬로 조합된 頸飾이 출토된다.

  영남지역 목관묘 출토 자료로서 52호 출토유물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는 茶戶

里 17·25·29호 출토 무문토기·조합우각형파수부호·주머니호가 있으며,12) 慶州 朝陽

洞 38호 출토 조합우각형파수부호·단경호·주머니호·昭明鏡과13) 密陽 校洞 17호 출토 

주머니호·옹·소명경 등이 있다.14) 이 시기의 연대를 알 수 있는 자료로는 朝陽洞 38

호 및 校洞 17호 출토 昭明鏡(異體字銘帶鏡)인데 소명경이 한반도에 이입되는 시기

는 李在賢,15) 李陽洙16) 등의 연대관에 따르면 기원전 1세기 후반대에서 기원 전후

로 편년하고 있으며, 유물의 공반관계나 상대적인 년대를 감안한다면 기원후 1세기 

전엽경으로 편년해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3) Ⅲ期

  이 시기에 포함되는 유구는 17·427호 木棺墓이다. 유구의 구조나 부장유물의 내용

은 Ⅱ期와 거의 비슷하지만 부장토기 중 組合牛角形把手附壺는 Ⅱ期까지 보이던 黑

陶長頸壺의 잔영이 모두 사라지고 구연의 형태가 나팔상으로 크게 외반하는 등 전형

적인 형태가 이루어진다. 주머니호의 형태는 동최대경이 중위에 위치하고 口緣部가 

前時期에 비해 외반하는 형태로 변화한다. 철기로는 鐵斧와 鐵鎌 외에 鐵劍과 鐵矛

도 확인되며, 청동기로는 倣製鏡·變形細形銅劍·銅釧 등이 확인된다.

  영남지역 목관묘 출토 자료로서 이 시기의 출토유물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는 

金海 伽耶의 숲 3호 출토 조합우각형파수부호·주머니호,17) 慶山 新垈里 54·86·109· 

12) 李健茂 外, 1991,「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Ⅱ)-第3·4次 發掘調査槪報-」『考古學誌』第3輯, 韓國考古美  

                       術硏究所, pp.104~109

13) 國立慶州博物館, 2003,『慶州 朝陽洞 遺蹟Ⅱ』, pp.174~190

14) 密陽大學校博物館, 2004,『密陽校洞遺蹟』, pp.125~137

15) 李在賢, 2000,「加耶地域 出土 銅鏡과 交易體系」『韓國古代史論叢』9, 韓國古代社會硏究所

16) 李陽洙, 2004,「密陽 校洞遺蹟 出土 前漢鏡」『密陽校洞遺蹟』, 密陽大學校博物館, pp.252~257

17)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6,『金海 伽耶의 숲 造成敷地內 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pp.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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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호 출토 주머니호,18) 茶戶里 32호 출토 주머니호,19) 校洞 1호 출토 주머니호,20) 

金海 內德里 19호 출토 조합우각형파수부호·주머니호·方格規矩四神鏡(博局鏡)21) 등

이 있다.

  이 시기의 편년을 위한 중요한 자료는 傳 良洞里와 內德里 19호 출토 방격규구사

신경과 良洞里 427호 출토 內行花文鏡系 倣製鏡 및 變形細形銅劍이 있다. 방격규구

사신경에 대한 연대관은 李陽洙·林孝澤·李在賢의 견해가 있는데 李陽洙는22) 기원후 

1세기대, 林孝澤은23) 기원후 1세기 후반대, 李在賢은24) 2세기 전반대로 편년하고 

있다. 427호 출토 방제경에 대하여 林孝澤은 前漢鏡을 모방한 內行花文鏡系 倣製鏡

으로 파악하고 그 시기를 기원후 1세기 전반대의 이른 시기로 편년하고 있으며, 변

형세형동검에 대하여는 加耶式 또는 金海式 銅劍으로 부르고 그 시기를 1세기 전반

대로 편년하였다.25) 따라서 Ⅲ期의 년대를 동경으로 보아 1세기 전반대까지로 볼 수

도 있겠지만 Ⅱ期에 해당하는 朝陽洞 38호의 유물 공반관계와 방제경 및 변형세형

동검 등의 년대를 고려해 볼 때 이보다는 늦은 시기인 1세기 중엽에서 후엽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Ⅳ期

  이 시기에 포함되는 유구는 55·99·151호 木棺墓이다. 유구의 구조나 부장유물은 

Ⅲ기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규모에 있어 약간 큰 예가 확인된다. 이 시기에는 55호에

서 腰坑이 확인되는데 그 규모는 소형이고 형태가 부정형이며, 유물의 부장량 역시 

증가한다. 부장유물 중 組合牛角形把手附壺의 형태를 살펴보면 前時期에 비해 경부

의 길이가 길어지며 동체부의 폭도 좁아진다. 주머니호의 형태는 동최대경이 중위에 

위치해 마름모꼴의 형태로 角이 지고 구연부가 前時期에 비해 나팔상으로 크게 외반

하는 형태로 변화한다. 새로운 유물로는 鐵劍에 靑銅製附屬具가 장착되고, 無莖式鐵

鏃·刀子·따비 등이 확인되며, 倣製鏡 등의 청동기도 확인된다.

  영남지역 목관묘 출토자료로서 이 시기의 출토유물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는 茶

戶里 31·36호26) 출토 조합우각형파수부호·주머니호, 新垈里 1·77·80호27) 출토 조합

18) ① 嶺南文化財硏究院, 2010,『慶山 新垈里遺蹟Ⅰ』, p.151

    ② 嶺南文化財硏究院, 2010,『慶山 新垈里遺蹟Ⅱ』, pp.26·91·104

19) 李健茂 外, 1993, 註9)의 前揭文, p.103

20) 密陽大學校博物館, 2004, 註14)의 前揭書, p.33

21) 林孝澤, 1998,「內德里遺蹟」『金海의 古墳文化』, 金海市, pp.106~109

22) 李陽洙, 2009,「韓半島 出土 銅鏡 硏究의 現況」『神의 거울 銅鏡』, 복천박물관, pp.227~228

23) 林孝澤, 1993, 주7)의 ① 前揭文, p.59

24) 李在賢, 2000, 주15)의 前揭文

25) 林孝澤, 2000,「金海 良洞里 第427號 土壙木棺墓 考察」『金海良洞里古墳文化』, 東義大學校博物館, pp.202~215

26) 李健茂 外, 1993, 註9)의 前揭文, p.100

27) 嶺南文化財硏究院, 2010, 註18)의 ① 前揭書, pp.29~33·228·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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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각형파수부호·주머니호·虎形帶鉤, 栢田·禮山里 5호28) 출토 조합우각형파수부호, 朝

陽洞 23호29) 출토 주머니호·조합우각형파수부호 등이 있다.

  이 시기의 편년을 위한 중요한 자료는 良洞里 55호 출토 倣製鏡과 新垈里 1號 출

토 虎形帶鉤가 있다. 良洞里 55호 출토 방제경에 대하여 林孝澤은 前漢鏡을 모방한 

內行花文鏡系 방제경으로 파악하고 그 시기를 기원후 1세기말 또는 2세기 전반대의 

이른 시기로 편년하였다. 그리고 新垈里 1호 출토 虎形帶鉤에 대해서 보고자는 金邱

軍30)의 호형대구 분류 Ⅳ型式 Ⅲ段階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 시기를 1세기 

중엽에서 1세기 후엽으로 편년하였다.31) 따라서 Ⅳ期의 년대를 良洞里 55호 출토 

방제경과 新垈里 1호 출토 호형대구 및 공반유물의 형태 등으로 보아 1세기 후엽경 

또는 2세기 전엽의 이른 시기로 편년하고자 한다.

  5) Ⅴ期

  이 시기에 포함되는 유구는〈文〉2·7호32)가 해당된다. 유구의 특징은 前時期와 동

일하지만 규모에 있어 약간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木棺墓 단계의 유구로서는 마지

막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른 시기의 木槨墓와 공존한다.〈文〉7호의 경

우 가장 이른 단계의 목곽묘로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유물의 부장양상이나 無莖式鐵

鏃·二段柄式鐵矛의 형태 등으로 보아 목관묘의 형식을 갖춘 과도기적 목곽묘로 보고

자 한다.

  부장유물의 특징도 과도기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組合牛角形把手附壺의 형태도 경

부가 극히 짧아지고 밀집된 침선의 문양이 나타나며, 이 시기의 다른 유적 출토 조

합우각형파수부호에서는 대각이 부착되고 파수도 다수가 부착되는 형태가 나타난다. 

이러한 형태의 조합우각형파수부호는 良洞里 162호 목곽묘 출토 臺附長頸壺의 형태

로 변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년대는 2세기 전엽의 늦은 시기부터 2

세기 중엽경으로 편년할 수 있을 것이다.

  영남지역 목관묘 출토 자료로서 이 시기의 출토유물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는 

金海 龜旨路 12호,33) 大成洞 27·Ⅰ-13호34) 출토 주머니호와 조합우각형파수부호가 

있다.

28) 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2005, 註8)의 前揭書, p.93

29) 國立慶州博物館, 2003, 註13)의 前揭書, p.70

30) 金邱軍, 2000,「虎形帶鉤의 型式分類와 編年」『慶北大學校高古人類學科20周年紀念論叢』, pp.195~199

31) 嶺南文化財硏究院, 2010, 註18)의 ② 前揭書, pp.268~270

32) 문화재연구소, 1989, 註4)의 前揭書, pp.68~75·102~107

33) 慶星大學校博物館, 2000a,『金海龜旨路墳墓群』, pp.84~90 

34)  _______________, 2000b,『金海大成洞古墳群群Ⅰ』, pp.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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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木槨墓 段階

  1) Ⅰ期

  이 시기에 포함되는 유구는 162호 木槨墓가35) 유일한데, 유구의 평면형태는 길이

에 비해 폭이 넓은 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이며, 대형목곽묘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

기로서 162호 목곽묘를 초기의 加耶 古墳으로 규정하고 있다.36) 토기류는 소량(1점

씩)만 부장하고 철기류가 다량으로 매납된다. 철기류 중 板狀鐵斧의 부장양상을 살

펴보면 10매씩 묶어 목관의 네 모서리에 받쳐 棺臺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장유물 중 토기는 와질토기로서 臺附長頸壺만 확인되는데 이 유물은 목관묘 Ⅴ期

에 해당되는 대각이 부착된 組合牛角形把手附壺에서 변형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37) 철기류로는 短劍·鐵矛(一段柄式+二段柄式)·板狀鐵斧·鐵鍑·

無莖式鐵鏃과 S자형 鑣轡 등이 있는데 판상철부는 두께가 두껍고 폭이 좁은 형태(安

海成의 BⅠ式)38)이다. 청동기로는 銅鏡(前漢鏡과 倣製鏡)이 있으며, 장신구로는 목관

묘 시기에는 보이지 않던 水晶製 多面玉과 曲玉 등으로 조합된 頸飾이 확인된다. 이

들 유물 중 短劍·二段柄式鐵矛·無莖式鐵鏃·鐵劍 등은 목관묘의 전통이 남아 있는 유

물이다.

  Ⅰ期 목곽묘인 良洞里 162호의 시기에 관해 林孝澤은 최초의 고분이라는 점, 대부

장경호가 前時期의 조합우각형파수부호를 계승한 점, 前漢鏡의 편년 등을 기준으로 

기원후 2세기 후반대로 편년하고 있다.39) 따라서 本考에서도 이 년대관을 따라 목곽

묘 Ⅰ期를 2세기 후엽경으로 편년하고자 한다. 영남지역 목곽묘 자료로서 이 시기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는 蔚山 下垈 44호40) 목곽묘가 해당된다.

  2) Ⅱ期

  이 시기에 포함되는 유구는 200·212·390호 木槨墓가 대표적이며, 前時期에 해당

하는 162號 목곽묘와 비교해 유구의 규모가 다소 대형화된다. 이 시기의 유구는 후

대 유구와의 중복으로 인하여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지만 前時期와 마찬가지로 토

기류는 소량(1점씩)만 부장되고 철기류가 다량으로 매납된다. 철기류 중 板狀鐵斧의 

35) 東義大學校博物館, 2000, 註5)의 ① 前揭書, pp.49~58·130~138

36) ① 東義大學校博物館, 1991,「金海 良洞里 162號 土壙木槨墓 發掘調査 槪要」

    ② 林孝澤, 2000,「金海 良洞里 古墳群 調査와 그 成果」『金海良洞里古墳文化』, 東義大學校博物館, p.195

37) 林孝澤, 1993, 註7)의 ① 前揭文, pp.53·54 

38) 安海成, 2009,「嶺南地域 板狀鐵斧의 變遷과 社會的 性格」, 東義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52  

39) ① 林孝澤, 1993,「良洞里 遺蹟의 諸問題-發掘調査 成果를 중심으로」『東北아시아에 있어서 伽倻와 倭』, 慶尙南道, p.97

    ② ______, 2000, 註36)의 ② 前揭文, p.195

40) ① 釜山大學校博物館, 1997,『蔚山下垈遺蹟-古墳Ⅰ』, pp.66~81

    ② 金榮珉, 2008,「金官加耶의 考古學的 硏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p.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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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양상이 前時期인 162호의 부장양상과 형태(安海成 BⅡ式)41)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42) 부장유물 중 토기류는 繩文打捺된 短頸壺가 있으며, 철기류로서 새로운 

기종으로는 大刀·소용돌이장식 철기 등이 있다. 철기 중 鐵矛는 一段柄式으로 대체

되고 柄部까지 전체가 철재로 만들어진 철모가 등장한다. 청동기로는 廣形銅矛와 劍

把金具 등이 있다. 이들 유물 중 無莖式鐵鏃·鐵劍·靑銅劍把金具 등에서 아직 목관묘

의 전통이 남아 있다.

  Ⅱ期 목곽묘 중 良洞里 212호의 시기에 대해 출토된 단경호를 類似硬質土器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2세기말에서 3세기초로 편년하였다.43) 따라서 本考에서는 

Ⅱ期를 3세기 전엽경으로 편년하고자 한다. 영남지역 목곽묘 자료로서 이 시기와 비

교할 수 있는 자료로는 蔚山 下垈 43호44)와 金海 大成洞 45호45) 목곽묘가 해당된

다. 이들 유구에서는 良洞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爐形土器가 확인된다.

  3) Ⅲ期   

  이 시기에 포함되는 유구는 235·280·171·322호 木槨墓 등이 대표적인 유구이며, 

목곽묘의 규모가 최대치에 이르고 葬儀習俗으로 木槨을 불태우는 특수한 葬儀行爲가 

이 시기에만 나타난다.46) 板狀鐵斧의 부장에 있어 Ⅰ·Ⅱ期에는 폭이 좁고 두께가 두

꺼운 형태(安海成의 CⅠ·CⅡ式)47)의 판상철부를 10매씩 묶어 부장하였지만 이 시기

에는 폭이 넓고 두께가 얇은 판상철부를 바닥에 깔아 부장하는 형태로 변화한다. 토

기는 前時期에 비해 다량 부장되는데 토기의 부장은 한쪽 단벽을 제외한 양장벽과 

한쪽 단벽에 부장하는 ‘ㄷ’字 형태의 부장양상이다.

  토기는 단경호에서 硬質土器가 처음으로 출현하여 瓦質土器와 공반하고 새로운 기

종으로 高杯·爐形土器·耳附壺가 나타난다. 臺附長頸壺는 형식이 변화하면서 뚜껑이 

공반되고 단경호의 제작기법으로 격자타날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철기는 環頭大刀·

41) 安海成, 2009, 註38)의 前揭文, p.52   

42) 후대 유구와의 중복으로 유구의 일부만 잔존하는 200號는 20枚, 212號는 10枚만 잔존하지만 162號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장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Ⅱ期에 비해 폭은 좁고 두께가 두꺼운 형태의 板狀鐵斧를 부장하였다.

43) 林孝澤, 2000, 註36)의 ② 前揭文, p.196  

44) ① 釜山大學校博物館, 1997, 註40)의 ① 前揭書, pp.53~66  

    ② 金榮珉, 2008, 註40)의 ② 前揭文, pp.56~62

45) 慶星大學校博物館, 2000, 註34)의 前揭書, pp.160~163

46) 良洞里古墳群에서 木槨이 불에 탄 상태로 확인된 유구는 235·287·299·310·318·323號 등 木槨墓 6기이며, 良洞

里 이외의 유적에서는 蔚山 下垈 23·43號 木槨墓, 浦項 玉城里 100號 木槨墓, 東萊 福泉洞 84號 木槨墓 등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특수한 葬儀行爲를 林孝澤은 鴨綠江邊이나 中國 東北地方의 高句麗 積石塚 등에서도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그 原流를 北方地域의 葬制에서 찾고 있다.

    ① 林孝澤, 2000, 註36)의 ② 前揭文, p.195

    ② 釜山大學校博物館, 1997, 註40)의 ⓛ 前揭書, pp.53·108

    ③ 國立慶州博物館, 2000,『玉城里 古墳群Ⅱ-가地區 發掘調査報告書-』, p.127

    ④ 宋桂鉉 外, 1995,「東萊 福泉洞古墳群 第5次 發掘調査槪報」『博物館硏究論集』3, 釜山光域市立博物館, pp.24·25

47) 安海成, 2009, 註38)의 前揭文,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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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莖式鐵鏃이 처음으로 나타나며, 板狀鐵斧는 Ⅰ·Ⅱ期에 비해 폭이 넓어지고 두께는 

얇아진다. 청동기로는 中原과 북방계 유물로 알려진 銅鼎(322號)과 銅鍑(235號)이 

부장되며, 頸飾의 소재로 이 시기에는 琥珀·瑪瑙·碧玉製 등 그 소재가 더욱 다양해진

다. 영남지역 목곽묘 자료로서 이 시기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는 蔚山 下垈 1호48)

와 金海 大成洞 29호49) 목곽묘가 해당된다.

  Ⅲ期의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 중 시기를 알 수 있는 유물은 235호 출토의 동복과 

322號 출토의 동정이 있다. 235호 출토 동복과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는 大成洞 

29·47호 출토품이 알려져 있으며 李海蓮은 이들 동복을 오르도스계로 파악하고 顧

志界의 형식분류에 따라 大成洞 29호 출토품은 BⅡ式, 良洞里 235호와 大成洞 47

호 출토품은 C式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大成洞 29호분을 목곽묘 ⅠC

단계로 분류하고 그 시기를 3세기 후반대로 편년하고 있다.50) 322호 동정은 銘文이 

있는 것으로 명문의 字體는 漢代의 篆書體이고 내용은 동정의 來原·性質 등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동정은 제작 년대가 기원전 100년~기원후 100년 사이의 것이나 傳

世되어 부장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322호의 년대를 기원후 3세기대로 파악하였

다.51) 따라서 良洞里 235호는 大成洞 29호 보다는 약간 이른 것으로 생각되며 목곽

묘 Ⅲ期는 기원후 3세기 중엽경에서 3세기 후엽경으로 편년하고자 한다.

  4) Ⅳ期

  이 시기에 포함되는 유구는 15·58·67·81·85호 등의 木槨墓가 대표적인 유구이다. 

前時期의 유구형태와 유물 부장양상은 유사하지만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폭이 좁

아지는 세장방형의 유구가 확인된다. 토기 중 경질토기의 수량이 前時期에 비해 증

가하고 爐形土器의 수량도 증가하며 把手附爐形土器가 등장한다. 철기는 長劍이 확

인되고, 鐵鏃은 無莖式과 有莖式이 공반하며 骨鏃模倣形의 有莖式鐵鏃이 확인된다.   

 이 시기의 노형토기 중 파수부노형토기는 大成洞 29호 출토품과 유사하고 파수가 

없는 것은 大成洞 54호 출토품과 유사하다.52) 大成洞 29호는 3세기 후반대에 해당

하지만 大成洞 54호는 4세기 전엽으로 편년되고 있다.53) 따라서 목곽묘 Ⅳ期는 3세

기 말에서 4세기 전엽으로 편년하고자 한다.

48) 釜山大學校博物館, 1997, 註40)의 ⓛ 前揭書, pp.12~20 

49) 李海蓮, 1993,「金海 大成洞 29號墳에 관한 硏究-洛東江 下流域의 出現期古墳의 一樣相」, 慶星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31 

50) 李海蓮, 1993, 註49)의 前揭文, pp.23~24 

51) 林孝澤, 2000, 註36)의 ② 前揭文, pp.198~199 

52) ① 慶星大學校博物館, 2000,『金海大成洞古墳群Ⅱ』, p.89

    ② 慶星大學校博物館, 2003,『金海大成洞古墳群Ⅲ』, p.107

53) 趙晟元, 2011,「土器文化로 본 三國時代 洛東江 河口의 交流樣相」『삼국시대 남해안지역의 문화상과 교류』,   

                제3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자료집, 韓國考古學會, pp.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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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Ⅴ期   

  이 시기에 포함되는 유구는 19·24·37·74·90·167호 등의 木槨墓가 대표적이며, 유

구의 형태는 세장방형으로 변화하고 바닥에서 屍床이나 棺臺는 확인되지 않는다. 良

洞里古墳群에서 가장 많은 수를 점유하며, 유물의 부장은 한쪽 단벽 또는 양단벽 쪽

에 토기를 부장하고 가운데 쪽에는 주로 철기류를 부장한다. 부장 토기 중 와질토기

는 일부만 확인되고 경질토기류 중심으로 부장되며, 새로운 기형의 토기는 無蓋式

(外切口緣)高杯·廣口小壺·小形器臺·有蓋臺附直口壺·筒形器臺 등이 확인된다. 철기로는 

처음으로 縱長板甲冑가 나타나고 목곽의 결구를 위한 槨釘과 꺽쇠도 확인된다. 儀器

性의 유물로 알려진 有刺利器도 이 시기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裝身具로는 金製의 

細鐶耳飾이 일부 확인된다. 

  금관가야를 대표하는 가장 일반적인 토기는 外切口緣高杯인데 이 시기에 부장되는 

고배는 장각화된 외절구연고배이다. 발생기의 외절구연고배는 단각으로 그 시기를 대

체로 4세기 3/4분기54) 또는 4세기 후반경55)으로 편년하고 있으며, 장각화되는 시기

는 4세기 후반경으로 보고 있다. 외절구연고배의 편년, 종장판갑주·유자이기의 부장 

등을 종합하여 목곽묘 Ⅴ期의 년대를 4세기 중엽경의 늦은 시기로 편년하고자 한다.

  6) Ⅵ期 

  이 시기에 포함되는 유구는 9·78·107·441·443호 등의 세장방형 木槨墓가 대표적

이며, 이 시기에 처음으로 副槨이 축조되어 異穴主副槨式의 목곽묘가 등장하며, 바닥

에는 할석이나 천석을 이용하여 만든 시상석 또는 관대가 확인된다. 단독분일 경우 

유물의 부장양상은 前時期와 거의 유사하며, 主副槨式일 경우 主槨에는 소형 토기류

와 착장유물을 부장하고 副槨에는 주로 대형 토기류를 부장한다. 부장토기 중 와질

토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경질토기 일색으로 부장되며, 새로운 기형의 토기는 把杯·

有蓋式高杯 등이 확인된다. 철기로는 頸甲과 札甲 등이 처음으로 확인되며, 馬具로서 

轡(鑣轡와 板轡)와 木心鐙子가 등장한다. 청동기로는 의기성이 강한 筒形銅器가 처음

으로 부장된다. 일부 목곽묘에서는 倣製方格規矩鏡(441號 主槨)이 출토된다. 良洞里

에서 이 시기에 처음으로 부장되는 筒形銅器에 대해 金榮珉은 의기성이 강한 유물로 

福泉洞 38호부터 부장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 시기를 4세기 2/4분기로 

편년하고 있다.56) 경갑과 찰갑은 4세기 후반대에 영남지방에 처음으로 유입되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57) 따라서 목곽묘 Ⅵ期는 4세기 후엽에서 5세기 전엽경으로 편

년하고자 한다.

54) 金榮珉, 2008, 註40)의 ② 前揭文, pp.131~138

55) 趙晟元, 2011, 註53)의 前揭文, pp.27·30

56) 金榮珉, 2008, 註40)의 ② 前揭文, pp.139~145

57) 金榮珉, 2008, 註39)의 ② 前揭文, pp.15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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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竪穴式石槨墓 段階

  良洞里에서 竪穴式石槨墓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기로서 이른 시기에는 폭이 넓은 

방형에 가까운 대형의 石槨墓가 축조되다가 늦은 시기가 되면 규모가 작아지고 폭이 

좁아지는 세장방형의 석곽묘가 축조된다. 바닥에는 시상이나 관대가 마련되고, 蓋石

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모두 木蓋를 이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일부 유구에서

는 목곽 형태의 副槨이 함께 축조된다. 부장유물의 구성은 前時期인 목곽묘 Ⅵ期와 

거의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積石木槨墓와 유사한 형태의 類似積石

木槨墓가 함께 축조된다.

  이 시기의 유구로는 79·93·304·321호 등의 석곽묘가 대표적이며, 단독분일 경우 

유물의 부장양상은 양장벽 쪽에는 토기류를, 가운데에는 철기류를 부장하고 주부곽

식일 경우 주곽에는 소형 토기류와 착장유물을 부장하고 부곽에는 주로 대형 토기류

를 부장한다. 부장토기는 모두 경질토기이고 기형으로는 高杯·廣口小壺·小形器臺·有

蓋臺附直口壺·爐形土器·筒形器臺 등이 있으며, 無蓋式의 外切口緣高杯와 有蓋式高杯

가 함께 부장되고 장식성이 강한 소형호가 부착된 角杯가 小形器臺와 세트를 이루어 

부장되기도 한다. 철기로는 縱長板甲冑와 頸甲 및 札甲 등이 확인되며, 내부의 목곽 

또는 木蓋의 결구를 위한 곽정과 꺽쇠도 확인된다. 前時期에 이어 의기성이 강한 筒

形銅器도 부장된다.

  출토유물 중 고배와 통형동기의 편년이나 前時期 묘제와의 연속성 등을 감안한다

면 석곽묘는 4세기말에 처음으로 축조되어 5세기대에 성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Ⅲ. 良洞里古墳群 出土 外來系 遺物의 檢討

  良洞里古墳群에서 검출된 외래계 유물로는 銅鏡·銅鍑·銅鼎·馬形帶鉤 등의 中國系 

유물과 筒形銅器·廣形銅矛·中廣形銅矛 등의 日本系 유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계 

유물 중 동정은 銘文이 있는 것으로 漢代에 제작된 것이 傳世되어 부장된 것이고 동

복은 북방계의 유물로 알려져 있다. 일본계 유물로는 광형동모·중광형동모·통형동기 

등이 있으며, 이 중 통형동기는 소수가 출토된 초창기에는 일본계 유물로 알려졌으

나 그 출토량이 증가하면서 일본계 유물보다는 加耶 지역에서 제작된 가야의 유물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외래계 유물의 전래 시기와 원생산지를 유

추해 봄으로서 加耶와 中國 및 日本과의 교류관계를 살펴 당시 가야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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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土鏡
直徑

(cm)
鈕, 鈕座 內區 主文帶 周緣 出土地

方格規矩

四神鏡

(博局鏡)

20 半球形, 四葉文鈕座
圓座, 12支銘

 小形乳 12 

T·L·V, 8內行花文

四神과 瑞獸
鋸齒文, 有雲文

전)김해 양동리

(부산박물관소장)

內行花文鏡 11.6 半球形, 圓鈕座 8連弧文 鈕孔內 有機物 平緣 162호 목곽묘

四乳鳥文鏡 9.2 半球形, 圓鈕座 ― 4圓座, 圓錐形 4乳, 4鳥 平緣  162호 목곽묘

 1. 中國系 遺物

  

  1) 銅鏡

  良洞里古墳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銅鏡이 출토된 유적으로 총 22점이 알려

져 있다. 漢鏡은 傳 金海 良洞里 출토품으로 보고된 方格規矩四神鏡(博局鏡) 1점58)

과 162호 木槨墓에서 內行花文鏡 1점 및 四乳鳥文鏡 1점이 출토되었고 390호 목곽

묘 주변에서 內行花文鏡片 1점도 수습되었다. 방제경은 목관묘와 목곽묘에서 12점이 

출토되었고, 6점은 菊隱 李養璿 수집품이다. 

  동경의 출토 상태를 알 수 있는 유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55호 木棺墓는 腰坑이 설

치된 목관묘인데, 倣製鏡은 목관내 被葬者의 肩部 또는 頭部에 매납되었다. 162호 목곽묘에서

는 한경 2점과 방제경 8점이 출토되었는데 목곽 중앙에서 한경 2점이, 방제경은 목곽 상부에

서 頸飾과 함께 출토된 것으로 보아 피장자의 두부나 頸部 부위에 매납된 것으로 추정된다. 

427호 출토품은 목관 중앙에 3점이 일렬로 검출된 점을 미루어 보아 피장자의 腹部에 부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441호 목곽묘는 主副槨式木槨墓인데, 동경은 主槨의 중앙에서 두부 쪽으로 

약간 치우친 지점에서 출토된 점으로 보아 피장자의 두부나 경부에 매납된 것으로 보여진다. 

  方格規矩四神鏡(博局鏡)의 연대는 李陽洙의 편년에 의하면 기원후 1세기,59) 高倉

洋彰에 의하면 樂浪郡 3期인 기원후 1세기로 편년된다.60) 그리고 李在賢은 162호 

출토 內行花文鏡과 四乳鳥文鏡을 東漢時代에 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기원후 2세기 

전반대로 편년하였다.61) 따라서 기원후 2세기 후반으로 비정된 162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한경은 傳世期間이 상당히 짧았거나 그다지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

다.62)   

表2. 金海 良洞里古墳群 出土 漢鏡의 特徵

  

58) 朴敬源, 1970, 註1)의 前揭文

59) 李陽洙, 2010,「韓半島 三韓ㆍ三國時代 銅鏡의 考古學的 硏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60) 高倉洋彰, 2005,「漢代銅鏡與東亞世界」『邊疆考古硏究』第3輯, 科學出版社 p.116

61) 李在賢, 2003,『弁ㆍ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硏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128 

62) 李在賢, 2003, 註61)의 前揭文,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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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徑(cm) 鈕, 鈕座 內 區 主文帶 周 緣 出土地 年 代 

7.7 半球形, 圓鈕座 9連弧文 櫛齒文帶 平緣 국은 이양선 수집품 AD 1세기 후반

7.8 半球形, 圓鈕座 渦文, 7連弧文 櫛齒文帶 平緣 국은 이양선 수집품 AD 1세기 후반

7.8 半球形, 圓鈕座 4乳, 9連弧文 櫛齒文帶 平緣 국은 이양선 수집품 AD 1세기 후반

9.8 半球形, 圓鈕座 5乳, S字文, 10連弧文 櫛齒文帶 平緣 국은 이양선 수집품 AD 1세기 후반

5.9 半球形, 圓鈕座 12連弧文 櫛齒文帶 平緣 국은 이양선 수집품 AD 1세기 후반

8.8 半球形, 圓鈕座 12乳, 連珠文 三角文帶 平緣 국은 이양선 수집품 AD 1세기 후반

8.8 半球形 8乳, 9連弧文 櫛齒文帶 平緣  55호 목관묘 AD 2세기 중반

7.6 半球形, 圓鈕座 7連弧文 櫛齒文帶 平緣  162호 목곽묘 AD 2세기 후반

7.6 半球形, 圓鈕座 S字文, 10連弧文 櫛齒文帶 平緣  162호 목곽묘 AD 2세기 후반

7.6 半球形, 圓鈕座 S字文, 8連弧文 - 平緣  162호 목곽묘 AD 2세기 후반

8.5 半球形, 圓鈕座 圓圈, S字文,  抽象文 櫛齒文帶 平緣  162호 목곽묘 AD 2세기 후반

8.2 半球形, 圓鈕座 圓圈, 連弧文 櫛齒文帶 平緣  162호 목곽묘 AD 2세기 후반

7.5 半球形, 圓鈕座 圓圈, 8連弧文 櫛齒文帶 平緣  162호 목곽묘 AD 2세기 후반

9.2 半球形, 圓鈕座 圓圈, S字文, 8連弧文 櫛齒文帶 平緣  162호 목곽묘 AD 2세기 후반

7.7 半球形, 圓鈕座 S字文, 9連弧文 櫛齒文帶 平緣  162호 목곽묘 AD 2세기 후반

6.4 半球形, 圓鈕座
圓圈, S字文

渦文, 11連弧文
櫛齒文帶 半圓形  427호 목관묘 AD 1세기 후반

7.6 半球形, 圓鈕座 2條 圓圈 4乳 櫛齒文帶 半圓形  427호 목관묘 AD 1세기 후반

7.9 半球形, 圓鈕座 - 櫛齒文帶 平緣  427호 목관묘 AD 1세기 후반

  아울러 방제경은 菊隱 李養璿 수집품으로 소개된 6점,63) 55호 목관묘에서 1점, 

162호 목곽묘에서 8점, 427호 목관묘에서 3점이 출토되었고, 441호 목곽묘에서 출

토된 방제경 1점은 ‘T·L·V’의 문양중 ‘T’字 문양만 남아 있는 퇴화된 형태의 方格規

矩四神鏡(博局鏡)인데 최근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魏晉時代에 제작된 동경일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64)  

  倣製鏡은 중국 거울을 모방하여 현지에서 만든 것을 말한다. 영남지역 방제경은 

李在賢의 연구에 의하면 放射線連弧文鏡·小形倣製鏡·連弧文倣製鏡·無文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良洞里古墳群에서는 大邱 坪里洞과 永川 漁隱洞에서 출토된 방사선연호문경은 출토되

지 않고 모두 연호문방제경만 출토되었다. 이러한 연호문방제경은 초창기에는 한국에서는 영

남지역의 일부 유적에서 출토되지만 日本 九州地域에서의 출토 예가 많아 倭鏡으로 파악하였

으나 최근에는 金海와 九州의 활발한 교류로 인해 여러 곳에서 유사품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65) 또한 林孝澤도 이러한 방제경이 金海와 日本 九州 양 지역에서 제작되었을 가

능성을 제기하면서 良洞里 출토 방제경을 ‘加耶式鏡’ 또는 ‘良洞里式鏡’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

하다고 주장하였다.66)  

表3. 金海 良洞里古墳群 出土 倣製鏡의 特徵

  

63) ① 國立慶州博物館, 1987, 註2)의 前揭書, pp.69·70·285  

    ② ______________,  2007,『國立慶州博物館 所藏 鏡鑑』, pp.82~95    

64) ① 高崇文, 2008,「漢魏南北朝銅鏡發展譜系及與韓半島南部出土銅鏡的關系」『CHINA연구』제5집, 부산대학교중  

    국연구소, pp. 311~315.  본 글에서는 簡化規矩鏡으로 소개되어 있다. 그 특징은 ‘T·L·V’ 3개의 문양 중 1  

    개 또는 2개만 있거나, ‘T’字가 장방형인 것도 있다. 아울러 鈕座는 方格文에서 圓圈으로 변화된다. 이러한   

    종류의 동경은 西晉 시기에 점차적으로 소멸된다고 한다. 

    ② 李陽洙, 2010, 註59)의 前揭文, pp.160·161

65) 李在賢, 2003, 註61)의 前揭文, pp.128~136

66) 林孝澤, 1998,「良洞里遺蹟」『金海의 古墳文化』, 金海市, p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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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유적명 출   처

1 平壤 貞栢洞 8호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1983,「락랑구역 일대의 고분발굴보고」『고고학 자료집』

2 平安南道 土城里 辛勇旻, 1992,「下垈遺蹟 出土 鼎에 대하여」『제1회 영남고고학회 발표 및 토론요지』영남고고학회

3 平壤 石岩里 9호 국립중앙박물관, 1986,『청동기 특별전 도록』

4 樂浪郡 治所 東京大學文學部考古學硏究室, 昭和39,『樂浪郡治所』, 東京大學

5 平壤 貞梧洞 1호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1983,「락랑구역 일대의 고분발굴보고」『고고학 자료집』

6 平壤 船橋里 梅原末治ㆍ藤田亮策, 昭和23,『朝鮮 古文化綜鑑』, 養德社

7 蔚山 下岱 23호 安在晧, 1992,「蔚山 下垈 가지구 古墳의 性格」『제1회 영남고고학회 발표 및 토론요지』영남고고학회

8 金海 良洞里 322호 東義大學校博物館, 2000,『金海良洞里古墳文化』 

9 集安 七星山 96호 集安縣文物保管所, 1979,「集安兩座高句麗積石墓的淸理」『考古』第1期

10 集安 禹山 68호 集安縣文物保管所, 1979,「集安兩座高句麗積石墓的淸理」『考古』第1期

11 皇南大塚 南墳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硏究所, 1993,『皇南大塚 南墳發掘調査報告書』

12 皇南大塚  北墳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硏究所, 1985,『皇南大塚 北墳發掘調査報告書』 

13 天馬塚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硏究所, 1974,『天馬塚』

  2) 銅鼎

  銅鼎이 출토된 지역은 樂浪의 고지에서 6점, 蔚山 下垈와 金海 良洞里에서 각 1점씩, 三國

時代 高句麗 유적지에서 2점, 新羅 고분에서 3점이 출토되었는데, 유물의 출토지는 아래의 表

4와 같으며, 本考에서는 간략히 동정에 관한 선행 연구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表 4. 三韓·三國時代 銅鼎 出土 遺蹟

  安在晧는 중국의 여러 자료와 下垈 출토품을 비교하였는데, 귀의 형태에서 차이가 있으나 

前漢前期에 해당하는 유물로 보았다.67) 辛勇旻은 下垈 출토 동정을 前漢代의 유물로 파악하

였는데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傳世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68) 崔秉鉉은 集安 등지의 

積石塚에서도 동정이 출토됨으로 그 조형을 樂浪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하였다.69) 

  동정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鄭仁盛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는데, 중국의 靑

銅鼎을 殷·周時代와 春秋戰國時代, 그리고 前漢·後漢의 시대별로 구분하고 문양의 유무와 뚜

껑의 형태·귀의 형태·뚜껑받이턱의 형태에 따라 세분화하였다.70) 

  吳小平은 中原系 銅鼎의 특징을 뚜껑받이턱·다리의 모양·귀의 형태에 따라 3類型으로 구분

하였는데71) 그의 분류법은 아래와 같다.

  먼저 1類型의 특징은 귀의 형태에 따라 방형의 귀는 1A型, 환형의 귀는 1B型으로 분류한 

후, 그 아형으로 다리가 짧은 것은 1AⅠ式, 다리가 짧고 세장한 것은 1AⅡ式으로 세분하였

다. 그리고 2類型의 형태는 동체부가 편구형이고 저부가 둥글며 귀와 다리의 위치가 교호되

어 있다. 이러한 2類型은 방형의 귀는 2A型, 환형의 귀는 2B型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아형으

로 2AⅠ式~2AⅣ式, 2BⅠ式·2BⅡ式으로 세분하였다. 2AⅠ式은 다리가 조잡하고 짧은 것이 

67) 安在晧, 1992,「蔚山 下岱 가지구 古墳의 性格」『제1회 영남고고학회 발표 및 토론요지』, 영남고고학회

68) 辛勇旻, 1992,「下岱遺蹟 出土 鼎에 대해서」『제1회 영남고고학회 발표 및 토론요지』, 영남고고학회

69) 崔秉鉉, 1992,『新羅古墳硏究』, 一志社

70) 鄭仁盛, 1996,「韓半島 出土 (靑銅)鼎의 性格」『古文化』48, 韓國大學博物館協會, pp.138~141 

71) 吳小平, 2003,『汉代靑銅容器的考古學硏究』, 岳麓書社,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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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인데 점차 2AⅡ式→2AⅢ式→2AⅣ式으로 변화하면서 시기적인 차이에 따라 다리는 더욱 

왜소화 되고 길이는 세장화 된다. 2BⅠ式은 다리가 짧고 왜소하다. 그리고 2BⅡ式은 다리가 

길어지나 왜소한 형태이며 동체부에 1조의 돌대가 시문된다. 3類型은 2類型과 유사하나 동체

의 형태가 약간 다르다. 3A型은 동체부가 편구형이고 저부는 편평하며, 귀는 방형이다. 그 아

형으로 3AⅠ式은 다리가 조잡하고 짧다. 3AⅡ式은 다리가 가늘고 왜소하다. 3AⅢ式은 다리

가 왜소하고 길어진다. 3B型은 동체가 깊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아형으로 3BⅠ

式은 다리가 왜소하고 짧다. 3BⅡ式은 다리가 길어진다. 

  良洞里古墳群 출토품은 전체 높이 17.5cm, 구경 16.1cm 정도이다. 귀는 구연 아래에 2개

가 있는데 그 형태는 짧지만 외반하며, 뚜껑받이턱은 2단으로 조성되어 있다. 동체의 형태는 

반구형이며, 동최대경은 중상위에 위치한다. 동체의 중상위에는 1줄의 돌대가 있다. 다리는 

중상위에 3개가 붙어 있는데 전형적인 동물 다리의 형상이다. 鄭仁盛의 분류에 의하면 Bo1a 

類型에 속하며 그 제작 시기는 前漢前期에 해당한다. 그리고 吳小平의 형식 분류에 의하면 

2AⅢ式 또는 3AⅢ式으로 보이며, 제작 시기는 西漢晩期에 해당한다.

  또 다른 특징은 구연부의 바로 아래에 篆書體의 “西○宮鼎, 容一斗, 幷重十七斤七兩, 七” 이

라는 銘文이 새겨져 있다.72) 谷豊信은 이 명문의 해석에 관하여 ‘西’字는 ‘谷’字일 가능성이 

높고 中國에서도 西○宮이란 지명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西○宮의 명문을 谷口宮으로 해석

하였다.73) 그 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편찬한『문자, 그 이후』의 도록에는 同 유적 출토품을 

中國 官營 工房에서 제작된 西谷宮銘銅鼎으로 소개하였다.74) 谷豊信의 논리가 타당하다면

『문자, 그 이후』의 도록에 언급된 谷口宮은 관영 공방이 아니라 중국 陝西省 咸陽 지방의 

上林苑에 예속된 櫟陽宮·甘泉宮·師德宮·池陽宮·谷口宮·長平宮·扶荔宮 7개 宮 중의 하나인 庭苑

의 명칭임을 알 수 있다.75) 

  아울러 中國 淳化縣固賢村에서 “谷口宮原康二年”이라는 有銘銅鼎이 출토되었는데76) 元康 2

년(기원전 64년)은 西漢晩期로 교차편년이 가능하다. 그러나 三韓時代 영남지역에서는 동정의 

출토예가 극히 희소하여 비교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연대관을 제시할 수 

없는 실정이나, 필자의 조심스러운 견해를 밝히자면 3세기 중·후반으로 비정되는 양동리 322

호 목곽묘 출토품은 西漢中期~西漢晩期에 제작된 것으로, 장시간의 傳世期間을 거쳐 매납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下垈 23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동정은 전체 높이 50cm, 구경 30cm 정도이다. 형태

적인 특징은 귀의 정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구연은 2단으로 꺽여 뚜껑받이턱이 있다. 동체부

는 타원형이고 주물의 고정흔이 남아있다. 동체부의 최대경은 상부에 있으며 삼각형의 돌대가 

72) 東義大學校博物館, 2000, 註5)의 ⓛ 前揭書 

73) 谷豊信, 1994,「良洞里遺蹟·下岱遺蹟 靑銅製鼎」, 東北亞細亞 考古學硏究會

74) 국립중앙박물관, 2011,『문자, 그 이후』한국고대 문자전, p.21

75) 姚生民, 1983,「淳化縣固賢村出土谷口宮銅鼎」『考古與文物』第3期

76) 姚生民, 1983,「淳化縣固賢村出土谷口宮銅鼎」『考古與文物』第2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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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리는 상부가 두텁고 아래가 잘록한 동물 형상의 다리이다.  

  下垈 출토 동정의 특징 중 中國 漢代에 제작된 동정과 비교하면 이질적인 요소가 간취되는

데 그 특징은 첫째 주물의 고정 흔적이 남아있다. 둘째, 귀의 형태가 상당히 길고 세장하다. 

셋째, 유물의 전체 높이가 대형이라는 점 등에서 中原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中國의 변방 

또는 樂浪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77) 鄭仁盛에 의하면 下垈 23호 목곽묘 출토품

은 형태적으로 中國 西安에서 제작된 것과 차이가 있으나 廣州 漢墓 1172호에서 출토된 靑銅

洗의 제작기법과 유사함으로 그 계보를 중국 남부 지방인 廣州 부근에서 제작되어 전세기간

을 거쳐 울산 지역에 유입된 것으로 보았다.78) 

表 5. 銅鼎의 編年表

中原系 銅鼎 硏変示意图(吳小平, 2005,『汉代靑銅容器的考古學硏究』图三-1·2 재편집)

77) 중국 변방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鄭仁盛이 언급하였으며, 낙랑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中國社會科學院考古

硏究所의 白云翔 부소장의 조언이 있었다.

    鄭仁盛, 1996, 註70)의 前揭文, p.150

78) 鄭仁盛, 1996, 註70)의 前揭文, pp.14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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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銅鍑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銅鍑 중 良洞里 235호와 大成洞 29호·47호79) 출토품은 유

구와 공반유물의 정황을 알 수 있으나, 나머지는 수집품으로 출토 유구의 정황을 알 수 없다. 

숭실대학교박물관 소장품은 慶州 入室里 출토품이라고 전하지만 그 출토지가 명확하지 않고 

平壤博物館 소장품은 고분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지만 공반유물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동복에 관한 연구는 申敬澈80)과 辛勇旻81)에 의해 시도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김해지역

에서의 북방유물 출토 연유와 해석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李海蓮의 연구82)는 顧志界와 

馮恩學의 분류법에 근거하여 먼저 A·B型으로 구분하고 김해지역 출토 동복을 B型으로 분류

하면서, 상기 유물의 입수 경위에 관해는 夫餘와의 직접적인 관련보다 오히려 낙랑·대방을 거

쳐 유입된 것으로 보았다. 

  良洞里 235호 출토품은 저부가 결실된 것으로 잔고 16.1cm, 복원구경 18.5cm 정도이다. 

형태적인 특징은 반환형의 고리가 있고 동부에는 합범의 흔적이 관찰된다. 이와 유사한 형태

의 것으로는 3세기 중엽으로 비정되는 大成洞 47호 출토품, 그리고 東漢으로 편년되는83) 中

國 河南 鞏縣 芝田 출토품, 東漢晩期로 편년되는84) 遼寧省 北票 喇嘛洞 209호 출토품 등이 

있다. 이러한 동복은 顧志界의 형식분류에 의하면 C型인 魏晉~南北朝 시대의 유물로 편년되

며,85) 大成洞 29호 출토품은 BⅡ式인 漢~三國時代의 것으로 편년된다. 아울러 馮恩學의 형

식분류에 의하면 良洞里 235호 출토품과 大成洞 47호 출토품은 C型, 大成洞 29호 출토품은 

BⅠ式으로 분류되어 김해지역 출토품은 모두 西漢晩期~東漢 시기의 유물로 편년된다.86) 

 2. 日本系 遺物

  1) 筒形銅器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筒形銅器는 모두 60여점이 알려져 있는데87) 良洞里古墳群에

서 모두 32점이 출토되었고88) 良洞里 이외의 유적으로는 大成洞古墳群(16점)과 福

79) 慶星大學校博物館, 2000, 註34)의 前揭書

80) 申敬澈, 2000,「金官伽倻의 成立과 聯盟의 形成」『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가  

 야사학술심포지움, 同腹의 출토와 木槨을 불태우는 葬儀習俗, 破鏡 등의 현상을 夫餘系 주민의 남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81) 辛勇旻, 2000,「弁·辰韓地域의 外來系 遺物」『고고학으로 본 변·진한과 왜』, 영남고고학회ㆍ구주고고학회      

                제4회 합동고고학대회

82) 李海蓮, 2003,「우리나라 출토 銅鍑에 관하여」『博物館硏究論集』10, 釜山博物館

83) 鞏縣文化館, 1974,「河南鞏縣發現一批漢代銅器」『考古』第2期 

84) 遼寧省文物考古硏究所 外, 2004,「遼寧北票喇嘛洞墓地1998年發掘報告」『考古學報』第2期

85) 顧志界, 1986,「鄂爾多斯式銅(鐵)釜的形態分析」『北方文物』第3期

86) 馮恩學, 1993,「中國境內的北方系東區靑銅釜」『靑果集』, 吉林大學考古專業成立二十周年考古論文集, 知識出版社

87) 慶星大學校博物館, 2000, 註34)의 前揭書, p.182

88) 良洞里古墳群의 筒形銅器는 東義大 조사에서 15점, 國立金海博物館 조사에서 최소 1점, 전 양동리 출토품(菊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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泉洞古墳群(12점), 咸安 道項里古墳群(3점) 등이 있다. 이러한 통형동기가 良洞里古

墳群에서는 4세기 후엽에서 5세기 전엽경에 해당하는 목곽묘 Ⅳ期의 시상이 설치된 

목곽묘나 주부곽식 목곽묘에 처음으로 부장되어 5세기대의 竪穴式石槨墓 시기까지 

부장되고 있다.

  통형동기의 착장방법과 용도에 대해서는 劍身形 鐵槍의 긴 나무자루의 물미(鐏)로 

복원되고 있으며,89) 金官伽倻와 관련된 상징적 행위에 사용된 義器로 해석하거나90) 

巫俗信仰과 관련된 소형 의기의 부속구나 그러한 전통을 가진 신분의 상징물로서 기

능과 역할을 상정하는 견해91)도 있다. 이러한 통형동기는 1990년대 이전에는 倭系

의 유물로 파악하였지만 이후 大成洞古墳群·良洞里古墳群·福泉洞古墳群 출토품과 良

洞里 출토품으로 알려진 수집품까지 金官伽倻 지역 출토품이 60점이 넘게 확인됨으

로서 금관가야의 유물로 인정되고 있다.92) 금관가야 지역에서 출토된 통형동기는 그 

중심인 大成洞古墳群에서 良洞里古墳群과 福泉洞古墳群으로 분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93)  그 성격은 일상용도의 유물이 아니라 상징성이 내포된 정치적 성격의 유

물로 인식되고 있다.

  2) 銅矛

  良洞里古墳群에서 출토된 銅矛는 傳 良洞里 출토품으로 알려진 福泉博物館 소장품 

2점94)과 良洞里 90호 목곽묘 상부 출토품 3점, 200호 출토품 1점, 390호 출토품 2

점, 주변 수습품 2점 등 모두 10점이 알려져 있다. 傳 良洞里 출토품의 유구는 알 

수 없으나 나머지는 모두 木槨墓에서 출토되었으며, 주변 수습품 또한 목곽묘에 부

장된 것이 교란되면서 수습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동모의 형식 분류에 대한 연구는 近藤喬一95)·岡崎敬96)·岩永省三97) 등의 연구가 

李養璿 蒐集文化財 소개) 16점 등 모두 32점이 알려져 있다.

   ① 東義大學校博物館, 2000, 註5)의 ① 前揭書

   ② 국립김해박물관, 2011.3, 註6)의 前揭文

   ③ 國立慶州博物館, 1987, 註2)의 前揭書, pp.34·115·230·311

89) ① 國立中央博物館, 1991,『神秘의 古代王國 伽耶 特別展』, p.52

    ②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1996,『부산의 역사와 복천동고분군』, p.128

90) 金榮珉, 2008, 註40)의 ② 前揭文, pp.139~145

91) 林孝澤, 2000, 註36)의 ② 前揭文, p.199

92) ① 鄭澄元·洪潽植, 2000,「筒形銅器硏究」『總合硏究所報』第240号, 福岡大學總合硏究所

    ② 洪潽植, 2000,「考古學으로 본 金官伽倻」『고고학을 통해 본 가야』韓國考古學會 學術叢書1, 韓國考古學會

    ③ 慶星大學校博物館, 2000, 註34)의 前揭書, pp.182~183

93) 金榮珉, 2008, 註40)의 ② 前揭文, pp.139~145

94) ① 林孝澤, 1993, 註7)의 ① 前揭文, p.125

    ② 李淸圭, 1997,「嶺南地方 靑銅器文化의 전개」『嶺南考古學報』21, 嶺南考古學會, pp.44·45

    ③ 林昭延, 2006,「弁·辰韓地域 出土 銅矛 硏究」,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143

95) 近藤喬一, 1969,「朝鮮·日本における初期金屬器文化の系譜と展開-銅矛を中心として-」『史林』52卷 1號, 史學硏究會

96) 岡崎敬, 1977,『立岩遺跡』

97) 岩永省三, 1986「銅矛·矛形祭器」『弥生文化の硏究 6 道具と技術Ⅱ』, 雄山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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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들의 형식 분류는 全長, 鋒部의 최대폭이나 節帶의 폭 같은 속성에 의해 

細形銅矛·中細形銅矛·中廣形銅矛·廣形銅矛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형식 분류에 의하면 

良洞里 출토품은 중광형동모와 광형동모로 분류된다. 이 중 정확한 출토상황으로 연

대를 알 수 있는 것은 200호와 390호 유물이며 90호 출토품은 상부에서 출토되었

지만 이 유구와는 상관없는 유물로 파악되고 있다. 林昭延98)의 동모 형식 분류 및 

단계설정에 의하면 200호 출토품은 Ⅲe⑦式이고 390호 출토품은 Ⅲd⑥式과 Ⅲe⑦

式으로 Ⅴ단계에 해당하며 그 시기를 3세기 전반대로 편년하였는데 本考의 목곽묘 

Ⅱ期와 동일한 년대로 파악하였다.

  良洞里古墳群에서 출토된 중광형동모나 광형동모 같은 대형의 동모는 목곽묘 단계

에 부장되는데 이 시기의 한반도에는 철기생산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시점이기 때문

에 대형의 동모 생산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졌을 것이므로 이러한 대형

의 동모들은 倭와의 교역을 통하여 수입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99) 대형동모의 

성격은 실용적인 무기라기보다는 儀器性이 강하고 우월적 지위를 나타내는 威信財이

며, 또한 이러한 대형동모가 부장된 유구의 주인공은 다른 무덤의 주인공과는 차별

화된 신분적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다.100)

Ⅳ. 맺음말

  良洞里古墳群에 대한 발굴조사는 가야사 연구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木棺墓와 초기의 木槨墓, 그리고 중요 유물에 대한 단

편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유적의 중요성에 비해 그 연구성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보고서가 완간되지 않고 일부만 보고되어 良洞里古墳群의 정확한 실상을 알기 

어렵고 일부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다 보니 묘제에 대한 편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本考에서는 良洞里古墳群에서 조

사된 묘제들을 대상으로 시기적인 특징과 출토유물의 변화상을 검토해 편년을 시도

하였다.

  良洞里古墳群에서 확인된 유구는 시기별 묘제의 변천상이 잘 나타나는데 시기별로 

98) 林昭延, 2006, 註94)의 ③ 前揭文, p.86

99) ① 岡崎敬, 1977, 註96)의 前揭書

    ② 全榮來, 1983,「靑銅器文化의 비교Ⅲ(日本과의 비교)」『韓國史論』13, 國史編纂委員會

    ③ 李淸圭, 1997, 註94)의 ② 前揭文, p.78

    ④ 李在賢, 2003, 註61)의 前揭文, pp.143~145

    ⑤ 林昭延, 2006, 註94)의 ③ 前揭文, p.110

100) 林昭延, 2006, 註94)의 ③ 前揭文, pp.1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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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구분해 보면 土壙木棺墓→土壙木槨墓(土壙墓)→竪穴式石槨墓(類似積石木槨墓)의 

단계로 변화·발전되어 갔으며, 甕棺墓는 토광목곽묘 단계부터 수혈식석곽묘 단계까

지 모든 시기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현재까지의 자료로 볼 때 良洞里古墳群의 

연대는 상한이 기원전 2세기말, 하한은 기원후 5세기대로 추정되며 특히 기원후 1세

기부터 5세기까지는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조성된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木棺墓 단계는 다시 Ⅰ~Ⅴ期로 세분할 수 있

으며, Ⅰ期는 기원전 2세기말에서 기원전 1세기 중엽, Ⅱ期는 기원후 1세기 전엽, 

Ⅲ期는 1세기 중엽에서 후엽, Ⅳ期는 2세기 전엽, Ⅴ期는 2세기 중엽으로 편년하였

다. 이렇게 볼 때 良洞里古墳群에서 처음으로 목관묘가 나타나는 시기는 기원전 2세

기 말경이지만 본격적으로 목관묘가 시작되는 시기는 기원후 1세기 전엽으로 볼 수 

있다. 

  木槨墓 단계는 Ⅰ~Ⅵ期로 세분하였는데 Ⅰ期는 기원후 2세기 후엽, Ⅱ期는 3세기 

전엽, Ⅲ期는 3세기 중엽에서 후엽, Ⅳ期는 3세기 말에서 4세기 전엽, Ⅴ期는 4세기 

중엽, Ⅵ期는 4세기 후엽에서 5세기 전엽으로 편년하였다.

  이후 목곽묘의 마지막 시기에는 목곽묘와 병행하여 竪穴式石槨墓가 축조되기 시작

하는데 良洞里古墳群에서 석곽묘는 4세기 후엽경에 출현하여 5세기대에 성행하다가 

5세기 후엽경에 축조가 중단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2010년~2011년 국립

김해박물관 조사에서 7세기대의 石室墓 1기가 확인되어 良洞里古墳群의 하한 연대

는 하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나 석실묘가 5세기대까지 조영되었던 石槨墓 축조집단의 

연속선상에 위치하는지는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良洞里古墳群에서 출토된 中國 및 日本系의 외래계 유물은 鐵鍑·재갈 등의 철기도 

있지만 銅鏡·銅鼎·銅鍑·銅矛·筒形銅器 등 대부분 청동제 유물이다. 이러한 외래계의 

청동제 유물은 儀器性과 象徵性이 강하고 부장된 유구의 주인공은 다른 무덤의 주인

공과는 차별화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판단된다. 중국계 유물의 경우 中原

은 물론 北方과의 교류관계를 알 수 있으며 일본계 유물은 가야지역에서 생산된 鐵

製品과의 교역관계에 의해 수입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鐵을 매개로 한 대외

활동은 중국의 史書인 魏志東夷傳의 鐵 교역에 관한 기사101)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良洞里古墳群에서 출토된 板狀鐵斧를 비롯한 다양한 철기들과 외래계 유물들이 이러

한 史書의 내용을 뒷받침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良洞里古墳群 문화는 교역 중심의 

국제성을 띤 선진문화임을 알 수 있다. 

101) 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錢 又以供給二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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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1. 良洞里 木棺墓 Ⅰ期의 遺構와 遺物

        (①~④ 良洞里 70號, ⑤ 栢田∙禮山里 30號, ⑥ 栢田∙禮山里 3號, ⑦ 茶戶里 41號, 

         ⑧∙⑨ 茶戶里 77號)

⑤

⑥

⑨⑧⑦

①

③②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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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2. 良洞里 木棺墓 Ⅱ期의 遺構와 遺物 

(①~⑤ 良洞里 52號, ⑥~⑧ 校洞 17號, ⑨~⑪ 朝陽洞 38號)

①

② ③

④
⑤

⑧⑦⑥

⑨ ⑩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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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3. 良洞里 木棺墓 Ⅲ期의 遺構와 遺物 

(①~④ 良洞里 17號, ⑤ 傳良洞里, ⑥~⑨ 良洞里 427號, ⑩~⑬ 伽耶의 숲 3號,

⑭~⑰ 內德里 19號)

①

⑩

⑨

④

③

②

⑧
⑦

⑥

⑤

⑪

⑫

⑭

⑬

⑮

⑰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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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4. 良洞里 木棺墓 Ⅳ期의 遺構와 遺物 

(①~⑦ 良洞里 55號, ⑧~⑫ 良洞里 99號, ⑬~⑮ 新垈里 1號)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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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5. 良洞里 木棺墓 Ⅴ期의 遺構와 遺物 

(①~④ 良洞里 文2號, ⑤∙⑥ 良洞里 文7號, ⑦∙⑧ 大成洞Ⅰ-13號, ⑨ 大成洞 27號)

④③②

①

⑤ ⑥

⑦

⑧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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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6. 良洞里 木槨墓 Ⅰ期의 遺構와 遺物 

(①~⑩ 良洞里 162號, ⑪~⑰ 下垈 44號)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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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7. 良洞里 木槨墓 Ⅱ期의 遺構와 遺物 

(①~④ 良洞里 200號, ⑤~⑪ 良洞里 212號, ⑫~⑭ 大成洞 45號)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⑩ ⑪

⑫ ⑬ ⑭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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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8. 良洞里 木槨墓 Ⅲ期의 遺構와 遺物 

(①~⑧ 良洞里 235號, ⑨∙⑩ 良洞里 280號, ⑪ 良洞里 322號, ⑫∙⑬ 良洞里 171號,

 ⑭~⑰ 大成洞 29號)

①

②

③

④

⑤ ⑥

⑧ ⑨ ⑩
⑪

⑰

⑭

⑦

⑯

⑮
⑫

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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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9. 良洞里 木槨墓 Ⅳ期의 遺構와 遺物 

(①~④ 良洞里 58號, ⑤~⑦ 良洞里 15號, ⑧∙⑨ 良洞里 85號, ⑩ 良洞里 81號)

①

③

②

⑥

④

⑦

⑧⑤ ⑨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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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10. 良洞里 木槨墓 Ⅴ期의 遺構와 遺物 

(①~⑧ 良洞里 90號, ⑨ 良洞里 74號, ⑩~⑫ 良洞里 167號, ⑬ 良洞里 248號,

 ⑭ 良洞里 460號)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⑩

⑪ ⑫

⑬ ⑭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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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11. 良洞里 木槨墓 Ⅵ期의 遺構와 遺物 

(①~⑪ 良洞里 78號, ⑫∙⑬ 良洞里 107號, ⑭∙⑮ 良洞里 9號, ⑯∙⑰ 良洞里 340號, 
 ⑱∙⑲ 良洞里 349號, ⑳ 良洞里 441號)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⑬⑫

⑪⑩

⑭ ⑮ ⑯ ⑰

⑳
⑲

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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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12. 良洞里 石槨墓 段階의 遺構와 遺物 

(①~⑦ 良洞里 304號, ⑧ 良洞里 321號, ⑨ 良洞里 429號)

①

② ③

⑤

⑥ ⑦

⑧

⑨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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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13. 良洞里 出土 銅鏡 

(① 55號 木棺墓, ②∙③ 427號 木棺墓, ④~⑬ 162號 木槨墓, ⑭ 441號 木槨墓,

 ⑮ 釜山博物館 所藏, ⑯~ 慶州博物館 所藏)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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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 良洞里 出土 銅鼎∙銅鍑 및 比較資料
(① 良洞里 322號, ② 良洞里 235號, ③ 下垈 23號, ④ 大成洞 29號, 

 ⑤ 大成洞 47號, ⑥ 河南省 鞏縣 芝田公社, ⑦ 辽宁省 北票 喇嘛洞 209號)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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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15. 良洞里 出土 筒形銅器

(① 331號 木槨墓, ② 340號 木槨墓, ③∙④ 447號 木槨墓, ⑤~⑦ 304號 石槨墓,

 ⑧~⑯ 慶州博物館 所藏)

②① ③ ④

⑥⑤ ⑦ ⑧

⑩⑨ ⑪ ⑫

⑭⑬ ⑮ 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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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16. 良洞里 出土 銅矛

(①~③ 90號 木槨墓, ④∙⑤ 390號 木槨墓, ⑥ 200號 木槨墓, ⑦∙⑧ 周邊收拾,

 ⑨∙⑩ 釜山博物館 所藏)

① ②

④

③

⑤

⑦

⑧ ⑨ ⑩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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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献からみた加耶と対外交流
―１~３世紀を中心に―

鈴木靖民 (橫浜濱歷史博物館)

< 目  次 >

1. 1世紀の韓

2. 3世紀の韓の辰王・首長・下戸と対魏外交

3. 弁韓の鉄生産と交易

4. 倭と洛陽・帯方の交流と弁韓

おわりに

1. 1世紀の韓

  加耶および倭に関する１～3世紀の文献はきわめて僅少である。本発表は、周知の文
献史料をあらためて解読し、１～３世紀における加耶(弁辰)の実態と性格、漢魏、倭と
の交流を考えてみるものである。
 『後漢書』韓伝に、「建武二○（紀元44年）、韓の廉斯の人蘇馬諟らが楽浪郡（紀元
前108年設置）に朝貢し、光武帝から「韓の廉斯の邑君」の号を賜与されて服属した、
以後季節ごとに朝貢する」と述べる。1世紀前半、韓のなかの廉斯の支配者たる首長が
後漢に定期的に外交を行うという記事から、後漢の中華・蕃夷思想に応じて周辺諸国・
諸地域の首長が特産物を携えて朝貢し、外交関係を取り結ぶことが知られる。中国王朝
の官爵を授けられることは中国、すなわち後漢の政治制度に従い、その支配秩序に組み
込まれたことを意味する。それとともに、この韓社会では蘇馬諟のような首長層が朝貢
品となる生産物の供出に関与し、流通を管理・調節することが可能な身分社会、階層社
会をすでに構築していたことを推測させる。廉斯は辰韓の一地域を指すとみられてい
る。
 『魏志』韓伝によれば、後漢の桓帝・霊帝（147～189年）の末期、韓・濊が強盛に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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り、楽浪郡の漢人が韓・濊に移住した。その後、楽浪郡に伍すごとく遼東で勢力を張る
公孫氏が帯方郡を設置したところ（204年頃）倭・韓が服属し朝貢することになったと
いう。漢魏が東方の諸国のなかでクロースアップさせた倭・韓は、『魏志』の伝（条）
の名にうかがわれるように、それぞれに諸国・諸民族集団を所属、統合させて有力化し
た国に対して他と区別する政治的、社会的、民族（民俗）的呼称である。後漢の東方の
政治・文化拠点として置かれた楽浪郡が韓・濊と関係を持ち、支配・統制策を講じ、次
いで公孫氏の帯方郡が韓・倭と結び、朝貢を媒介とする国際関係を成立させていた。
230年代には公孫氏勢力を駆逐した魏が楽浪・帯方両郡を経営するのである。
  韓と楽浪の様相と関係はこれ以前に溯って知ることができる。『魏志』が引用する
「魏略」には、新の王奔の時（20～22年）、廉斯の鑡が楽浪郡に服属するために赴く
途中、辰韓の域内で捕虜となって材木の伐採作業を強制される漢人の奴千五百人に出
会って彼らを救出するという説話記事が載せられる。鑡は廉斯の地域の支配者ないし最
上位の首長であろう。上述の『後漢書』韓伝の蘇馬諟とは別であろう。１世紀前半、韓
のなかでも廉斯が楽浪郡に和親的で有力な地域と認識されていたのである。魚豢の「魏
略」は『魏志』の編纂時期と余り差のない265年（晋の泰始元年）か、270年(同６年)～
280年(太康元年)に成立したとされるので、その頃の伝承などを収集、採録したのであ
ろう。この説話を分析することによって、歴史事実を探求する手がかりを得てみたい。
この伐採について、従来、製鉄のために使われる木炭を作っ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され
る。伐採された材木は他の用途もあるであろうが、もし木炭用であるとすれば、廉斯か
らその北方に位置する楽浪郡に通じるルート沿いの韓のどこかに鉄鉱山などの鉄資源が
あったと考えられる。鑡の働きかけによって、漢人が解放され、使役していた辰韓の首
長は賠償として楽浪郡に一万五千人と「弁韓の布」を提出し、鑡はその功績で郡より衣
冠・田宅を賜与されたという。これは韓の有力首長の功績譚であり、後漢、楽浪郡への
服属説話でもあると思われるが、服属の結果、特産物を納め、代わりに技術・技能を授
かって、文化移転を認められるというシステムを読み取り得るのではないか。この楽浪
郡地域ないし韓地域の漢人と韓人(または古朝鮮系)の入り組んだ民族的構成に関して
は、近年の平壌貞柏洞365号墳という楽浪郡官吏の木槨墓で出土した初元４年（紀元前
45年）の楽浪郡下25県の戸口木簡により、28万余の人口のうち、14㌫の約４万人が漢
人で、86㌫の約24万人が土着民であることが判明し、支配層およびそれに准じる土着
豪族の漢人が大多数の韓人を配下に置く社会であったことを裏付けられる（孫永鍾
2006、尹龍九2007）。韓と楽浪郡の南部の境界あたりでは漢人と韓人の地位、立場が
錯綜し逆になることもあったと見られる。　　
  また辰韓については、その南に接し密接な関係にある弁韓との間に特産の布を入手す
るような交易・流通を行っていたことが示される。そして辰韓の鑡のごとき首長が楽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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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送る朝貢品の内容には鉄と布、すなわち繊維製品があったことが類推される。布は弁
韓からの移入であり、中継交易の一種でもあることが知られる。ただし、『魏志』韓伝
弁辰条によると、弁辰の特産として養蚕を知って縑布、いわゆるカトリギヌを作ること
が挙げられているので、この種の絹繊維を指すのかもしれない（『魏志』倭人伝にも、
倭の産物として縑がみられ、243年（正始４年）、倭王から魏に贈った朝貢品のなかに
絳青縑とあるのがその絹製品である。これにより弁韓と倭の間には技術移転を含む人
的、物的交流のあることも推定できる）。
辰韓のある地域では首長の管理下に木材の伐採・製炭・運搬が行われ、それは鉄鉱石の
採掘・運搬・製鍛・鍛冶生産に結び付くものであった。しかも説話には鑡と採木に従事
した集団のリーダーとみなされる戸来という人物との遣り取りを記すので、同様に楽浪
系の漢人の新技術を利用した鉄の生産・流通に従事する専業集団が他にも存在したこと
が考えられる。彼らは身分上、東夷伝の概念では「下戸」に属するであろう。
  弁韓・加耶地域での鉄生産の開始は、考古学によると、およそ木槨墓の出現する１世
紀末～２世紀であるとされる。鉄にちなむ説話には韓と後漢の楽浪郡との交流の史実が
背景にひそんでいる。そこで、韓における木槨墓と鉄器、製鉄の関連性がより追究され
なければならない。
  韓半島南部における21世紀に入る前の加耶考古学の動向は、高久健二の整理に譲り
(高久健二2004)、近年のトピカルな研究を概観すると、紀元後１世紀後半以降、金海市
良洞里、義昌郡茶戸里、蔚山市下垈各遺跡をはじめとする金海地域ならびにその周辺で
出土する楽浪関連の遺物は漢代の鏡・中国貨幣が代表的である。良洞里遺跡では漢鏡・
銅鼎・馬形帯鈎・銅鍑・鉄鍑・鉄剣・鉄矛・鉄鏃・斧状鉄板・漆器がある。東南部に広
げるなら、蔚山市達川遺跡の前１世紀の鉄鉱石の採鉱遺構が製鉄の開始と関連し、下っ
て慶州市隍城洞遺跡は３～４世紀の鍛冶炉や鋳造鉄斧が知られるが、１世紀頃からの鉄
器製作が注意される。同遺跡の前１世紀～後３世紀にわたる製鉄集団の成長過程が辰
韓、さらには新羅の成立につながるとする見解もある（崔景圭2006）。良洞里遺跡の
他、前１世紀～後２世紀初の星州郡礼山里遺跡木棺墓の副葬品の漆器類、金銅製蓋弓
帽、馬形帯鈎など、２世紀後半～３世紀後半の居昌郡正荘里遺跡木槨墓出土の多様な鉄
製品、馬形帯鈎、前１世紀の密陽市校洞遺跡の木棺墓出土の鉄製武器、農工具、前漢鏡
などの外来の遺物は特殊な埋葬例とともに楽浪地域と韓、特に弁辰との交易や交流の事
実を如実に示している(高久健二2002、同2010、金吉植2006)。
  これに対して、金海地域では同時期の倭系遺物がよく知られる。１世紀後半～3世紀
前半の良洞里遺跡の複数の木槨墓(55，90，162、200、390、427号など)の副葬品とし
て、銅戈・銅矛のごとき大形の武器形青銅器、大量に埋納される小形仿製鏡があり、金
海市内徳里、義昌郡茶戸里各遺跡、南東部の辰韓地域の永川市漁隠洞、大邱市坪里洞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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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跡などの出土例も、詳細な検討により倭産と見なされる（後藤直2009、田尻義了
2010）。これらのことによって、金海地域の歴史的性格を端的にいうと、楽浪郡と韓
の東南部、弁辰との物資の交易、人の交流の拠点であり、その上、倭との交流の拠点で
もあった。これより前、泗川市の多島海に位置する勒島遺跡は前１世紀～後１世紀の土
器、鉄素材を含む倭系遺物と楽浪関連遺物の両方を出土するこの地域随一の交易拠点で
あった（白井克也2001、井上主税2010）。これらの倭系遺物と対応する日本の弥生時
代後期の壱岐市原の辻遺跡、カラカミ遺跡があり、その楽浪関連遺物を遺した交易集団
との関係についても議論されている(宮本一夫2009、金想民2010)。
  ともかく、一世紀代、交易の拠点は勒島から金海に遷ったのである。その金海を舞台
とする韓の交易の担い手は良洞里遺跡の初期の被葬者たちであり、『魏志』に伝える弁
辰狗邪国(狗邪韓国)の出現に結び付くのは贅言するまでもない。
 

2. 3世紀の韓の辰王・首長・下戸と対魏外交

  周知の通り、『魏志』韓伝弁辰（弁韓）条によると、弁辰には12国あり、他に諸々の
小別邑があった。弁辰（弁韓）社会は辰王いた。弁辰12国は辰王に服属しており、彼は
馬韓の月支国で治めており、その王位には馬韓の人が用いられ、「世世相継ぎ」「自立
して王為るを得」なかった。辰王は個人名でなく、王号として使われるが、彼は馬韓の
首長の出自でなければならず、多分弁辰12国の首長たちの支持、擁立によって王に即く
すこぶる他律的な性格の外来王である（辰王の成立には魏の外圧という要因があった
が、さらに諸韓国同士の対立も関係す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のは、倭人伝の倭国の乱
後の諸国の首長たちによる卑弥呼の「共立」と同様の状況が、同時期の弁韓でも起こっ
た可能性がある。すなわち金海市鳳凰洞に高地性環壕集落の築造、大成洞墳墓群での鉄
鋌の集中的出土、昌原市城山の製鉄遺跡、義昌郡の板状鉄製品の出土など、洛東江下流
域の鉄鉱山の分布、現在に遺る金海地域の冶鉄に関係する地名などを考え合わせると、
想像であるが、鉄の生産、獲得をめぐる覇権争いがあり、その争いの解決策として辰王
の推戴という事態を生じた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鈴木靖民2012）。
  弁辰社会には元々諸国に種々の称号を帯びる首長層がおり、彼らが辰王に従う臣下で
あるが、12国には最上位の首長が存在したに違いなく、また社会の構成員の大多数は下
戸たちであった。
  辰王は魏の楽浪・帯方二郡との間に、恐らく朝貢による外交を行った。魏から率善・
邑君・帰義侯・中郎将・都尉・伯長の号を授与されて、弁辰に「官」として受容し、辰
王はそれを臣下の首長層のランク付けと社会の秩序形成に応用、転化させた。辰王は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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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の外交関係を背景に、首長層への「官」と回賜品の再分配行為を通して首長層と社会
の頂点に位置し、それを持続させたのである。辰王はもっぱら魏との外交の主体者であ
り、同時に魏帝に対する臣従を表す朝貢品を献じて回賜品を受け、実質的な交易を行っ
た可能性が高い。
  辰王の活動とは別に、弁辰を含むと見られる韓の首長層による魏の官爵に則ったラン
クの名乗りと彼らの主導する交易の意味を寓した外交活動のあったことが注目される。
韓の渠帥、つまり首長には大小があり、その諸国の最大の首長は自ら臣智を称し、景初
中（237～239）魏と交通を始めて「邑君」の印綬を加授され、それに応じた衣冠（衣
幘）を与えられた。彼らは郡に朝貢する時、魏の衣幘を着し印綬を帯びた。印綬で表徴
される「官」号は対外的意味の濃いものであった。『魏志』韓伝によれば、景初の、明
帝の時に帯方・楽浪両郡太守による諸韓国の平定を契機とし、次には楽浪郡の部従事の
呉林の辰韓八国の分割、韓の臣智の帯方郡崎離営攻撃、対する太守弓遵らの韓討伐を経
て、二郡の韓制圧をみるという激しい抗争があり、その結果、韓と二郡との朝貢を軸に
据えた一定の外交関係が始まり、のち東アジア諸国に普遍性をもつ冊封関係につながる
国際関係が形成されたと解される。
  彼らの携えた朝貢品は鉄であると推測される。臣智は皇帝の臣下を意味する臣の字に
韓語の人名などへの尊称語尾のtsiを表す智の字をプラスしたことがすでに明らかにさ
れているように、この称号自体に対外的機能、性格が込められている。辰王および臣智
層の朝貢が魏との国際関係、国際秩序に規定された側面を否定できない。
  次いで険側、樊濊、殺奚、邑借という韓語の尊称を漢字の音で表される首長が存在し
たが、首長表記の異なることはランクの違いや地域性を反映するのであろう。彼らも臣
智に次いで魏との外交を続け、「邑長」の号を授けられた。こうした渠帥すなわち首長
は恐らくそれぞれ地域の住民を統率し、朝貢のための特産物の供出を受ける存在であ
り、その下の集落が統合された社会は弁辰合わせて24国ともいわれる。とすれば、彼ら
は漢語の王にも相当する。臣智以下と諸国の王が同一人物で重なる場合が考えられるで
あろう。弁辰条に列挙される諸国は、弁辰半路・弁辰狗邪国（狗邪韓国）、弁辰安邪
国・弁辰瀆盧国等々、国名に弁辰を冠する諸国は12国を数える。12国は四世紀以後、
社会統合を進めて加耶と汎称される地域に、それ以外の斯盧国・優由国などの諸国は新
羅と称される地域に分布していた。どちらも弁辰と呼ばれるのは「雑居」「衣服、居
処」「言語、法俗」など様々な風習や文化の共通性によるであろうが、なお諸国の首長
たちの政治や祭祀の連携によることも想像される。
  さらに韓伝では、他に下戸の「千有余人」が帯方郡に朝貢し、印綬・衣冠を自ら服し
て認められた点が留意される。「下戸」は上述のように『魏志』東夷伝の諸国にみられ
る一般住民を表す。したがって、韓では魏との外交・交易に当っては諸国の上位の首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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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ある王のみが管理・独占する活動形態をとるとは限られず、臣智以下の首長層も行
い、それに下戸という多数の住民によっても担われた。下戸は直接朝貢品となる特産物
の生産、獲得に従事するものが対外交易にも携わったと想定される。彼らの上に位置す
る辰王の外交にも朝貢が伴うと考えれば、つまり弁辰全体を代表する辰王、臣下や諸国
の王などの首長層、下戸の三つの交易主体ないし系列があったことになる（首長層を臣
智以下と諸国の王とに区分すべきケースもある場合なら、四つの系列となる）。
  臣智以下の首長層による外交・交易は、王を核とする諸国の王権、公権力の下に包摂
されると見なされる。外交・交易は諸国の安定と経済的利潤に結び付くので、王ないし
臣智の管理・独占下に集約されるか、あるいは臣智独自の活動であったかであろうが、
王と臣智たち、その下の多数の下戸層の交易活動の時々のあり方、関係によって左右さ
れる性格のものであろうかと思われる。
  こうした、下戸「千有余人」をも担い手とするような、ほかに類のない多元的な交易
の意味については、魏が韓社会の住民を懐柔して、二郡に近接する韓の自立的な政治統
合を阻む政策であったとする意見がある（李成市2001）。上述の通り、魏と帯方・楽
浪二郡の激しい戦闘を含む韓との抗争の末の国際関係の成立過程を鑑みれば、その後も
韓制圧策が継続され、韓の服属の物証としての魏の官号採用と衣冠着用による朝貢を首
長層だけに止めず諸階層にまで及ぼすことで恒常化させ、外交システムとして認めたも
のといえよう。
 

3. 弁韓の鉄生産と交易

 『魏志』韓伝の弁韓条には、有名な鉄に関する記事がある。
  弁辰では国に鉄を出し、韓・濊・倭がみな従ってこれを取っている。およそ市で買い
物をするにはみな鉄を用い、中国で銭を用いるのと同じである。また鉄を楽浪・帯方二
郡に「供給」している。
 『魏志』韓伝を承けた『後漢書』韓伝ではこの韓を馬韓のことと解し、貿易には鉄を
もって貨とすると記す。韓を馬韓のことに特定した理由は分からない。弁辰の社会は土
地が肥沃であり、五穀・稲の栽培、養蚕・縑布などの農桑や絹織物生産が盛んで社会の
基盤の生業であった。これは倭人伝の倭国の場合とほぼ同じである。ところが弁辰では
鉄が特産物であり、交易品として、また「供給」品として特記される。その産地を記事
によって特定できないが、４世紀の加耶・新羅時代を含めて洛東江流域と見なされてい
る。この鉄生産をめぐる考古学的研究では、この記事の鉄が鉄鉱石か、鉄の鋳塊、すな
わち半精製・未精製の塊状素材であるか、それとも斧状鉄板などの板状鉄製品、『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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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紀』神功皇后46年条などの文献に表れる鉄鋌に当るか、説が分かれている。二郡への
「供給」品は遺物によれば、鉄板（鋼板）であるとされる（東潮2004）。しかしおお
かたは、それが中間素材で、実物貨幣として交換価値の高い交易品と見ることで一致し
ている。諸韓国の辰王を除く王、首長たちを頂点とする階層社会にあっては、首長と社
会構成員の間の秩序に基づく生産の労働編成を含む統制、管理、分配の行われたことが
考えられ、鉄生産についても当てはまるであろう。
  弁辰条の鉄の記事には鉄の韓・濊・倭に採鉄と帯方・楽浪「二郡」への「供給」との区
別を記すが、鉄の形状や質、交易形態の違いの有無などの具体的なことは明らかでない。
 「供給」について、東潮は高句麗伝、濊伝の用例にふれて、二郡と弁辰の「供給」関
係に強制力や供献的、朝貢的意味はないと解釈する（東潮2004）。しかしこれらの記
事を再吟味すると、高句麗伝には国中の「大家」のために下戸が「遠く米糧・魚塩を
担って「供給」す」るとあり、濊伝には「二郡に軍征・賦調有り、役使を供給す」ると
いう（『魏志』濊伝に濊は西が楽浪郡に属し、東も初め都尉、次いで侯国となり濊の首
長が治めたが、後漢末に高句麗に属したと伝える）。どちらも支配層や公権力に対して
隷属する下位の人々や集団が賦課された生産物、軍役を提供することを表現しており、
高句麗支配層、帯方・楽浪二郡の支配内容を示すものに他ならず、強制力や朝貢に等し
い概念である。したがって韓伝弁辰条の鉄の記事も、第一義的には二郡への貢納、後漢
に対する朝貢であると解釈するのが妥当である。しかしその交易的な意味合いを否定す
るものではない。
  鉄の生産は専門的技術を有する人々が従事したであろう。彼らはのち６世紀以降の倭
国でいう韓鍛冶集団にもつながり得る遠い前身集団であり、首長層の統率する社会では
首長によって編成されたであろう。鉄の交易・流通の荷担者には、①生産主体は首長層
であろうから、それと同じなら、弁辰の首長層である臣智以下、②首長層と上下関係を
有し、交易・分配の対象でもある直接生産者を含む輸送に当る多数の人々、すなわち下
戸層が想定される。
  上述のように『魏志』高句麗伝には、「大家」のために下戸が米糧・魚塩を担いで遠
距離輸送（交易)を行うと記す。即物的には海と山・内陸、南と北の生業を異にする集
団の物資の交換を想像させるが、大家は首長層であると見られるから、彼らに対する下
戸層の「供給」つまり貢納というべき関係が浮上する。また東沃沮伝にも同様に、高句
麗の東の沿海にある東沃沮が高句麗に属し、「租税」を徴収する大加の下で「貊の布・
魚塩・海中の食物、千里担負して」これを送ったとある。これらは高句麗への周辺から
の特産物や中継品の貢納を述べている。輸送の荷担者は下戸層であり、生産者と同一の
階層に属するであろう。「租税」に対する回賜があったと想定すると、この本質は首長
層間の遠距離交易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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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は王権の王に連なる支配層であり、② は本源的な生産・交易活動として、物資の
交換、経済活動に従事する専業的輸送・交易集団であろうか。ここに王・首長の権力構
造や流通機構の下に一元的に組織され得ない韓独特の階層社会、生産・流通のありかた
が存在すると認められる。魏はこの韓社会の人格的関係の構造を認知し、むしろ意図的
に利用して複数の交易主体との間に諸関係を結び、多元的重層的な交易・外交形態を取
り、国際秩序の形成、維持を図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弁辰条に見える鉄の採取、交易の相手は諸韓、つまり弁辰・馬韓、北の濊、南の倭で
あるが、その入手後を考えるなら、中間素材の加工技術や分配、消費の体制を用意する
のは首長層であり、あるいは王権などの公権力が関わったに違いない。
  倭との関係には、海を越えて弁辰との間を往来する日本列島の倭人の海上輸送・交易
集団が存在したとして不自然でない。弁辰（弁韓）地域出土の倭系遺物にもうかがわれ
る通り、彼らは韓の地に長期滞在したり、頻繁に訪れたりする場合もあったであろう。
その存在を憶測すると、生産に関与せず、外部の制度や物資・文化を戦略的に採用し、
それを持ってその内部社会に一定の役割を確保するミドルマンの概念に相当するのでは
ないか（前川啓二1998）。彼らは倭人伝の対馬国・一支国に見える「船に乗り南北を
市糴する」交易集団にオーバーラップする。その身分・階層は倭人伝にも認められる下
戸層に当ると思われる。魏との多元的な外交・交易から推して、まず下戸層独自での完
結する活動が想定される。その場合にも地域ごとの首長の介入や統制があったかもしれ
ない。だが、そうでなく、鉄に関しては倭人伝が伝えるところでは倭王、その側近の外
交や市（売買）をつかさどる大夫・都市の地位にあるものが最上位にあって管理・統制
すること、あるいは上陸後の伊都国での物資や文書を「検察」する大率の役割があるこ
とを参照すると、韓でも同様に鉄の流通・交易に対する関与が臣智以下の首長によって
行われたと考えられる。
  考古学の成果によると、倭の鉄、鉄製品の受容は当初は首長層の交易目的の実物貨幣
としてであり、もたらされた鉄器はそのまま農工具、武器として使われたであろうが、
再加工のための鍛冶技術は技術・技能を持つ人の技術移転を前提とするので容易に得ら
れなかったに違いない。やがて鉄は生活必需財として武器・武具・馬具・農具・工具な
どを製作するための材料として重要性を増すに至る。この間に、倭では各器種、各地域
による違いを孕みながらも鍛冶炉をはじめとする製鉄技術や施設を技術者と相まって獲
得すると考えられるが、それが特化して分業化し、河内・大和南部などの近畿に大規模
な渡来人専業集団が出現するのは五世紀以降のこととされる（花田勝広2002）。
  他方、弁辰と「二郡」の鉄の交易は楽浪郡が資源と生産を開発し、それゆえプライオ
リティを持っており、一定の規制が働いていたとする説がある。魏の二郡と弁辰の政治
的関係は具体的には詳らかでないが、前記の「魏略」の説話では漢人を辰韓人が使役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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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製炭、製鉄を行っていたことが示唆される。漢人は製鉄の技術を有していたのであ
る。楽浪郡の規制がどのようであるかは、韓の生産現場での漢人の技術提供や労働の有
無と必ずしも連動しなくてもよいが、漢人や楽浪郡からの技術移転を必要としたことは
考慮に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使役される漢人のことごとくが製鉄技術を有したとは限
らないことはもちろんである。
  この鉄の交易は貢納であり、あるいは朝貢の形態を取って、韓と楽浪郡との国際的な
上下関係において鉄中心の交易が成立していた確率はすこぶる高い。「二郡」からの回
賜、つまり見返りには鉄文化をはじめ多くの漢の先進文物や技術や包摂されており、そ
れには中国皇帝からの官爵の授与に表れる外交上、軍事上の保証を伴ったことは疑いな
い。魏の二郡からの鉄の貢納に対して韓に送られた見返り品を考古学の知見に基づいて
挙げると、漢代の銅鏡・銭貨・漆器・鉄鼎・銅鍑・鉄鍑などの遺物がある（東潮200

4）。
  二郡の滅亡後（313年頃）、韓（加耶）の鉄の採掘と交易は続いたであろう。金海な
ど加耶南部での鉄器の集中化と倭系遺物の出土状況から見て、既存の北部九州止まり流
通ルートに代わる日本列島への新たなルートが拓かれたと推測されている。その主要な
対象は倭国の王権を構成する首長たちに向けられたと考えられる。
  こうして、鉄の採取・交易・獲得と再分配・互酬が行われ、それを主導する韓の首長
たち、とりわけ主産地もしくは流通・出荷の集中地点と目されるのは弁辰（弁韓）のこ
の時期の中枢である狗邪韓国（任那加羅）の首長たちとその下の集団であり、彼らは物
的人的流通機構のセンターと化し、諸韓国のなかでそれまでにも増して一頭地を抜く存
在となる。
 

4. 倭と洛陽・帯方の交流と弁韓

 『魏志』倭人伝の帯方郡から邪馬台国に至る行程記事は、その途中、諸韓国と倭の関
係記事でもあり、当該地域の交流や交易を考える史料となる。倭人伝は帯方郡から倭ま
で、半島西岸を南下して西南から東南に向かう海上交通路を描いており、これは郡や倭
の公的使者の通交するルートであるが、使者以下が朝貢品を携え、また回賜品を運ぶ交
易ルートの一つでもあると推測される。帯方郡からは諸韓国－狗邪韓国－対馬国－一支
国－末盧国－伊都国と辿って倭、日本列島に上陸する。倭王の使者も「京都(洛陽)・帯
方郡・諸韓国に詣る」とあるので、帯方との間はともに同一の海上ルートを航行するこ
とが確かめられる。このルートはさらに北上すると遼東に通じ、西行して山東に至り魏
の本土へと進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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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倭人伝によると、帯方郡の使者は糸島半島の付け根の港湾かと思われる伊都国の津
で、文書（詔書・檄・印綬）・賜遺物（錦・毛氈・絹製品・刀・鏡・真珠・金・鉛丹な
ど）を伝達することになっていた。郡の使者はこの津まで来て駐在したと思われる。
この津の時期としてやや早い感があるが、楽浪系土器や中国銭貨を出土する福岡県志摩
町御床松原遺跡かとされる。また郡の使者の留まった候補地には、同じく楽浪系土器が
出土した前原市三雲番上遺跡の漁労集落が挙げられている（武末純一2009）。
  つまり伊都国には倭国の外交・交易の機構が設けられた。倭人伝のなかにその管理に
当った職位、人物を探すなら、諸国を「検察」し、「刺史のごときもの」とされる大率
か、市の交易を「監」した大倭か、伊都国の王か、伊都国の爾支などの「官」のいずれ
かであろう。
  津は物資の集散地、物資の収納・支出、会計、警備などの管理、内外の市への分配、
紛争の調停、外部との渉外、通訳、饗宴の設営、船舶などの建造・修理などが行われた
であろう。そうであれば、津で交易や移動する人々の社会秩序を維持すべき支配者が現
われる必要がある。彼らは伊都にいても倭王とその配下となる人たちである。
  239年（景初３年）～247年（正始８年）、魏の公孫氏駆逐により始まった倭王の帯
方郡、洛陽との外交は、生口（人）・布製品・錦・白珠（真珠）・青大勾珠（青玉）な
どの特産物を朝貢品として献じ、代わりに各種の高級品を答礼、回賜されるという交易
の性格を有していた。倭が「諸韓国に詣る」とある通り、帯方から経由する弁韓諸国に
もこのルートを介して魏などの外来の物資が行き交い、流入したと見なければならな
い。金海市良洞里遺跡の墳墓群、その後の大成洞墳墓群で出土する中国東北、北方ユー
ラシア系の大型木槨墓や、鏡・銅鍑なども、恐らくこうしたルートを通って受容された
と考えられる。
 

おわりに

  要するに、３世紀頃の韓の南端にある狗邪韓国に絞って見ると、弁辰（弁韓）にはい
くつかの中心地があるが、倭と魏・帯方郡を媒介する内陸・海上の交通の要衝であっ
て、近くは諸韓国と通じ、遠くは中国東北や北方ユーラシアに文化的系譜を求められる
多方向につながる国際交流の基地の役割を持った。この諸韓国、それを体現する首長間
のネットワークの一大中心は、４世紀以降になると、鉄・陶質土器・甲冑・馬匹などに
表れる多重、複合文化を構築し、東アジア各地に交流する加耶人・新羅人・倭人など諸
民族集団の集う広域流通圏の中心軸として発展する。これは弁辰（弁韓）・加耶地域の
歴史的特色でもある（鈴木靖民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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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에서 본 가야와 대외교류

― １~３세기를 중심으로 ―

스즈키 야스타미 (鈴木靖民, 横浜歴史博物館)

번역 : 이영식 (인제대)

< 目  次 >

1. 1세기의 한

2. 3세기의 한의 진왕・수장・하호와 대위외교

3. 변한의 철 생산과 교역

4. 왜와 낙양・대방의 교류와 변한

맺음말

1. 1세기의 한

  가야와 왜에 관한 １~3세기의 문헌사료는 아주 적다. 본 발표는 널리 알려진 문

헌사료를 다시 읽어 １~３세기의 加耶(弁辰)의 실태와 성격, 漢魏 ․ 倭와의 교류를 

검토해 보고자 한 것이다.

 『후한서』한전은 '建武 20년(44) 韓의 廉斯人인 蘇馬諟 등이 楽浪郡（B.C108년 

설치）에 朝貢하여 光武帝로부터 ‘韓 廉斯의 邑君’의 칭호를 수여받고 服屬했다. 이

후 계절마다 朝貢하였다'고 기술하였다. 1세기 전반 한 가운데 廉斯의 지배자인 수

장이 후한에 정기적으로 외교를 행했다는 기사에서 후한의 중화사상에 의해 주변 제

국과 여러 지역의 수장들이 특산물을 가지고 조공해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중국왕조의 관작을 수여받는다는 것은 중국, 즉 후한의 정치제도와 

지배질서에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韓의 사회에서는 蘇馬諟와 같은 수장층

이 조공품의 생산물 공출에 관여하면서 생산물의 유통을 관리 조절하는 것이 가능한 

신분사회 내지는 계층사회를 이미 구축하고 있었음을 추측케 한다. 염사는 진한의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위지』한전에 의하면 후한의 桓帝・靈帝(147~189년)의 말기에 韓과 濊가 강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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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낙랑군의 漢人들이 韓과 濊에 이주했다. 이후 낙랑군과 어깨를 나란히 요동에서 

세력을 펼치고 있던 公孫氏가 帯方郡을 설치했을 때(204년 경), 倭와 韓이 복속해 

조공하게 되었다 한다. 漢과 魏가 동방제국 중에서 클로즈업 시켰던 倭와 韓은 『위

지』의 傳 또는 條의 명칭에서 보이는 것처럼 각각 諸國과 諸民族 집단을 통합했던 

有力國을 대상으로 차별적으로 적용했던 정치 ․ 사회 ․ 민족(민속)적인 호칭이었다. 

후한의 동방에 대한 정치와 문화의 거점으로 설치되었던 낙랑군이 한과 예와 관계를 

가지면서 지배와 통제책을 구사했고, 뒤를 이은 공손씨의 대방군도 한과 왜와 관계

를 맺으면서 조공을 매개로 하는 국제관계를 성립시키고 있었다. 230년대에는 공손

씨 세력을 쫓아낸 魏가 낙랑과 대방의 2군을 경영하게 된다.

  한과 낙랑의 관계 보다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확인 가능하다. 『위지』가 인용

한 「위략」에는 新의 王奔 때(20~22년) 廉斯의 鑡가 복속하기 위해 낙랑군으로 가

던 길에 진한지역에서 포로로 벌목작업을 강제당하고 있던 漢人의 노예 천오백인을 

만나 그들을 구출했다는 설화적 기사가 실려 있다. 鑡는 염사지역의 지배자 내지는 

최상위의 수장으로, 상술했던 『후한서』한전의 蘇馬諟와는 다른 인물이었을 것이다. 

１세기 전반에 韓 가운데에서도 염사는 낙랑군에 친화적인 유력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魚豢의 「위략」은 『위지』의 편찬시기와 그다지 차이가 없는 265년(晋 泰

始1)이나 270년(泰始６)~280년(太康1)에 성립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당시

의 전승 등을 수집 채록했을 것이다. 이 설화의 분석을 역사적 사실 탐구의 단서로 

삼고자 한다.

  이미 이 벌목에 대해서는 제철에 필요한 목탄(숯)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이 있었다. 벌목된 재목에 다른 용도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목탄용

이었다면 廉斯 북방의 낙랑군으로 통하는 한 지역 내 루트 상의 어딘가에 철광산과 

같은 철 자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鑡의 활동으로 漢人은 해방되었고 

사역시키던 辰韓의 수장은 낙랑군에 1만5천인과 '弁韓布'를 배상했으며, 鑡는 그 공

적으로 낙랑군에서 衣冠과 田宅을 수여받았다고 한다. 이것은 韓 사회의 유력한 수

장의 공적담으로 후한의 낙랑군에 대한 복속설화이기도 한 것 같은데, 복속의 결과

로 특산물을 바쳤던 반대급부로 기술과 기능을 전해 받는 선진문화의 이전을 인정해 

주는 시스템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러한 樂浪郡과 韓 지역에 漢人과 韓人(또는 고조선 계통)이 섞인 민족적 구성에 

대해서는 근년에 조사된 평양 정백동365호분이 참고가 된다. 낙랑군 관리의 목곽묘

인 정백동365호분에서는 기원전 45년(初元４)에 낙랑군 소속 25개현의 戸口木簡이 

출토되었다. 인구 28만 여명의 14%가 되는 4만 여명이 漢人이었고, 86%가 되는 

24만 여명이 토착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배층과 그에 상응하는 토착호족의 

漢人이 대다수의 韓人을 거느리는 사회였음이 증명되었다(孫永鍾2006, 尹龍九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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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과 경계를 이루는 낙랑군의 남부지역에서는 韓人과 漢人의 지위와 입장이 뒤 바뀌

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진한에 대해서는 남쪽에 접해 밀접한 관계에 있던 변한에서 특산물의 布를 입

수하는 거 같은 교역과 유통이 행해지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진한의 鑡와 같은 

수장이 낙랑에 보내는 조공품에 鐵과 布, 즉 섬유제품이 포함되고 있었음이 유추된

다. 布는 변한에서 수입된 것으로 일종의 중계무역을 보여준다. 다만 『위지』한전 

변진 조에 따르면 弁辰의 특산물로 ‘양잠을 알아서 縑布, 이른바 합사비단을 짠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런 종류의 견직물을 가리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위

지』왜인전에도 왜의 산물로서 縑(합사비단)이 보이는데, 243년(正始４)에 왜왕이 魏

에 보냈던 조공품 중에 絳青縑이라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견직물이다. 이로써 변

한과 왜 사이에 기술이전을 포함한 인적 ․ 물적 교류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진한의 어떤 지역에서는 수장의 관리 아래 벌목 ․ 목탄제작 ․ 운반 등이 행해졌고, 

그것은 철광석의 채굴・운반・제철・단야 등과 연결되었다. 더구나 설화는 벌목에 

종사했던 집단의 리더로 보이는 戸来라는 인물과 鑡와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 낙

랑계통인 漢人들의 신기술을 이용한 철의 생산과 유통에 종사하는 다른 전문집단도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동이전」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들은 下戸의 신분에 속

하는 인물들이었을 것이다.

  고고학에 따르면 변한 ․ 가야 지역에서 철 생산의 개시는 대체로 목곽묘가 출현하

는 １세기말 ~ ２세기로 생각되고 있다. 철에 관련된 설화에는 韓과 後漢의 낙랑군

사이 교류의 역사적 사실이 그 배경에 감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韓 사회의 목곽

묘와 철기 또는 목곽묘와 제철의 관련성이 보다 더 추구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1세기 이전까지 한반도 남부 가야고고학의 동향은 高久健二의 정리를 참고로 하

면 되겠지만(高久健二2004), 근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연구를 개관해 보면, １세기

후반 이래 김해시 양동리 ․ 의창군 다호리 ․ 울산시 하대유적을 비롯해 김해지역과 

그 주변에서 출토되고 있는 낙랑 관련의 유물은 漢代의 거울과 중국화폐가 대표적이

다. 양동리유적에서는 漢鏡 ․ 銅鼎 ․ 馬形帯鈎 ․ 銅鍑 ․ 鐵鍑 ․ 鐵劍 ․ 鐵矛 ․ 鐵鏃 ․ 斧
状鐵板 ․ 漆器 등이 출토되었다. 범위를 동남부로 넓히면 울산시 달천유적은 B.C １

세기의 철광석 채굴유구가 제철의 개시와 관련되고, 보다 늦게 경주시 황성동유적에

서는 ３ ~ ４세기의 단야로와 주조철부가 확인되었지만 거슬러 １세기경부터의 철

기제작이 상정되고 있다. 같은 유적에서 B.C 1세기 ~ A.D ３세기에 걸치는 제철집

단의 성장과정이 진한 나아가서는 신라의 성립으로 연결되었다는 견해도 있다(崔景

圭2006).

  양동리유적 이외에 B.C １세기 ~ A.D ２세기 초 성주군 예산리유적 목관묘의 부

장품인 漆器類 ․ 일산 장식의 金銅製蓋弓帽 ․ 馬形帯鈎 등, ２세기후반 ~ ３세기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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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정장리유적 목곽묘 출토의 다양한 鐵製品과 馬形帯鈎, B.C １세기 밀양시 교

동유적 목관묘 출토의 鐵製武器 ․ 農工具 ․ 前漢鏡 등과 같은 외래 유물들은 특수한 

매장형식과 함께 낙랑지역과 한, 특히 변진과의 교역과 교류의 사실을 확실하게 보

여주고 있다(高久健二2002 ․ 2010, 金吉植2006).

  이에 비해 김해지역에서는 같은 시기의 왜계유물이 잘 알려져 있다. １세기후반 ~ 

3세기전반 양동리유적에 여러 목곽묘(55 ․ 90 ․ 162 ․ 200 ․ 390 ․ 427호 등)의 부

장품으로 銅戈 ․ 銅矛와 같은 대형의 무기형 청동기, 대량 매납된 小形仿製鏡이 있

고, 김해시 장유면 내덕리, 창원시 다호리유적, 남동부 진한지역의 영천시 어은동, 

대구시 평리동유적 등의 출토 예도 치밀한 검토를 통해 왜의 생산품으로 간주되고 

있다(後藤直2009, 田尻義了2010).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김해지역의 역사적 성격

을 단적으로 말한다면 낙랑군과 한의 동남부인 변진과의 물자교역과 인간교류의 거

점인 동시에 왜와의 교류거점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전 시기 다도해에 위치한 사천

시의  늑도유적은 B.C １세기 ~ A.D １세기의 토기와 철 소재를 포함하는 왜계유

물과 낙랑 관련유물이 함께 출토하는 곳으로 지역 제일의 교역거점이었다（白井克也

2001, 井上主税2010). 이러한 왜계유물과 대응되는 유적으로는 일본 야요이시대 후

기의 이키(壱岐)시 하루노츠지(原の辻)유적과 카라카미유적이 있는데, 여기에 낙랑 

관련의 유물을 남겼던 교역집단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전개되고 있다(宮本一夫

2009, 金想民2010).

  어쨌든 간에 1세기 대에 남해안 교역의 거점이 늑도에서 김해로 옮겨졌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김해를 무대로 했던 韓 사회의 교역담당자가 초기 양동리유적의 

피장자 들이었고, 『위지』가 전하는 弁辰狗邪国(狗邪韓国)의 출현과 연결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2. 3세기 한의 진왕・수장・하호와 대위외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위지』한전 변진(변한)조에 따르면 변진에는 12國과 여러 

小別邑이 있었다. 변진(변한)사회에는 辰王이 있었다. 변진12국은 진왕에게 복속해 

있었고, 진왕은 마한의 月支国에서 통치하고 있었으며, 그 왕위에 馬韓人이 오르지만 

‘대대로 계승’ 되거나, ‘자립해서 왕이 될’ 수는 없었다. 진왕은 개인명이 아니라 왕

호로 사용되었지만, 마한 수장의 출신이 아니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변진12국 

수장들의 지지와 옹립에 의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지극히 타율적인 성격의 외래

왕(外來王)이었다. [※ 진왕의 성립에 魏의 외압이라는 요인도 있었지만, 여러 韓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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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의 대립도 관계되지 않았을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왜인전의 ‘倭国의 

乱’후에 諸国의 수장에 의한 卑弥呼의 ‘共立’과 같은 상황이 변한에서도 일어났을 가

능성이 있다. 즉 김해시 봉황동에 고지성 환호취락의 축조, 대성동고분군에서 철정의 

집중 출토, 창원시 성산의 제철유적, 창원시 다호리의 판상철제품 출토 등과 낙동강 

하류 지역의 철광산의 분포, 그리고 현재 김해지역에 남아있는 야철에 관련된 지명 

등을 함께 생각한다면, 상상이긴 하지만, 철의 생산과 획득을 둘러싼 패권 쟁탈전이 

있었고, 쟁탈전의 해결책으로서 진왕의 추대라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鈴木靖民2012)]

  변진사회에는 원래 각 국마다 여러 종류의 칭호를 가지는 수장층이 있었는데, 이

들은 진왕을 따르는 신하이면서도, 12국 각국에서는 최상위의 수장으로 존재했던 것

이 분명하고,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은 下戸들 이었다.

  아마도 진왕은 魏의 낙랑 ․ 대방의 2군과 조공에 의한 외교를 행하였을 것이다. 魏

에서 率善 ․ 邑君 ․ 帰義侯 ․ 中郎将 ․ 都尉 ․ 伯長의 칭호를 수여받아 弁辰의 ‘官’으로 

수용하였으며 진왕은 그것을 가지고 신하의 위치에 있던 수장층에 대한 위계의 부여

와 사회적 질서형성에 변용 적용시켰다. 진왕은 魏와의 외교관계를 배경으로 수장층

에 대한 ‘官’과 回賜品의 재분배 행위를 통해 수장층과 사회의 정점에 위치하는 체제

를 유지하였다. 진왕은 한결 같이 대위외교의 주체인 동시에 魏帝에 대한 신속을 나

타내는 조공품을 바치고 회사품을 받아 오는 실질적인 교역을 행했을 가능성이 높

다.

  진왕의 활동과는 별개로 弁辰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韓 사회 수장층에 의한 

魏의 관작에 따른 위계의 천명과 그들이 주도하는 교역을 구실로 삼았던 외교활동이 

주목된다. 韓의 渠帥, 즉 수장에는 대소의 차이가 있었다. 최대의 수장은 스스로 臣

智를 칭하였고, 景初 中(237~239년)에 魏와 통교를 시작하면서 ‘邑君’의 印綬와 그

에 상응하는 衣冠(衣幘)을 수여받았다. 郡에 조공할 때는 魏의 衣幘을 입고 印綬를 

띠었다. 印綬로 표출되는 ‘官’의 칭호는 대외적 의미가 짙은 것이었다. 『위지』한전

에 따르면, 景初 明帝의 시기에 帯方과 楽浪의 郡太守의 諸韓国의 평정을 계기로 樂

浪郡 部従事 呉林에 의한 진한 8국의 분할, 韓 臣智의 帯方郡 崎離営에 대한 공격, 

太守 弓遵 등의 韓 토벌을 거쳐 2郡의 韓 사회의 제압으로 이어지는 격렬한 항쟁이 

있었다. 그 결과 韓과 2郡 사이에 조공을 중심축으로 하는 일정한 외교관계가 시작

되었고, 이후 동아세아제국에서 보편성을 가지게 되는 冊封関係라는 국제관계의 형

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韓의 수장들이 가지고 갔던 조공품이 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臣智는 황제의 

신하를 의미하는 ‘臣’의 글자에 인명에 대한 한국어의 존칭어미 ‘치’를 나타내는 ‘智’

의 글자를 더해졌던 것은 이미 밝혀져 있다. 臣智란 칭호 자체에 대외적 기능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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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辰王과 臣智 층의 조공이 魏와의 국제관계와 국제질

서로 규정되었던 측면은 부정할 수 없다.

  臣智 아래의 険側 ․ 樊濊 ․ 殺奚 ․ 邑借와 같은 한국어의 존칭을 한자의 음으로 나

타낸 수장들이 존재했는데, 수장의 표기가 다른 것은 위계의 차이와 지역성을 반영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도 臣智의 뒤를 따라 魏와의 외교를 유지하며 ‘邑長’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이러한 渠帥 즉 수장은 아마도 각 지역주민을 통솔하면서 조공

을 위해 특산물의 공출을 요구하던 존재로서, 그 아래의 취락이 통합된 사회가 변진

을 합해 24국으로 기술되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그들은 漢語의 王에 상당하는 

존재였다. 臣智 이하와 諸国의 王이 같은 인물로 중복되었던 경우가 상정될 수도 있

다. 변진 조에 나열되어 있는 諸国은 弁辰半路 ․ 弁辰狗邪国(狗邪韓国) ․ 弁辰安邪国 ․  
弁辰瀆盧国 등으로 국명의 머리에 弁辰이 붙은 나라가 12국을 헤아린다. 12국은 4

세기 이후 사회통합의 진전을 통해 加耶로 범칭되는 지역과 그 밖에 斯盧国, 優由国 
등과 같이 新羅로 불리는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양쪽이 弁辰으로 불렸던 것은 ‘雑
居, 衣服과 居處, 言語와 法俗’ 등과 같은 풍습과 문화의 많은 공통성에 의한 것이겠

지만, 수장들 간에 존재했던 정치와 제사의 연대에서도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韓伝에서는 수장들 이외에도 下戸의 ‘천 여 명(千有余人)’이 대방군에 조공

하면서 스스로 印綬와 衣冠의 착용을 인정받았던 점이 주목된다. ‘下戸’는 『위지』

동이전에 보이는 여러 小国의 일반주민을 나타낸다. 따라서 韓에서는 魏와의 외교와 

교역이 상위의 수장인 王에게만 관리 독점되었던 것이 아니라, 臣智 이하의 수장층

도 행하였으며, 심지어는 下戸라는 다수의 주민에 의해서도 담당되었다. 下戸는 조공

품이 되는 특산물의 생산과 획득에 직접 종사하던 자였지만 대외교역에도 관계하고 

있었음이 상정되는 것이다. 이들 위에 위치하는 辰王의 외교에 朝貢이 동반됨을 고

려한다면, 변진 전체를 대표하는 辰王, 진왕의 신하와 여러 小国의 王과 같은 수장

층, 그리고 下戸에 이르는 세 부류의 교역주체와 통로가 있었던 것이다(수장층을 臣

智 이하와 諸国의 王으로 구분해야하는 경우라면 네 부류의 계통이 되겠다).

  臣智 이하의 수장층에 의한 외교와 교역은 王을 중심으로 여러 小国의 왕권과 공

권력에 포섭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와 교역은 여러 小国의 안정과 경제적 이익

과 연결되기 때문에 王 내지는 臣智의 관리와 독점으로 집약되어가든지, 아니면 臣

智의 독자적 활동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王과 臣智들, 그리고 그 아래 다수 下

戸層에 의한 교역활동의 존재형태와 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성격도 있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이렇게 ‘千有余人’의 下戸라는 외교와 교역담당자와 같이,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다원적인 교역의 의미에 대해서는 魏가 2郡에 근접하려는 韓 사회의 자립적인 정치

통합을 방해하려고 韓 사회의 주민을 회유하려 했던 정책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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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市2001). 상술한 바와 같이 魏와 대방 ․ 낙랑의 격렬한 전투를 포함하는 韓과의 

항쟁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던 국제관계의 성립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후에도 韓

에 대한 통제정책은 계속되어졌고 복속의 물증으로 魏의 관호채용과 의관착용에 의

한 조공을 수장층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계층에 허락하는 외교시스템을 인정하고 

통상화시켰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변한의 철생산과 교역

 『위지』한전의 변한 조에는 유명한 鐵에 관한 기사가 있다.

  ‘弁辰의 国에서 鐵을 산출하는데, 韓 ․ 濊 ․ 倭가 모두 따라서 이것을 취하고 있다. 

대개 市場에서 구매를 하는 것처럼 모두 鐵을 사용하는데, 中国에서 돈(錢)을 사용하

는 것과 같다. 또한 鐵을 楽浪과 帯方의 2郡에 '供給'하고 있다’

 『위지』한전을 계승한 『후한서』한전에서는 이 韓을 馬韓으로 인식하였고, 무역

에는 鐵로 화폐를 대신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여기의 韓을 馬韓으로 특정했던 이유는 

알 수 없다. 변진사회는 토지가 비옥하여 오곡과 벼를 재배하고, 양잠과 겸포 같은 

뽕나무키우기와 견직물의 생산이 활발하여 경제적 기반의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

한 상황은 왜인전에 보이는 倭國의 경우도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弁辰에서는 鐵이란 

특산물이 있어 교역품으로 또는 '供給'品으로 특별히 기록되고 있다. 이 기사를 가지

고 그 산지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４세기의 加耶와 新羅 시대를 포함하는 낙동강 유

역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 철 생산을 둘러싼 고고학적 연구에서는 이 기사의 鐵이 鐵鉱石인가, 鐵의 鋳塊 

즉, 半精製 ․ 未精製의 塊状素材인가, 그렇지 않으면 斧状鐵板과 같은 板状鐵製品인

가, 『日本書紀』神功皇后46年 조 등의 문헌에 보이는 鐵鋌에 해당하는가 등과 같이 

여러 생각으로 나뉘고 있다. 2郡으로의 '供給'品을 유물에서 찾는다면 鐵板(鋼板)이

었을 것이란 추정도 있다(東潮2004).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중간소재이며 실물화

폐로서 교환가치가 높은 교역품으로 보는 것에 일치하고 있다. 辰王을 제외한 王 즉 

수장들을 정점으로 한 계층사회에서 수장과 사회구성원 사이의 질서를 기초로 한 생

산의 노동편성과 통제 ․ 관리 ․ 분배의 구조는 철 생산에서도 적용되었을 것이다.

  변진 조의 철 기사는 韓 ․ 濊 ․ 倭의 採鐵과 帯方과 楽浪의 '二郡'에 대한 '供給'과 

구별해 기술하였지만, 鐵의 形状과 質, 교역형태 차이의 유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양

상은 분명하지 않다.

 '供給'에 대해 東潮는 高句麗와 濊傳의 용례를 언급하면서 2郡과 弁辰의 '供給'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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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제력에 의한 공헌적이나 조공적인 의미는 없었다고 해석한다(東潮2004). 그러

나 이들 기사를 다시 음미해 보면 高句麗傳에는 国中의 ‘大家’를 위해 下戸가 ‘멀리 

쌀과 양곡(米糧), 생선과 소금(魚鹽)을 짐져서 '供給'한다’고 되어 있고, 濊伝에는 ‘二

郡에 軍征과 賦調가 있어 役使를 供給한다’고 되어 있다. (※『魏志』濊伝에 濊는 서

쪽이 楽浪郡에 속하였고, 동쪽도 처음에는 都尉였다가 나중에 侯国으로 되면서 濊의 

수장이 다스리게 되었지만, 후한 말에는 高句麗에 예속되었다고 전한다). 어느 쪽이

라도 지배층과 공권력에 예속된 하위의 사람들과 집단에게 부과되었던 생산물이나 

군역을 제공함을 표현하고 있어, 고구려의 지배층과 대방・낙랑 2군의 지배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강제력과 조공에 가까운 개념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한전 변진 조

의 철 기사 역시 첫 번째 의미로는 2군에 대한 공납과 후한에 대한 조공으로 해석하

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교역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철 생산은 전문적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종사했을 것이다. 그들은 한참 후대의 ６

세기 이래 왜국에서 말하는 韓鍛冶 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신집단으로서 수장층

에 의해 통솔되던 사회에서는 수장에 의해 조직 편성되었을 것이다. 철의 교역과 유

통의 담당자에는 ① 생산주체는 수장층이었을테니 변진의 수장층 臣智 이하가 있었

을 것이고, ② 수장층과 상하관계에 있으면서 교역과 분배의 대상이기도 했던 생산

과 수송을 담당하던 다수의 사람들인 下戸層이 있었을 것이다.

  상술한 것과 같이 『위지』고구려전은 ‘大家’를 위해 下戸가 米糧과 魚塩을 짐으로 

져서 원거리수송(교역)을 행하였다고 기록했다. 물품의 특징에서 보면 바다와 내륙

(산)이나 남과 북에서 다른 생업을 영위하는 집단 간의 물자교환을 상상하게 하지만, 

大家는 수장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下戸層의 ‘供給’ 결국 貢納이라할 만

한 관계가 떠오른다. 또한 동옥저전에도 마찬가지로 고구려 동쪽의 연안에 있는 동

옥저가 고구려에 예속되어 ‘租税’를 징수하는 大加의 예하에서 ‘貊布 ․ 魚塩 ․ 海中食

物을 千里나 짐을 져서’ 보냈다고 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주변에서 고구려로 가는 특

산물과 중계품의 공납을 서술하고 있다. 수송의 담당자는 下戸層으로 생산자와 동일

한 계층에 속했을 것이다. ‘租税’에 대한 回賜가 있었을 것을 상정한다면 이 행위의 

본질은 수장층 간의 원거리교역이었던 것이다.

  ①은 왕권의 왕과 연결되는 지배층이었고, ②는 본원적인 생산과 교역 활동으로서 

물자교환과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전문적 수송․교역집단이었던 것일까. 여기에 왕과 

수장의 권력구조와 유통기구 속에 일원적으로 조직될 수 없는 韓 나름의 계층사회와 

생산과 유통 구조와 양상의 존재가 인정된다. 魏는 이러한 韓 사회의 인격적 관계의 

구조를 인지하면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이용하여 복수의 교역주체와 여러 종류의 관

계를 맺어 다원적이고 중층적적인 교역과 외교의 형태를 취하면서 국제질서의 형성

과 유지를 도모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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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 조에 보이는 鐵의 채광과 교역의 상대는 여러 韓, 즉 弁辰과 馬韓, 그리고 북

쪽의 濊와 남쪽의 倭가 되는데, 그 입수 후를 생각한다면 중간소재의 가공기술과 분

배와 소비의 체제를 준비하는 것은 수장층 또는 왕권과 같은 공권력이 관계하고 있

었던 것은 분명하다.

  倭와의 관계에는 바다를 건너 弁辰 사이를 왕래하는 일본열도 내 왜인의 해상수송

과 교역집단이 존재했다 해도 부자연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변진(변한)지역 출토의 

왜계유물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韓地에 장기체류하기도 하고, 빈번하게 

방문하기도 했던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들의 존재에 대해 억측을 진행시켜본다면 

생산에는 관여하지 않고 외부의 제도와 물자(문화)를 전략적으로 채용하여 그것을 

가지고 열도 내부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확보하는 미들맨의 개념에 적합한 존재들

은 아니었을까(前川啓二1998). 그들은 왜인전의 対馬国・一支国에서 보이는 ‘배를 

타고 남북으로 市糴하는’ 교역집단과 오버랩 되는 존재다. 그 신분과 계층은 왜인전

에서도 인정되는 하호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魏와의 다원적인 외교와 교역

으로 미루어 우선 하호층의 독자적인 활동이 상정된다. 그런 경우에도 지역 별 수장

의 개입이나 통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鐵에 관해서는 왜인전이 

전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왜왕과 왜왕의 측근에서 외교와 시장(매매)을 담당하는 大

夫와 都市의 지위에 있던 자가 최상위에서 관리 통제하거나, 상륙 후에 伊都国에서 

물자와 문서를 ‘検察’하는 大率의 역할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韓에서도 鐵의 유통과 

교역에 대한 관여가 臣智 이하의 수장에 의해 행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고학의 성과에 따르면 왜의 철, 즉 철제품의 수용은 처음에는 수장층의 교역목

적의 실물화폐로서 이루어졌고, 수입된 철기는 그대로 농공구와 무기로서 사용되었

을 것이지만, 재가공을 위한 단야기술은 기술과 기능을 가진 사람의 기술이전을 전

제로 하기 때문에 용이하게 얻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드디어 철은 생활필수품으로

서 武器 ․ 武具 ․ 馬具 ․ 農具 ․ 工具 등을 제작하기 위한 재료로서의 중요성이 증가

하게 되었다. 이 기간에 왜에서는 각 기종과 지역에 따른 차이를 잉태해 가면서도 

단야로를 비롯한 제철 기술과 시설을 기술자와 함께 획득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특

화되고 분업화하여 河内와 大和의 남부 등과 같은 近畿에 대규모적인 도래인 전문집

단이 출현하는 것은 5세기 이후로 생각되고 있다.(花田勝広2002). 

  한편 弁辰과 2郡의 철의 교역은 낙랑군이 자원과 생산을 개발하였던 때문에 우선

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정한 규제가 작용하고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魏의 2

郡과 弁辰의 구체적인 정치적 관계는 상세하지 않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던 「위략」

의 설화에서는 製炭과 製鐵에 辰韓人이 漢人을 사역시키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漢人

은 제철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낙랑군의 규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韓의 

생산현장에서 반드시 漢人의 기술제공이나 노동의 유무와 연동되지 않아도 좋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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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人이나 낙랑군으로 부터의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물론 使役되던 漢人 모두가 제철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필요

는 없다.

  이러한 철의 교역은 공납 또는 조공의 형태를 취하여 韓과 樂浪郡 사이의 국제적

인 상하관계 속에서 철 중심의 교역이 성립하였을 확률은 매우 높았을 것이다. 2郡

으로 부터의 回賜, 즉 반대급부에는 철 문화를 비롯한 많은 漢의 선진 문물과 기술

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에는 중국황제의 관작수여에서 표출되는 외교 ․ 군사상의 

보증을 동반하고 있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철의 공납에 대해 魏의 2郡이 韓에 

제공했던 반대급부를 고고학적 사실에서 찾아보면 漢代의 銅鏡 ․ 貨幣 ․ 漆器 ․ 鐵鼎 

․ 銅鍑 ․ 鐵鍑 등의 유물이 있다(東潮2004). 

  2郡의 멸망(313년 경) 후에도 韓(加耶)의 철의 채굴과 교역은 계속되었을 것이다. 

김해 등과 같은 加耶南部에서 확인되는 철기의 집중화와 왜계유물의 출토상황을 보

면 기존의 북부큐슈에서 멈추던 유통 루트를 대신하는 일본열도로의 새로운 루트가 

개척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루트의 중요한 대상은 왜국의 왕권을 구성하는 수

장들로 향해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철의 채굴 ․ 교역 ․ 획득과 재분배 ․ 호혜적 교환이 행해져 그것을 주도하는 

韓의 수장들, 우선은 주산지나 유통과 출하의 집중지역으로 주목되는 것이 이 시기 

弁辰(弁韓)의 중추였던 狗邪韓国(任那加羅)의 수장들과 그 예하의 집단이었고, 그들

은 물적․인적유통기구의 센터로 변해 여러 韓国 중에서도 이전 보다 더 크게 특출하

게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4. 왜와 낙양 ․ 대방의 교류와 변한

 『위지』왜인전의 帯方郡에서 邪馬台国에 이르는 행정기사는 여러 韓国과 倭의 관

계기사이기도 하며, 양 지역의 교류와 교역을 살피는 사료가 된다. 왜인전은 帯方郡

에서 倭까지 한반도의 서안을 남하해 서남에서 동남으로 향하는 해상교통로를 묘사

하고 있다. 이것은 郡과 倭의 공적 사신이 통교하는 루트인데, 사자들이 조공품을 가

지고 가고, 회사품을 운반하는 교역루트의 하나이기도 한 것으로 추정된다. 帯方郡에

서는 諸韓国 － 狗邪韓国 － 対馬国 － 一支国 － 末盧国 － 伊都国을 거쳐 왜, 즉 

일본열도에 상륙한다. 왜왕의 사자도 ‘京都(洛陽) ․ 帯方郡 ․ 諸韓国에 방문하였다’고 

되어 있어 帯方과의 사이는 모두 동일한 해상루트를 항행하던 것이 확인된다. 이러

한 루트를 더욱 북상하면 遼東으로 통하고, 서행하여 山東에 이르고 魏의 본토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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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간다.

  왜인전에 의하면 帯方郡의 사자는 糸島半島에 붙은 항만으로 생각되는 伊都国의 

나루에서 文書(詔書 ․ 檄 ․ 印綬) ․ 賜遺物(錦 ․ 毛氈 ․ 絹製品 ․ 刀 ․ 鏡 ․ 真珠 ․ 金 ․ 
鉛丹 등)을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郡의 사자는 이 나루까지 와서 주재했던 것

으로 생각된다.

  이 나루의 시기로는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낙랑계토기와 중국화폐가 출토하는 福

岡県 志摩町 御床松原遺跡이 비정되고 있다. 또한 郡의 사자가 머물었던 후보지로는 

마찬가지 낙랑계토기가 출토되는 前原市 三雲 番上遺跡의 어로취락이 점쳐지고 있다

(武末純一2009).

  결국 伊都国에는 倭国의 外交와 交易의 기구가 되어 있었다. 왜인전에서 그 관리

를 담당했던 직위와 인물을 찾는다면 諸国을 ‘検察’하며 ‘刺史와 같은 자’로 기록된 

大率, 아니면 시장의 교역을 ‘監’했던 大倭, 아니면 伊都国의 王이나 爾支와 같은 

‘官’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나루는 물자의 집산지, 물자의 수납과 지출 ․ 회계 ․ 경비 등의 관리, 내외의 시장

으로의 분배, 분쟁의 조정, 외부와의 섭외, 통역, 향연의 준비, 선박 등의 건조와 수

리 등이 행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루에서의 교역과 이동하는 사람들의 사회질서

를 유지해야 하는 지배자의 출현이 필요하게 된다. 그들은 伊都에 있더라도 倭王의 

예하에 있는 사람들이다.

  239년(景初３) ~ 247년(正始８)에 魏의 公孫氏의 구축으로 시작되었던 왜왕의 대

방군 또는 낙양과의 외교는 生口(人) ․ 布製品 ․ 錦 ․ 白珠(真珠) ․ 青大勾珠(青玉) 등

의 특산물을 조공품으로 바치는 대신에 답례로 각종의 고급품이 회사되는 교역의 성

격을 가지고 있었다. 倭가 ‘諸韓国에 방문하였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경유하는 弁韓

諸国에도 이러한 루트를 매개로 魏 등의 외래물자가 오가면서 유입되었던 것으로 보

지 않으면 안된다. 김해시의 양동리고분군과 그 후의 대성동고분군에서 출토하는 중

국동북 북방유라시아 계통의 대형목곽묘와 鏡과 銅鍑 등도 이러한 루트를 통해 수용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맺음말

  결론적으로 ３세기 경 韓의 남단에 있던 狗邪韓国에 추점을 맞추어 본다면 弁辰

(弁韓)에는 몇 개의 중심지가 있어 倭와 魏 ․ 帯方郡을 매개하는 내륙과 해상 교통의 

요지로서 가깝게는 여러 韓国에 통하고, 멀리는 중국동북지방과 북방유라시아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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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계보가 구해지는 다면적으로 연결되는 국제교류 기지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여러 韓国의 그것을 체현하는 수장 간 네트워크의 최대 중심은 ４세기 이후

가 되면 鐵 ․ 陶質土器 ․ 甲冑 ․ 馬 등으로 표출되는 다중의 복합문화를 구축하여 동

아세아 各地와 교류하는 加耶人 ․ 新羅人 ․ 倭人 등 여러 민족 집단이 모이는 광역유

통권의 중심축으로 발전한다. 이것이 弁辰(弁韓)과 加耶 지역의 역사적 특색이기도 

하다.(鈴木靖民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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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관가야와 양동리고분군

- 통형동기 부장을 중심으로 -

김 영 민 (울산대학교박물관)

< 目  次 >

1. 머리말

2. 양동리고분군 개관 

3. 통형동기의 부장으로 본 금관가야 

4. 금관가야연맹과 통형동기

5. 맺음말

1. 머리말

양동리고분군은 대성동고분군과 더불어 김해지역에서 금관가야의 흥망을 가장 적

나라하게 보여주는 유적이다. 주지하다시피 양동리고분군은 삼한사회의 대표적 무덤

인 목관묘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금관가야세력이 와해된 이후를 포함한 오랜 기간 동

안 유력한 집단 묘역지로 사용되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양동리고분군에 대한 

발굴자료들이 소개되면서 학술적 중요성이 널리 알려진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주변지역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유구들이 확인되었다. 뿐

만 아니라 인접한 망덕고분군에서 통형동기를 비롯한 금관가야와 관련된 자료들이 

추가로 확보되었다. 이들 신자료들은 기존의 양동리고분군을 비롯한 대성동고분군과

의 관계 속에서 금관가야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관점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들이었

다. 따라서 본발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통형동기의 부장양상을 중심으로 금관가야

의 세력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금관가야의 중심 활동시기라고 할 수 있

는 4세기의 현상과 금관가야가 고구려군 남정이후 쇠퇴의 길을 가는 5세기 전엽대

의 변화과정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통형동기와 관련하여 먼저 통형동기의 용도, 그리고 제작지의 문제 등이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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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발표자의 기존 소견을 전제로 하여 본 발

표를 진행할 것이다. 발표자는 금관가야의 중심묘역인 대성동고분군에서 통형동기가 

집중하여 확인되었지만 유자이기가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음을 주목한 바 있다. 이

를 근거로 양자간의 기능적 측면에서 상호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하였다1). 통형동기의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나 명확하게 정론화하지는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2). 본 발표는 통형동기의 용도에 대한 접근이라기보다 통형동기가 분묘

에 부장되는 양상을 중심으로 정치적 역학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세세한 

용도에 대한 내용은 일단 논외로 하고자 한다. 다만 통형동기가 일반적인 실용구가 

아니라 의례 또는 의장과 관련된 기물이라는 발표자의 소견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

고자 한다.   

2. 양동리고분군 개관 

양동리고분군에는 소위 말하는 전기와질토기단계를 시작으로 하는 목관묘, 후기와

질토기를 지표로 하는 목곽묘, 이후 도질토기단계의 목곽묘, 그리고 5세기 이후의 

석곽묘가 순차적으로 조영되어 있다. 이것은 양동리고분군이 600년 이상 김해지역의 

유력집단묘역으로 기능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84년 문화재연구소, 1990년 이후의 동의대학교 박물관의 조사를 통하여 600기

에 육박하는 분묘가 조사되었다. 그리고 최근 김해박물관․대성동고분박물관의 조사과

정에서 45기의 분묘가 추가로 조사되었다3). 이들 자료들을 종합하여 양동리고분군

의 변천과정을 간단히 개관해 보도록 한다. 

1) 목관묘단계

목관묘단계의 유구는 문화재연구소에서 1차 조사한 곳을 중심으로 집중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김해박물관에서 조사한 1지구도 이곳에 해당하는데 역시 다

수의 목관묘가 조사되었다. 

양동리고분군에서 확인된 목관묘는 대체로 전기와질토기단계의 늦은 시기에 집중

되어 있다. 물론 이른 시기의 목관묘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까지의 조사예

로 보아 다호리유적에서 보이는 이른 시기의 목관묘는 확인되지 않음을 지적해 두고

자한다. 

한편 대개의 목관묘들이 등고선과 직교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1지구의 목관묘는 

1) 金榮珉, 2008『金官伽倻의 考古學的 硏究』釜山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2) 原久仁子, 2002, 筒形銅器의 用途推定論에 대한 再檢討 東北亞古文化論叢.

3) 국립김해박물관․대성동고분박물관, 2011『김해 양동리 유적 발굴조사-학술자문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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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양동리 유적 전체배치도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영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이것은 기존의 ‘목관묘=등고선직교’라

는 인식이 오류가 있었던 것이며, ‘목관묘=동향’이라는 것이 확인한 것이라고 하겠

다. 즉 평지에 조성된 목관묘들의 두향(머리방향)이 동향을 취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현상이다. 반면 양동리고분군에서 보이는 평지가 아닌 곳의 경우에도 등고선

과 무관하게 두향을 동향으로 하고 있음이 재확인된 것이라고 하겠다4). 

또 한가지 유의할 점은 양동리고분군에서 조사된 목관묘들은 대개 전기와질토기

단계의 비교적 늦은 시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점토대토기단계를 다소 지난 

시점에 양동리고분군이 처음으로 영조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양동리고분군의 

목관묘 양상이 다호리유적에서 보이는 목관묘 이른 단계보다 다소 후행하는 것이라

는 점은 출토유물의 비교를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이점은 인접한 대성동

고분군의 목관묘에서도 대개 양동리고분군의 목관묘와 같은 시기의 현상이 간취된

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보면 목관묘의 이른 단계는 다호리유적이 중심이었지만 이

후 일정 시기가 지난 후 김해지역으로 목관묘 문화가 유입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4) 權志暎, 2004『弁․辰韓社會의 發展樣相에 대한 硏究-木棺墓에서 木槨墓로의 轉換을 中心으로』釜山大學校碩士學

位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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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1세기 이후 김해지역에 일정한 세력규모를 지닌 목관묘집단이 정착하게 

된 것은 아마도 대외교역에 유리한 항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조만강와 해반천이 김해지역 세력들의 대외무역을 위한 중요한 항만으로서 이

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목관묘가 양동리고분군에서 확인되었지만 탁월한 유물을 반출한 가장 대

표적인 유구는 양동리 55호, 427호묘를 들 수 있다. 

2) 목곽묘단계

목곽묘단계가 되면 목관묘단계 이후 성장한 해양무역세력이 새로운 묘제와 외래

문물을 수용하여 한단계 성장한 문화양상을 선보이게 된다. 먼저 시신을 담은 관을 

매납하던 정도의 무덤공간이 다양한 부장유물을 포함하는 곽의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목관묘에 비해 다양한 유물을 부장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의 확보라

는 점에서 획기적 변화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토기와 함께 다량의 철

제유물을 부장하여 신분적 우월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때부터 양동리고분군에서는 탁월한 유구의 규모와 함께 다량의 유물을 부장한 

목곽묘가 지속적으로 조성되었다. 2세기 후엽으로 편년되는 양동리 162호묘를 기점

으로 3세기 후엽의 양동리 235호묘까지 1세기 이상 대형목곽묘가 지속되었다. 양동

리 162호묘는 목곽묘의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유구이다. 방제경을 포함하여 다

량의 판상철부, 철촉, 그리고 철복 등 이전 시기에 비하여 탁월한 유물부장양상을 보

인다. 이후 200호, 212호, 235호, 280호묘 등 탁월한 유물부장양상을 보이는 유구

들이 확인되었는데 다량의 토기와 철기유물이 부장되어 있었다. 이들 유구들이 조성

된 시기는 주로 2세기 후엽에서 3세기 후엽으로 이시기 양동리고분군은 대외 무역

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변한의 중심지역에 해당한다. 외래계 유물인 철복, 광형동모, 

방제경, 동정 등과 대외교역을 위한 판상철부 등을 다량으로 소유한 지배세력의 존

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대형목곽묘들은 동 시기 대성동고분군에서 확인할 수 없

는 것으로 이러한 양동리고분군의 우세는 대성동 29호묘 이전까지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성동 29호묘의 등장이후 김해지역(변한)의 패권은 대성동고분군으로 옮

아가지만 3세기 후엽까지 변한지역의 힘의 우위는 양동리고분군집단에 있었음이 분

명하다. 

이상 목관묘단계와 목곽묘단계까지의 양동리고분군의 현상을 보면 1세기 전후한 

시점에 다호리유적 중심의 목관묘사회에서 분화한 새로운 세력이 김해지역에 정착한

다. 이들 집단은 조만강과 해반천변에 자리잡고 대외교역을 통하여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해상무역을 통한 대외교역과정에서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2세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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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경 목곽묘사회로 이행하였다. 이 시기부터가 양동리고분군의 전성기에 해당한다. 

후기와질토기의 마지막단계인 235호묘단계까지 대형목곽묘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

지만 도질토기단계에 돌입하는 4세기 이후는 대성동고분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

한 유구들만이 주로 확인된다. 이점은 양동리 235호묘를 마지막으로, 대성동 29호묘

를 시작으로 김해지역의 중심세력이 이동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 4세기대의 양동리고분군

대성동 235호묘단계 이후 4세기대에도 양동리고분군에서 대형목곽묘의 조성은 중

단없이 계속된다. 주부곽식의 대형목곽묘들이 지속된다는 점은 기존의 사회체제가 

온존한 상태로 일정 세력규모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대성동

고분군의 위상에 비해 열세한 점에서 이전과 대비된다. 지금까지 보고된 자료가 미

비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주로 양동리고분군의 4세기 이후의 유구들은 대

성동고분군이나 복천동고분군에 비해 질적인 면에서 다소의 격차가 있다고 생각된

다. 즉 대성동고분군에서는 왜제 유물의 출토빈도가 양동리고분군에 비해 압도적으

로 높은 양상을 보인다. 복천동고분군에서는 무구류와 무기류의 부장에서 양동리고

분군을 압도하는 현상이 보인다. 물론 전반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양동리고분군에서 특출한 현상이 확인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까

지 조사된 결과로 볼 때 양동리고분군에서 확인된 4세기대의 유구로 보아 대성동고

분군이나 복천동고분군에 비해 양과 질에서 다소 열세한 상황이다. 따라서 4세기대

의 양동리집단은 3개 집단중에서도 대성동집단을 정점으로 하여 하위에 위치한 세력

으로 규정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통형동기의 부장양상을 중심으

로 금관가야의 집단구성의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3. 통형동기의 부장으로 본 금관가야 

1) 통형동기의 분포와 의미

대다수의 통형동기는 영남지역의 대성동고분군, 양동리고분군, 복천동고분군에서 

확인되었으며, 최근 양동리고분군과 인접한 망덕고분군에서 2점이 추가로 확인되었

다. 그리고 한반도를 벗어나 4세기 중엽 이후 일본열도 각지에서 출토되었다. 1990

년대 이후부터 대성동고분군을 시작으로 복천동고분군과 양동리고분군에서 다량의 

통형동기가 발굴되면서 통형동기는 기존에 왜계 유물로 취급되어왔지만 금관가야산

이라는 견해가 점차 설득력을 얻기에 이르렀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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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대성동 18호묘 출토 통형동기와 출토상황 

대성동고분군이 발굴되기 이전까지 

통형동기는 왜계 유물로 보는 관점이 

일반적이었고 현재도 일본의 대다수 

연구자들은 이를 왜계 유물로 인식하

고 있다.6)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자

들의 검토에서 통형동기는 금관가야

에서 제작하여 복천동집단과 양동리

집단에 분여한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열도에서 확인되는 통

형동기에 대해서도 금관가야와의 관

계 속에서 보다 신중하게 논의가 진

행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 연구성과를 참고하

면, 통형동기의 배포는 금관가야, 즉 

대성동집단에 의해 주변지역으로 확

산된 것으로 본다. 대성동고분군에서 

확인되는 통형동기의 양상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15호묘와 같이 비교

적 중소형 분묘에서도 통형동기가 부장된다는 점에서 대성동집단내에서도 비교적 소

유의 폭이 넓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18호묘의 예와 같이 통형동기와 공반된 

것으로 추정되는 철검형 철창의 확인예가 주로 대성동에 집중되고 있는 점도 나름 

의미가 있다. 세 번째 대성동고분군에서 8점의 통형동기가 집중해서 부장된다는 점 

등에서 대성동집단의 통형동기 중심설을 반증한다7). 

5) 금관가야제로 보는 입장은 신경철, 정징원․홍보식, 田中晉作, 井上主稅, 그리고 왜제로 보는 입장은 福永伸哉, 山田

良三, 柳本照男 등이 있다. 

田中晉作, 1998「筒形銅器について」『網干善敬先生古稀記念考古學論集』.　 

鄭澄元․洪潽植, 2000「筒形銅器硏究」『綜合硏究所報』240 福岡大學綜合硏究所.

申敬澈, 2004「筒形銅器論」『福岡大學考古學論集』-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

福永伸哉, 1998「對半島交涉から見た古墳時代倭政權の性格」『靑丘學術論集』12,(財)韓國文化財硏究振興財團. 

山田良三, 2000「筒形銅器の再檢討」『考古學論攷』23, 橿原考古學硏究所. 

柳本照男, 2001「金海大成洞古墳群出土の倭系遺物について」『久保和士君追悼考古論文集』.

 　井上主稅, 2003「김해 및 부산지역 古墳 출토 倭系遺物에 대하여」『韓國考古學報』51. 韓國考古學會.

6) 福永伸哉, 前揭文(1998).

柳本照男, 前揭文(2001).

7) 申敬澈, 2004「筒形銅器論」『福岡大學考古學論集』-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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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천동11

신라세력하
복천동22

1/4

양동리447(2),양동리443(3)

양동리352(2),양동리340(1)

양동리331(2),양동리304(3)

양동리105(1)

 대성동11(1)

 대성동 1(8)

금관가야

연맹

400

 대성동39(2)

 대성동 2(2)
 복천동42(1)

3/4

양동리 4-1(1+1),양동리321(1)

망덕리 1-13(2)
 대성동15(1)

 복천동71(2)

 복천동64(2)

 복천동60(3)
2/4

 대성동18(2)
 복천동73(2) 

 복천동38(2)

1/4

복천동84

복천동80
변한

양동리235

대성동29300

양동리고분군(16+1)외 2 대성동고분군(16) 복천동고분군(12)

표1. 筒形銅器 副葬에 따른 金官加耶의 변화상                             (   ) 통형동기수량

한편 복천동고분군에서 통형동기의 부장은 대성동고분군과 거의 같은 시기부터이

다. 복천동 38호묘부터 부장되기 시작한 통형동기는 주부곽식목곽묘를 중심으로 4세

기 말까지 부장된다. 4세기 말의 복천동 42호묘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복천동고분군

에서는 통형동기가 확인되지 않는다. 복천동고분군에서 확인된 12점의 통형동기는 4

세기 2/4분기부터 4/4분기의 기간에 해당하는데 금관가야토기와 공반되는 현상 등

에서 복천동집단이 금관가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양동리고분군에서는 4세기 후엽경부터 통형동기가 부장되기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었다. 김해박물관에서 조사한 양동리 4-1호묘에

서 통형동기 1점과 통형철기 1점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양동리고분군과 인접한 망덕

고분군에서 2점의 통형동기가 추가로 검출되었다8). 출토유물로 보아 대체로 4세기 

3/4분기로 편년되는 것들이다. 양동리고분군의 통형동기는 모두 16점, 통형철기 1점

이며, 인접한 망덕고분군에서 2점이 출토되어 대성동고분군의 수를 능가하고 있다. 

앞으로 추가로 조사가 진행된다면 보다 많은 통형동기가 발굴될 것으로 추정된다9). 

8) 동서문물연구원, 2011『김해 망덕리 공장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9) 물론 대성동고분군에서도 추가발굴여부에 따라 충분히 통형동기의 부장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최소한 통형동기의 부장량으로 볼 때 김해가 중심지역이라는 점은 보다 명확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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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조사예로 보는 한 4세기대의 양동리 235호묘 이후 대성동집단의 하위

세력이었던 양동리고분군에서 4세기 후엽부터 통형동기를 비롯한 철제 갑주와 함께 

비교적 규모가 큰 분묘들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왔었다. 그런데 4세기 

3/4분기에 통형동기를 비롯한 갑주류를 반출한 유구의 확인은 양동리고분군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발표자는 기존에 양동리고분군에서 통형동기가 부장되

기 시작하는 것은 4세기 후엽의 어느 시점에 대성동집단과 복천동집단과의 정치적 

괴리에 의한 차선책으로 양동리집단이 대성동집단으로부터 통형동기가 분여되는 것

으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양동리고분군에서 4세기 3/4분기부터 통형동기가 분여된다

는 것은 복천동고분군과 거의 동시에 양동리집단에도 통형동기가 전달되었을 가능성

을 암시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망덕고분군에서 4세기 3/4분기의 통형동기가 확인된

다는 점은 이러한 가능성을 보다 높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대성동집단이 4세기 중엽 

이전부터 주변지역에 통형동기를 배포하여 세력화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4세기 이후 통형동기를 비롯한 금관가야계 유물(외절구연고배, 파수부노형

토기)의 분포범위를 통하여 금관가야의 대외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10). 대성동 29호묘 단계 이후 대성동집단의 성장이 본격화 되었고, 비교적 원거

리에 해당하는 복천동집단을 세력화하면서 금관가야의 대외적 위상이 급상승하였다. 

뿐만 아니라 철자원을 매개로 하여 일본열도 특히 近畿세력과의 대외관계를 확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증표가 일본열도에서 발견되는 통형동기가 아닌

가 생각된다.  

2) 양동리고분군의 통형동기

양동리고분군에서 최근의 자료까지를 취합해 보면 16개의 통형동기와 통형철기 1

점이 조사되었다. 대개의 자료들이 4세기 4/4분기에 밀집해 있긴 하지만 출토량을 

두고 보면 대성동고분군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조사된 양동리

고분군의 실면적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추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특히 4-1호

의 존재로 보아 주변지역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이른 시기의 통형동기들이 반

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주로 4세기 4/4분기에 집중해 있던 기존의 통형동기 부장양

상과는 달리, 보다 이른 시기의 통형동기가 확인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양동리고분군에서는 16점의 통형동기가 발견되어 대성동고분

군과 대등한 부장량을 보이지만 사실 앞으로 조사가 진전된다면 그 양이 한층 더 늘

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양적인 면을 떠나서 보다 이른 시기의 분묘에서 확인예가 

10) 洪潽植, 2000「考古學으로 본 金官伽倻」『고고학을 통해본 가야』韓國考古學會 學術叢書 1, 韓國考古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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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인접한 망덕고분군에서 2점의 통형동기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공반된 

유물로 보아 양동리 4-1호묘와 거의 동시기로 추정된다. 망덕고분군의 자료가 아직 

알려지지 않아 분명하진 않지만 통형동기가 출토된 Ⅰ-13호묘는 유구의 규모가 묘

광 길이 450㎝, 폭 250㎝가량으로 통형동기를 부장한 유구로서는 그다지 규모가 크

다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인접한 곳에서 이와 유사한 규모의 목곽묘에서 판갑이 확

인된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러한 유구의 규모는 통형동기나 판갑의 부장당시 망덕고

분군의 실질적 위상을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까지 양동리고분군의 통형동기는 주로 목곽묘를 중심으로 확인예가 많이 알

려져 있지만 수혈식석곽묘인 304호와 321호묘에서도 각각 3점과 1점이 검출되었다. 

대개 수혈식 석곽묘의 등장시기로 본다면 이들 유구의 편년은 5세기 전엽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 대형 목곽묘의 연대가 대개 4세기 후엽에 집중된 점을 

근거로 발표자는 양동리집단이 4세기 전반대에는 그다지 금관가야내에서 유력한 지

위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본적이 있었다. 그러나 양동리 4-1호묘의 존재는 이러한 

추정을 재검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양동리고분군의 미발굴지역에서 보다 유

력한 4세기 전반대의 유구가 확인될 가능성이 충분하며, 그 결과는 향후 금관가야의 

주변세력에 대한 결합방식을 밝히는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리라 확신한다.  

지금까지 양동리고분군에서 통형동기를 반출한 유구는 모두 9기인데 이중 관련자

료가 일부 공개된 유구는 목곽묘인 340호묘와 수혈식석곽묘인 304호묘가 있다. 이

중 340호묘는 부곽이 없는 단독목곽묘로 유구의 대략적인 규모는 길이 600㎝, 폭 

300㎝ 정도이다. 통형동기는 1점이 부장되었는데 출토유물로 보아 대개 4세기 3/4

분기 정도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최근 조사된 4-1호묘와 거의 동시기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성동이나 복천동고분군에 비하여 한단계 정도 늦은 시기로 파악되지만 

4-1호묘가 확인된 주변에 보다 이른 시기의 통형동기를 부장한 유구가 있을 가능성

도 있으므로 앞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수혈식석곽묘인 304호에서 3점의 통형동기가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통형동

기를 부장한 수혈식석곽묘는 304호를 비롯하여 321호가 있다. 하지만 321호는 아

직까지 자세한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개 304호와 유사한 시기의 것으로 보

아도 좋다. 아마도 이들 유구는 국내에서 확인된 통형동기를 반출한 유구 중에서 가

장 늦은 시기에 해당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통해서 양동리고분군에서는 현재까지의 조사예로 보는 한 4세기 3/4

분기에서 5세기 1/4분기까지 통형동기의 부장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전체유적 가운

데 일부분이 조사된 결과만으로 양동리고분군에서의 통형동기 부장시기를 속단할 수 

없다. 대성동과 복천동고분군에서 확인된 4세기 2/4분기에 해당하는 유구에서 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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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가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최근 조사된 망덕고분군에서 4세기 3/4분기의 

유구에서 통형동기가 반출된다는 점을 비롯해서 다양한 변수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

문이다. 다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통형동기의 부장양상과 금관가야의 세력변화

추이가 크게 연동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11). 

3) 통형동기와 유자이기와의 관계

통형동기와 유자이기는 기형상 유사점이 거의 없다. 공부에 자루를 끼워서 사용한

다는 것을 제외하면 재질과 기형면에서 양자는 완전히 다른 유물이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발표자는 이들 양유물에 대해서 용도에 있어서 일정한 관련성이 있

다고 본다.  

4세기대의 영남지방에는 대형분을 중심으로 유자이기의 부장이 보편적이라고할 

만큼 일반화되어 있다. 낙동강 동안지역의 경우 그 형상에서 대단히 높은 유사성을 

보이면서 널리 유행하지만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 왔다. 

유자이기에 대해 찰갑을 착용한 기마병을 말에서 끌어내리는 용도로 보고 무기로 

분류하기도 하였다.12) 하지만 새로운 자료가 증가하면서 유자이기를 무기의 용도가 

아니라 점차 ‘의기’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의기로서 유자이기는 신라귀족의 매장의

례에 사용되는 유물13), 경제적 부와 군사적 상징물14), 군사용 깃발의 깃봉(?)으로 

보는 견해15)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발표자는 등장기의 유자

이기를 특정 집단의 정신적 상징물, 즉 타집단과 구별되는 배타적인 심볼의 기능을 

지닌 유물이며 5세기대 이후 점차 그 기능이 변형되어 간 것으로 파악한 적이 있

다.16) 

유자이기는 그 기능이 불분명하고 형태상 특정 용도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의기로 이해하여 왔다. 4세기에 한정해서 본다면 유자이기는 

영남지방에서 서부경남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확인된다. 특히 지역성이 대단히 강하

여 분포범위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속성을 보이므로 의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기의 개념이 대단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용도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의기는 “의식에 사용되는 기물”을 뜻하는 것이다.17) 의

11) 통형동기가 분묘에 부장되는 시기와 입수시기와는 한단계이상, 즉 25년 이상의 시간적 오차범위를 가질 수 있다

고 생각된다. 따라서 편년상의 한단계이상의 차이로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12) 金基雄, 1976「三國時代의 武器小考」『한국학보』5. 

13) 東潮, 1978「古新羅 有刺利器考」『古代學硏究』89號.

14) 李賢株 1990, 「Ⅲ. 考察, 2) 有刺利器에 대하여」『東萊福泉洞古墳群Ⅱ』.

 徐姈男·李賢珠, 1997「三韓·三國時代 鐵器의 儀器的 性格에 대한 일고찰」『伽耶考古學論叢』2, 駕洛國史蹟開發

硏究院.

15) 宋桂鉉, 2001「전쟁의 양상과 사회의 변화」『고대의 전쟁과 무기』제5회 부산복천박물관 학술발표대회요지.

16) 金榮珉, 1997「蔚山 下垈 수습철기의 검토」『伽耶考古學論叢』2,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17) 철제 의기의 개념을 “의기성 철모와 같이 원래는 도구였으나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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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다시 의례와 의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례란 특정대상에 대한 예를 표현하는 

행위이다. 즉 조상에 대한 제사라든지, 절대자에 대한 예배행위 등 추상적인 대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의례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의장은 대외과시적인 행위, 즉 부각하고

자하는 대상물에 대한 절대적 우월성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본다. 이렇게 의기를 정

의할 때 유자이기는 의기로서, 의례행위에 사용되었던 기물로 추정된다. 그리고 궐수

문철모의 경우에는 철모를 장식화하였다는 점에서 군사적인 역량을 과시하기 위한 

의장성 유물로 볼 수 있다. 

주목되는 점은 유자이기를 포함한 궐수문철모, 곡도자, 철겸형 의기 등이 모두 특

정 유물에 궐수문을 부착하여 장식화하였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즉 판상철부(유자이

기), 철모(궐수문철모), 도자(곡도자), 철겸(철겸형 의기)을 궐수문으로 장식하여 실생

활용이 아닌 의기로서 활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유물은 모두 기능적인 면에서 실

용성이 결여된 것들로서 의기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청동제 의기의 경우 샤머니즘

적 요소가 강한 것으로 이해한 논고18)를 참고한다면 이들 철제 의기들도 제의권을 

비롯한 당시의 관념세계와 관련된 유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의기류의 분포범

위가 가지는 의미는 당시의 정신세계를 공유할 만큼의 문화기반이 동질화된 지역으

로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은 주로 낙동강 동안지역의 유자이기 사례를 위주로 한 검토내용이다. 그런데 

4세기 중엽부터 김해지역에도 유자이기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예안리고분군과 양동

리고분군 등에서 유자이기가 부장되는데 대성동고분군에서는 유자이기가 전혀 확인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하겠다. 이점은 대성동집단에서 

유자이기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기도 하지만 유자이기가 당시사회에서 

불요불급한 물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다시 말하면 신라지

역에서 통형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통형동기는 대성동집단의 의기로서 신라지역의 유자이기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

었을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금관가야지역 내에서 유자이기와 통형동기가 같이 출토되는 고분군들이 있다. 

양동리고분군과 망덕고분군, 복천동고분군에서는 통형동기와 유자이기가 공반되는 이

들 고분군에서 보이는 의기의 중복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4세기대 낙동강 동안지역에서 급속도로 확신된 유자이기는 경주와 울산지역, 소위 

신라권역의 대표적 유물이었다. 이러한 현상이 김해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보인

실제도구로 사용할 수 없는 모든 철기와 유자이기같이 처음 제작부터 비실용적인 철기”로 정의하기도 한다. 

    徐姈男·李賢珠, 1997「三韓·三國時代 鐵器의 儀器的 性格에 대한 일고찰」『伽耶考古學論叢』2, 駕洛國史蹟開發

硏究院.

18) 李健茂, 1992「한국 청동의기의 연구-이형동기를 중심으로」『韓國考古學報』28, 韓國考古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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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천동고분군에서는 복천동 38호묘를 시작으로 유자이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통형동기도 2점이 공반되었다. 이후 4세기대의 주요 대형고분군을 중심으로 통형동

기와 유자이기의 공반현상이 지속된다. 복천동고분군의 유자이기는 낙동강 동안지역

의 유자이기와 흡사하며 유물조합상에서도 궐수문철모, 곡도자 등이 공반되고 있기 

때문에 김해지역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양동리고분군에서는 4세기 3/4분부터 통형동기가 부장되기 시작한다. 통형동기와 

유자이기가 공반된 유구는 4-1호묘를 들 수 있는데 판갑과 찰갑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었다. 주목되는 점은 통형동기 1점과 함께 같은 형상의 통형철기 1점

이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통형철기는 기본적으로 통형동기와 모양에서 극사한데 아

직까지 유래가 없는 것이어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증가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양동리고분군에서 유자이기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로는 4점이 있으며, 이들의 형상

은 판상철부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형태면에서는 통일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낙동강 동안지역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며, 

이는 예안리고분군에서 확인된 유자이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보인다. 이와 같이 김

해지역의 유자이기는 낙동강 동안지역의 유자이기를 모방하여 채용했지만 형태적인 

면에서 본다면 단속적인 것으로, 다소 즉흥적인 면이 강해 보인다. 즉 낙동강 동안지

역의 유자이기는 지속적이지만, 김해지역의 유자이기는 단속적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통형동기가 금관가야의 중심지를 중심으로 집중해서 확인되는 현상은 통형동기가 

금관가야와 밀접하게 연관된 유물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금관가야지역의 많은 고분

군 중에서도 대성동고분군은 금관가야 수장층의 집단묘역이다. 4세기대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널리 확산된 유자이기가 대성동고분군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

은 대성동집단이 유자이기를 의식적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의기

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본다면 유자이기에 대응할 

만한 대성동고분군의 유물로는 통형동기가 거의 유일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유자이기는 앞서 언급하였지만 낙동강 동안지역의 주요한 의기로 특정 정치세력

의 대내적 결속과 대외적 위상을 표현하는 기물로 사용되었다. 낙동강 동안지역의 

유자이기에 대해 금관가야의 중심세력은 그들의 “표상(表象)”으로 통형동기를 활용

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통형동기와 유자이기의 역할이 등치관계에 있다

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내 결속와 대외 위상표현이라는 의기로서의 기능에서는 대단

히 유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해지역의 개별 정치체에서 낙동강 동안지역에서와 

같은 유자이기를 내세워 집단의 위상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결과들이 김해지

역의 유자이기 도입과정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대성동집단을 중심핵으로 금관가야의 

주변 정치체들은 비교적 폭넓은 자치권력을 유지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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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김해지역 유자이기(예안리고분군, 양동리고분군) 

1․3:예안리 104호묘, 2․4~6:예안리 150호묘, 7:양동리 260호묘, 8:양동리 248호묘, 9:양동리 275
호묘, 10:양동리 271호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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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관가야연맹과 통형동기

앞서 언급했듯이 김해지역의 유자이기 보급현상으로 보아 금관가야는 개별 정치

세력의 자치권력이 상당한 수준까지 보장된 사회였다. 주변지역과의 대외 교류가 활

발하게 이루어진 개방사회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관가야의 중심세력인 대성동

집단은 그들만의 문화를 고수하여 스스로 차별화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4세기 이전 즉 후기와질토기의 유행단계부터 영남지방에는 무기류의 발전이 급속

도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특히 낙동강 동안지역에는 3세기대부터 철촉의 대부분이 

무경촉에서 유경촉으로 변화하며, 철모의 제작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단검이 소멸

하면서 장검 또는 대도가 유행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무기변화는 당시 사회가 정

복사회로 점차 접어 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시기 양동리고분군의 대형목

곽묘에는 무경촉과 단검 등이 지속적으로 부장되고 있으며, 다소의 변화라고 한다면 

철모의 부장량이 증가하는 것 정도가 확인될 뿐이다. 오히려 이때까지도 대륙과 열

도의 유물들이 분묘에 지속적 부장되는 것으로 보아 김해지역은 군사력 보다는 경제

적 활동에 비중을 둔 사회였던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신라세력의 성장과 함께 주변세력들의 군사력이 증강되면서 김해지역은 

성장의 주동력원이었던 기존의 경제적 기반이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대성동 29호묘를 시작으로 대성동집단이 김해지역의 새로운 패자로서 등장

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김해지역도 대외활동을 강화하여 주변지역의 거점세력을 

확보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복천동세력을 금관가야의 주요한 군

사집단으로 포섭함으로서 신라세력의 남하를 저지하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기존에 자치권력으로 남아 있던 양동리집단 등 주변세력들도 안정적인 금관가

야의 권역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대체로 4세기 중엽경에 통형동기가 주변지역에 분

여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정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인근지역에 대한 결속 

외에도 통형동기는 바다를 건너 왜지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금관가야의 주변

세력 영입과정이 대단히 넓은 범위에 걸쳐 진행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관가야는 그들의 세력화를 위하여 철자원을 십분활용하면서 유입된 경제적 부

를 주변집단의 유지에 활용하였을 것이다. 금관가야의 세력화를 통하여 김해지역에

도 4세기 중엽경부터 판갑을 비롯한 무구류와 마구류, 그리고 무기류가 분묘에 본격

적으로 부장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금관가야의 대외 세력 규합을 통한 성장은 신라

세력에도 커다란 군사적 부담이 되었을 것이며, 실제로 왜세력이 신라 금성을 군사

적으로 압박하는 계기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4세기 2/4분기를 시작으로 금관가야연맹에 합류한 제세력의 수장층 분묘에 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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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가 부장되는데 통형동기의 부장은 금관가야와의 연맹관계 수립이라는 외교적 부

산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금관가야가 쇠퇴하는 시점에 통형동기의 부장이 중단되

는 현상이 보인다는 점은 이러한 입장을 방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즉 복천동고

분군의 통형동기 부장 중단시점은 금관가야가 고구려군 남정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직면하여 괴멸되는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 복천동고분군은 

김해지역의 금관가야가 소멸되고 즉시 신라화의 길을 가지만 양동리고분군에서는 수

혈식석곽묘의 등장 시점까지도 통형동기가 부장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이후 양동

리고분군의 성향이 어떠한지 명확하지 않지만 5세기 중엽경의 분묘가 더 조사된다면 

양동리고분군의 신라화 과정도 확인이 되리라 생각한다. 다만 복천동집단보다 오랜

기간 통형동기를 보유한 양동리집단은 금관가야가 소멸된 후에도 일정기간 김해지역

의 중심세력으로 활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맺음말

이상으로 통형동기의 부장을 둘러싼 금관가야의 변화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

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요약함으로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양동리고분군은 목관묘의 늦은 시기부터 김해지역의 중심분묘군으로 조성되

기 시작하였다. 목관묘의 내용을 보아 다호리유적 목관묘사회의 일분파가 해양무역

의 유리함을 쫒아 이주 정착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보았다. 

둘째 해양활동을 통하여 주변 정치세력과 교역하면서 성장을 거듭하여 목곽묘단

계로 진입하게 된 양동리집단은 경제적 부를 축적하면서 주변지역에 비해 탁월한 세

력으로 부상하였다. 당시 교역의 중요한 소재였던 철을 매개로 낙랑, 대방, 왜와 교

역하였으며 그러한 흔적들이 분묘에서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 중국산 동정 그리고 

동경, 동모 등 왜제 물품들을 부장한 김해지역은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한 정치세력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인 것이긴 하지만 낙동강 동안지역에 비해서 김해지역

의 무기류가 질적인 면에서 다소 후진적인 요소를 보이기 때문이다. 

셋째 대성동 29호묘 이후 김해지역의 패권은 대성동집단으로 옮아간다. 그리고 

이후부터 신라세력의 성장에 대비하여 금관가야는 대외세력을 적극적으로 규합하기 

시작한다. 김해지역의 정치세력을 포함하여 복천동집단, 그리고 바다 건너 왜세력까

지 세력화하면서 신라세력을 압박하였다. 대성동집단은 주변세력을 규합하고, 규합된 

세력을 금관가야연맹의 일원으로 편입하면서 금관가야의 표상인 통형동기를 분여하

였다. 유자이기와 유사한 성향을 가진 통형동기의 분여는 주변세력에 대한 외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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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의 부산물이었던 것이다. 

넷째 양동리고분군에서는 5세기 전엽까지 통형동기의 부장이 지속된 것으로 보아 

금관가야가 와해된 후 대성동집단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김해지역을 통괄했었던 것

으로 추정된다. 즉 복천동집단이 고구려 남정이후 부산지역을, 양동리집단이 김해지

역을 관할했을 것이다. 

다만 본 발표의 내용이 주로 통형동기와 유자이기 등 소위 말하는 ‘의기’를 주요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증적 검토가 어렵고 다소 정황적 현상에 치중하였다는 

느낌이 강하다. 의기성 유물이 가지는 고고학적 한계, 즉 의기성 유물이 미시적 관점

에서의 실증적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본 발표는 

통형동기의 부장양상을 토대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금관가야의 변화과정을 돌이켜보

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세세한 부분에서의 잘못 해석된 부분들은 보다 

많은 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개선해 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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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洞里古墳群出土倭系遺物からみた韓日交渉
－ 三国時代前半期を中心に －

柳本照男 (東洋大学校)

< 目  次 >

Ⅰ．はじめに

Ⅱ．嶺南地域出土の倭系遺物　

   1. 良洞里古墳群出土の倭系遺物

   2. 良洞里古墳群を除く嶺南地域出土の倭系遺物

Ⅲ． 倭国出土の半島系遺物
Ⅳ．まとめ

 

Ⅰ．はじめに

  良洞里古墳群は今までの調査によって、金海地域の原三国時代から三国時代における
中心的遺跡の一つとして認識されている。この古墳群は周知のように倭系遺物のみなら

ず良質の中国系遺物をも共伴することから大成洞古墳群同様、この地域の有力集団墓と
して注目を集めている。このようにこの地域は東西の近距離に２核を有し、これらの集

団がどのように関わり合いながらこの地域を纏め、国を形成して行ったのか興味を引く
所である。

  ところで注目される外来系の遺物については、すでに先学によって研究が進められてい
る(申敬澈1993、李海蓮2003他)。古墳出土の倭系遺物についても、井上主税が近年精力
的に纏めているので大局的には周知されているものと思われる(井上主税2003、2007)。
  そこで、今回は良洞里古墳群出土の倭系遺物も含め、嶺南地域から出土している倭系

遺物を概観したうえで、倭国の状況を見てみることにする。特に沖ノ島遺跡の出現を契
機に北部九州の状況に大きな変化が現れている。その背景を探る目的で三国時代前半期
の韓日交流を考えることに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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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嶺南地域出土の倭系遺物

 １．良洞里古墳群出土の倭系遺物

  良洞里古墳群から出土した倭系遺物と考えられるものを第1表に挙げた。筒形銅器は
国内の多くの研究者とは違い、筆者は倭国産と考えているので含めている(柳本照男

2001)。

墳墓名
主体部

倭系遺物の種類と数 備考
構  造 規  模 (㎝)

55号 木  棺 243×66 小形仿製鏡1点

90号 木  槨 385×110 中広形銅矛2点

105号 木  槨 未報告 筒形銅器1点 未報告

162号 木  槨 388×240 小形仿製鏡8点

200号 木  槨 500×260 広形銅矛1点

303号 木  槨 未報告 紡錘車形石製品1点 未報告

304号 竪穴石槨(主槨) 615×345 筒形銅器3点 副槨有

321号 石  槨 未報告 筒形銅器1点 副槨有

331号 木  槨 未報告 筒形銅器2点

340号 木  槨 505×230 筒形銅器1点

352号 木  槨 未報告 筒形銅器2点

390号 木  槨 未報告 広形銅矛2点

443号 木  槨 未報告 筒形銅器3点 副槨有

427号 木  棺 200(推定)×60 小形仿製鏡3点

441号 木  槨(主槨) 415×150 仿製方格規矩鏡1点

447号 木  槨 未報告 筒形銅器2点 副槨有

4C地区1号 木  槨 460×230 筒形銅器1点

第1表 良洞里古墳群出土倭系遺物 

  これらを窺うと、遺物の様相から推定される時期が2群に大別される。

  1群(第1~3図)は小形仿製鏡1)と広形銅矛を出土する墳墓群(55号、162号、200号、

427号)である。小形仿製鏡は55号墓1面、162号墓8面、427号墓3面で、これら12面す

べて内行花文日光鏡系仿製鏡に分類される1群で北部九州系仿製鏡である(高倉洋彰

2002)。時期は報告書2)によると55号墓、427号墓はAD2世紀1/4、162号墓は他の2面

の漢鏡から2世紀の後半を想定しており、高倉氏も同様に考えられている。しかし、55

号墓のチュモ二壺の形態から若干下降修正しても良いと判断される。200号の広形銅矛

1) 田尻義了(2003)、後藤直(2009)等の研究成果から倭系遺物と考える。

2) 金海良洞里古墳文化(2000) 東義大学校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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も北部九州の編年観から2世紀後半代が想定されるが、共伴する鉄矛等の形態から162

号よりは新しい時期と思われる。よってこれらの北部九州系遺物群は概ね2世紀の中頃

から後半にかかる弥生時代後期後半の下大隈式新段階併行期と捉えられる。

  出土位置と遺構規模を確認しておくと、すべての墳墓が調査範囲の中央斜面から下方

に位置し、先行する55号墓、427号墓は木棺墓、162号墓、200号墓は大型木槨墓で新

しい200号墓が斜面上位に位置する。

  ちなみに90号墓と390号墓でも銅矛が出土している。90号墓は上層部から中広形銅

矛が出土するが、90号墓は4世紀後半代が想定されていることから年代があまりにもか

け離れているため、直接90号墓の祭祀行為に関わるものではなく偶然の結果として推

定し、390号墓は出土状態等情報が不足しているため除外しておく。

  もう1群(第5・6図)は筒形銅器、仿製方格規矩鏡、紡錘車形石製品等を出土する墳墓

群(105号、303号、304号、321号、331号、340号、352号、443号、441号、447号)

である。仿製方格規矩鏡は441号墓、紡錘車形石製品は303号墓から出土している。他

８基はすべて筒形銅器で合計16点が出土している。

  出土位置は古い1群とは反対に調査範囲中央から上方に認められる。遺構規模は不明

のものが多いため詳細にはできないが、105号墓、352号墓は他の木槨に比べ幾分小型

と判断され、また出土位置も斜面中央部である。他の物は大型で副槨を有するものや竪

穴石槨のものもあり、この集団墓の最有力者層が想定され、大まかには上方に行くに

従って築造時期も新しくなると判断される。　時期は詳細が分からないものが多いため

確定できないが、筒形銅器は概ね4世紀の後半代を中心に、441号墓出土の仿製鏡も4世

紀後半代に、紡錘車形石製品は碧玉製の良質なものは3世紀後半代まで遡る可能性があ

るが、303号墓出土のものは緑色凝灰岩製であることから4世紀中頃から後半代が想定

される。

２．良洞里遺跡を除く嶺南地域出土の倭系遺物

  ではつぎに範囲を広げ、良洞里遺跡を除く嶺南地域での状況を概観してみよう。第２

表に３~４世紀代の主要な倭系遺物を掲げた。土器類は確実に倭製と考えられるものだ

けを加えている。地域を広げてみても出土の核は東南部地域で大成洞古墳群に加え、洛

東江左岸域の福泉洞古墳群が加わり３核となる。時期は良洞里の２世紀代はなく、３世

紀後半代からである。古墳からの出土が主であるが、土器においては東莱貝塚が特筆さ

れる。出土量も多く山陰系と布留系土器で構成されている。時期も布留０式段階が主要

とみられる。鳳凰台遺跡(会峴里貝塚包含)でも山陰系、近江系3)(滋賀県)、布留系、北

3) 弥生時代後期後葉の近江北部の土器；武末純一・伊庭功・辻川哲郎・杉山拓己(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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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九州系土器等が認められる。現状では東莱貝塚より出土量が少ないが、それは調査地

の問題と思われる。時期も布留2式の有段鉢が散見される等時期幅が認められ継続して
いる状況が看取される。やはり中核遺跡である。また洛東江中流域の昌寧桂城里烽火골

遺跡出土の西部瀬戸内系複合口縁壺土器は住居からの出土で特筆される。時期は調整技

法などから4世紀後半代が想定される。

  では次に古墳出土品をみてみよう。副葬されている倭系遺物群の中では筒形銅器が量

的には多く、良洞里(16点)、大成洞(16点)、福泉洞(12点)の３古墳群から合計44点が出

土している。ほぼ同量の保有量であり大きな格差はない。これら３古墳群で大きな格差

を生む遺物は巴形銅器と鏃形石製品で大成洞古墳群にだけ集中する(第７図)。中でも巴形

遺跡名 遺構名
遺  構

倭系遺物の種類 備　　考
種 類 規模(㎝)

大成洞古墳群

1号墳 木  槨 600×230 筒形銅器8点 副槨有

2号墳 木  槨 570×330
筒形銅器2点, 巴形銅器1点, 

鏃形石製品3点, 鉄鏃

11号墳 木  槨 510×265 筒形銅器1点 虎形帶鉤

13号墳 木  槨 500×240
巴形銅器6点, 鉄器, 盾2点, 

鏃形石製品16点
副槨有

14号墳 木  槨 410×175 靫１点

15号墳 木  槨 375×220 筒形銅器１点

18号墳 木  槨  ? ×186
筒形銅器2点, 碧玉製管玉, 紡

錘車形石製品1点, 翡翠製 勾玉

23号墳 木  槨 460×275 巴形銅器2点 方格規矩四神鏡

39号墳 木  槨 410×205 筒形銅器2点 副槨有

46号墳 木  槨 555×330 筒形石製品

福泉洞古墳群

38号墳 木  槨 535×250 筒形銅器2点, 鏃形石製品1点 副槨有

42号墳 木  槨 740×360 筒形銅器1点 副槨有, 土師器系土器

53号墳 竪穴石槨 460×140 竪櫛 副槨(木槨)有

60号墳 木  槨 605×230 筒形銅器3点 副槨有

64号墳 木  槨 540×214 筒形銅器2点, 方形板革綴短甲

71号墳 木  槨 520×230 筒形銅器2点 副槨有, 土師器系土器

73号墳 木  槨 506×246 筒形銅器2点 副槨有

東萊貝塚 各層中 土師器数十点 布留系, 山陰系土器含む

鳳凰台遺跡 各遺構 土師器十数点?
布留系, 山陰系, 北部

九州系

府院洞遺跡
A地区5層 土師器壺, 滑石製管玉 布留系土器

A地区2層 滑石製円板

三東洞遺跡
2号 石棺墓 271.5×59 銅鏃1点

18号 甕棺墓 仿製內行花文鏡1点

月城路古墳群 가29号墳 木  槨 380×? 石釧 規模は墓壙長

桂城里烽火골 8号 住居址 565×545 土師器壺 西瀬戸内系土器

第2表 嶺南地方出土の主な倭系遺物(3~4世紀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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銅器は畿内の有力古墳に多く副葬されている威信財であることから、倭との関係において

大成洞古墳群が中心的役割を有していることが窺える。鏃形石製品(第８図)は筒形銅器

と同様に小規模の円墳などにも副葬されている遺物であることから威信財としての機能

は有していないものと判断される。或いは最終的にはその機能を失っているものと推定

される。

  これらの倭系遺物は日本で副葬されている古墳の年代観によれば、概ね4世紀中頃か

ら後半が中心になるものである。ただ、大成洞46号墳から筒形石製品が出土している

が、その年代は3世紀後半代に考えられているためこの製品だけが特段古くなる。日本

では大阪加美遺跡出土の物が布留0式併行期に存在することから問題は生じないが、新

沢500号墳など4世紀後半段階でも継続して出土する遺物である。

  この時期の韓日の相対的な年代観に関して重要な遺物が福泉洞38号墳と大阪府八尾

市大竹西遺跡で出土しているので簡単に紹介しておこう4)。それは瑪瑙製の鏃形石製品

で、韓日でそれぞれ1点のみの出土である(第９・10図)。大竹西遺跡出土品は古墳では

なく土壙からの出土である。大きさは大竹西出土品が全長4,7㎝、最大幅2,4㎝、福泉洞

38号墳出土品が全長4,1㎝、最大幅2,1㎝で、形態的には、微細な違いはあるものの概
ね同形態と判断される。韓半島にはこのような石製品を副葬する風習はないものと考え

られるので倭製遺物と判断される。時期は大竹西出土品と共伴する土師器が布留2式新

段階と布留3式を含むことから布留3式への移行期の廃絶と捉えられる。よって、筆者

の年代観(柳本照男1991)では4世紀の3/4分期、使用期間を勘案しても4世紀中頃が上限

であろう。したがって福泉洞38号墳との相対的年代の一点がここに存在する。

  慶州月城路가29号墳出土の石釧(第11図)や三東洞遺跡出土の銅鏃や仿製鏡も4世紀後

半代の時期が想定される。古墳出土品を中心とした倭系遺物出現の上限は、大成洞46

号筒形石製品を除けば概ね板甲や又鍬などの半島系搬入品と筒形銅器などを伴う紫金山

古墳(京都大学文学部博物館1993、京都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2005)が上限と考えら

れ、相対的な年代も4世紀2/4分期が想定される(第12図)。

  以上、概観した倭系遺物の状況から大きく3時期にエポックがあるようだ。第１は２

世紀代の良洞里遺跡を中心とした時期、第２は３世紀後半代を中心とした時期、ただこ

の時期は大成洞・鳳凰台遺跡が中心となる兆しは感じられるが、良洞里235号墓や東莱
貝塚や老圃洞古墳群の存在から良洞里・大成洞古墳群を中心とした金海地域と釜山地域

の拮抗する２核と推定される。第３の画期は４世紀の中頃に近い前半から後半にかけて

である。この時期は倭系遺物の状況から大成洞古墳群が顕著に抜きん出ていることが窺

え、良洞里や福泉洞古墳群より上位に位置していることが読み取れる。この時期の特徴
4) 福泉博物館2010『東莱福泉洞古墳群－第5次発掘調査38号墳－』、(財)八尾市文化財調査研究会2007年『大竹西遺跡

第1次発掘調査報告書』詳細は近々纏める予定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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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して、３世紀後半代の倭系遺物が主に土器で集落遺跡からの出土であるのに対して、

４世紀代は古墳出土の副葬遺物群で占められているという明らかな違いがある。　この

相違は何に起因するのであろうか。これについては倭国の状況を踏まえ検討することに

しよう。

Ⅲ．倭出土の半島系遺物

  では、この時期の倭国の状況はどうであろうか。倭国内では半島系遺物の出土数は周

知のように北部九州が圧倒的に多い(埋蔵文化財研究会2010)。交易ルートは三国志魏

志東夷伝倭人条(魏志倭人伝)記載のルートで考古資料が符合することからも裏付けられ

る。金海地域と北部九州地域の交易中継地として半島側では勒島遺跡、倭国側では壱岐

原の辻遺跡が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おり、「勒島貿易と原の辻貿易」などと呼称される
(白井克也2001)。この時期(1~3世紀)の北部九州の中心地域は糸島平野(前原市)と福岡

平野で博多湾岸沿いに半島系土器を出土する遺跡が存在する。この伊都国と奴国を核と

した地域間交易に変化が現れるのは3世紀後半である。3世紀後半には西新町遺跡の出

現などから対外交渉の窓口が限定されたとみる(久住猛雄2007、森本幹彦2010)。また

この時期の交易を｢博多湾貿易｣とも呼称する(久住前掲書)。西新町遺跡は半島系のカマ

ドを有する住居が100棟以上も存在し、渡来集団の居住地と考えられている(重藤輝行

2010、福岡県教育委員会2009等)。搬入土器も百済地域の半島系土器も多く含み、そ

の上畿内系の土器と山陰系の土器を多く含むことから交易の一大拠点として捉えられて

いる。また立地も特異で糸島平野と福岡平野の中間地の砂丘上に独立して営まれてい
る。福岡平野におけるこの時期の中核的遺跡は比恵・那珂遺跡群で、その前面に展開す

る博多遺跡群の生産遺跡を掌握する。西新町遺跡も大きくは比恵・那珂遺跡群の傘下で

あろうと思われるが、直接には藤崎遺跡に包含されるものと見られている(福岡県教育

委員会前掲書)。ここで重要なのは、この地域に畿内勢力が介入しているとみられるこ

とである。比恵遺跡には三角縁神獣鏡を伴う那珂八幡古墳が存在し、藤崎遺跡において

も1号方形周溝墓、6号方形周溝墓において三角縁神獣鏡が出土しており、西新町遺跡

の多くの畿内系土器の存在なども加味すれば畿内勢力との互恵関係が成立しているもの

と推定される。

  西新町遺跡の盛期は布留1式とみられる(久住前掲書)ことから4世紀の前半に。一方終

焉は西新町Ⅳ式新段階(重藤前掲書)とされるから、畿内との関係では布留2式の新段

階、4世紀の3/4分期に相当する。この衰退と連動するかのように登場するのが沖ノ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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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跡である。

よって、沖ノ島遺跡を概観しておこう。

  沖ノ島遺跡は北部九州の東部、宗像市の北方海上60㎞に浮かぶ孤島に存在する。こ

の玄界灘に位置する沖ノ島は古来より航路の神島として、そして宗像大社の神域として

現在まで信仰され護られてきた。この遺跡は1954年から1971年までに3次にわたる調

査が行われ、4世紀後半から9世紀末までの国際色豊かな豪華な遺物が出土している5)。

その出土状態の特異性から古代の国家祭祀に伴う遺跡として注目され、1段階の岩上祭

祀(4世紀後半~5世紀)、2段階の岩陰祭祀(5世紀後半~7世紀)、3段階の半岩陰・半露天

(7世紀後半~8世紀前半)、４段階の露天祭祀(8世紀~9世紀末)へと変遷することが判明

している。出土遺物はすべて国宝に指定されている。2009年に「宗像・沖ノ島と関連

遺跡群｣としてユネスコ世界遺産暫定リストに記載され、現在世界遺産登録に向けた取

り組みが行われている。

  ここで取り上げるのは1段階の状況である。1段階の岩上祭祀はI号巨岩を中心とする

16~19号遺跡とF号巨岩上の21号遺跡が存在する。この1段階の出土遺物の特徴は古墳

の副葬品と同じものが出土していることである。青銅鏡を中心に、石製品と鉄製武器類

など畿内の古墳副葬遺物と遜色ないものである。特に17号遺跡においては21面の青銅

鏡を含む等近畿地方の有力古墳に匹敵する内容である。また、17号遺跡出土の三角縁
神獣鏡には紫金山古墳出土鏡と同じものが含まれる等関連性が窺われる。このような内
容から畿内政権が直接かかわった祭祀遺跡であると考えられている。この1段階は17号
→18号→19号→16号→21号遺跡の順に考えられ、16号遺跡までの前期古墳副葬品と同

様の遺物群からなる一群(4世紀後半)から21号遺跡の衝角付冑、雛形鉄製品、滑石製有

孔円板などの遺物群(5世紀の前半)に変化する変遷で、この間に画期を想定する(宇野愼

敏2010)。また、16号や21号遺跡においては鉄鋌が出土しており、半島からの帰国時

に奉納していることが想定される。

  この沖ノ島の南側海岸部に位置する宗像地域は4世紀後半までは有力な地域集団とし
て捉える事ができなく、4世紀後半になって畿内的な粘土槨を有する東郷高塚古墳(第

13図)の出現によって、認められる地域である。以後、古墳の規模が小さいもの中にも

武器武具を所有する特徴が見出される(宇野前掲書)。このような状況は沖ノ島の祭祀に

関連して、その地勢的条件により選ばれた地域的特徴とみることができ、沖ノ島祭祀を

保護する目的で直接畿内政権が関与して援助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

  沖ノ島に関して、最近の調査で畿内系土器(庄内式土器)の存在が明らかになった6)。

詳細はまだ報告されていないため定かにできないので将来に譲るが4世紀代の前史とし

5) 宗像神社復興期成会，1958，『沖ノ島』，1961，『続沖ノ島』，1979，『宗像 沖ノ島』

6) 武末純一氏教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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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すでに畿内が介入してきているのか、興味が持たれるところである。

Ⅳ．まとめ

  ここでは前章までの概観した内容から考えられることを整理してまとめにかえること

にする。

  まず、2世紀代の倭系遺物群からみれば、良洞里古墳群の優位性は明白であろう。問

題は3世紀後半である。4世紀代の大成洞古墳群の倭系遺物をみれば、大成洞古墳群の

優位性は不動のものであるが、王墓群の出現時期とされる3世紀後半代にすでに絶対な
る権力を築いているかと言えば、その途上であると判断せざるを得ない。良洞里の集団
から大成洞の集団に権力交代が成されたとしても良洞里235号墓などの存在から有力な

集団として、大成洞集団を頂点とする支配体制の中に参画しているものとみられる。こ

のことは4世紀後半代でも同様に考えられる。良洞里の筒形銅器を出土する古墳の規模

をみれば、仮に大成洞古墳群から再分配されたとしても、大型墳墓であることから、支

配体制のなかに組み込まれた集団として位置付けられる。よって大成洞古墳群集団の独
裁的な支配体制ではなく、諸集団を統率する最高権力集団として大成洞古墳群を位置付

けたい。福泉洞古墳群は対外的には大成洞古墳群を頂点とする支配体制に組み込まれて
いるものと見られるが、直接的には別個の地域集団として、良洞里の集団とは質が違う

関係で位置付けられるのはないだろうか。

  倭との交易関係では3世紀個後半代の鳳凰台遺跡や東莱貝塚に持ち込まれた布留系、

山陰系土器は同時期に存在する西新町遺跡を媒体とした交易が推定される。金海地域よ

り西部地域で出土する倭系土器は搬入品ではなく、ほとんどが模倣品であることから明

らかに金海地域のこの2遺跡とは格差があり、この差を交易の違いと判断したいのであ
る。金海地域との濃密な人の行き来を伴う大動脈の余波として周囲を捉えたいのであ

る。言い換えれば、金海地域で製作された摸倣土器を媒体として周囲に波及したと考え

たいのである。中継地の核としての勒島に代わり、固城東外洞遺跡等が新たな中継地の

核として位置付ける考えがある(寺井誠2008)が、それはその地域での核であり、西海

岸ルート上に位置すれば同様な遺跡が地域ごとに存在するとみられる。

  西新町遺跡との交易ルートは、原の辻遺跡の衰退などから窺われるように変更されて

いるが、原の辻遺跡に代わる中継地が見いだせない現状では、対馬の一時寄港地を想定

して、造船技術の進歩も見込み直接金海に向かうルートが開設されたと判断する。金海

が一大中継地であり、西海岸ルートの窓口でもある。西新町遺跡では周知のように馬韓

系土器も多く存在することから博多湾から金海ルートと馬韓ルートの存在が想定され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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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る(久住前掲書)が直接遠距離の西南海岸を目指せるほどの船舶はこの段階では持ち合

わせていないと思われる。やはり半島東南部を経由して西方を目指したと解釈するほう
が理に適っていると判断される。

  次に4世紀代の関係についてみてみよう。倭系遺物の主要なものが古墳副葬品で構成

されており、それらの副葬品が畿内の有力な古墳出土品と同じであることから畿内政権
との関係が想定される。その関係は沖ノ島遺跡の出現前にすでに始まっていることが紫

金山古墳出土の板甲や又鍬、福泉洞38号墳と大阪府八尾市大竹西遺跡出土の瑪瑙製鏃

形石製品などによって分かる。これらの副葬遺物から通常の交易ではなく、極めて政治

的な関係が窺われる。そして4世紀後半からは沖ノ島祭祀が始まり、さらに軍事的関係

が濃厚になってくるが、この裏にはそれぞれ利害関係が潜んでいる。倭は周知のように

鉄などの資源確保のため、金海地域の勢力は新羅地域への勢力拡大に伴う進出。このよ

うな利害関係の基、倭は金海地域の集団に援軍を送り、新羅領域内まで攻め込むのであ
る。その結末は「広開土王碑文」に記載されているように、400年に高句麗・新羅軍惨
敗し、この政権は解体する。

  この4世紀代に始まる半島東南部集団との関係を帯方郡・楽浪郡滅亡と関連付けて畿

内政権が方向転換したとの考えが存在する(福永伸哉1998)が、それは西晋滅亡の結果

に伴うものであって、半島東南部集団との関係は3世紀後半代には目的を持って計画的

に継続して行われてきたことである。中国王朝との関係とは求める目的が違う、滅亡に

よる遮断があるため、方向転換したかのように現象面では移るだけのことである。

  沖ノ島遺跡は畿内政権の政治的な思惑によって出現したが、西新町遺跡の衰退などと

連動することから通常の交易にも影響を与えたようだ。新たな核が北部九州の東部に登

場し、半島から畿内を含む西日本ルートは博多湾を介せず、直接瀬戸内を目指すように

なる。西新町遺跡で多く存在していた百済系文物も5世紀に畿内に持ち込まれた百済系

カマドの焚口飾り土板は北部九州では現在1枚も出土していない。このようなことから

博多湾も他の地域と同様、地域としての窓口に変容したものと解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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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리고분군 출토 왜계유물로 본 한일교섭

－ 삼국시대 전반기를 중심으로 －

야나기모토 테루오 (柳本照男, 東洋大学校)

번역 : 이영식(인제대)

< 目  次 >

Ⅰ．머리말

Ⅱ．영남지역 출토의 왜계유물　

   1. 양동리고분군 출토의 왜계유물

   2. 양동리고분군 외 영남지역 출토의 왜계유물

Ⅲ．왜국 출토의 반도계유물

Ⅳ．맺음말

 

Ⅰ．머리말

  양동리고분군은 지금까지의 조사에 의해 원삼국시대에서 삼국시대까지 김해지역의 

중심유적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고분군은 왜계유물 뿐 아

니라 양질의 중국계유물이 공반하는 것에서 대성동고분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유력

집단묘로서 주목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이 지역은 동서의 근거리에 2대 핵심을 가

지고 있는데, 이들 집단이 어떻게 관계하면서 지역을 통합해 나라(国)를 형성해 갔던

가는 흥미로운 문제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외래계유물에 대해서는 이미 선학에 의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申敬澈1993, 李海蓮2003외). 고분 출토의 왜계유물에 대해서도 근년에 井上主税가 

정력적으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井上主税2003, 2007).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양동리고분군 출토의 왜계유물을 포함해 영남지역에서 출

토되고 있는 왜계유물을 개관한 뒤에 왜국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沖ノ島

遺跡의 출현을 계기로 북부큐슈의 상황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배경을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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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서 삼국시대 전반기의 한일교류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Ⅱ．영남지역 출토의 왜계유물

 １．양동리고분군 출토의 왜계유물

  양동리고분군에서 출토한 왜계유물로 생각되는 것을 제1표로 나타냈다. 통형동기

는 한국의 많은 연구자와는 다르게 왜국산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시켰다(柳

本照男2001).

분묘명
주체부

왜계유물의 종류와 수 비고
구조 규모(㎝)

55호 목관 243×66 소형방제경1점

90호 목곽 385×110 중광형동모2점

105호 목곽 미보고 통형동기1점 미보고

162호 목곽 388×240 소형방제경8점

200호 목곽 500×260 광형동모1점

303호 목곽 미보고 방추차형석제품1점 미보고

304호 수혈석곽(주곽) 615×345 통형동기3점 부곽有

321호 석곽 미보고 통형동기1점 부곽有

331호 목곽 미보고 통형동기2점

340호 목곽 505×230 통형동기1점

352호 목곽 미보고 통형동기2점

390호 목곽 미보고 광형동모2점

443호 목곽 미보고 통형동기3점 부곽有

427호 목관 200(추정)×60 소형방제경3점

441호 목곽(주곽) 415×150 방제방격규구경1점

447호 목곽 미보고 통형동기2점 부곽有

4C지구1호 목곽 460×230 통형동기1점

제1표 양동리고분군 출토 왜계유물 

  이들을 살펴보면 유물의 양상에서 추정되는 시기는 2군으로 대별된다.

  1군(第1~3図)은 소형방제경1)과 광형동모가 출토되는 분묘군(55호, 162호, 200호, 

427호)이다. 소형방제경은 55호 1장, 162호 8장, 427호 3장으로 이 12장 모두 내

행화문일광경계방제경으로 분류되는 1군으로 북부큐슈계방제경이다(高倉洋彰2002). 

1) 田尻義了(2003), 後藤直(2009) 등의 연구성과에 따라 왜계유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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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2)에 따르면 시기는 55호와 427호는 A.D2세기1/4분기, 162호는 다른 2장의 

漢鏡으로 2세기 후반으로 상정하는데, 高倉씨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55

호의 주머니호의 형태를 보면 약간 하향 수정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호의 

광형동모도 북부큐슈의 편년관에서 2세기후반대로 상정되지만 공반하는 철모 등의 

형태에서 162호 보다 늦은 시기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북부큐슈계유물군은 대개 2

세기 중 경부터 후반에 걸치는 야요이시대 후기 후반의 下大隈式新段階併行期로 파

악된다.

  출토위치와 유구의 규모는 모든 분묘가 조사 범위의 중앙 사면의 아래에 위치하며 

선행하는 55호와 427호는 목관묘, 162호와 200호는 대형목곽묘로 새로운 200호가 

사면 위에 위치한다.

  덧붙여 말하면 90호와 390호에서도 동모가 출토하고 있다. 90호는 상층부에서 중

광형동모가 출토하지만 90호는 4세기후반대로 상정되고 있기 때문에 연대가 너무 

떨어져 있어 직접 90호의 제사행위와 관련되었던 것은 아니고 우연한 결과로 추정

하며, 390호는 출토상태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제외해 둔다.

  또 다른 1군(第5・6図)은 통형동기, 방제방격규구경, 방추차형석제품 등이 출토되

는 분묘군(105호, 303호, 304호, 321호, 331호, 340호, 352호, 443호, 441호, 447

호)이다. 방제방격규구경은 441호, 방추차형석제품은 303호에서 출토하고 있다. 다

른 ８기는 모두 통형동기로 합계 16점이 출토하고 있다.

  출토위치는 오래된 1군과는 반대로 조사범위의 중앙에서 위쪽에 분포한다. 유구의 

규모는 불명이 많아 상세하게는 알 수 없으나 105호와 352호는 다른 목곽에 비해 

약간 소형으로 판단되며 출토위치도 사면의 중앙부이다. 그 외는 대형으로 부곽을 

가지는 것이나 수혈식석곽도 있어 이 집단묘의 최 유력자 층으로 상정되며 대개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축조시기도 새롭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통형동기는 대개 4세기 후반을 중심으

로 하고, 441호 출토의 방제경도 4세기후반, 방추차형석제품은 벽옥제의 양질의 것

은 3세기후반 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303호 출토품은 녹색 응회암제라서 4

세기중 경에서 후반대로 상정된다.

２．양동리유적 외 영남지역 출토의 왜계유물

  다음으로 범위를 넓혀서 양동리유적을 제외한 영남지역에서의 상황을 개관해 보

자. 제２표에 ３~４세기대의 중요한 왜계유물을 제시한다. 토기류는 확실하게 왜제

로 생각되는 것만을 포함시켰다. 지역을 넓혀 보아도 출토의 핵심은 동남부지역에서 

2) 金海良洞里古墳文化(2000) 東義大学校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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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명 유구명
유구 

왜계유물의 종류 비고
종류 규모(㎝)

대성동고분군

1호분 목곽 600×230 통형동기8점 부곽有

2호분 목곽 570×330
통형동기2점, 파형동기1점, 

촉형석제품3점, 철촉

11호분 목곽 510×265 통형동기1점 호형대구

13호분 목곽 500×240
파형동기6점, 철기, 방패2점, 

촉형석제품16점
부곽有

14호분 목곽 410×170 靫１점

15호분 목곽 375×220 통형동기１점

18호분 목곽 ?  ×186
통형동기2점, 벽옥제관옥, 방

추차형석제품1점, 비취제곡옥

23호분 목곽 460×275 파형동기2점 방격규구사신경

39호분 목곽 410×205 통형동기2점 부곽有

46호분 목곽 555×330 통형석제품

복천동고분군

38호분 목곽 535×250 통형동기2점, 촉형석제품1점 부곽有

42호분 목곽 740×360 통형동기1점

53호분 수혈석곽 460×140 竪櫛 부곽(목곽)有

60호분 목곽 605×230 통형동기3점 부곽有

64호분 목곽 540×214 통형동기2점, 방형판혁철단갑

71호분 목곽 520×230 통형동기2점
부곽有, 土師器

系土器

73호분 목곽 506×246 통형동기2점 부곽有

동래패총 각 층위 土師器수십점
布留系, 山陰系

토기 포함

봉황대유적 각 유구 土師器십수점?
布留系, 山陰系, 

北部九州系

부원동유적
A지구5층 土師器壺, 활석제관옥 布留系土器

A지구2층 활석제원판

삼동동유적
2호 석관묘 271.5×59 동촉1점

18호 옹관묘 방제내행화문경1점

월성로고분군 가29호분 목곽 380×? 石釧 규모는 墓壙長

계성리봉화골 8호 주거지 565×545 土師器壺 西瀬戸内系土器

제2표 영남지방 출토의 중요한 왜계유물(3~4세기대)

대성동고분군이 추가되고, 낙동강 좌안 지역의 복천동고분군이 추가되어 ３대 핵심

이 된다. 시기는 양동리의 ２세기대가 아니라 ３세기 후반 대 부터이다. 고분에서의 

출토가 主를 이루지만, 토기에 있어서는 동래패총이 특별하다. 출토량도 많고 山陰系

와 布留系 土器로 구성되어 있다. 시기도 布留０式段階가 중심으로 보인다. 봉황대유

적(회현리패총 포함)에서도 山陰系, 近江系3)(滋賀県), 布留系, 北部九州系 土器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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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고 있다. 현상에서는 동래패총보다 출토량은 적지만 조사장소의 문제로 생각

된다. 시기도 布留2式의 有段鉢이 산견되는 등 시기의 폭이 인정되면서 계속 이어지

는 상황이 확인된다. 이 역시 핵심유적이다. 또한 낙동강중류역의 창녕 계성리 봉화

골유적 출토의 西部瀬戸内系複合口縁壺土器는 주거에서 출토되는 점이 특별하다. 시

기는 조정기법 등으로 보아 4세기 후반대로 상정된다.

  다음으로 고분출토품을 살펴보자. 부장되어 있는 왜계유물군 중에서는 통형동기가 

양적으로 많아 양동리(16점), 대성동(16점), 복천동(12점)의 3개 고분군에서 합계 

44점이 출토되고 있다. 거의 비슷한 보유량으로 큰 격차는 없다. 이 ３개 고분군에

서 큰 격차를 보이는 유물은 파형동기와 촉형석제품으로 대성동고분군에만 집중되고 

있다. (第７図). 이 중에서도 파형동기는 畿内의 유력고분에 다수 부장되고 있는 위

신재이므로 倭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성동고분군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짐작된다. 촉형석제품(第８図)는 통형동기와 마찬가지로 소규모의 원분 등에도 부장

되는 유물이므로 위신재로서의 기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혹은 최종적으로는 

그 기능을 잃어버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왜계유물은 일본 부장 고분의 연대관에 따르면 대개 4세기중 경부터 후반

이 중심이 된다. 다만 대성동46호분에서 출토된 통형석제품은 3세기후반대로 생각되

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만은 특별히 올라가게 된다. 일본에서는 大阪 加美遺跡 출토

품이 布留0式併行期에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新沢500号墳 등 4세기후반 

단계에도 계속 출토하는 유물이다.

  이 시기 한일 간의 상대연대에 관련된 중요유물이 복천동38호분과 大阪府 八尾市 

大竹西遺跡에서 출토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해 두고자 한다.4) 그것은 마노

제의 촉형석제품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1점만 출토되었다(第９․10図). 大竹西遺

跡 출토품은 고분이 아니라 토광에서 출토된 것이다. 크기는 大竹西 출토품이 전장 

4.7㎝, 최대폭 2.4㎝, 복천동38호분 출토품이 전장 4.1㎝, 최대폭 2.1㎝로 형태적으

로는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대개 같은 형태로 판단된다. 한반도에는 이러한 석제품

의 부장습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왜제유물로 판단된다. 시기는 大竹西 

출토품과 공반하는 土師器가 布留2式新段階와 布留3式을 포함하는 것에서 ら布留3

式으로의 이행기에 폐기된 것으로 파악한다. 발표자의 연대관(柳本照男1991)으로는 

4세기3/4분기로 사용기간을 감안해도 4세기중 경이 상한일 것이다. 따라서 복천동

38호분과의 상대연대를 보여주는 단 1점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경주월성로가29호분 출토의 石釧(第11図)과 삼동동유적 출토의 동촉과 방제경도 

4세기후반대의 시기로 상정된다. 고분 출토품을 중심으로 한 왜계유물 출현의 상한

은 대성동46호 통형석제품을 제외하면 대개 판갑과 가래 등의 반도계반입품과 통형

3) 弥生時代後期後葉の近江北部の土器；武末純一・伊庭功・辻川哲郎・杉山拓己(2011)

4) 福泉博物館2010『東莱福泉洞古墳群－第5次発掘調査38号墳－』、(財)八尾市文化財調査研究会2007年『大竹西遺跡

第1次発掘調査報告書』詳細は近々纏める予定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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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등을 동반하는 紫金山古墳(京都大学文学部博物館1993、京都大学大学院文学研
究科2005)이 상한으로 생각되어 상대연대도 4세기2/4분기로 상정된다(第12図).

  이상과 같이 개관한 왜계유물의 상황에는 크게 3시기의 획기가 있는 듯하다. 제１

기는 ２세기대의 양동리유적을 중심으로 한 시기, 제２기는 ３세기후반 대를 중심으

로 한 시기로 다만 이 시기는 대성동과 봉황대유적이 중심이 되는 것 같은 조짐은 

느껴지지만 양동리235호묘와 동래패총, 그리고 노포동고분군의 존재가 있어 양동리

와 대성동고분군을 중심으로 하는 김해지역과 부산지역이 세력을 견주는 두 핵심으

로 추정된다. 제３의 획기는 ４세기중 경에 가까운 전반에서 후반에 걸치는 시기다. 

이 시기는 왜계유물의 상황에서 대성동고분군이 현저하게 돌출하는 것이 확인되고, 

양동리나 복천동고분군 보다 상위에 위치함이 읽혀진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 ３세기

후반대의 왜계유물이 주로 토기로 취락유적에서 출토되는 것에 비해 ４세기 대는 고

분출토의 부장유물군이 차지하게 되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

서 기인하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 왜국의 상황에 비추어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Ⅲ．왜 출토의 반도계유물

  그렇다면 이 시기 왜국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왜국 내 반도계유물의 출토는 주지

하는 바와 같이 북부큐슈가 압도적으로 많다(埋蔵文化財研究会2010). 교역루트는 

『삼국지』위지 동이전 왜인조(위지왜인전) 기재의 루트로 고고자료가 부합하는 것

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김해지역과 북부큐슈지역의 교역중계지로서 반도 측에서는 

늑도유적, 왜국 측에서는 壱岐 原の辻遺跡(하루노츠지유적)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고 있었기 때문에 「勒島貿易와 原の辻貿易」등과 같이 불리고 있다(白井克也2001). 

이 시기(1~3세기) 북부큐슈의 중심지역은 糸島平野(前原市)와 福岡平野로 博多湾 연
안에 반도계토기가 출토하는 유적이 존재한다. 이 伊都国과 奴国을 핵심으로 한 지

역 간 교역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3세기후반이다. 3세기후반에는 西新町遺跡(니시

진마치유적)의 출현 등으로 대외교섭의 창구가 한정되었다고 본다(久住猛雄2007、

森本幹彦2010). 또한 이 시기의 교역을 ｢博多湾貿易｣으로도 부른다(久住전게서). 西

新町에는 반도계의 부뚜막을 가지는 주거가 100동 이상이나 존재해 도래집단의 거

주지로 생각되고 있다(重藤輝行2010、福岡県教育委員会2009외).

  반입토기에는 백제지역의 반도계토기도 다수 포함되면서 畿内系와 山陰系 土器의 

다수를 포함하고 있는 것에서 최대 교역거점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입지 또한 특

이하게 糸島平野와 福岡平野 중간지의 사구 상에 독립해 조영되어 있다. 福岡平野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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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시기의 핵심적 유적은 比恵․那珂遺跡群으로 그 전면에 전개하는 博多遺跡群의 

생산유적을 장악한다. 西新町遺跡도 크게는 比恵․那珂遺跡群의 예하로 생각되지만, 

직접적으로는 藤崎遺跡에 포함되는 부분도 보이고 있다(福岡県教育委員会전게서). 여

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畿內勢力의 개입이 보이는 것이다. 比恵遺跡에는 三

角縁神獣鏡을 동반하는 那珂八幡古墳이 존재하고, 藤崎遺跡에서도 1호 방형주구묘와 

6호 방형주구묘에서 三角縁神獣鏡이 출토하며, 西新町遺跡에 다수의 畿内系土器의 

존재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畿内勢力과의 호혜적 관계가 성립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

된다.

  西新町遺跡의 전성기는 布留1式으로 보이기(久住전게서) 때문에 4세기의 전반으로 

생각되며, 반대로 종말은 西新町Ⅳ式新段階(重藤전게서)로 설정되기 때문에 畿內와의 

관계에서는 布留2式新段階인 4세기 3/4분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쇠퇴와 연동하는 것

처럼 등장하는 것이 沖ノ島遺跡(오키노시마유적)이다. 沖ノ島遺跡을 개관해 둔다.

  沖ノ島遺跡은 북부큐슈의 동부인 宗像市 북방 해상 60㎞에 떠 있는 고도에 있다. 

이 현해탄에 위치하는 沖ノ島는 옛날부터 항로의 신령스런 섬으로, 또는 宗像大社의 

신령스런 영역으로 지금까지 신봉되고 지켜져 왔다. 이 유적에서는 1954년부터 

1971년까지 3차례의 조사가 진행되어 4세기후반부터 9세기말까지 국제적 색채가 

풍부하고 호화스러운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5) 특이한 출토상태에서 고대의 국가제사

를 동반했던 유적으로 주목되어, 1단계의 岩上祭祀(4세기후반~5세기), 2단계의 岩陰

祭祀(5세기후반~7세기), 3단계의 半岩陰․半露天(7세기후반~8세기전반), ４단계의 露

天祭祀(8세기~9세기말)로의 변천이 판명되었다. 출토유물은 모두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2009년에 「宗像․沖ノ島와 関連遺跡群｣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잠정리스트에 

올랐고 현재 세계유산등록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1단계의 상황이다. 1단계의 岩上祭祀는 I号 巨岩을 중심으로 

하는 16~19호 유적과 F号 巨岩 위의 21호 유적이 존재한다. 1단계 출토유물의 특

징은 고분의 부장품과 같은 것이 출토된다는 점이다. 청동경을 중심으로 석제품과 

철제무기류 등 畿内古墳의 부장유물에 손색이 없는 물건들이다. 특히 17호 유적에 

있어서는 21매의 청동경을 포함하는 등 近畿地方의 유력고분에 필적하는 내용이다. 

또한 17호 유적 출토의 三角縁神獣鏡에는 紫金山古墳의 出土鏡과 같은 것이 포함되

는 것 같은 관련성이 확인된다. 이러한 내용에서 畿内政権이 직접 관계했던 제사유

적으로 생각되고 있다. 1단계는 17호→18호→19호→16호→21호 순으로 생각되는

데, 16호 유적까지 전기고분의 부장품과 같은 유물군의 한 무리(4세기후반)에서 21

호 유적의 衝角付冑 ․ 雛形鉄製品 ․ 滑石製有孔円板 등의 유물군(5세기의 전반)으로 

5) 宗像神社復興期成会，1958，『沖ノ島』，1961，『続沖ノ島』，1979，『宗像 沖ノ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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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데, 이 사이의 획기가 상정되고 있다(宇野愼敏2010). 또한 16호나 21호 유

적에서는 鉄鋌이 출토하고 있어 半島로부터 귀국할 때 봉납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沖ノ島 남측 해안부에 위치하는 宗像地域은 4세기후반까지 유력한 지역집단으로 

파악되지는 않지만, 4세기후반이 되어 畿内的인 粘土槨을 가지는 東郷高塚古墳(第13

図)의 출현에 의해 인정받기 시작하는 지역이다. 이후에는 규모가 작은 고분에서도  

무기와 무구가 매납되는 특징을 나타낸다(宇野전게서). 이러한 상황은 沖ノ島의 제사

와 관련하여 지세로 선택되었던 지역적 특징으로 볼 수 있어 沖ノ島의 제사를 보호

할 목적으로 畿内政権이 직접 관여 원조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沖ノ島에 관해서는 최근의 조사에서 畿内系土器(庄内式土器)의 존재가 분명해 졌

다.6) 아직 보고되지 않아 상세한 것은 알 수 없어 다음으로 미루지만, 4세기 대 이

전에 이미 畿内勢力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지 흥미로운 대목이다.

 

Ⅳ．맺음말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개관했던 내용에서 생각될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맺음말을 대

신하고자 한다.

  우선 2세기 대의 왜계유물군에서 볼 때 양동리고분군의 우위성은 명백할 것이다. 

문제는 3세기후반이다. 4세기 대 대성동고분군의 왜계유물을 보면 대성동고분군의 

우위성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지만, 왕묘 들의 출현 시기라는 3세기후반 대에 이미 

절대적 권력을 구축했다기보다는 아직도 권력의 형성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양동리집단에서 대성동집단으로의 권력교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양동리235호묘 등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양동리집단은 여전히 대성동집단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체제에 유력집단으로 참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4세

기후반 대에도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

  양동리에서 筒形銅器가 출토되는 고분의 규모를 보면 만약 대성동고분군에서 재분

배되었다 하더라도 부장고분이 대형분묘인 점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지배체제를 구성

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대성동고분군 집단의 독재적인 

지배체제가 아니라, 여러 집단을 통솔하는 최고 권력집단이었던 대성동고분군의 위

상으로 간주하고 싶다. 복천동고분군도 대외적으로는 대성동고분군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체제에 참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적으로는 별개 지역집단으로서 

6) 武末純一氏教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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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리집단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한다.

  왜와의 교역관계에서 3세기후반 대의 봉황대유적과 동래패총에 들어 온 布留系와 

山陰系 土器는 동 시기에 존재했던 西新町遺跡을 매체로 한 교역이 추정된다. 김해

의 서부지역에서 출토되는 왜계토기는 대부분은 반입품이 아니라 모방품이다. 김해

지역의 양동과 대성동의 두 유적과는 격차가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는 교역의 차이

로 판단하고 싶다. 김해지역과의 농도 짙은 사람의 왕래에서 파생된 대동맥의 여파

가 미쳤던 주변세력의 흔적으로 파악하고 싶다.

 바꾸어 말해 김해지역에서 제작된 모방토기를 매체로 이러한 파동이 주위로 파급된 

것으로 생각한다. 핵심적인 중계지 였던 늑도를 대신해 새로운 핵심적 중계지로 고

성의 동외동유적 등을 상정하려는 견해도 있지만(寺井誠2008), 그것은 해당 지역에

서의 핵심으로서 서해안루트 상에 위치한다면 비슷한 성격과 위상의 유적이 지역마

다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西新町遺跡과의 교역루트는 原の辻遺跡의 쇠퇴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변경되었

지만, 原の辻遺跡을 대신할 중계지를 찾을 수 없는 현재로서는 일시적 기항지로 対
馬를 상정하고, 조선기술의 진보도 고려하여 직접 김해로 향하는 루트가 개설되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김해는 최대의 중계지로서 서해안루트의 창구이기도 하다. 주지하

는 바와 같이 西新町遺跡에는 다수의 馬韓系土器도 존재하고 있어, 博多湾~金海의 

루트와 함께 博多湾~馬韓의 루트도 상정되고 있지만(久住전게서), 원거리의 서남해

안을 직접 향할 수 있는 선박은 아직 발달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역시 반도

의 동남부를 경유해 서방으로 향하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4세기 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중요 왜계유물이 고분의 부장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부장품들이 畿内의 유력한 고분 출토품과 같은 것이라는 점에서 

畿内政権과의 관계가 상정된다. 이러한 관계가 沖ノ島遺跡 출현 이전에 이미 시작되

고 있었던 것은 紫金山古墳 출토의 판갑과 가래, 복천동38호분과 大阪府 八尾市 大

竹西遺跡 출토의 마노제촉형석제품 등에서 확인된다. 이 부장유물들으 통해 통상의 

교역이 아닌 지극히 정치적인 관계였음이 짐작된다.

  그래서 4세기후반부터는 沖ノ島의 제사가 시작되면서 군사적 관계가 더욱 농후하

게 되어 가는데, 그 이면에는 각각의 이해관계가 숨겨져 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

이, 倭는 鐵 등의 자원 확보를 위한 것이었고, 金海勢力은 신라지역에 대한 세력 확

대를 위해 진출하기 위한 군사력의 회득을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해관계에 따라 

왜는 김해지역집단에게 원군을 보내 신라의 영역까지 공격하였다. 그 행동의 결말은 

「광개토왕비문」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400년에 고구려․신라군에게 참패함으로

써 정권의 해체로 이어졌다.

  4세기 대에 시작하는 반도 동남부집단과의 관계를 대방군 ․ 낙랑군의 멸망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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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畿内政権의 방향 전환으로 보려는 견해도 있지만(福永伸哉1998), 그것은 西晉 멸

망의 결과일 뿐 반도 동남부집단과의 관계는 3세기후반 대부터 또 다른 목적을 가지

고 계획적 또는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것이다. 중국왕조와의 관계라는 것과는 구하

는 목적이 전혀 다르다. (대방군과 낙랑군의) 멸망에 따른 차단이 있었기 때문에 방

향 전환을 했던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沖ノ島遺跡은 畿内政権의 정치적 속셈에 의해 출현했지만, 西新町遺跡의 쇠퇴 등

과 연동되면서 통상적 교역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북부큐슈의 동부에 

새로운 핵심이 등장함에 따라 半島에서 畿内로 가는 西日本루트는 博多湾을 거치지 

않고 직접 瀬戸内海로 향하게 되었다. 西新町遺跡에 다수 존재했던 백제계 문물도 5

세기 畿内에 들어 온 백제계 부뚜막의 土板火口裝飾은 지금까지 북부큐슈에서는 단 

1장도 출토하지 않았다. 博多湾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지역의 창구로 전

락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문헌으로 본 駕洛國의 형성과 발전

- 139 -

문헌으로 본 駕洛國의 형성과 발전

남 재 우 (창원대학교)

< 目  次 >

Ⅰ. 서론

Ⅱ. 가락국의 형성

   1. 가락국 형성의 토대, 九干社會

   2. 가락국 형성

   3. 가락국의 성장

   4. 가락국의 중심읍락, 國邑의 위치

Ⅲ. 가락국의 쇠퇴와 멸망

   1. 가락국의 쇠퇴

   2. 가락국의 멸망

Ⅳ. 결론

Ⅰ. 서론

  고대 가야사회에서 김해지역에 해당하는 정치집단의 국명은 다양하다. 狗邪國, 狗

邪韓國, 加耶國, 駕洛國, 任那, 須那羅, 金官國, 金官加耶, 南加羅 등이다. 지역민들은 

금관가야로 부르고 있지만, 역사서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삼국유사』오가야조

에 ‘金官’이 보인다. 따라서 금관가야는 고려시대에 비롯된 조어였다. 

  가락국이라는 국명이 우리 기록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삼국유사』의 가락국

기에는 수로왕이 나라의 이름을 大駕洛이라 하였고, 가락국기는 『삼국사기』보다 

먼저 편찬된 역사서이다. 그리고 「김유신비문」에도 ‘駕洛九村’이 등장한다. 따라서 

가야시대의 김해는 가락국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가락국은 ‘加羅의 나라’를 의

미하는 것이기도 하다.(이영식 2000 : 13)

  가락국은 가야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삼국지』에서의 변진구야국은 안야국과 

함께 변한12국 중에서 가장 유력했던 정치집단이었다. 양동지역, 대성동지역의 고고

자료로 볼 때도 어느 지역보다 선진적인 지역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양동고분

군과 대성동고분군은 김해지역 정치집단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이글에서는 가락국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대하여 문헌을 중심으로 살피려고 한다. 

이미 밝혀진 연구성과를 벗어난 것은 없다. 연구자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가락국사를 

재구성해보는 정도에 불과하다. 다만 『삼국유사』가락국기의 내용을 가락국사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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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시켜 보려고 했을 뿐이다. 

Ⅱ. 가락국의 형성

 1. 가락국 형성의 토대, 九干社會

  가락국의 건국신화에 보이는 것처럼 가락국이 건국하기 전에 김해지역에는 九干이

라는 소단위 재지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은 청동기문화단계의 정치집단이었으

며, 이들의 합의로 수로를 ‘推戴’하여 가락국이 형성되었다. 

천지가 개벽한 후로 이 지방에는 아직 나라 이름도 없고 또한 왕과 신하의 칭호

도 없었다. 이때 아도간(我刀干)·여도간(汝刀干)·피도간(彼刀干)·오도간(五刀干)·유

수간(留水干)·유천간(留天干)·신천간(神天干)·오천간(五天干)·신귀간(神鬼干)들의 구

간(九干)이 있었다. 이들 수장(首長)은 백성을 통솔했는데, 대개 1백 호[1만호?] 

에 7만 5천 명이었다. 그때 사람들은 거의 스스로 산과 들에 모여 살면서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서 먹었다. (『삼국유사』제2권 제2 기이, 가락국기)

  고대국가 이전의 완결된 정치집단으로서 ‘國’1)을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 형성 

이전에 이미 정치권력이 출현했다. 청동기시대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支石墓의 대형 

上石은 이를 채취하고 운반했던 집단적 노동력의 존재는 물론,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정치권력이 등장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池健吉 1983 : 2-3) 

  김해지역에 존재하는 지석묘는 청동기시대 정치집단의 출현을 보여주는 것이며, 

변한시기 김해지역에 있었던 구야국의 형성근거가 되기도 한다. 또한 지석묘 분포를 

통하여 김해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주요활동무대를 추정할 수도 있다.

  청동기시대의 김해지역 환경은 오늘날과는 많이 달랐다. 현재의 김해지역은 신석

기 문화단계에서는 신석기시대 패총들이 분포한 농소리, 천곡리, 예안리 인근 지역까

지 바닷물이 들어와 복잡한 해안선을 가진 內灣을 형성하고 있었다.(반용부․곽종철 

1993 : 259-260) 그리고 B.P. 6000~4700년경 海水面이 최대로 상승하면서 김해

만이 형성되어 적어도 삼국시대까지는 바다로 존속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반용부․
1) 三韓社會를 구성한 정치집단은 다양하게 불리어왔다. 部族國家, 城邑國家, 君長社會, 邑落國家, 小國, 集落國家 등

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部族, 邑落, 集落과 국가라는 개념을 연결시키기가 어색하다는 점, 小國이란 개념은 

大國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三國志』에 나타나는 大·小國의 차이가 갖는 의미와 혼동을 일으킨다는 점, 

城邑은 『三國史記』에 나타나는 城邑의 의미와 국가의 성격은 무관하다는 점, 君長 즉 chiefdom이란 개념이 과

연 한국사에 적합한 지의 여부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國’의 성격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國’이란 명칭을 사용하자는 견해도 있다.(權五榮 1996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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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철 1993 : 257 ; 오건환․곽종철 1989 : 17)

  오늘의 김해지역에는 진례면, 한림면, 생림면 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 걸쳐 지

석묘가 조사되고 있다. 그 분포를 보면 진영의 용성지석묘와 진영리지석묘, 대동면의 

지라지석묘와 감내리지석묘, 상동면의 감로리지석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석묘는 

김해시 중심지역 내에 자리잡고 있다. 진영지역은 지리적인 여건과 거리면에서 김해

만 지역과는 별개의 세력으로 볼 수 있다. 가락국이 형성될 당시 “이 땅은 여뀌잎처

럼 협소하다”라는 수로왕의 말에서 짐작가능하다. 상동면과 대동면의 경우 김해의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으나 지형조건이 김해만지역과 유사한 점이 많고,(이현혜 1996 

: 152) 낙동강변에 위치해 있으므로 김해만 지역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성장했던 지

역으로 볼 수 있다.

구  분 청동기시대유적 변한시기유적 기타(신석기)

해반천변

내동지석묘, 구지봉지석묘, 서

상동지석묘, 수로왕릉내지석묘, 

회현리지석묘, 구산동지석묘

봉황대패총, 회현리패총, 

구지로고분군, 대성동고분

군, 대성동패총, 부원동패총

삼계동 신명지석묘

칠  산
명법1동지석묘, 명법2동지석

묘①․② 칠산동패총

주촌면

용곡지석묘, 내연지석묘①․②, 

원지리국계지석묘, 연지지석

묘, 망덕지석묘, 양동지석묘

양동고분군

천곡리패총

용덕패총

농소리패총

양동패총

장유면

유하리지석묘

광석지석묘

무계리지석묘

유하리패총

하손패총

내덕고분군

율하리지석묘 용산패총
수가리패총

수가리본동패총

상동면 감로리지석묘

대동면 지라지석묘, 감내리지석묘 괴정패총

진영읍 용성지석묘, 진영리지석묘

한림면

진례면

생림면

표. 김해지역의 유적(동아대학교박물관․김해시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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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김해지역 지석묘 분포도

  

  김해지역의 지석묘를 몇 개의 소단위로 나눌 수 있으며, 소지역간의 평균거리는 

3~4㎞이다.(심봉근․이동주 1993 ; 이현혜 1996 : 153) 진영읍지역을 제외하면, 해

반천유역, 삼계지역, 주촌면지역, 유하리․무계리지역, 명법지역, 율하리지역, 상동면지

역, 대동면지역이다. 

  해반천유역은 내동을 포함한 김해시 중심부로서 직경 1.5~2㎞ 범위내에 위치해 

있어 하나의 정치집단이 자리잡았을 가능성이 높다. 

  신명지석묘는 삼계동에 위치해 있으며 구지봉 약 3㎞거리에 있어, 해반천유역과는 

다른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명법동지석묘는 명법1동 구릉지에 12~13기의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고, 명법2동

에도 4~5기 가량의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지석묘 축조시기에는 사면

이 해역으로 둘러싸인 섬과 같은 지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독립된 하나

의 집단을 볼 수 있다. 

  주촌면지역에는 조만천변을 중심으로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다. 용곡지석묘, 내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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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묘, 원지리국계지석묘, 연지지석묘, 망덕지석묘, 양동지석묘 등이 자리잡고 있다.  

  장유면지역에는 유하리지석묘, 광석지석묘, 무계리지석묘가 있다. 무계리지석묘의 

경우 2기가 남아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발굴되었는데, 마제석검, 홍도, 청동촉 등의 유

물이 출토되었다. 

  율하리지석묘는 장유면에 속해 있지만, 무계리지석묘와 거리가 3㎞이상 떨어져 있

어 다른 하나의 집단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상동면과 대동면 지역에도, 감로리지석묘와  감내리․지라지석묘가 있어, 서로 다른 

집단이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들 지역들이 구간에 해당하는 읍락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가락국이 형성되면서 지속적으로 가락국의 주요무대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중

심부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즉 해반천유역 중심과 양동중심으로 흡수되어갔을 가능

성이 높다. 그것은 변한시기의 유적이 이들 두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림 2. 김해지역 구야국시기의 유적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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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락국 형성

  가락국의 형성시기는 잘 알 수 없다. 

후한(後漢)의 세조 광무제(世祖光武帝) 건무(建武) 18년 임인(42) 3월 상사일(上

巳日) 에 그들이 사는 곳의 북쪽 구지(龜旨)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다. 구간과 

마을 사람들 2, 3백 명이 거기에 모이니, 사람 소리 같기는 한데 그 모습은 안 

보이고 소리만 났다. (중략) 얼마 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니, 자주색 줄이 하늘

로부터 드리워져 땅에 닿는 것이었다. 줄 끝을 찾아보니 붉은 단이 붙은 보자기

에 금합이 싸여 있었다. 열어보니 황금색 알이 여섯 개가 있는데 해처럼 둥글었

다. (중략) 12일이 지난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금합을 열

어보니 알 여섯 개가 어린이로 변해 있었는데 용모가 덩실하니 컸으며, 이내 평

상에 앉았다.(중략) 그 달 보름날에 왕위에 올랐다.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하여 

이름을 수로(首露)라 하거나 수릉(首陵)이라 했다. 나라 이름은 대가락(大駕洛)이

라 하거나 또 가야국(伽倻國)이라고도 했으니 곧 여섯 가야국 중의 하나다.(『삼

국유사』 제2권 제2 기이, 가락국기) 

즉위 2년 계묘(43) 봄 정월에 왕은 말했다. “내가 도읍을 정하려고 한다.” 이내 

임시 궁궐의 남쪽 신답평(新畓坪)에 가서 산악을 두루 바라보고 좌우의 신하에게 

말했다. “이 땅이 여뀌잎처럼 협소하기는 하나, 산천이 기이하게 빼어나니 16나

한이 살 만한 곳이오. 하물며 1에서 3을 이루고 3에서 7을 이루매 칠성(聖)이 살 

곳으로도 이곳이 적합한데, 이 땅에 의탁하여 강토(疆土)를 개척해서 마침내 좋은 

곳이 됨에서랴.” 이에 1천5백 보 둘레의 외성(外城)과 궁궐과 전당(殿堂) 및 여러 

관청의 청사와 무고(武庫), 창고를 지을 장소를 마련한 후 일이 끝나자 궁궐로 돌

아왔다. 널리 나라 안의 장정·인부·공장(工匠)들을 불러모아 그 달 정월 20일에 

성곽일을 시작하니, 3월 10일에 이르러 역사가 일단 끝났다. 궁궐과 옥사(屋舍)

만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지었으므로 그해 10월에 시작하여 갑진년(44) 2월에 이

르러서야 완성되었다. 좋은 날을 가려 새 궁으로 옮아가서, 대정(大政)을 보살피

고 서무(庶務)에도 부지런하였다.(『삼국유사』 제2권 제2 기이, 가락국기)  

  가락국기에는 가락국의 건국과 궁궐을 축조하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가락국은 삼한

시기에는 변한의 구야국이었다. 구야국의 형성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은 가락국기와 

『삼국지』이다. 가락국기에서는 기원후 42년이라 했다. 구야국이 등장하고 있는 『삼국

지』는 3세기 중엽에 편찬된 것이므로, 최소한 이 시기 이전에 구야국이 형성되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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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구야국은 변한 12국 중에서 가장 유력했던 정치집단이었으므로 변한의 형성시기

를 통해서 구야국의 형성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변한의 형성시기는 삼한의 형성과정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삼한의 형성은 선진문화를 

가진 집단이 도래하여 토착세력들과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있다. 

辰韓은 馬韓의 동쪽에 있었는데 耆老들이 대대로 전하는 말에 옛날에 亡人들은 

秦의 役을 피하여 韓國으로 왔는데 馬韓이 東界의 땅을 분할하여 주었다고 하였

다.(『三國志』卷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

侯 準이 참람되이 왕을 일컫다가 燕에서 망명한 衛滿의 공격을 받아 나라를 빼앗

겨 左右의 宮人을 거느리고 바다를 통해 가서 韓地에 거주하며 스스로 韓王이라 

하였다.(위의 책)

  위의 기록들은 기원전 3~2세기경 북방으로부터의 이주민의 유입을 보여주지만, 

衛滿朝鮮의 몰락으로 인한 유이민의 발생이 삼한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朝鮮王 準이 孝惠高后時(기원전 194~180)에 남하하여 韓王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를 마한의 형성시기로 설정하기도 한다.(이병도 1985 ; 천관우 1993 : 

172-173) 따라서 최소한 기원전 2세기에는 韓이라는 실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원전 2세기대에 삼한이 동시에 형성되지는 않았다. 한족사회가 三

韓으로 분리되는 시점을 진정한 의미의 삼한사회의 출발점이라고 할 때, 그 결정적 

계기는 위만조선계 집단의 남하로 추정된다. 창원 다호리 1호묘 출토의 漆器 및 붓

의 존재, 진변한지역에서 다양하게 확인되는 서북한지역의 문화요소 등은 진변한과 

위만조선의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다.(권오영 1996 : 45~46) 따라서 弁韓諸國이 출

현하는 시기는 기원전 1세기대로 보는 것이 옳다. 

  변한의 형성은 狗邪國의 형성과 무관하지 않다. 변한이 전기가야에 해당하며, 구야

국은 변한제국 중에서 유력한 정치집단이었으므로 구야국의 형성이 변한사회의 형성

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구야국의 형성시기에 대해서는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후 2세기 후반까지 다양하

다(남재우 2003 : 51~52).『史記』朝鮮傳의 ‘辰國’ 당시에 이미 駕洛國이 형성되었

다는 입장에서 기원전 108년 이전으로 추정하기도 하고(이병도 1985 : 319), 『三

國志』韓傳의 廉斯鑡說話를 근거로하여 기원전후로 보기도 하며(정중환 1973), 가야

국의 시초를 『삼국유사』소재 駕洛國記의 서기 42년을 상한으로 삼고,『삼국지』漢

傳의 景初 年間(237~239)에서 조금 올라가는 2세기 후반을 하한으로 설정하면서 

木棺墓와 木槨墓의 교체시기인 2세기 전반을 가락국의 개국기년으로 추정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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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태식 1993 : 46-58). 漢郡縣과의 빈번한 접촉을 통한 철자원의 개발과 철기제

작기술의 보급, 대외교역의 전개 등이 기원전후 내지 1세기 초엽이었으므로 이 시기

에 구야국이 형성되었다는 견해도(이현혜 1984 : 83-95) 있다. 

  구야국의 형성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문헌자료는 『三國志』,『後漢書』이다. 

建武 20年(44년) 가을 東夷의 韓國人이 무리를 이끌고 樂浪으로 나아가 內附하

였다.〔東夷는 辰韓·卞韓·馬韓이 있는데 이를 三韓國이라 한다.〕(『後漢書』卷一

下 光武帝紀 第一下)

建武(25~55년)의 초에 (東夷가) 다시 와서 조공하였다. 이때 遼東太守 蔡彤의 위

세가 북방을 떨게 하고 명성이 해외에까지 진동하므로 이에 濊·貊·倭·韓이 萬里밖

에서 조공하였다.(『後漢書』卷85 東夷列傳 第75)

王莽의 地皇年間(20~23)에 廉斯鑡가 辰韓의 右渠帥가 되어 낙랑의 토지가 비옥

하여 사람들의 생활이 풍요롭고 안락하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서 항복하기로 하

였다.(중략) 그리하여 鑡는 戶來를 데리고 출발하여 함자현으로 갔다. 함자현에서 

郡에 연락하자, 郡은 鑡를 통역으로 삼아 芩中으로부터 큰배를 타고 진한에 들어

가서 호래 등을 맞이하여 데려갔다. 함께 항복한 무리 천여명을 얻었는데 다른 5

백 명은 벌써 죽은 뒤였다. 鑡가 이때 진한에게 따지기를, “너희는 5백명을 돌려

보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낙랑이 만명의 군사를 파견하여 배를 타고와서 너희

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하니, 진한은 “5백명은 이미 죽었으니, 우리가 마땅히 그

에 대한 보상을 치르겠습니다”하고는, 진한인 만오천명과 牟(弁)韓布 만오천필을 

내놓았다. 鑡는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곧바로 돌아왔다.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傳 所引 『魏略』)

建武 20년(44) 韓의 廉斯사람인 蘇馬諟 등이 낙랑에 가서 조공을 바쳤다.[廉斯는 

邑名이며, 諟의 음은 是이다〕光武帝는 蘇馬諟를 봉하여 廉斯邑君으로 삼아, 樂浪

郡에 속하게 하고 계절마다 조알케 하였다.(『後漢書』卷85 東夷列傳 第75 韓條) 

   
  위의 기록으로 보아 삼한은 최소한 1세기부터 나타나고 있다. 弁韓의 실재를 알려

주는 최초의 사료는 염사치 관련기록이다. 이 기록은 구야국의 성립연대, 漢郡縣과 

辰弁韓의 교역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廉斯가 지역명이라면 어느 곳인지가 교역의 주

도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이다. 金海(정중환 1973 ; 백승충 1995 : 62-69), 昌

原(西本昌弘 1989 : 60-63), 牙山(이병도 1985 : 245) 등으로 비정되고 있다. 

  일단 廉斯라는 지역은 진·변한지역에서 찾아져야 한다. ‘辰韓 右渠帥’라는 표현으

로 보아 진한이든 변한이든 염사치는 진·변한의 渠帥였음에 틀림없다. 廉斯鑡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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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타고 들어왔다는 것으로 보아 해안지역으로 볼 수 있다. 지리적 조건으로 보면 

狗邪國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창원지역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남재우 2003 : 

54). 창원의 茶戶里유적에서 발견된 기원전 1세기부터의 星雲鏡이나 五銖錢같은 다

양한 유물은 이 지역에 유력한 정치집단이 있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漢郡縣과의 교

역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락국기에 나타나는 ‘中朝來泊之水道’로 

보아 김해지역 해안일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가락국의 형성시기는 늦어도 1세기 전

반을 넘지 않을 것이다. 가락국기에서 가락국 개국을 42년이라 한 것도 참고된다.  

  고고학에서는 삼한시기의 시작을 삼한시기의 시작을 보여주는 문화적 양상은 木棺

墓의 출현, 古式瓦質土器의 사용, 細形銅劍의 잔존과 이를 모방한 鐵劍의 사용이다

(권오영 1996 : 11). 墓制로서의 木棺墓와 토기에서의 瓦質土器의 존재는 삼한형성

의 시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木棺墓의 시작에 대한 편년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기원전 2세기대부터 기원전 1세기대로 파악되고 있다.2) 瓦

質土器는 기원전 1세기중엽으로부터 기원 1세기전반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다.3) 특

히 묘제가 가지는 보수성을 감안하면, 지석묘에서 목관묘로 바뀌는 과정에서 문화담

당 주체가 교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김해지역에서도 목관묘가 적지 않게 조사되었다. 양동리유적에서는 세 차례에 걸

쳐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는데 1984년 문화재연구소와 1990년부터 1996년까지 동의

대학교 박물관에 의한 발굴에서는 목관묘가 많지 않았지만, 2011년 국립김해박물관

의 조사에서 21기의 목관묘가 조사되어 양동고분군에서 많은 목관묘 자료를 확보하

게 되었다. 그리고 해반천변의 대성동고분군, 구지로고분군에서 목관묘가 조사되었으

며, ‘가야의 숲’조성부지에서도 3기의 목관묘가 조사되기도 했다. 따라서 김해지역에

서 출토된 목관묘의 축조시기는 기원전 2세기 혹은 기원전 1세기전반에서 시작되어 

기원후 2세기 전반 혹은 중엽까지로 설정되고 있다. 그리고 목관묘를 통해서 구야국

의 시작을 기원전 1세기전반으로 설정하기도 하였다(임효택 1993). 구지로 12호 목

관묘, 양동 427호 목관묘, 내덕리 19호 목관묘를 근거로 기원전 1세기대부터 구야

2) 대표적인 견해를 들어보면,  林孝澤은 토광목관묘를 3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기원전 2세기대, 2단계는 기원전 1

세기전반대, 3단계는 기원전 1세기후반대에서 기원 2세기전반 또는 2세기중엽으로 파악하고 있다. 2·3단계의 목관묘

를 早期加耶(구야국단계)의 묘제로 이해하고 있다.(임효택 1993)

   崔秉鉉도 역시 3단계로 구분하고, 1기는 기원전 1세기전반, 2기는 기원전 1세기후반에서 기원 1세기전반, 3기는 기원1세

기후반에서 2세기전반으로 설정하고 있다(최병현 1992 : 13-14)

3) 崔鐘圭는 기원으로 전후로하여 무문토기후기와 와질토기로 구분하고 있다. 와질토기를 6단계로 나누는데 1기에서 

3기까지가 고식와질토기로 시기적으로는 1세기전반에서 2세기전반까지, 4기부터 6기까지의 신식와질토기는 2세기후

반에서 400년까지를 설정하고 있다(최종규 1983)

   申敬澈은 와질토기의 상한연대를 기원전 1세기중엽, 후기와질토기단계를 2세기후반(18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신

경철 1995)

   金榮珉은 삼한단계를 3시기로 나누는데, 전기와질토기는 중기에 해당되며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1세기후반에서 2

세기중엽으로, 후기와질토기는 후기로서 목곽묘의 출현과 함께 2세기 후반대에서 3세기말로 설정하고 있다.(김영민 

1996 : 16-19)     



제18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 148 -

국 즉 가락국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한다(이영식 2000). 

  따라서 목관묘유적으로 볼 때 구야국의 형성을 빠르게는 기원전 1세기대, 늦어도  

1세기 전반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다.

 3. 가락국의 성장

  가락국의 다른 이름인 구야국은 변한제국 중에서도 유력한 정치집단이었다. 

 
   辰王治月支國 臣智或加優呼臣雲遣支報 安邪踧支 濆臣離兒不例 狗邪秦支廉之號辰

王(『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條)

  위의 기록에 나타나는 진왕의 성격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다(남재

우 1997). “辰王은 月支國을 다스린다. 臣智는 간혹 우대하는 호칭인 臣雲遣支報,安

邪踧支,濆臣離兒不例,狗邪秦支廉의 칭호를 더하기도 한다.”라고 읽는다.4) 또한 臣智 

이하의 기사를 “諸國 臣智 중에는 간혹 加優呼하는 경우가 있으니 臣雲遣支報, 安邪

踧支, 濆臣離兒不例, 狗邪秦支廉 등의 호칭이다”로 해독하기도 한다(권오영 1996 : 

217). 

  이렇게 볼 때 4국은 辰王(伯濟國王)과 교섭을 가졌던 세력으로 볼 수도 있고(천관

우 1989 : 238), 目支國 이하 4개국을 중국군현과 교섭하고 있었던 각 지역의 대표

자로 볼 수도 있다(선석열 1996 : 78). 따라서 『삼국지』의 기록에 구야국이 안야

국과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목지국의 진왕, 중국군현과 교섭하고 있었던 변한

의 유력한 정치집단이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구야국은 안야국과 함께 변한

제국 중에서 가장 선진적인 정치집단이었던 것이다.  

  가락국이 유력한 정치집단이었다는 증거는 탈해왕과의 관계 속에서도 알 수 있다. 

완하국(琓夏國) 함달파왕의 부인이 임신하여 달이 차서 알을 낳았는데 알이 변하

여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름을 탈해(脫解)라 했다. 탈해가 바다를 따라 가락국으로 

오니 그의 키는 다섯 자였고 머리의 둘레는 한 자나 되었다. 흔연히 대궐에 나아

가서 왕에게 말하였다. “나는 왕의 자리를 빼앗으러 왔소.” 왕은 답했다. (중략) 

잠깐 사이에 탈해가 변해서 매가 되니 왕은 변해서 독수리가 되었다. 또 탈해가 

변해서 참새가 되니 왕은 변해서 새매가 되었다. 그 동안이 촌음(寸陰)도 걸리지 

4) 臣雲 이하의 문자는 優號(美稱)이 아니라 실상 諸韓國 渠帥의 명호를 국명에 붙이어 열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新雲遣支報는 馬韓 臣雲(新)國의 遣支(險側)報(人名?), 安邪踧支는 弁辰安邪國의 踧支(臣智), 濆臣離兒

(臣濆活)不例는 馬韓 臣濆活(兒)國의 不例(樊濊), 狗邪秦支廉은 弁辰狗邪國의 秦支(臣智)廉(人名?)이라는 것이다.(이병

도 1985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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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얼마 후에 탈해가 본모습대로 돌아오니 왕도 또한 본모습으로 돌아왔다. 

탈해는 이에 엎드려 항복했다. (중략) 곧 탈해는 하직하고 나갔다. 인교(麟郊) 변

두리의 나루터에 이르러 중국 배가 와서 대는 뱃길[中朝來泊之水道]을 따라 떠났

다. 왕은 슬그머니 그가 이곳에 머물면서 반란을 꾸밀까 염려하여, 급히 수군을 

실은 배 5백 척을 보내어 그를 쫓았다. 탈해가 계림의 영토 안으로 도망하니, 수

군은 모두 돌아왔다. (『삼국유사』 제2권 제2 기이, 가락국기) 

  가락국 영역으로 침범해 왔던 탈해를 수로왕이 물리쳤다는 기록이다. 탈해가 수로

에게 패했다는 것은 수로집단이 탈해집단보다 우월한 정치집단이었음을 말해준다. 

탈해가 완하국 출신이라지만 ‘中朝來泊之水道’를 따라 도망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도

망한 바닷길은 낙랑이 가락국과 교통하던 통로였으므로, 낙랑으로부터 이주한 유이

민세력으로 볼 수 있다.(김태식 1993 : 54) 그리고 탈해는 신라로 들어가서 瓠公의 

집을 뺏는 과정에서 그의 가문이 대장장이였다 했으므로5) 철기제작과 관련된 집단

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탈해를 내쫒은 가락국은 탈해집단보다도 선진적인 철

기제작기술을 가진 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탈해가 중국과 통교하던 수로를 따라 도망하였고, 수군으로 하여금 내쫒았다

는 것은 가락국은 초기부터 해로를 통하여 중국의 선진문물을 수입하고, 철 등을 매

개로 교역하며 성장했던 정치집단으로 볼 수 있다. 가락국은 탈해와 같은 유이민세

력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내부결속이 강화되어 갔을 것이며, 이것은 수로집단 중심의 

왕권이 강화되는 계기도 되었다. 

  가락국의 성장은 신라와의 관계 속에서도 엿볼 수 있다. 

23년 (102) 가을 8월에 음즙벌국(音汁伐國)과 실직곡국(悉直谷國)이 강역을 다투

다가, 왕을 찾아와 해결해 주기를 청하였다. 왕이 이를 어렵게 여겨 말하기를 “금

관국(金官國) 수로왕(首露王)은 나이가 많고 지식이 많다.” 하고, 그를 불러 물었

더니 수로가 의논하여 다투던 땅을 음즙벌국에 속하게 하였다. 이에 왕이 6부에 

명하여 수로를 위한 연회에 모이게 하였는데, 5부는 모두 이찬으로서 접대 주인

을 삼았으나 오직 한기부(漢祇部)만은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 주관하게 하였다. 수

로가 노하여 종[奴] 탐하리(耽下里)에게 명하여 한기부의 우두머리 보제(保齊)를 

죽이게 하고 돌아갔다. 그 종은 도망하여 음즙벌국의 우두머리 타추간(鄒干)의 집

에 의지해 있었다. 왕이 사람을 시켜 그 종을 찾았으나 타추(鄒)가 보내주지 않았

으므로 왕이 노하여 군사로 음즙벌국을 치니 그 우두머리가 무리와 함께 스스로 

항복하였다.(『삼국사기』 권 제1 신라본기 제1 파사 이사금)

5) 『삼국유사』, 제1권, 제2 紀異, 제4대 脫解王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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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기록에 대한 해석은 어려운 문제이다. 가야와 신라와의 역학관계를 설명하기

에는 기록이 너무 소략하기 때문이다. 수로가 읍즙벌국(경주 안강읍 혹은 울진)에게 

유리하게 처리한 것은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동해안 연변의 해상세력인 음즙벌

국으로 하여금 같은 해상세력으로서 탈해집단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한기부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이해하기도 한다.6) 수로집단이 해상세력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다. 즉 가락국과 신라의 유력한 해상세력간의 분쟁으로 볼 수 있다(백

승충 1995 : 58). 가락국이 신라의 해상세력인 한기부를 압도할 만큼 해상활동이 활

발했던 정치집단이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임은 분명하다. 

  가락국의 지배체제도 점점 완비되어갔다. 

어느 날 왕이 신하에게 말했다. “구간들이 모두 여러 벼슬아치의 으뜸[庶僚之長]

이지만, 그 직위와 명칭이 다 소인·농부의 칭호이며 고관 직위의 칭호가 아니니 

만약 외국에 전해지면 반드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드디어 아도(我刀)를 고쳐 

아궁(我躬)으로 하고, 여도(汝刀)를 여해(汝諧)로 하고, 피도(彼刀)를 피장(彼藏)으

로 하고, 오도(五刀)를 오상(五常)으로 했다. 유수(留水)와 유천(留天)의 명칭은 윗

글자는 바꾸지 아니하고 아랫글자만 고쳐서 유공(留功)과 유덕(留德)으로 하고, 

신천(神天)은 신도(神道)로 고치고, 오천(五天)은 오능(五能)으로 고치고, 신귀(神

鬼)의 음은 바꾸지 아니하고 그 훈만 고쳐 신귀(臣貴)로 했다. 왕은 신라의 직제

를 채용하여 각간·아질간(阿叱干)·급간(級干)의 품계를 두었고, 그 이하의 관료는 

주나라의 제도와 한나라의 법도로써 나누어 정했다. 이것은 옛것을 고치고 새것

을 취하여 관직을 설치한 방법이었다. 이제야 나라와 집안을 잘 다스리고 인민을 

자식처럼 사랑하니 그 교화는 엄급(嚴急)하지 않아도 위엄이 서고, 그 정치는 엄

혹(嚴酷)하지 않아도 다스려졌다.(『삼국유사』 제2권 제2 紀異 가락국기)

  구간들의 칭호를 고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벼슬아치의 으뜸[庶僚之長]이지만, 

그 직위와 명칭이 소인, 농부의 칭호이지 벼슬 높은 사람의 명칭이 아니었기 때문이

다. 구간들이 ‘여러 벼슬아치의 으뜸’이었으므로, 구간의 하부에 단위 집단이 존재한

다고 하여, 구간을 小國의 主帥로 이해하기도 한다. 즉 소국의 대표자들인 九干이 수

로를 추대하였으므로 수로왕은 小國의 首長이 아니라 지역연맹체의 장으로 인식하기

도 한다(백승옥 2003 : 86). 하지만 구간을 소국의 지배자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

다. 수로가 추대되었다고 표현되고 있지만, 수로는 철기문화를 배경으로 한 선진집단

이었고,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 김해지역을 정치적으로 장악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것은 왕후 선택과정에서 재지세력의 요청을 거절하고 독자적인 선택을 통해 

6) 金哲埈은 탈해와 한기부 보제와의 관계를 유이민과 토착민의 결합으로 추정한다.(김철준 1962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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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황옥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간집단은 수로집단 도래 이전 김해지역에 자리잡고 있었던 청동기문화단

계의 토착세력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러한 토착세력을 왕권을 중심으로 편제화하는 

과정에서 구간의 칭호를 개칭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탈해집단같은 유이민세력을 막

아내는 과정에서 강화된 왕권의 표현이며, 이러한 왕권강화과정에서 재지세력을 재

편했던 것이다.  “법규와 관습은 특히 嚴峻하다”7)라는 것도 가락국의 지배체제가 정

비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락국의 정치적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경제적 측면에서는 철생

산과 교역이 그 근거가 되고 있다(이영식 2000 : 23-25). 기록이나, 유적․유물로 보

아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수로왕이 구간사회를 압도할 수 있었던 정치적 

기반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이다. 수로왕을 지원했던 가장 핵심세력은 허황옥 집단

이었다. 

건무(建武) 24년 무신(48) 7월 27일에 구간 등이 왕을 뵙고 말씀을 올렸다. “대

왕께서 강림하신 후로 좋은 배필을 아직 얻지 못하셨습니다. 신들이 기른 처녀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을 궁중에 뽑아 들여 왕비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왕은 말

했다. “내가 이곳에 내려옴은 하늘의 명령이다. 내게 짝지어 왕후로 삼게 함도 또

한 하늘이 명령할 것이니 그대들은 염려하지 말라.”(중략) 이 외에 시종(侍從)해

온 신하 두 사람은 이름을 신보(申輔)·조광(趙匡)이라 했고, 그들의 아내 두 사람

은 모정(慕貞)·모량(慕良)이며, 노비까지 합해서 20여 명이었다. 가지고 온 금수

(錦繡)·능라(綾羅)와 옷·필단(疋緞)이며 금은·주옥과 경구(瓊玖)의 장신구 등은 이

루 다 기록할 수 없었다.(중략) 중국의 각종 물품[漢肆雜物]도 모두 실어 천천히 

대궐로 들어왔다. 

   
거등왕(居登王)：아버지는 수로왕이고 어머니는 허왕후다. 건안 4년 기묘(199) 3

월 13일에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리기 39년, 가평(嘉平) 5년 계유(253) 9월 

17일에 세상을 떠났다. 왕비는 천부경 신보의 딸 모정이며, 태자 마품(麻品)을 낳

았다. 

마품왕(麻品王)：혹은 마품(馬品)이라고도 한다. 성은 김씨다. 가평 5년 계유에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리기 39년, 영평(永平) 원년 신해(291) 1월 29일에 세상

을 떠났다. 왕비는 종정감 조광의 손녀 호구(好仇)이며, 태자 거질미(居叱彌)를 낳

았다. 

7)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弁辰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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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국기의 기록이다. 수로왕은 구간들의 요구를 물리치고 허황옥을 왕후로 맞이

하였다. 허황옥의 출신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만, 허황옥이 가져온 ‘漢肆雜物’로 보

아 서북한지역으로부터 해로를 따라 이주했던 세력으로 볼 수 있다(이영식 1994 : 

95). 허황옥집단은 가락국의 왕비족이 되었다. 허황옥을 시종하였던 신보의 딸 모정

이 거등왕의 왕비였고, 조광의 손녀인 호구가 마품왕의 왕비였던 것이다. 이로 보아 

허황옥집단은 수로왕의 정치적 기반이었고, 그 때문에 왕비족이 되었다.8) 가락국기

에는 허왕후의 수로왕에 대한 내조의 공을 “왕이 왕후와 함께하는 삶을 비유하면 마

치 하늘에 대하여 땅이 있고, 해에 대하여 달이 있고, 양에 대하여 음이 있음과 같음

에랴! 그 내조의 공은 도산(塗山)씨가 하나라 우왕(禹王)을 돕고, 당원(唐媛)이 순임

금을 도와 요(姚)씨를 일으킨 것과 같았다.”라 하였다.  

 4. 가락국의 중심읍락, 國邑의 위치

 삼한시기 國의 구조는 크게는 國邑과 邑落으로 구성되어 있다.

 
馬韓은 서쪽에 있다.(중략) 강대한 것은 스스로 臣智라 이름하고 다음은 邑借라 

하였다.(『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傳 馬韓條)

國邑에는 비록 主帥가 있다하나 邑落에 雜居하므로 능히 서로 제어할 수 없다.

(위의 책)

國邑에는 각각 한 사람을 세워서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케 하였는데 이를 天君

이라 한다. 또 여러 나라에는 別邑이 있으니 蘇塗라 한다.(같은 책)

弁辰 역시 12국이며, 또한 여러 소별읍이 있어서 각자 渠帥가 있다. 세력이 큰 

것을 臣智라 하고 다음은 險側, 다음은 樊濊, 다음은 殺奚, 다음은 邑借이다.(같은 

책, 弁辰條)

  
  위의 기록들은 삼한의 ‘國’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마한과 변한의 구조가 조금 

차이가 있다. 마한에는 國邑과 別邑이 있었지만, 변한은 國이 있고 國外에 別邑이 있

다. 이것은 변한의 경우 마한과 달리 정치집단이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

8) 수로집단이 구간과 같은 재지세력을 일방적으로 정복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있다. 즉 허황옥집단이 왕비족이었

던 것은 2대와 3대왕에 그치며, 4대왕인 居叱彌王은 我刀干이 개칭된 阿躬阿干의 손녀 阿志를 왕비로 삼았으므

로 구간집단이 가락국의 유력한 세력으로 잔존하였다는 것이다(이영식 1994 : 53). 하지만 왕비족의 변화는 더 

이상 왕비족이 왕권과 어께를 나란히 할 정도의 지배세력이 아니라 왕권에 종속된 존재였으므로, 왕권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집단에서 왕비가 선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후대이지만 좌지왕은 傭女를 왕비로 선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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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馬韓의 渠帥名은 臣智와 邑借 밖에 없다. 하지만, 변한의 경우에는 臣智, 險側, 

樊穢, 殺奚, 邑借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國의 우두머리였고, 세력 차에 

의해 차등화 되었다기 보다는 전부 혹은 그 중 일부가 別邑의 우두머리에 대한 지칭

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권오영 1996 : 124).  

  또한 國의 규모에 있어서도 마한과 진변한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한의 

경우에 萬餘家에서 數千家이지만 진변한의 경우에는 작은 것이 6~7百家에 이른다는 

사실은9) 國이라기 보다는 別邑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권주현 1996 : 15). 진변한

지역에 다양한 국명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다. 音汁伐國 悉直谷

國 押督國 比只國 多伐國 草八國 甘文國 骨伐國 伊西古國 于山國(『삼국사기』본기 

소재), 沙伐國 召文國 甘文小國 押梁(督)小國 骨火小國 悉直國(『삼국사기』지리지 

소재), 于尸山國 居柒山國 骨浦國 柒浦國 (『삼국사기』열전 소재), 伊西國 萇山國 

保羅國 史勿國 骨浦國(『삼국유사』소재) 등이다(남재우 2003 : 81). 변한지역의 국

명으로 보이는 浦上八國 등은 변한지역의 12국을 제외한 ‘諸小別邑’형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國의 구조는 다수의 邑落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邑落은 여러 개의 개별취락이 

결집된 것이다. 즉, 삼한단계의 國은 國邑과 邑落, 그리고 개별적인 聚落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청동기시대 지석묘의 분포를 통해서 볼 때 김해지역에도 여러 개의 

읍락이 있었을 것이다. 해반천유역, 삼계지역, 주촌면지역, 유하리․무계리지역, 명법

지역, 율하리지역, 상동면지역, 대동면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읍락이 지석묘

유적의 밀집도로 보아 해반천유역, 주촌면지역, 유하리․무계리지역, 명법지역이다. 

  이들 읍락들이 바로 구야국 즉 가락국의 형성기반이 되었다. 구야국 단계에 이르

면 읍락간의 우열의 차가 생기게 되고 중심되는 읍락이 國邑이 되었다. 구야국의 국

읍은 변한시기의 유적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 김해지역에서 가락국의 형성을 보

여주는 목관묘유적이 많이 조사되는 곳이 주촌면지역과 해반천변이다. 양동고분군과 

대성동고분군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변한시기 가락국의 중심지를 목관묘유적과 그 

유물을 통하여 1~3세기에는 조만천변에 자리 잡은 양동지역이 중심이었다가, 대형

목곽묘가 나타나는 3세기후반에는 대성동지역으로 옮아갔다는 견해가 있다(홍보식 

1993 : 14).  

  즉 양동리집단이 국제무역을 통하여 國邑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양동

리 분묘에서 중국, 북방, 왜(구주지역)의 유물들이 집중 부장되었고, 그 유물인 한경

과 방제경, 장신구 재료, 철 및 철기류 등이 양동리집단이 자리잡고 있었던 조만천 

유역에서 교환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양동리 지역의 이러한 국제중개무역항

9)『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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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역할은 국제교역체계의 와해와 더불어 쇠퇴하고 해반천변의 대성동집단이 

초월적 집단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이다. 양동리분묘군에서는 대성동 29호묘에 필적할 

만한 분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 증거가 되고 있다. 대성동지역 분묘규모의 극대

화와 철기 및 토기류 등의 유물 후장화는 특정인에게 권력집중이 실현되고, 고분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 시기부터를 금관가야 혹은 금관국의 시작으로 보기도 한다

(신경철 2000). 

  하지만 이러한 견해에 대한 반대입장도 있다(임동재․조상훈 2006). ‘가야의 숲’ 조

성부지에서 1세기 전․중반대의 위세품이 다량으로 부장된 3호 목관묘가 조사된 것이

(동아문화연구원 2004) 계기가 되었다. 위신재 뿐만 아니라 보강토에서 각종 토기류 

및 동과, 철모 3점, 그리고 철겸 및 철부류 등이 출토되었는데, 양동고분에서 조사된 

유물과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야국 단계의 가락국의 중심묘역은 ‘가야

의 숲’조성부지 일대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임동재․조상훈 2006 : 62-63) 첫째, 창원 다호리와 성주 

예산동, 경산 임당유적에서 각 1점의 부채가 출토되었다. 그러나 ‘가야의 숲’조성부

지의 3호 목관묘에서 2점의 부채가 최초로 확인되었는데, 부채의 출토상태는 피장자

의 얼굴을 가리기 위한 1점과 시신의 오른쪽 가슴에 해당하는 부위에 또 다른 부채 

1점이 출토되어 피장자 매장을 위한 제의행위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둘째, 원통형칠

기 2점이 출토되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칠기유물은 다호리 15호분에서 1점이 출

토되었고, 그 외 평양 王旴墓와 彩篋塚 등 목곽묘에서 보고된 예가 있다. 문서보관함

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피장자는 교역을 담당하거나 제사장으로 추정된

다. 셋째, 보강토 내부에서 銅戈가 출토된 예로는 영천 용전동유적 목관묘 출토품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신과 슴베의 형태적인 특징은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예가 없는 것으로 일본 구주지역 立岩유적 34호 옹관묘 출토품과 유사한 형태이다. 

따라서 가락국지역에서 일본 구주지역으로의 전파경로 및 대외관계를 추정할 수 있

다. 넷째, 소문경 역시 그 예가 드문 것으로 단면이 반원상인 周緣의 특징은 중국경

과 이를 본떠 만든 방제경에서는 보이지 않고, 한경인 다뉴조문경이나 세문경의 특

징을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구야국 단계의 김해지역에는 두 개의 국읍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두 개의 국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지역이 너무 인접하여 있으므

로, 한지역은 小別邑의 형태였을지도 모른다. 조만천변의 양동지역과 대성동고분의 

묘역이 ‘가야의 숲’조성부지와 연결되므로(동아문화연구원 2004) 해반천변의 대성동

지역이 그것이다. 이 두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청동기시대부터 변한시기의 유적

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양동지역의 정치집단은 남해안을 통하여 중국, 왜와 교류했고, 그것을 조만강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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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낙동강을 통하여 인근 지역과 교류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대성동지역의 정

치집단은 남해안을 통하여 중국, 왜와 교류했고, 낙동강 하류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인근 지역과 교류했을 것이다. 양동지역의 정치집단은 율하천유역에 있는 관동리지

역을 교역항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있다. 관동리유적에서는 삼국시대의 도로와 항구

관련시설이 조사되었다(삼강문화재연구원 2009). 이 유적은 古金海灣에 인접해 있었

으며, 고김해만과 도로가 이어지는 곳에 선착장에 해당하는 棧橋시설이 확인되어 津

址[나루터]였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소배경 2011). 율하천은 조만강과 연결되므로 

조만강변에 자리잡았던 양동지역 정치집단이 활용했던 항구시설로 추정해 볼 수 있

다. 물론 삼국시대의 유적으로 보이지만, 그보다 빠른 시기에도 교역항으로서의 역할

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양동유적과 가까운 조만천변에 교역을 위한 항구시설

이 있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봉황대유적일대에서 해상교역을 위한 교역항이 조사되었다(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

화센터 2003). 조사에서 확인된 굴립주 건물들은 단순한 취락이 아니라 해상교역과 

관련된 상거래가 이루어졌던 장소이거나 교역품들을 일시 저장하는 창고시설로 추정

되고 있다. 봉황대유적은 대성동고분과 가까이 있으므로 대성동 정치집단이 이용했

던 국제교역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김해지역에서는 두 개의 중심교역항이 있었고, 관동리유적은 양동지

역의 정치집단이, 봉황대유적은 대성동지역의 정치집단이 활용했던 교역항구로 추정

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가락국지역은 아니지만 낙동강변에 있었던 창원의 다호리지역도 목관묘 현

황과 유물의 성격으로 보아 변한의 一國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남지

역의 낙동강 하류지역에는 3개의 정치집단이 그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추정된다. 

  

Ⅲ. 가락국의 쇠퇴와 멸망

 1. 가락국의 쇠퇴

  가락국이 성장요인은 입지 조건에 따른 대외교역때문이었다. 즉 남해안을 통하여 

낙랑과 왜지역과 연결되었고, 낙동강을 따라서 가야제국과 교류했다. 철을 매개로 한 

대외교역이 가락국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4세기초가 되면 기존의 대외교역체계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중국-낙랑

-韓-왜를 연결하는 동아시가 원거리 교역체계에서 그 구심점이었던 낙랑이 소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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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이다. 철생산과 대외교역을 중심축으로 성장하고 있던 가락국세력에 있어

서는 정치경제적인 면에서의 일대 위기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가락국

이 4세기대에 쇠퇴한 것은 아니었다. 4세기대의 유적과 유물이 밀집되어 나타나는 

대성동고분군은 4세기대 가락국의 성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고대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삼국사기』에는 4세

기대 가야관계기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10) 이에 대하여 김해 구야국이 쇠퇴하고 

가야가 백제권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라는 견해(천관우 1991), 가야와 신라의 관계

가 우호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영식 1985)도 있다. 그러나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任那加羅’,『일본서기』 신공기 49년(369)에 등장하는 ‘南加羅’로 보아 가락

국이 실재했음을 알 수 있다. 

  4세기대의 가락국은 동아시아 교역체계의 변동에 따라 새로운 모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락국은 낙랑과의 교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역망을 확보했다. 즉 일본

열도내 여러 정치집단과의 교섭을 강화하는 것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했던 것이다. 대

성동고분군에서 나타나는 왜계유물은 3세기대까지의 북구주 유물에서 近畿지방의 유

물로 교체되고 있다. 이것은 가락국의 교역망이 북구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대왜

교섭에서 近畿지역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며(이성주 2003 ; 정인성 : 2003), 이를 

통하여 가락국은 새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가락국 정치집단의 중심지 이동으로 해석하기도 한다(홍보식 

1993). 가락국의 중심세력이 양동집단에서 대성동집단으로 이동되었다는 것이다. 4

세기대 가락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지배집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성동고분군이 그 

증거이다. 대성동고분에서는 왜계유물과 북방계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왜계 유물은 

왜의 중심지인 긴키지방의 대형고분에 주로 부장되는 유물이다. 이것이 새로운 대외

교섭 세력으로서의 대성동집단의 등장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교역대상지역은 구주

에서 긴키[近畿]지방으로 이동되었다는 것이다. 즉 낙랑․대방 2군의 쇠퇴와 소멸로 

2군이 주도해왔던 국제교역체제가 와해되자 당시의 국제교역을 배경으로 성장한 집

단인 양동집단이 쇠퇴하게 되고, 그것이 중국제 유물의 분묘매납 중지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양동리분묘군에서는 대성동 29호묘에 필적할 만한 분묘가 존재하지 않

으며, 대성동고분에서 보여지는 분묘규모의 대형화와 철기 및 토기류 등 유물 후장

화는 특정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대성동집단이 우세집단으로 등장하면서 그동안 개별적인 활동을 전개하던 낙동강

하류역의 집단들은 대성동집단을 정점으로 피라밋 구조를 이루는 형태를 이루었으

며, 4세기후반대에 진영과 창원분지, 진해․마산만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고 이해하기

10) 『삼국사기』신라본기에는 나해왕 17년(212)이후로부터 소지왕 3년(481) 이전까지 가야에 대한 기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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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홍보식 1993 : 14). 하지만 4세기대 이후 창원지역에는 탁순국이 존재했기 

때문에 낙동강을 통한 교류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정치적 영역확대로 보는 것은 문

제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교역체계의 전환을 통해 적응해 나갔던 가락국의 성장도 지속되지

는 못했다. 철시장의 상실로 인한 가야 철의 국제적 효용가치의 하락 또한 가락국이 

쇠퇴하는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였다. 313․314년 낙랑과 대방이 소멸하고 5세기경

에는 고대 일본에서도 자체 철생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가야철의 효용가치가 격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임효택 2000). 즉 낙랑과 대방의 소

멸로 선진문물 공급원이 차단되었고, 가락국에 비해 신라의 철생산능력이 우월해진 

것도 가락국 쇠퇴의 원인이었다. 이것은 가야지역에서 고총고분은 대개 4세기말경부

터 조영되기 시작하는데 김해지역에서 이러한 고분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가락국 왕

권이 이미 고총고분을 축조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이영식 2000). 이러

한 조건 속에서 가락국이 쇠퇴하는 획기적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광개토왕의 남정이

었다.    

十年庚子 敎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  

自倭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卽歸服(「광개토왕비문」) 

  任那加羅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남재우 2003 : 145-146). 

김해설과 고령설로 나뉘어져 있다가, 任那加羅를 任那(창원)과 加羅(김해)의 합칭으

로 보고, 김해 가야국을 중심으로 하는 가야연맹 전체를 지칭한다는 새로운 견해가

(김태식 1994 : 62-86)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임나가라의 위치를 김해지역으

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해지역은 낙동강과 남해안이 접하는 지대로서 해로를 

통한 교역이 활발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왜와 김해지역은 오래전부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김해지역과 왜가 연합하여 고구려·신라에 대항했을 것

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고구려군이 남하하여 신라성에 이르러 왜군을 축출하고, 추격

하였으므로 왜군이 퇴각했던 곳은 고령지역이라기 보다는 왜와의 교류가 활발했던 

김해지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남재우 2003 : 147).

  고구려의 남정은 김해지역까지 이르렀다. 임나가라 종발성이 어느 지역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해지역이 이 전쟁에서 커다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크다. 5세기

대 이후 가야세력의 정치적 성장을 보여주는 고총고분군이 대가야, 아라가야, 비화가

야 등에서는 나타나지만 김해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증거이기도 하다. 

  여하튼 고구려의 남정으로 가락국은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

부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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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지왕(坐知王)：김질(金叱)이라고도 한다. 義熙 3년(407)에 왕위에 올랐다. 용녀

(傭女)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의 무리를 벼슬아치로 삼았으므로 국내가 소란스러

웠다. 신라가 꾀로써 가락국을 치려 했다. 이때 가락국에 박원도(朴元道)란 신하

가 있었는데, 좌지왕에게 간했다. “풀에도 일일이 살펴도 또한 벌레가 있는데, 하

물며 사람에게 있어서입니까! 질서가 문란해지면 사람이 어느 곳에서 보전되겠습

니까. 또 복사(卜師)가 점을 쳐서 해괘(解卦)를 얻었는데 그 점괘의 말에 ‘소인을 

제거하면 군자인 벗이 와서 합심할 것이다’ 했으니 임금님께서는 주역의 괘를 살

피시기 바랍니다.” 왕은 사과했다. “그 말이 옳다.” 용녀를 물리쳐 하산도(荷山

島)로 귀양보내고, 그 정치를 고쳐 행하여 길이 나라를 다스려 백성을 편안하게 

했다. 나라를 다스리기 15년, 영초(永初)(741) 2년 신유(421) 5월 12일에 세상을 

떠났다. 왕비는 도령 대아간(道寧大阿干)의 딸 복수(福壽)며, 아들 취희(吹希)를 

낳았다.(『삼국유사』 가락국기) 

질지왕(知王)：김질왕(金銍王)이라고도 한다. 元嘉 28년(451)에 왕위에 올랐다. 

이듬해 시조의 비 허황옥(許黃玉) 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왕후가 처음 시조와 

결혼했던 곳에 절을 세워 왕후사라 하고 밭 10결을 바쳐 비용에 충당하게 했다. 

나라를 다스리기 42년, 영명(永明) 10년 임신(492) 10월 4일에 세상을 떠났다. 

(『삼국유사』 가락국기)

제8대 질지왕(知王) 2년 임진(452)에 이르러 처음으로 그곳에 절을 두었다. 또 

왕후사(王后寺)를 세웠는데―아도와 눌지왕의 시대에 해당되니, 법흥왕 전의 일이

다―지금까지도 복을 빌고 있으며 아울러 남쪽 왜국을 진압시켰는데 그 사실이

「가락국 본기」에 자세히 보인다.(『삼국유사』제3권 탑상, 금관성 파사석탑조) 

  가락국기에 등장하는 가락국왕에 대한 기년을 믿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기록을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다. 좌지왕이 즉위한 것은 407년이었다. 광개토왕 남정이 일

어난 400년과 가까운 시기이다. 좌지왕은 용녀를 왕비로 맞아 들였고, 왕비집단을 

관직에 기용했다. 하지만 신하들의 반발 때문에 용녀를 물리치고 정치를 안정시켰다. 

용녀가 어떠한 집단에 속했는지는 알 수 없다.   

  좌지왕은 가락국의 6대왕인데, 그 이전의 왕비는 허왕후를 비롯해 허왕후집단의 

자손이 2대와 3대왕의 왕비가 되었고, 4대왕은 구간집단에 속했던 자손이었다. 5대

왕의 왕비는 사농경 극충의 딸인데 어떤 집단인지 알 수 없다. 이것으로 보아 왕비

는 가락국의 건국에 기여했거나, 관료의 집안에서 배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좌

지왕의 비는 傭女였다. 이것은 이전의 왕비신분에 미치지 못하는 집단의 자손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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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림없다. 때문에 신료들이 반대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좌지왕은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 광개토왕의 남정으로 인하여 고구려

군대가 가락국까지 침입해 왔고, 이 때문에 가락국은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

다. 더군다나 신라는 이러한 상황을 틈타 가락국을 침범하려 하기도 하였다. 이에 좌

지왕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세력을 통하여 가락국을 재건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득권을 지닌 지배층에 의해 좌절되었고, 다른 가락국의 왕과

는 달리 15년밖에 왕위에 머무르지 못했다. 박원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없지

만 광개토왕 남정이후에 친고구려, 친신라적 성향을 지닌 인물이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소인을 제거하면 군자인 벗이 와서 합심할 것이다”라는 박원도의 말에

서 ‘소인’은 용녀집단, ‘군자인 벗’은 신라로 추정하는 것은 지나친 것일까.

  8대 질지왕은 가락국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모색했다. 그것이 왕후사의 건립으

로 나타났다. 왕후사는 수로왕의 왕비인 허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수로왕과 결혼

했던 곳에 세운 사찰이다. 하필 허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한 사찰을 건립한 이유가 

무엇일까. 삼국의 불교수용은 왕과 왕실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가락국의 불교도 

삼국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므로 왕실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왕후사를 건립했던 

것이라 추정된다. 이것은 쇠퇴해가는 가락국을 불교의 수용을 통하여 재건하고자하

는 질지왕의 의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성공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가락국이 멸망하게 된 것은 

낙동강을 통한 신라의 가야지역에 대한 진출 때문이었다. 그리고 대외교역의 주도권

도 확보하지 못하였다. 광개토왕의 남정이후 가야지역에서 교역과 대외교섭의 주도

권을 행사했던 세력은 대가야와 아라가야였다.       

2. 가락국의 멸망

  가락국의 마지막왕인 구형왕은 나라를 들어 신라에 투항했다. 『일본서기』계체기 

21년(527)의 기록에 의하면 이미 남가라가 신라에 의해 멸망한 상태였다.11) 그런데 

『삼국사기』에 의하면 532년이다.12) 

  신라의 가락국 진출과 관련된 기록은 529년 신라 異斯夫에 의한 4村공략기사13)와 

法興王 11년(524)에 “왕이 남쪽 변방의 새로 넓힌 지역[南境拓地]을 두루 돌아보았

11) 『日本書紀』卷17 繼體紀 21年(527) 6月條에 “近江毛野臣이 6만의 병력을 이끌고 신라에 멸망된 南加羅와 啄己

呑을 부흥시켜서 任那에 합치고자 하였다”라는 기사가 있다. 이것은 南加羅의 멸망이 이 시기 이전임을 보여주

고 있다.

12) 『三國史記』卷第4 新羅本紀 第4 法興王 19年條.

13) 『일본서기』권17, 계체기 23년(529) 4월조에 “四村[金官·背伐·安多·委陀가 四村이다. 一本에는 多多羅·須那羅·

和多·費智를 4촌이라 한다]을 공략하여 각 나라의 인물을 모두 데리고 신라로 돌아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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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때 加耶國王이 왔으므로 만났다”라는 기사이다.14) 이 기록에서 4촌공략이 지

니는 의미가 무엇이며, 법흥왕이 巡幸한 지역은 어디이며, 來會한 國王은 누구인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가락국 멸망시기에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지만 계체기의 기년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532년의 역사적 사실이 3년 앞당겨져 529년에 부쳐졌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입장(김

태식 1993 ; 이영식 1995)과 계체기의 기년과 『三國史記』의 기년을 모두 인정해

서 4촌공략은 529년이고 가락국의 최종적인 투항을 532년으로 보는 입장(平野邦雄 

1978 : 131)이 있다. 계체기의 기년을 조정하여 금관국의 투항을 532년의 사실로 

본다고 해서 신라의 군사적 침공과 가락국의 투항내용이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르게 

전하는 것은 아니다. 신라의 가락국 통합정책이 한편으로 군사적 압력을 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발적 투항을 유도하였던 양면성이 각각 달리 기록되었던 것이므

로(이영식 1995 : 104) 전자의 입장이 옳다. 

  ‘南境拓地’와 관련된 기록은 신라의 가락국으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대

가야와 결혼동맹을 맺은 신라는 가야의 남부지역에 대한 진출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南境拓地는 이미 신라에 복속되었던 양산지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리적

으로 양산은 김해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伽耶津터와 

黃山津은 김해지역로의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였을 것이다(남재우 2003 : 225). 현재

의 勿禁에서 釜山 北區 金谷洞 東院間으로 비정될 수 있다(창원대학교박물관·양산시 

1996 : 69).

  來會한 국왕은 가락국왕이었다(남재우 2003 : 226-227). 522년부터 시작된 대가야와 新

羅의 결혼동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대가야왕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鬼頭淸明 1974 : 122-123 ; 천관우 1991 : 41 ; 김태식 1993 : 191-192). 하지

만 南境拓地의 주체가 新羅이고, 신라의 남부가야지역 진출로는 낙동강하류에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南境은 신라와 가락국의 경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계지

역의 왕인 가락국왕이 來會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來會의 목적은 강성해진 신라와

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라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

정책이었다. 하지만 신라의 영역 팽창 욕구로 인해서 가락국의 정치적 의도는 성공

을 거둘 수 없었다. 이에 가락국은 더 이상 신라의 西進을 막을 수 없었고, 신라에 

투항하게 된 것이다.  

14)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第4 法興王 11年(524) 9月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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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가락국은 가야의 여러나라 중에서 가장 선진적인 정치집단이었다. 구간사회와 유

이민인 수로집단과 허황옥집단이 결합하여 구야국을 형성했다. 구야국은 바다와 낙

동강을 끼고 있어 일찍부터 바다를 통하여 중국의 군현이나 왜와 교류했고, 그 증거

들이 양동고분군과 대성동고분군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변한시기 구야국은 조만천변

의 양동지역과 해반천변의 대성동지역이 중심이었다. 양동지역 집단이 중심세력이었

다가 국제교역체계의 변화에 따라 쇠퇴하고 대성동집단이 가락국의 중심세력이 중심

세력으로 성장했다기 보다는 구야국단계의 가락국은 이들 두 집단이 중심세력으로서

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두 지역 중 어느 것이 국읍이고, 소별읍인지

는 알 수 없다. 

  3세기말 대형목곽묘의 등장으로 보아 대성동지역이 가락국 정치의 중심으로 성장

하였다. 하지만 그 발전은 지속되지 못했고, 교역체계의 변화, 철생산의 독점적 기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쇠퇴하기 시작했다. 가락국 쇠퇴의 결정적 요인은 광개토왕의 

남정이었다. 

  하지만 가락국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정치세력을 전면에 

세우기도 하고, 왕후사를 건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라의 가야지역으로의 진출을 

막아낼 수는 없었다. 이에 가락국은 532년 신라에 스스로 항복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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乐浪木椁墓的相关问题

王 培 新 (吉林大学边疆考古研究中心)

< 目  次 >

1、木椁墓的成立

2、木椁墓与土圹墓的关系

3、木椁墓的类型与编年

4、木椁墓的族属表现

5、中国系统木椁墓的意义

1、木椁墓的成立
公元前3~2世纪，以平壤为中心的西北朝鲜地区形成了以细形青铜短剑为代表性器

形，朝鲜式青铜器发达的考古学文化分布区。有研究者统计，在全部朝鲜式青铜器
中，30%以上的细形青铜短剑，40%以上的铜矛，25%以上的铜戈，80%以上的小铜

铎，20%的多钮细纹镜，出自这一考古学文化分布区。与这一高度发达的青铜器文化
相联系的墓葬，有石圹墓和土圹墓两种形式。
石圹墓使用石板构筑石箱或用石块围砌墓圹，两种结构的石圹墓均无顶盖，单人
葬，随葬细形青铜短剑、铜刀、铜斧、铜凿、铜镞、细纹镜、铁斧等。
土圹墓是在长方形土坑内埋入木棺，单人葬，随葬器物基本组合为细形青铜短剑、
铜矛、铜戈和铁斧。这一时期西北朝鲜地区的土圹墓和石圹墓极少随葬陶器。
后藤直的研究认为，石圹墓的初始时间早于土圹墓，土圹墓出现后两者并行了一个

时期，无不存在继承关系。整体上看，石圹墓的存续时间约相当于公元前3世纪，土
圹墓的初始年代约在公元前3世纪的后半期，流行于公元前2世纪。
公元前3世纪末～2世纪初，西北朝鲜地区的石圹墓消失。与此同时，在清川江以南

地区，以细形青铜短剑为代表的朝鲜式青铜器文化得以充分发展。伴随土圹墓的流
行，铁器等中国系器物也不断涌入。考古学文化的这种变化与中国内地居民大量流入
朝鲜半岛不无关系。通常认为，石圹墓是土著居民的墓葬，土圹墓为辽东、华北地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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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传统墓葬形式。石圹墓的衰落和土圹墓的流行，表明这一地区居民构成发生了改
变。《后汉书·东夷列传》记载：“汉初大乱，燕、齐、赵人往避地者数万口，而燕
人卫满击破准而自王朝鲜，传国至孙右渠”。
田村晃一认为，土圹墓的出现与卫满进入朝鲜密切相关，汉初以平壤为中心建立的

卫氏朝鲜政权，在很大程度上是燕、齐等移住民与土著居民相互妥协的结果。因此，
卫氏朝鲜时期的文化应具有相当程度的独自性，出现在清川江以南地区发达的朝鲜式
青铜器文化，可以置入卫氏朝鲜的时空框架当中。

《汉书·武帝纪》记载：元封三年（BC108）“夏，朝鲜斩其王右渠降，以其地为
乐浪、临屯、玄菟、真番郡”。乐浪等郡县设立后，木椁墓开始流行于西北朝鲜地
区。根据对随葬器物的年代推断，最早的木椁墓出现在西汉中期的武帝、昭帝时期，
即公元前 1世纪前期。
木椁墓主要分布在位于平壤大同江南岸的乐浪土城附近，形成了贞柏洞、石岩里、

贞梧洞、梧野里等若干较大规模的墓群。
木椁墓与之前的土圹墓除了埋葬设施的变化以外，在随葬品内容等方面，也有较大
区别。木椁墓普遍随葬陶器，其中的泥质灰陶器是西北朝鲜地区年代最早的汉式陶
器，随葬品中开始出现铁制武器、车马具、铜镜、漆器等汉式器物。从出土印章可
知，木椁墓中包括了乐浪太守掾王光墓、夫租长高常贤墓等乐浪郡及属县官吏的坟
墓。
木椁墓的成立及汉式器物的流行，时间上与汉四郡的设立相吻合。乐浪等汉郡的设

立，使西北朝鲜地区的政治格局发生改变，由于平壤一带既已形成了中国内地移民势
力集团，以木椁墓为代表的汉文化才得以在本地区顺利传播。

2、木椁墓与土圹墓的关系
朝鲜学者主张，西北朝鲜地区的木椁墓是由本地传统的土圹墓演变而来，否认乐浪

郡存在于朝鲜半岛。这种观点的主要依据是，部分木椁墓出土了细形青铜短剑、铜
矛、铜戈及朝鲜式青铜车马具等非汉式器物，所以木椁墓的发生早于乐浪郡的设立。
木椁墓中却有随葬朝鲜式青铜器的现象，但是推断墓葬的年代，要从随葬器物的组

合关系及墓葬文化属性等因素综合考虑。目前已发表的木椁墓资料，还不能证明西北
朝鲜地区木椁墓的初始年代早于公元前1世纪。
木椁墓的出现并未完全取代固有的土圹墓，木椁墓流行期间土圹墓与其并行，并在

某种程度上吸收了木椁墓的文化因素。例如土圹墓开始随葬泥质灰陶器、铁制武器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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汉式器物，埋葬方式也受木椁墓的影响由单人葬向二人合葬演变。
乐浪郡时期的土圹墓，分布于平安南道、平壤市大同江北岸、黄海道地区，处于乐

浪郡管辖的边缘地带，存续时间与木椁墓大体相同，随葬的车马具基本属于本地文化
特征的青铜制品，武器中包涵一定数量的鲜式青铜器武器。
乐浪郡的居民构成，包括移居平壤一带的中国内地汉民和土著居民。《汉书•地理
志》记载：“玄菟、乐浪，武帝时置，皆朝鲜、濊貉、句骊蛮夷”。土圹墓与木椁墓表
现出的文化差异，应非同一谱系墓葬的时序演进，而是墓主人族属上的区别。
木椁墓和土圹墓分别代表乐浪郡不同民族集团的墓葬形制。随着乐浪郡社会的稳定
与发展，汉文化的影响力不断增强，土圹墓逐渐衰退，土著居民在一定程度上开始接
受木椁墓埋葬形式，而且这种转变很可能发端于土著居民的上层。

3、木椁墓的类型与编年    
乐浪木椁墓主要表现为三种构造类型：
A型，椁箱长方形，内部用板壁分隔成头箱和棺箱。A型木椁墓的时序

演进表现为椁箱由细长方形向长方形发展，埋葬方式由单人葬向二人异穴合葬、二人
同椁合葬演变。

B型，椁箱长方形或方形，椁箱内部不作间隔，木棺偏向一隅放置，在
木棺的头端和旁侧放置随葬品。B型木椁墓时序演进表现为椁箱由长方形向方形发

展，埋葬方式由二人异穴合葬向二人、多人同椁合葬演变。
C型，椁箱长方形或方形，椁箱内部用板壁分隔成棺箱、头箱和边箱。C

型木椁墓时序演进表现为椁箱由长方形向方形、横向长方形变化，埋葬方式由二人异
穴合葬向二人、多人同椁合葬演变。
根据椁箱构造、埋葬方式、随葬品器形及组合关系的变化，可将乐浪木椁墓划分为

持续发展的四个时段：
第1期，流行A型木椁墓，采用单人葬方式。随葬中武器和车马具既有本地传统文化
特征的青铜制品又有汉式铁制品，漆器、铜镜等中国内地制品数量较少。本期墓葬出
土西汉中期流行的星云镜，第1期的年代为西汉中期，即公元前1世纪前半期。
本期木椁墓随葬品的数量与种类都不算丰富，墓葬规模也无明显差别，木椁墓的等
级表现不明显。
第2期，A型木椁墓继续流行，新出现长方形椁箱的B型和C型木椁墓。除了部分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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型木椁墓采用单人葬以外，其他墓葬流行二人同坟异穴合葬。本期木椁墓出土日光
镜、昭明镜等西汉晚期流行的镜式，以及“地节四年”（BC66）铭文漆盒、“永光元年”

（BC43）铭文漆耳杯、“永始三年”（BC14）铭文漆伞竿等纪年遗物，第2期的年代

为西汉晚期，即公元前1世纪后半期。
本期木椁墓随葬漆器、铁制武器、车马具等汉式器物的数量增幅较大，部分墓葬还
随葬青铜器。随葬品丰富的墓葬，墓主人生前社会地位较高。例如，贞柏洞1号墓出

土“夫租薉君”银印，贞柏洞2号墓出土“夫租长印”铜印，墓葬的等级表现开始显现。
经过汉昭帝时期的郡县调整，乐浪郡成为汉朝在朝鲜半岛唯一的边郡，中央政权势
必加强与边郡地区的联系，乐浪郡社会秩序逐步完善。
第3期，A型木椁墓椁箱加宽，B、 C型木椁墓椁箱演变为方形，埋葬方式流行二人
或多人同椁合葬。本期木椁墓出土四神规矩镜、鸟兽纹规矩镜、云雷连弧纹镜、连弧
纹镜等新莽至东汉前期流行的镜式，以及“元始五年”（AD5）铭文漆耳杯、“居摄三

年”（AD8）铭文漆盘、“建武十八年”（AD42）铭文漆耳杯等纪年器物，第3期的年

代约在新莽及东汉前期，即公元1世纪。
本期木椁墓随葬品本地传统文化特征青铜武器和车马具消失，漆器、青铜器数量增
多。特别是大型木椁墓，都出土数量较多的漆器和青铜器。

东汉建立后，对边郡及边疆民族实施和睦政策。《后汉书·东夷列传》记
载：“建武六年，省都尉官，遂弃领东地，悉封其渠帅为县侯，皆岁时朝贡”。本期木
椁墓突增大量漆器、青铜器等中国内地制品，漆器当中包括相当数量“乘舆”器，是各
地工官专门制作的宫廷用器，此类器物应出自边疆和睦政策实施中朝廷对边郡属吏的
赏赐。

建武六年（AD30），罢边郡都尉，乐浪郡的管辖范围退缩至以平壤为
中心的西北朝鲜地区。这一地区汉民势力较强有利于郡县制管理体制的实行，乐浪社
会进入了稳定发展的时期。
第4期，木椁墓椁箱构造与第3期基本相同，发现1座提凑式墓室墓，多人同椁合葬
更为普遍。本期木椁墓出土简化规矩镜、多乳禽兽纹镜、环绕式神兽镜、长宜子孙连
弧纹镜、画像镜、盘龙镜等东汉后期流行的镜式，第4期的年代约为公元2世纪。
本期随葬青铜器和车马具的墓葬极为罕见，个别墓葬随葬木马、木车或铅制车马具
明器，随葬漆器仍然流行，但数量明显减少。
东汉后期，高句丽势力强盛，与汉辽东郡冲突不断，阻碍了中央与边郡地区的联
系。而且，东汉后期豪强大族势力膨胀，外戚宦官摄政，中央政权对地方的管控能力
衰弱，束缚了边郡地区的社会发展。



樂浪地域 木槨墓에 대한 검토

- 169 -

4、木椁墓的族属表现
木椁墓的成立及发展与乐浪郡的设立及汉文化的传播密切相关，木椁墓表现出的强
烈汉文化因素以及出土印章、漆器铭文显示的墓主人汉民身份表明，木椁墓墓主人族
属以汉民为主。
乐浪郡的土著居民，在木椁墓流行时期除了继续沿用土圹墓之外，随着郡县制体系
的完善、汉文化的普及，木椁墓也逐渐被部分土著居民接受。
在乐浪木椁墓三种类型当中，A型木椁墓在随葬品内容、埋葬方式、分布特点等方
面存在明显的自身特点：

（1）出土本地传统文化特征青铜武器和车马具墓葬的比例高于B、C型木椁墓，随
葬品少见漆器、青铜器、铜镜等中国内地制品。

（2）埋葬方式保守，演变滞后。在B、C型木椁墓普遍采用二人或多人同椁合葬阶

段，仍有部分A型木椁墓保持单人葬或二人同坟异穴合葬埋葬方式。
（3）半数左右的A型木椁墓分布在平壤大同江北岸、平安南道及黄海道地区，与土
圹墓的分布区域重合。

A型木椁墓的上述特点，既存在墓葬等级因素，也反映出墓主人的族属特征。属于
A型木椁墓的贞柏洞1号墓，年代为木椁墓第2期，该墓出土“夫租薉君”银印，随葬品
包括数量较多的本地传统文化特征青铜武器和车马具，未见漆器、青铜器、铜镜。
“夫租薉君”银印印文中的“夫租”为《汉书•地理志》记载的乐浪郡所属25县之一的夫租

县。汉四郡初设之时，夫租为玄菟郡治，昭帝始元五年（BC82）罢真番、临屯以并
乐浪、玄菟，玄菟郡复徙居句骊，夫租更属乐浪郡东部都尉。东汉建武六年（AD3

0）罢都尉官，放弃乐浪郡所属岭东7县。因此，“夫租薉君”银印应是在汉四郡设立至

东汉建武六年这一期间，汉朝授予夫租县地方薉族首领之印绶。
综上所述，木椁墓的族属特征主要表现于A型木椁墓之中。

5、中国系统木椁墓的意义
木椁墓是中国古代墓葬的一种特别表现形式，目前已知年代最早的木椁墓发现于新
石器时代龙山文化晚期。山东临朐县西朱封1号墓，使用木板组合椁箱，设置内外二
重木椁及边箱和足箱，随葬品丰富，陶器制作精良，与同一墓地其它墓葬相比，该墓
墓主人身份特殊。
商周时期，身份地位较高者的墓葬都已采用木椁墓，王侯贵族墓葬椁箱规模逐渐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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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内部构造日趋复杂，墓圹设置长斜坡墓道，即所谓“甲”字形墓、“中”字形墓和

“亞”字形墓，墓葬等级制度建立。受到高等级墓葬的影响，普通墓葬也大多采用木椁
墓。
春秋战国时期，大型木椁墓开始在地面建筑高大封土，木椁墓的等级表现进一步发
展。木椁墓在普通墓葬中全面普及，并与各地区的文化传统相结合形成地方特色。

西汉时期，仍然延续木椁墓埋葬传统，各地木椁墓保持鲜明的地域性。
西汉中期前后，王侯级墓葬出现了提凑式、回廊式木椁，有的木椁墓还在椁壁开设实
用性双扇门扉，封闭式的木椁墓开始向与外部开通的室墓构造演变。
纵观中国系统木椁墓的确立及发展过程，可以认为木椁墓是等级社会体制下规范人
间埋葬行为的物化表现。
等级制度的确立与实施，最初是用以规范统治阶级上层的行为，经过一段时期的发
展完善，再以此教化民众。
木椁墓出现伊始既已表现出墓主人生前享有较为特殊的社会地位，随着等级制度的
确立，木椁墓率先被统治阶级上层采用；随着等级制度的发展，统治阶级上层墓葬出
现规模大型化、椁箱构造复杂化、椁箱开设实用性门扉等木椁墓发展过程中的标志性
变化；随着等级制度的完善，木椁墓逐渐向民间普及；随葬王朝版图的扩大，木椁墓
埋葬形式向边疆地区流布。这种变化过程符合等级制度自上而下、从中心向边缘推行
的普遍规律。
秦统一后，统治范围扩大，实行郡县制。汉承秦制，在新辟地区设置边郡，汉文化通

过郡县制管理体制迅速向边疆和民族地区传播。在并无木椁墓传统的华南及西北朝鲜

地区，西汉早期和西汉中期开始出现的木椁墓，正是伴随汉郡在上述地区的设立这一

历史背景下发生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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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木槨墓의 成立

  기원전3-2세기, 平壤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서북지역은 세형동검을 대표로 하는 

한국식동검이 발달한 고고학문화의 분포지역이었다. 한반도에서 출토된 청동기 중 

30％ 이상의 세형동검, 40％ 이상의 銅矛, 25％ 이상의 銅戈, 80％ 이상의 小型銅

鐸, 20％ 이상의 多鈕細文鏡 등이 모두 이 지역에서 출토되었다. 한편 이러한 문화

와 연계되는 묘제로는 石壙墓(수혈식석곽묘)1)와 土壙墓가 성행하였다. 

  石壙墓는 주로 板狀形 석재 혹은 석괴를 이용해 石箱 및 적석구조를 구축한 묘제

로 蓋頂石이 없고 單人葬이 특징이다. 부장유물로는 靑銅短劍, 靑銅刀子, 銅斧, 銅鑿, 

銅鏃, 細文鏡 및 鐵斧 등이 주를 이룬다. 토광묘는 장방형 수혈식 토광에 목관을 매

납하는 형식으로 單人葬을 행한다. 부장유물로는 세형동검, 동모, 동과 및 철부 등의 

조합을 주로 이룬다. 이 시기 서북한 지역의 토광묘와 石壙墓는 토기의 수장이 극소

하다.

  後蕂直의 연구에 의하면 石壙墓는 토광묘 보다 이른 시기에 출현하고 있으며 토광

1) 譯者注 : 중국식 표현으로 수혈식석곽 구조를 의미한다. 수혈식 토광에 石板 혹은 石塊를 사용해 축조한 石槨 형

태의 매장 주체부를 조성한 것으로, 매장 주체부 상단에 蓋頂石을 따로 설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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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출현 후 한 동안 두 묘제는 병존했고 兩者 間의 계승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반적으로 石壙墓의 존속시간은 대략 기원전 3세기 정도이며 토광묘는 기원

전 3세기후반에 출현하여 기원전 2세기까지 유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원전 3세기말-2세기초의 시간대역에 서북한 지역의 石壙墓는 소멸하게 된다. 이

와 동시에 청천강 이남지역에서는 세형동검을 표지로 하는 한국식청동기문화의 형성

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었으며 토광묘의 유행은 철기 등의 중국계 기물의 유입을 

촉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고학문화상의 변화는 중국 內地 거주민의 한반도 유입과

도 관련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石壙墓는 재지계 주민들의 묘제이며 토광

묘는 요동, 화북지역의 전통적 묘제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석광묘의 쇠퇴와 토광

묘의 유행이라는 묘제상의 消長現像은 이 지역의 주민구성에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

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문헌기재와도 상당부분 정합되고 있다. 『後漢書·東

夷列傳』의 기록에 의하면 “漢初大亂, 燕·齊·趙人王避地者數萬口, 而燕人衛滿擊破準

而自王朝鮮, 傳國至孫右渠.”라고 표현하고 있다.

  田村晃은 토광묘의 출현과 위만의 조선 진출은 밀접한 연계를 보여주는 사건이며 

漢代初期 평양을 거점으로 한 위만조선 정권의 건립은 燕·齊 지역 이주민과 토착세

력간의 성공적인 정치적 타협과도 상당부분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위만조선시기의 문화는 상당한 독자성을 갖추고 있었기에 청천강 이남지역에서 형성

된 한국식청동기문화는 위만조선의 시공간적 권역과 대응시킬 수 있을 것이다.   

  『漢書·武帝紀』에는 “(元封三年, 紀元前108), 夏, 朝鮮斬其王右渠降, 以其地爲樂

浪·臨屯·玄菟·眞番郡.”라고 기록하고 있다. 사군설치 후 목곽묘는 서북한 지역에서 빠

른 속도로 파급되었다. 출토유물의 연대를 분석한 결과 가장 이른 시기의 목곽묘는 

서한중기 무제 혹은 소제시기에 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기원전 1세기전기에 상

당하는 시간이다. 

  목곽묘의 주요 분포지역은 평양을 중심으로 대동강 남안의 낙랑토성 부근으로 정

백동, 석암리, 정오동 및 오야리 등의 대규모 고분군을 형성하고 있다. 목곽묘와 이

전시기의 토광묘는 매장시설은 물론 유물의 부장조합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

다. 목곽묘는 일반적으로 토기를 부장하는데 그 중 泥質灰陶는 서북한 지역에서 그 

연대가 가장 이른 漢式土器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철제무기, 車輿具, 동경 및 

칠기 등의 漢系遺物도 부장되기 시작한다. 기존의 출토인장을 통해 이들 목곽묘 중

에는 樂浪太守掾 王光墓, 夫租長 高常賢墓 등 낙랑군 및 그 속현의 관리묘들도 확인

되고 있다. 목곽묘의 성립과 한계기물의 부장은 시간적으로 한사군의 설립과 합치하

고 있다. 한사군의 설립은 평양일대에 중국 內地의 이주민이 서북한 지역에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정치적 격변을 불러왔으며 이로써 木槨墓를 표징으로 하는 漢文化의 

급속한 이식이 진행되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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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木槨墓와 土壙墓의 관계

  북한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서북한 지역의 목곽묘는 재지세력이 본래 가지고 있

던 토광묘가 발전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낙랑군을 포함한 한사군의 한반도설치 자체

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의 기본적 배경은 일부 목곽묘에서 연대가 이른 

유물인 세형동검, 동모, 동과 및 韓國式靑銅車輿具 등이 출토되고 있기에 목곽묘의 

발생시점이 낙랑군의 설치보다 선행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목곽묘 중에는 실제로 한국식청동기를 부장한 예도 보이지만, 고분의 연대설정은 

부장품의 전체적인 조합상과 문화적 속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만 할 것이다. 최근

까지 발표된 목곽묘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서북한 지역에서 목곽묘의 初現이 기원

전 1세기보다 이르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목곽묘의 출현으로 재지계의 전통

적 묘제인 토광묘가 완전히 대체된 것은 아니었다. 목곽묘가 유행한 기간에 토광묘

도 여전히 병존했으며 아울러 토광묘는 목곽묘의 묘제적 특징을 어느 정도 수용한 

흔적도 확인되고 있다. 예로 이 시기 토광묘는 泥質灰陶, 鐵製武器 등의 漢系器物을 

부장하기 시작하였고 매장방식도 목곽묘의 영향을 받아 單人葬에서 二人合葬으로 변

화하였다.

  낙랑군 시기의 토광묘는 주로 평안남도, 평양시 대동강 북안, 황해도지역 등 낙랑

군 관할의 邊界地域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토광묘의 존속시간은 목곽묘와 대체적으

로 동일하다. 부장한 車輿具도 기본적으로 在地系文化의 특징을 가진 청동제품들이

다. 무기 중에는 일정 수량의 韓國式靑銅製武器도 포함되어 있다.

  낙랑군의 주민구성은 주로 중국 內地에서 이주한 漢系住民과 토착주민들로 이루어

져 있었다. 『漢書·地理志』에도 “玄菟·樂浪, 武帝時置, 皆朝鮮·濊貊·句驪蠻夷.”라고 

기록하고 있다. 토광묘와 목곽묘의 문화적 차이는 동일계보상의 묘제가 시간적 순서

를 가지고 변화·발전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묘제를 채용한 종족이 서로 다르다는 점

일 것이다. 목곽묘와 토광묘는 낙랑군의 주민구성이 다양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동시

에 서로 다른 집단이 각각 서로의 묘제를 독립적으로 채택하여 사용했다는 것을 보

여준다. 낙랑사회가 안정되고 발전됨에 따라 한문화의 영향력은 부단히 증가되었고 

이에 반해 토광묘는 점점 쇠퇴해져 재지주민들도 서서히 목곽묘라는 매장형식을 수

용하게 되었을 것이다. 재지주민의 이러한 목곽묘 수용은 아마도 有力層에서 먼저 

진행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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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곽묘의 유형과 편년

  낙랑목곽묘는 구조적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A형 : 장방형 상자식, 목곽 내부를 격벽으로 頭箱과 棺箱으로 나눈 형태이다. A형 

목곽묘의 구조적 변화 과정은 세장방형 상자식에서 장방형 상자식으로 변화하고 있

다. 매장방식은 단인장에서 二人異穴合葬 혹은 二人同槨合葬의 형태로 변화한다.

B형 : 장방형 혹은 방형 상자식, 목곽 내부에 격벽을 두지 않고 목관을 한쪽으로 치

우치게 안치한 방식이다. 목관의 머리 부분과 측면에 기물을 부장하고 있다. B형 목

곽묘의 구조적 변화 과정은 장방형 상자식에서 방형 상자식으로 변화한다. 매장방식

은 二人異穴合葬에서 二人 혹은 多人同槨合葬으로 변화한다. 

C형 : 장방형 혹은 방형 상자식, 목곽 내부에 격벽을 두어 頭箱, 棺箱, 邊箱으로 나

눈 형태이다. C형 목곽묘의 구조적 변화 과정은 장방형 상자식에서 방형 상자식 혹

은 장방형 상자식으로 변화한다. 매장방식은 二人異穴合葬에서 二人 혹은 多人同槨

合葬으로 변화한다.

  목곽의 구조, 매장방식, 부장품의 기형 및 조합 등을 근거로 낙랑목곽묘의 발전과

정을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기 : A형 목곽묘의 성행시기로 單人葬을 채용하고 있다. 부장유물 중 武器와 車

輿具는 재지적 특징을 갖춘 靑銅製品과 漢系 특징을 갖춘 鐵製製品이 모두 보이고 

있으며 중국 內地에서 수입된 銅鏡, 漆器 등의 수량은 적은 편이다. 본 단계의 목곽

묘는 서한중기 유행하던 성운경을 부장하고 있어 그 연대가 西漢中期 즉 紀元前 1世

紀 前半期에 상당한다. 이 단계는 부장품의 수량과 종류가 풍부하고 다양하지 못한 

편이며 고분 간의 규모도 그렇게 큰 편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목곽묘의 구

조와 규격으로 표현되는 계층의 분화가 뚜렷하지 않다.

제2기 : A형 목곽묘가 지속적으로 성행하고 B형 및 C형 장방형 상자식 목곽묘가 새

로이 출현하고 있다. 일부 A형 목곽묘가 단인장을 여전히 채용하고 있으나 二人同墳

異穴合葬이 대종을 이룬다. 이 단계의 목곽묘에서는 日光鏡, 昭明鏡 등 서한만기에 

유행하던 동경을 부장하고 있다. 또 “地節四年(紀元前66年)”銘文漆盒, “永光元年(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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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前43年)”銘文 漆耳杯, “永始三年(紀元前14年)”銘文 漆傘竿 등의 기년유물도 출토

되고 있어 대략적인 연대는 서한만기 즉 기원전 1세기 후반기에 상당한다. 이 시기 

목곽묘는 칠기, 철제무기, 車輿具 등 한계유물의 수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고분에서는 여전히 청동기를 부장하고 있다. 부장품을 통한 계층분화의 현상이 

포착되고 있는데 정백동1호분에서 출토된 “夫租濊君”印文의 銀印, 정백동2호분의 

“夫租長印”印文의 銅印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漢 昭帝時期 郡縣制度의 

調整으로 서북한 지역에서 漢政權의 邊郡으로 유일하게 낙랑군만 존속하게 된다. 그

래서 漢의 중앙은 당연히 낙랑군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이후 낙랑사회는 

점진적으로 안정을 찾게 된다.

제3기 : A형 목곽묘의 목곽 공간이 확장된다. B형 및 C형 목곽묘의 곽실이 方形으

로 변화되고 매장방식은 二人 혹은 多人同槨合葬을 채용한다. 이 시기 목곽묘는 주

로 四神規矩鏡, 鳥獸文規矩鏡, 雲雷連弧文鏡, 連弧文鏡 등 新莽 시기에서 동한전기까

지 유행하던 동경을 부장하고 있다. 또 “元始五年(紀元5年)”銘文 漆耳杯, “居攝二年

(紀元8年)”銘文 漆盤, “建武十八年(紀元42年)”銘文 漆耳杯 등의 기년유물도 출토되고 

있다. 이 시기의 대략적 연대는 新莽에서 東漢前期로 볼 수 있다. 즉 기원 1세기경

에 상당한다. 이 단계의 목곽묘는 재지적 특징의 청동무기 및 車輿具가 소실되고 칠

기, 청동기를 다수 부장하고 있는데 특히 대형 목곽묘의 경우 그 부장량이 증가하고 

있다. 동한 건립 후 조정은 변군 및 변강지역 주민들에게 회유정책을 펼친다. 『後漢

書·東夷列傳』은 “建武六年, 省都尉官, 遂其領東地, 悉封其渠帥爲懸侯, 皆歲時朝貢.”

이라 기록하고 있다. 이 시기 목곽묘에 부장되는 중국 수입 칠기와 청동기의 부장량

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특히 칠기의 경우 “乘輿”명문의 칠기가 다수 등장하고 있

다. 이러한 칠기는 중앙 직속의 공관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황실전용의 희귀한 물품

이다. 이러한 물품이 변군 유력자에게 하사되었다는 것은 한실 중앙의 정치적 고려

를 가늠하게 하는 대목이다. 建武六年(紀元30年), 邊郡都尉를 철폐하면서 낙랑군의 

관할범위가 평양 중심의 서북한 지역으로 수축된다. 이 시기 군현제 관리체제는 다

시 강화되면서 낙랑사회의 정국은 더욱 안정된 상태로 발전한다.

 제4기 : 목곽묘의 구조는 제3기와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題湊式 목곽묘가 

처음으로 출현한다. 매장방식은 多人同槨合葬이 더욱 보편화된다. 이 시기 목곽묘는 

規矩鏡, 多乳獸帶鏡, 神獸鏡, 異體字銘帶鏡(長宜孫子銘), 畵像鏡, 盤龍鏡 등 동한후기 

양식의 동경을 부장하고 있다. 4기의 연대는 대략 기원 2세기에 상당한다. 이 시기 

목곽묘의 부장 양상은 청동기, 車輿具의 조합이 대폭 감소하고 또 일부 고분은 목제 

말 모형, 木製車 혹은 鉛製 車輿具 등의 冥器를 부장하고 있다. 칠기의 부장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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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성행하고 있으나 수량은 대폭 감소한 양상이다. 동한후기 고구려의 성장으로 한

의 요동군은 빈번하게 고구려와 충돌하는데 이는 한 중앙과 변군 지역간의 연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아울러 동한후기 호족세력의 팽창과 외척 및 환관의 발

호로 지방정권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이 저하되면서 邊郡地域의 정치적 국면도 혼란

을 맞게 된다. 

4. 목곽묘 사용의 族屬 問題

  목곽묘의 성립과 발전은 낙랑군의 설치 및 한문화의 파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다. 목곽묘가 현출하는 강한 한문화적 색채와 출토인장, 명문칠기 등은 목곽묘의 주

체가 한인이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낙랑군의 재지 토착세력도 목곽묘가 

파급되는 시기 한동안 전통적인 토광묘 묘제를 사용하였지만 이후 지속되는 漢文化

의 유입으로 인해 점점 목곽묘 체제를 수용하게 된다. 이들 토착세력의 목곽묘 체제 

수용은 낙랑지역 목곽묘 유형 중 A형 목곽묘의 부장조합, 매장방식 및 분포특징 등

을 통해서 잘 반영되고 있다. 

1) A형 목곽묘의 부장 양상은 在地的 특성을 강하게 표출하는 청동무기와 車輿具 

등의 비율이 B형 및 C형 목곽묘를 압도하고 있으며 반면 칠기, 동경, 청동기 등 한

계기물의 부장량이 비교적 적다.

2) A형 목곽묘의 매장방식이 비교적 보수적이며 구조적인 변화도 지체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B형 및 C형 목곽묘가 보편적으로 二人 혹은 多人同槨合葬 방식을 채용

한 단계에서 A형 목곽묘는 여전히 單人葬 혹은 二人同墳異穴合葬의 매장방식을 취

하고 있다.

3) 거의 절반 이상의 A형 목곽묘가 토광묘의 밀집 분포 지역인 평양 대동강 북안, 

평안남도 및 황해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술한 A형 목곽묘의 여러 특징은 고분을 통한 계층분화의 표출을 반영하기도 하

지만 묘주의 종족적인 특징도 암시하고 있다. A형 목곽묘로 분류되는 정백동1호분

은 그 연대가 목곽묘 제2기에 해당된다. 이 고분에서는 “夫租濊君”印文의 銀印과 在

地的 성격의 청동무기 및 車輿具가 다량 출토되었으나 漢系器物인 칠기, 청동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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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등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銀印의 印文 중에 보이는 “夫租”는 문헌에서도 보이는 관직이다. 즉 『漢書·地理

志』의 기록에서 보이는 樂浪郡 25개 屬縣 중의 하나인 夫租縣을 의미한다. 한사군 

설치 초기, 夫租는 玄菟郡의 郡治였다. 昭帝 始元五年(紀元前82年) 진번과 임둔이 철

폐되면서 낙랑군과 현토군에 편입된다. 이후 현토군은 고구려의 반발로 위축되었고 

夫租縣은 낙랑군의 관할인 東部都尉로 편입되었다. 東漢 建武六年(기원30년) 都尉官

을 철폐하고 낙랑군의 영동 7개 속현을 방기한다. “夫租濊印”銀印은 바로 漢四郡 설

치에서 東漢 建武六年까지의 기간에 漢朝庭이 夫租縣의 濊族 수령에게 수여했던 印

綬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목곽묘의 구체적 족속문제는 A형 목곽묘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해진다.

5. 목곽묘의 계보와 의미    

  목곽묘는 고대 중국의 전통적 묘제로서 가장 이른 시기의 목곽묘는 신석기시대 龍

山文化晩期부터 보이고 있다. 山東臨朐西朱封1號墓에서는 목판을 사용해 二重槨을 

조성하여 내곽에는 邊箱과 足箱을 설치하고 다량의 精製된 토기를 부장하고 있다. 

이는 동일 분묘군에서 확인된 여타 무덤의 수준을 능가하고 있어 묘주의 신분 혹은 

지위가 특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商周時期, 제후·왕급의 묘장은 이미 목곽묘를 채용했을 뿐만 아니라 목곽의 多重

制度를 구현하며 계층분화를 가시화하였다. 목곽의 구조는 점점 복잡해지고 장폭의 

경사식 묘도를 설치하는 소위 “甲”字形, “中”字形, “亞”字形 대형묘를 조영한다. 이

러한 목곽묘 체제는 이후 중하층 계급에도 파급된다. 

  春秋戰國時期로 오면서 제후·왕급 및 귀족층의 대형 목곽묘는 지면에 거대 봉토를 

축조하면서 목곽묘 체제를 통한 계층분화는 더욱 심화된다. 목곽묘 전통은 일반 중

소형 묘장에도 전면적으로 보급될 뿐 아니라 중원 이외의 지방에도 파급되면서 독특

한 지역상을 표출하기 시작한다. 

  西漢時期에도 여전히 목곽묘 전통은 지속되는데 前代에 비해 묘제의 지역상이 더

욱 선명해진다. 서한 중기 전후 시점에는 제후·왕급의 묘에서 黃腸題湊, 回廊式木槨 

등의 새로운 목곽구조가 등장한다. 이들 목곽묘 중 일부는 槨壁에 문을 설치함으로

써 기존의 密閉式 목곽과는 다른 외부와 連通되는 새로운 상장이념을 구현하고 있

다. 

  이와 같이 고대 중국의 목곽묘 계보에 대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통치계층 간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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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의례행위로서의 喪葬制度가 시간이 경과되면서 일반대중을 교화하는 정치적 수

단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간취할 수 있다.

  

  목곽묘의 출현으로 우리는 목곽묘가 피장자의 사회적 신분과 소위 “事死如生” 이

라는 생전의 입지를 함축적으로 담아내는 유효한 묘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계층분화가 삼엄해지고 계급제도가 확립되면서 목곽묘는 통치계층에 의해 가장 먼저 

활용되었다. 통치계층의 등급과 규범이 더욱 구체화되면서 묘장의 규모는 대형화되

고 목곽의 구조도 더욱 복잡해지며 새로운 형태의 목곽구조도 등장한다. 사회적 등

급제도가 안정화 될 무렵에는 목곽묘가 전계층으로 파급된다. 이후 왕조의 정치·군

사적 공간이 확장되자 변강지역에도 목곽묘의 전통이 유입된다. 이러한 목곽묘의 변

용 과정을 요약하면 상층에서 하층으로, 중심지역에서 변방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

을 보여주고 있다.

  진이 통일을 이룬 후 통치영역이 확장되고 전국적으로 군현제를 실행하게 된다. 

진의 제도와 사상을 계승한 한정권도 새로이 개척한 변방지역에 군현을 설치한다. 

한문화는 이러한 변군을 통해 급속하게 변강지역으로 파급된다. 서한시기 출현한 목

곽묘라는 상장제도가 서남 및 서북한 지역에까지 유입된 배경도 이러한 역사적 맥락

에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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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리고분군 출토 궐수문 철기의 

상징적 의미와 출현 배경

이 재 현 (신라문화유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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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양동리고분군의 궐수문 철기 현황과 

   주변지역과의 비교

3. 궐수문의 기원과 태양문양의 변천

4. 장송의례에 사용된 태양문양과 그 의미

5. 맺음말-양동리출토 궐수문 장식철기의 의미

1. 머리말

  양동리유적에서는 갑옷, 검의 손잡이, 표비, 유자이기 등에 궐수문 또는 나선문양1)

이 장식된 철기가 있다. 이러한 유물은 비단 양동리유적 뿐만 아니라 1세기 무렵부

터 6세기대의 영남지역 여러 무덤에서도 출토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자이기인데, 이 유물은 기존에 무기의 일종으로 파악되었으나 최근에는 의기로 이

해되고 있다(김훈희 2011). 또 유자이기가 신라지역의 정치적 상징물이라는 견해(김

영민 2008)도 있는 반면에 양동리출토의 궐수문장식 철기가 가야를 상징하는 문양 

또는 巫的 성격이 강한 제사장이나 왕자와 같은 특수한 신분을 나타내는 문양장식이

었을 것이라는 보고자의 견해도 제시된 바 있다(임효택․곽동철 2000). 그리고 삼한∼

삼국시기의 무덤에서 출토된 궐수문장식 철모에 대해서도 장송의례의 제의용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연구(김영민 1997)와 궐수문장식 철기가 영남지역 전역의 상

위계층 무덤에서 출토되는 양상을 엘리트간의 경쟁이나 대외과시의 결과로 해석한 

1) 궐수문, 나선문, 와문, 소용돌이 문양은 같은 형태의 문양을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학자에 따라 또는 대상유물에 

따라 사용에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입체적인 형태는 궐수문, 선으로 된 것은 나선문이나 와문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기로 하겠지만, 유물에 따른 학계의 통상적인 용례를 우선적으로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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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 있다(우병철․김민철 2009).

  이와 같이 궐수문장식 철기는 상징적 의미가 강한 의기로서 상위계층의 신분을 상

징하는 도구로 이해하고 있다. 최근에 김훈희(2011)는 궐수문이 농경, 하늘, 태양 숭

배, 장송 승천을 상징하는 관념으로 사용되었고, 궐수문장식이 붙은 철기는 장송, 제

의적 의미를 부여해서 특별히 제작된 의기라고 하였다. 또 궐수형 유자이기는 살포

에 궐수문 장식이 부가된 것으로 파악하여 농업과 경제권을 상징한다고 하는 주목할 

만한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필자도 궐수문양이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중요한 상

징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며, 그러한 상징적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

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 싶다. 

  그런데 궐수문양은 새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복천동 86호에서는 새와 궐수문양

이 각각 측경판에 장식된 판갑이 출토된 바 있다(복천박물관 2009). 대성동 2호묘에

서 출토된 판갑에도 전면에는 궐수문이, 후동부에는 대칭된 새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고성 동외동유적에서 출토된 조문청동기에는 새와 궐수문, 거치문이 함께 장식되어 

있다. 대구 비산동출토 한국식동검의 검파두식에도 쌍조장식이 있고, 박준상소장의 

안테나식 동검에는 궐수문이 장식되어 있다. 이와 같이 궐수문과 새는 같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고대의 새가 가진 상징과 의미에 대해서는 권오영

(1999)이 이미 穀神, 祖靈과 태양의 別態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 대해 정리한 바 있

다. 필자(2006)도 영남지역의 후기와질토기 문양에 대해 언급하면서 와문(궐수문)이 

태양을 상징하는 문양임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새와 궐수문양은 태양을 상징

하는 문양이라는 공통성을 지닌다. 따라서 여기서는 태양을 상징하는 궐수문 또는 

나선문의 기원과 변화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양동리출토 궐수문장식 철기

가 가지는 의미와 출현 배경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양동리고분군의 궐수문 철기 현황과 주변지역과의 비교

  양동리유적에서 궐수문이 장식된 철기는 2∼3세기의 목곽묘에서 출토된 162호의 

재갈과 212호의 착두형철기 및 단검, 313호의 장검, 8호(문화재연구소)의 유자이기 

등이 있다. 4세기 이후의 무덤에서는 349호의 환두대도, 78호, 248호, 260호, 275

호에서 출토된 유자이기와 78호, 167호 출토의 판갑이 있다. 162호 출토 재갈은 철

봉을 꼬아서 만든 2연식의 함과 S자형의 표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비의 양끝에는 

4가닥으로 잘라 궐수문을 만들었다. 표비의 중간에는 8자모양으로 측면을 넓혀 두락

의 끈을 연결하기 위한 구멍을 내었다. 표비의 끝에 궐수문양을 장식한 것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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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시기의 실용적인 재갈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착두형철기는 길이 

116.6cm로 봉상철부 형태의 날에 긴 자루와 손잡이를 가졌다. 날과 자루사이 및 손

잡이의 3곳에 철봉을 오려 대칭되는 궐수문양을 만들었다. 212호출토의 단검은 길

이 48.1cm로 손잡이 끝을 두 갈래로 잘라서 궐수문양을 만들었다. 313호 목곽묘에

서 출토된 장검은 길이 120.1cm로 손잡이의 양쪽에 궐수문양을 장식하였다. 8호(문

화재연구소)출토 유자이기는 판상철부의 끝을 두 갈래로 오려 궐수문양을 만들고 신

부의 중간에도 궐수문양을 만들었다. 349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환두대도는 검신의 

일부와 환두부분만 발견되었는데, 환두의 양끝을 안쪽에서 둥글게 말아 자루와 단접

하였다. 4세기 이후의 유자이기는 철정을 오려 한쪽 끝에는 자루를 끼우는 공부를 

만들고, 신부의 양쪽에는 대칭되게 궐수문양 또는 가시모양의 미늘을 만들었다. 275

호 출토 유자이기는 선단부에 톱니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78호출토의 판갑은 전동

부의 가슴부위에, 167호 출토 판갑은 전동부와 후동부에 궐수문양을 각각 장식하였

다. 이러한 양동리 출토의 궐수문장식 철기 중에서 재갈은 궐수문양의 수에서는 차

이가 있으나 함과 두락의 연결 구멍 형태에서 창원 다호리 104호 목관묘, 경주 사라

리 130호 목관묘출토품과 유사하다. 경주와 울산, 포항지역에서는 이후 3세기 후반

대까지 기능성을 상실하고 크기와 장식성만 강조한 부장용 재갈이 계속해서 만들어

졌다. 212호출토의 착두형철기는 울산 하대 44호출토품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철

검과 환두대도에 궐수문양을 장식한 것은 양동리유적에서만 확인된 특징적인 유물이

다. 유자이기는 대구, 경산, 포항, 경주, 울산, 부산, 김해 등의 3∼6세기 무덤에서 

출토되고 있다. 유자이기의 초기형태는 판상철부와 같이 날은 가진 도구에 궐수문을 

장식한 것이지만, 점차 날이 없어지고 궐수문양도 퇴화하여 가시모양으로 변화한다. 

선단부에 톱니모양 또는 궐수문양을 장식한 형태는 김해지역에서만 확인되는 형태이

다. 판갑에 궐수문을 장식한 것도 양동리와 퇴래리, 복천동, 대성동유적에서만 확인

되어 부산․김해지역의 독특한 갑옷형태라고 할 수 있다. 

  철기에 고사리 문양을 장식하는 현상은 기원 후 1세기 무렵의 다호리 19호, 조양

동 11호, 사라리 130호 목관묘의 닻모양 철기와 재갈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후 

재갈과 착두형철기, 도자, 유자이기, 철모, 철겸, 판갑 등 다양한 철제도구에 장식문

양으로 채용되었다. 궐수문양을 장식한 초기의 철기는 재갈과 닻모양 철기를 제외하

면 대체로 날을 가진 무기형의 도구이다. 그러다가 점차 날과 도구로서의 기능성이 

없어지고, 장식문양만 강조하는 형태를 띠다가 결국에는 궐수문양도 퇴화하여 가시

모양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궐수문장식 철기는 초기의 경우 부장품이 비교적 많거나 무덤의 규모가 큰 

상위계층의 무덤에서 주로 출토된다. 그러다가 3세기 무렵에는 중형급의 무덤에서도 

출토되고 이후에는 소형묘에까지 사용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것은 초기에 상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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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정치․경제적 상징물로 출발한 것이 점차 일반화되면서 위세품으로서의 성격이 

약화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2). 5세기대 이후가 되면 유자이기의 궐수문양은 

가시모양으로 변화하여 퇴화하였다. 그렇지만 판갑에 궐수문양을 장식한 것은 부산·

김해지역에서 4세기대에 나타나 5세기대까지 지속되었는데, 상위계층의 상징물로 사

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양동리에서 출토된 궐수문장식 철기는 영남의 다른 지역과 양상

을 같이하는 것이지만, 독특한 형태도 있다. 즉, 철검과 장검, 대도 등에 궐수문을 

장식한 것은 현재까지 양동리유적에서만 확인되었고, 유자이기의 선단부에 톱니모양 

장식을 한 것은 김해지역의 특징이다. 또 판갑에 궐수문을 장식한 것은 김해와 부산

지역의 상위계층 무덤에서만 출토되었다. 따라서 궐수문양을 철기에 장식한 것은 경

주나 울산, 포항 등 영남의 다른 지역과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새로운 형태로 변용하거나 다른 기물에 적용하여 김해지역 또는 부산지

역과 공유하는 등의 독자성도 뚜렷하다.     

  

3. 궐수문의 기원과 태양문양의 변천

  나선문(궐수문)은 동심원문과 함께 대표적인 태양문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나선문양의 가장 오래된 예는 울진 죽변 출토 신석기시대의 원판형 토제품인데, 인

면형태의 여러 원판형 토제품도 함께 출토되었다. 원판형 토제품의 기능이나 문양의 

상징성은 뚜렷이 알기 어렵지만, 태양신앙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신석기시대 유적인 함경북도 농포리, 굴포리, 범의구석유적에서 전형적인 

태양문양으로 인식되는 十字모양, 별모양, 동심원, 방사선, 바람개비 모양의 문양이 

새겨진 방추차와 어망추가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태양숭배는 인류의 보편적인 원시신앙으로 신석기시대부터 성행하였다. 중국에서

도 신석기시대의 토기나 여러 기물의 표면에 별, 태극, 소용돌이, 새 모양의 태양문

양을 장식하는 것이 유행하였고, 한반도와 가까운 내몽고지역의 홍산문화에서도 태

양을 상징하는 다두석부(별도끼)나 홍도 등이 사용되었다. 신석기시대의 즐문토기도 

초기에는 저부와 동체, 구연의 3단으로 구성된 전면시문 형태가 많다. 그것이 우주

가 天界, 中界, 下界의 3계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우주관을 반영한 문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골문, 지그재그문, 격자문, 삼각문, 번개문 등의 문양이 비와 번개, 구름, 

2) 김훈희(2011)는 유자이기를 살포와 같이 농업생산과 관련된 경제권을 상징하는 기물이 초기에는 소수의 수장에게 

집중되다가 점차 위세품으로서의 권위가 약화되어 일반화되었다고 한다.  



양동리고분군 출토 궐수문 철기의 상징적 의미와 출현 배경

- 183 -

하늘과 태양 등을 상징하고, 하늘과 자연현상에 대한 경외, 다산과 풍요의 기원을 표

현한 것이라 해석하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신석기시대 후기가 되면 

구연부에만 격자문, 단사선, 점열문, 삼각(거치)문 등의 문양을 시문하는데, 이들 문

양도 평면적으로 보면 태양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볼 수 있으며,  청동기시대의 무문

토기까지 이어진다. 또 신석기시대 후기에 붉은 칠을 한 토기가 출현하는 것도 태양

숭배 신앙의 발전과 관련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신석기시대에 이

미 하늘과 태양, 자연현상 등에 대한 경외와 숭배신앙이 점차 태양숭배 신앙으로 발

전되어 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청동기시대에는 태양숭배 신앙이 본격화되어 암각화, 솟대, 선돌 등이 만들어지고, 

환상석부, 다두석부 등이 사용되었다. 암각화에는 동심원문과 방패형, 인물모양 등의 

태양신상을 새겨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선돌과 솟대는 천상의 세계와 통하는 통

로(세계수)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3), 청동기시대의 솟대흔적이 실제 김해 율하와 

울산 덕신리유적에서 발견된 바도 있다. 암각화나 솟대, 선돌 등은 집단이나 마을 단

위의 신앙이나 제의장소로 볼 수 있고, 환상석부와 다두석부는 제의와 관련된 의기

이거나 신앙 또는 제의와 관련된 사람의 지위 상징물일 가능성이 크다. 무문토기의 

구연이나 어깨부분에 가지문, 공열문, 단사선, 각목문, 돌대문, 거치문 등을 장식한 

토기가 유행하는데, 이러한 문양도 평면 형태로 보면 태양을 상징하는 문양이다. 또 

홍도의 붉은 칠도 태양, 불, 피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벽사와 재생, 생명력의 주술

적 의미를 지닌다(구미래 1993). 이와 같이 청동기시대의 토기에 태양문양을 장식한 

것은 그 만큼 일상생활에서 태양숭배가 보편화되었음을 말해 준다.  

  그런데 청동기시대의 태양문양 중에서 나선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동심원문

이 대부분이다4).  

  한국식동검문화기에는 주로 청동의기에 태양문양이 장식되고, 앞 시기와 달리 토

기에서의 문양은 거의 사라진다. 다만 일부의 암각화는 이 시기에도 조성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5). 청동의기의 태양문양은 주로 거치문과 동심원문, 십자문, 집선문과 점

열문 등으로 장식되고, 나선문은 매우 드물다. 비교적 시기가 늦은 화순 대곡리출토 

팔주령과 전 논산출토 간두령, 전 상주출토 팔주령, 전 경주출토 견갑형동기에 나선

3) 세계수에는 태양신을 상징하는 새가 등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4) 부산 복천동 고분군의 79호 석곽묘의 벽석에 새겨진 암각화에서 나선문을 볼 수 있지만, 이 암각화가 청동기시대

의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 문양을 太陽舟로 보아 葬儀 岩刻畵로 해석한 견해(장명수 2007)가 있지만, 청동기시

대에는 배 모양 문양이 없고, 나선문도 청동기시대의 다른 암각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청동기시대

가 아닌 후대의 암각화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5) 고령 양전리암각화 주변에서는 암각화를 새겼던 도구로 추정되는 석기가 원형점토대토기와 함께 채집되어 청동기

시대 후기(한국식동검문화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대가야박물관 2004). 고령 무계리나 월산리의 

윷판형의 암각화도 바위의 구멍이 원형을 이루고, 원의 중앙에는 十字모양이 되도록 의도하였다. 한국식동검문화

기의 청동의기에 새겨진 태양문양과 상통하는 점이 있어 같은 시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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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이 있을 정도다. 거울과 동령, 원개형동기, 검파형․방패형동기 등의 청동기는 동

검과 함께 샤먼이 사용한 의기로 인식하고 있다. 샤먼은 천계와 소통할 수 있는 천

신의 대리자로서 질병의 치유와 사자의 저승인도,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 주관 등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태양문양이 장식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지』위서동이전 한조에는 ‘5월과 10월에 농경과 관련하여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의례를 거행한다. 국읍에는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는 천군이 있다. 또 

별읍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귀신을 섬긴다’는 내용이 전한다. 이

를 통해 청동의기를 사용하는 샤먼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고, 제사행위가 농경의례

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천군이나 소도를 통해 독점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천신에 

대한 제사의 독점과 청동의기에만 태양문양이 장식되는 현상은 밀접한 상관성이 있

다고 생각한다.   

  한편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청동기의 생산이 성행하고,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의 사용이 증대한다. 영남지역에서 생산된 청동기는 동검과 동

모, 동과 등의 무기류와 그 부속품, 동물형대구와 동포 등의 의책 장식품, 거울과 간

두령 등의 의기류, 거마구 등 다양하다. 이러한 청동기에도 태양문양이 장식되어 있

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거울과 동포에 장식되어 있는 연호문이나 복사문, 파문, 방사

선문, 원권문, 나선문, 십자문 등은 태양을 상징하는 문양이다. 그 중에는 앞 시기에 

유행한 청동의기에서 계승된 문양도 있지만, 한식물품의 수입과 함께 새로이 유행하

는 것도 있다. 나선문(와문)은 한경의 이체자명대경에 있고, 방제경의 주문양으로 장

식한 경우가 많다6). 또 영천 어은동출토의 동포와 호형대구에도 나선문이 장식되어 

있다. 특히 호형대구는 고식으로 생각되는 대구 비산동출토품에는 꼬리가 사실적으

로 표현되다가 어은동출토품부터 꼬리가 나선형으로 말리기 시작하여 늦은 시기까지 

지속된다(김구군 2000). 그리고 방제경에 보이는 나선문(와문)은 태양을 나타내는 

문양으로 진한시기 와당을 비롯한 여러 기물의 장식문장으로 사용된 것을 채용한 것

이다(이재현 2004).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화순 대곡리출토 팔주령과 전 논산출토 

간두령, 전 상주출토 팔주령, 전 경주출토 견갑형동기에 장식되어 있는 나선문은 중

국의 전국시대나 서한초기에 유행한 장식문양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7). 

  그리고 중국이나 낙랑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수입품은 거

울과 소동탁(말방울), 대구, 노기, 마구와 수레 부속구, 청동촉 및 칼집장식품 등이 

있다. 이들 수입품은 중국이나 낙랑에서도 신분을 상징하는 위세품의 성격을 지니는 

6) 궐수문과 같은 형태이나 거울에서는 와문, 와당에서는 운문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7) 한국식동검문화기는 중국의 전국-서한초기에 해당하는데, 유리와 중국식 동검, 거울 등의 중국제 물품이 수입된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대량의 청동기 주조를 위한 원료(주석)의 수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이

재현 2011). 또한 다뉴경의 문양이 요동지역의 번개문과 달리 별모양을 이루는 점은 중원지역 문양의 영향 때문

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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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지만, 변·진한지역에서는 자체에서 생산된 청동기와 함께 의기적 성격도 함께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서남부지역에서 유행한 청동의기가 무구(巫具)적 성격

이 강한 반면에 변·진한의 청동의기는 무기형 의기가 주류를 이루면서 위세품 또는 

개인의 벽사적 성격이 강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원전 1세기 무렵에는 태양문양이 

주로 청동기에 장식되고, 일부 다호리 15호의 통형칠기와 1호의 도끼자루에서와 같

이 칠기에 장식된 경우는 있어도 토기에 장식문양으로 채용되지는 않았다.  

  1세기 중엽이후에는 경북지역에서 한식물품의 수입이 줄어들고, 청동의기나 장식

품의 제작도 쇠퇴하였다. 그러한 변화와 궤를 같이하여 철기에 궐수문양을 장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먼저 재갈과 닻형철기에 궐수문양을 장식하는 현상이 나타나

고, 2세기 이후에는 착두형철기, 유자이기, 철모, 곡도 등 다른 기종에까지 확대되었

다. 또 김해 화정 라호 옹관출토 뚜껑과 같이 일부 토기에도 태양문양을 장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세기 중엽이후에는 목곽묘가 만들어지면서 태양문양을 장식한 와

질토기나 오리모양의 주기(注器)를 사용하는 등의 상장예속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 

후기와질토기의 태양문양은 거치문, 능형문, 집선문, 사격자문 등이 주류를 이루지

만, 나선문은 뚜껑의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4세기 이후에는 토기가 부장품으로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거치문, 격자문, 파상문, 타래문, 점열문, 반원문, 원문, 집선문 등 

다양한 형태의 문양이 시문되는데, 이것들은 태양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배나 말, 수레, 새 등의 상형토기와 토기에 말 그림을 장식한 선각토기도 나

타나는데, 이것들은 영혼의 승천을 기원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이 1세기 이후

부터 영남지역에서는 태양문양을 장식한 철기와 토기가 무덤의 부장품으로 만들어지

는데, 영혼의 승천을 기원하는 장송 의례적 성격이 강하다. 또한 이러한 기물은 대체

로 상위계층의 무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점차 중·소형묘에도 부분적이나마 

적용되어 확대되는 양상을 띤다.       

  이상에서와 같이 나선문은 한반도에서 신석기시대부터 사용되었지만 이후 계승되

지 못하다가 초기철기시대 이후 중원지역 문양의 영향으로 진·변한지역에서 유행한 

문양이라 할 수 있다. 나선문을 비롯한 태양을 상징하는 문양은 신석기시대에는 일

상생활에서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생활신앙의 용구장식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다

가 한국식동검문화기에는 국읍이나 읍락단위에서 농경의례나 천신에 대한 제사를 독

점한 제사장의 무구(巫具)에 장식한 문양으로 사용되었고,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는 

변·진한지역에서 엘리트의 정치적 권위를 상징하거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벽사적 

성격의 도구 장식으로, 기원후 1세기 이후에는 영혼의 승천을 기원하는 장송의례 도

구의 문양으로 성격이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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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송의례에 사용된 태양문양과 그 의미

  우리나라에서 주검을 본격적으로 매장하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시대부터이다. 신석

기시대에는 토광묘와 세골장, 동굴무덤 등 다양한 형태로 주검을 처리하였다. 그러나 

단순한 주검의 처리를 넘어서 내세관에 따른 일정한 의례와 절차가 있었음이 통영 

연대도유적의 발굴결과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청동기시대에도 고인돌과 같은 대규모 

노동력이 동원된 무덤을 조성하였고, 석관묘나 토광묘 등의 다양한 무덤을 조성하면

서 홍도, 석검과 석촉 등을 부장하거나, 또 토기와 석기를 깨트려 흩어뿌리기도 하였

다. 이러한 행위는 사자에 대한 내세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동시에 조상신을 통해 현

세의 행복을 구하는 내세관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지문토기와 홍도

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태양문양이 무덤에 반영된 것은 없다. 한국식동검문화기부터 

기원전 1세기 무렵까지의 거울을 비롯한 청동 의기류와 장신구류가 무덤의 부장품으

로 발견되기는 하지만, 이것들도 巫具나 위세품으로 실제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고, 

특별히 부장을 위해 만든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

는 영남지역에서 목관묘가 유행하면서 매장습속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 즉, 목관묘

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토기와 칠기, 청동기, 철기 등 많은 기물을 부장하였는데, 이

것은 내세의 안녕을 기원하는 새로운 매장습속의 시행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재갈이

나 개궁모, 입형동기 등 수레나 마구의 부속품을 부분적으로 부장되는 현상은 이전

과는 다른 새로운 현상이다. 마구와 수레의 부장은 현실세계에서의 우월한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는 물품이기도 하지만, 영혼의 승천에 사용하는 葬儀道具의 의미도 갖

는다. 그런데 한국식동검의 검파두식에는 쌍조 또는 안테나모양의 장식을 한 것이 

있고, 출토지는 알 수 없지만 박준상 소장의 일주식동검 검파에는 궐수문양을 장식

하고 있어, 이들이 서로 공통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여겨진다. 즉, 궐수문은 

태양문양이고, 새는 태양신의 별태 또는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자, 영혼의 운반

자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서로 의미하는 바가 같다(권오영 1999). 또 대성동 가

야의 숲 부지 3호 목관묘에서와 같이 피장자의 얼굴에 새의 깃털로 만든 부채를 덮

은 경우도 있고, 같은 부채를 부장한 경우도 많다. 『삼국지』위서동이전 변진조에는 

“큰 새의 깃털을 사용하여 장사를 지내는데 그것은 죽은 사람이 새처럼 날아다니라

는 뜻이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처럼 새는 영혼을 인도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간주되

었다. 이와 같이 기원전 1세기 무렵의 변·진한지역 목관묘에는 영혼의 승천을 기원

하는 새로운 장례습속이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고조선

이나 낙랑, 중원지역 등 주변지역의 장례습속이나 내세관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중원지역의 장례습속과는 큰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영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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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관념의 전래나 주변지역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정도일 것이다.

  성대한 장례와 후장의 습속은 사자의 승천과 내세의 안녕을 바라는 조상숭배의 관

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조상숭배는 장례를 주재하고 무덤을 만든 생자의 현실세계

와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즉, 사자가 승천하여 행복한 사후의 삶을 영위해야 천신

의 대리자로서 자손에게 복과 영화를 줄 수 있지만, 영혼의 승천이 여의치 못해 머

물 곳을 잃고 떠돌아다니면 현세의 자손에게 화로 미친다는 관념은 고대의 보편적인 

사후관념이다. 때문에 장송의례를 통해 생자와 사자, 이승과 저승세계의 효과적인 분

리를 도모함으로써 생자의 복과 영화를 추구하고자 했다. 또 장례의례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차별과 결속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고, 사자의 지위를 계승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기원 1세기 후엽이 되면 재갈과 닻형철기 등의 철기에 궐수문이 장식되고, 

주머니호와 조합우각형파수부호 등의 토기에도 대각이 부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궐수문을 장식한 재갈은 처음에는 실용적인 형태를 띠지만, 점차 실용성을 상실하여 

부장전용의 성격을 띤다. 새와 말, 마차의 부장이 영혼의 승천을 기원하는 상징적 의

미를 갖는데, 궐수문을 재갈에 장식한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강조한 것일 것이다. 토기

에 대각을 부착하는 현상은 중국식 예기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기와질토기

의 원저화 현상에서 시작하여 후기와질토기에 이르러 정형화한다. 즉, 전기와질토기

는 기존의 무문토기에 비해 태토나 소성방법에서 큰 변화가 있지만, 토기의 형태에

서도 圓底化 또는 高足化가 두드러진다. 원저화는 기대의 사용을 전제로 한 기형의 

변화이며, 고족화는 기대를 일체화시킨 것으로 중국식 예기의 특징이다. 따라서 이러

한 와질토기의 등장과 확산은 매장의례가 한층 규범화되고 제도화하는 현상으로 이

해할 수 있다. 

  2세기 중엽이후에는 목곽묘가 조영되면서 부장품의 양이 더욱 많아지고, 부장품을 

넣기 위한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진다. 토기도 전기와질토기와는 달리 표면에 거치문, 

능형문, 종집선문, 횡집선문, 사격자문 등의 문양을 장식하고, 대각을 가진 경우가 

많다. 또 오리모양의 注器도 등장하는데, 술을 매개로 하는 예기로 추정된다. 그리고 

청동의기의 제작이 쇠퇴하는 대신에 철기에 궐수문을 장식하는 것이 여러 기종으로 

확대되는데, 철기가 가진 원래의 기능보다는 외형이나 장식성이 강조하여 부장품 전

용의 성격이 짙고, 대형무덤에서는 무더기로 부장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토기의 문양

은 평면 형태에서 보면 태양을 상징하는 문양이다. 새와 궐수문양이 태양과 관련을 

지닌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장의례가 더욱 형식화되고 복잡한 구조로 변화하였고, 태

양을 상징하는 문양이 내세의 승천을 바라는 용도로 사용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이처럼 변․진한지역에서는 태양문양과 새, 말로 대표되는 태양신앙이 벽사나 권

위를 상징하는 기물에 반영되다가 점차 영혼의 승천과 내세의 안녕을 바라는 장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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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용품에 결부되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4세기 이후가 되면 도질토기가 발달하게 되는데, 실생활에서보다 무덤의 부장품으

로 수요가 더욱 많았다. 따라서 토기의 기형도 기대나 고배, 대부호 등 대각이 발달

한 형태로 변화하고, 토기의 표면이나 뚜껑에는 물결문, 타래문, 점열문, 원문, 삼각

문, 집선문 등의 태양을 상징하는 문양을 장식한 경우가 많다. 또한 신발, 동물, 배, 

수레 등의 다양한 상형토기(像形土器)도 만들어졌고, 토기의 표면에 말을 그린 것도 

있다. 토기의 부장량이 앞 시기에 비해 증가하여 대형무덤에서는 수백 개가 넘는 토

기가 부장되기도 하며, 소형무덤이라도 2∼3개 정도의 토기는 기본적으로 부장하였

다. 철기는 앞 시기에 비해 실용성이 증가하지만, 철정과 유자이기 등은 앞 시기와 

마찬가지로 부장품으로서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김해와 부산의 고분에서 나

타나는 판갑의 궐수문양은 권위를 상징하는 문양으로도 볼 수 있지만, 복천동 86호

출토의 판갑처럼 기능성이 결여되고 장식성이 강한 것은 부장용으로 만들어졌을 가

능성도 크다.   

  이와 같이 기원전 1세기부터 변·진한지역에서는 후장을 중시하는 형태로 상장예속

이 변화했다. 초기에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위세품을 부장하다가 점차 부장을 목적

으로 하는 기물을 제작하여 대량으로 부장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궐수문장식의 철기와 기대 또는 대각을 가지거나 태양문양을 장식한 토기이다. 

이러한 상장예속의 변화는 생사관과 조상숭배 관념의 변화에서 나타난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삼한시기에 이르러 철기와 청동기의 생산과 대외교역을 주도한 새로운 엘

리트계층의 등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이들은 기존에 천군이나 제사장이 독

점하던 태양숭배 신앙을 매개로 한 제정일치의 권력관계를 와해시키기 위해 중원이

나 고조선, 낙랑지역에서 유행한 새로운 내세관념과 태양상징 의장을 도입하여 권위

를 상징하는 위세품으로 사용하였고, 그것을 상장예속의 새로운 사회적 제도로 창출

하였다. 대형의 무덤을 만들고, 대량의 기물을 부장하는 새로운 상장제도를 통해 엘

리트 계층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면서 세습을 정당화하고, 다른 하위계층과 차별화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다른 하위계층에게도 경쟁적인 

모방을 강요하여 철기와 토기 등의 기물을 대량으로 소비하게 만들었다. 그러한 과

정을 통해 생산과 유통을 장악한 엘리트계층은 한층 권력을 집중시킬 수 있었고, 사

회적 차별과 계층분화가 더욱 진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은 엘리트계층

이 권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장기간에 걸친 사회․정치적 전략의 결과라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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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 양동리출토 궐수문 장식철기의 의미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양동리유적을 비롯하여 영남지역의 삼한․삼국시기 고분

에서 출토된 궐수문 장식철기는 기원후 1세기 무렵부터 변·진한지역에서 태양을 상

징하는 위세품 또는 무덤의 부장용으로 만들어진 의기이다. 궐수문은 태양을 상징하

는 문양으로 신석기시대부터 한반도에서 사용되었지만, 이후 연속적으로 계승되지 

못하다가 기원전 2세기 무렵 중원지역 문물의 유입과 함께 채용된 새로운 의장이다. 

  태양을 상징하는 문양은 신석기시대부터 일상생활에서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생활신앙의 용구장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다가 한국식동검문화기에는 국읍이나 읍

락단위에서 농경의례나 천신에 대한 제사를 독점한 제사장의 무구(巫具)에 장식한 

문양으로 사용되었고,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는 변·진한지역에서 엘리트의 정치적 

권위를 상징하거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벽사적 성격의 도구 장식으로, 기원후 1세

기 이후에는 영혼의 승천을 기원하는 장송의례 도구의 문양으로 성격이 변화하였다

고 할 수 있다. 기원전 1세기부터 변·진한지역에서 후장을 중시하는 형태로 상장예

속이 변화한 것은 철기생산과 대외교역을 주도한 새로운 엘리트계층의 출현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 그들은 기존에 제사장이 독점하던 태양숭배 신앙을 새로운 내세관

념에 의한 상장예속에 결부시켜 새로운 사회적 제도로 창출하였다. 그리하여 상장예

속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함과 동시에 세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다

른 계층과 차별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다른 계층에게도 경쟁적인 모방을 

강요하여 철기와 토기 등의 기물을 대량으로 소비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과 유통을 장악한 엘리트계층에게 권력을 한층 집중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

데, 이는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궐수문 장식철기는 변·진한지역에서 청동의기의 생산이 쇠퇴하는 시기에 새로운 

위세품으로 등장한 것이지만, 점차 실용성이 쇠퇴하면서 부장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

어졌다. 양동리유적에서 출토된 궐수문 철기는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고유한 형태

도 있지만, 유자이기는 경주 인근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도입한 것이다. 특히 인근의 

대성동유적에서는 아직까지 발견 예가 없어 대성동집단과는 차별성을 나타내는 물품

이라 할 수 있다. 또 궐수문장식 판갑은 퇴래리, 대성동, 양동리, 복천동에서만 발견

되고 있어 김해와 부산지역의 정치적 엘리트 사이에서 공유한 상징물이라 할 수 있

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3∼4세기의 김해와 부산지역은 양동리, 대성동, 복천동 등을 

거점으로 하는 우세집단(정치체)들이 고유의 독자성을 유지한 채 인근지역의 정치체

와 교류, 연대, 경쟁 등의 상호작용을 유지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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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辽西地区十六国时期的铁器文化
喇嘛洞铁器的考古发现、保护处理和整理研究 

万 欣 (中国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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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墓地的发掘和铁器的发现

1、墓地的发掘

  喇嘛洞墓地位于辽西丘陵地区大凌河谷地附近，是中国北方地区迄今所见最大的一
处以前燕墓葬为主的大型墓地, 1996年曾被评为中国十大考古发现之一。整个墓地共
有墓葬435座，分布面积约10000多平方米。除了少量青铜时代和清代墓葬等之外，计
有十六国早中期（约当公元3世纪末至4世纪中叶）墓葬420座，出土陶、铁、铜、金
银、骨器等各类器物近5000件（枚、副、套）。其中的铁器的数量之多、种类之繁, 
在以往所见中国境内其他地区汉晋时期及以后的大型墓地中尚属首见。
  墓地的总体布局：墓群自地势较高的西北向东南布列，分布较密集，且自东向西大
致可分为12排，墓向多在40—60度之间。其形制以土圹竖穴木棺墓为主，约占墓葬总
数的93%。典型墓例举要（略）
  人骨的保存状况和鉴定

  在307座随葬铁器的墓葬中，人骨保存大部较好，具有鉴定价值者240多具个体, 以

青年和中年男性为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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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铁器的发现

  在以上420座墓葬中，随葬铁器的墓葬共计308座，占墓葬总数的73.3%，出土各类
铁器共计2690多件（套、副），占随葬器物总数约53.8%。各墓随葬铁器的数量差别
较大，少则1件，多则可达50件以上，其中以随葬2—9件者为大多数，共有154座。
  铁器的随葬位置

  随葬品以陶、铜、铁器为主。铁器则多置于体侧和足下，陶器和铜器多见于颅骨上
方。大部分铁器的保存状况较好，但锈残者较多，也有少量锈解现象。与铁器伴出的
其他器物主要有陶壶、陶罐、铜釜、铜缀叶泡饰和一些金银装饰品等。
 

二、铁器的保护处理
1、中日合作进行的保护与研究

  1997年春，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与日本奈良县国立文化财研究所共同进行了一项
题为“亚洲古代都城遗迹研究与保护——三燕都城等出土铁器及其金属器的保护与研
究”合作研究。根据相关合作协议，对选自喇嘛洞墓地铁器的32件标本进行了保护处

理和初步研究。
  相关设备主要包括型实体显微镜及显微镜摄影装置、小型电动除锈装置、金属减压
含浸装置、高真空干燥钢罐和脱盐处理钢槽等。
  处理步骤主要包括记录、观测、除锈、脱盐浸泡、烘干、减压处理和整形等步骤。
  氢氧化锂(LiOH)法的引进和处理效果观察

  铁器表面无疏松的土锈和新生成的粉锈，存留的片状锈和瘤、泡状铁锈斑结坚固、
鲜明，基本保留了铁器原貌，不存在掉渣现象。

2、自主实施的后续保护处理

  LiOH法应用的利与弊、“诸法相辅，因锈施护”的技术路线的探讨

  LiOH法的最大优点是无水处理，可有效避免铁器在处理过程中再次发生锈蚀的危
险。但此法不仅处理周期较长，而且成本也较高。因此，在保护处理实践中，根据铁
器的保存状况的不同，分别采用LiOH法和其他简便易行的方法（如磷酸法等）则更
合于实际需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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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铁器的整理研究

1、铁器的形态考察

  喇嘛洞铁器以铁工（具）和铁兵（器）为主，其次为马具和其他杂器，其形制多具
汉代特点。铁工主要为三角形犁铧、舌形犁镜、“凹”形锸、弧形镰、有銎钁、有銎
圆肩铲、梯形斧、条形凿和作狭长四棱锥体的穿等。其中犁铧和犁境皆为铸制，其余
多为锻制。兵器和马具则有长剑、环首刀、矛、鞍桥包片、带扣和马衔等。此外还有
釜（鍑）、环首器和屣钉等杂器。在这些种类的铁器中，铁工和铁甲是目前整理研究
的重点。
  铁工形态考察的基本方法

  在对其进行系统的保护处理和修复的基础上，主要包括拍照、绘图和文字描述及器
物卡片制作等。
  铁工形态和制作工艺的考察（暂略）
  同中国的北票冯素弗墓（北燕）、河南渑池窖藏（东汉至魏晋）、五女山城址（4

世纪末至5世纪初）等遗址出土铁工的初步比较
  同朝鲜、韩国和日本出土的三国时期和古坟时代相关铁工的初步比较（如朝鲜半岛
的表井里、釜山和日本大阪黄金冢等）。

2、“三铁”的随葬特点和基本组合

  所谓“三铁”，即铁工具、铁兵器和铁马具。据统计，在随葬10件以上铁器的94座墓

葬中，“三铁”俱全的男性墓葬47座。随葬的铁器以削、矛、镞、带扣和衔环穿鼻为最
多，均为百件以上，其次为铲、镰、剑和环首器，均为50件以上。从“三铁”之间的共

存形态来看，铁工具和铁兵器的组合是铁器随葬中的一种最为多见的组合形态，表现
出以男性为主的兵农一体、耕战结合的经济形态特征和带有准军事性质的社会组织特
点。
  “三铁”的形态考察——以铁工中的铁镩、铁兵中的铁镞和铁马具中的铁带扣为例
（暂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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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铁甲的复原研究

  在喇嘛洞I区墓地中，有4座墓内均随葬铁甲，其中以IM5出土的一副最为主要。根
据复原研究的结果，可以确认其为一套史书上记载的汉晋时期重装骑兵所使用的“甲
骑具装”。此外，IM17随葬的铁甲虽不及前者完整，但也很重要，目前尚在复原整理
之中。
  IM17铁甲的出土和保存状况 

  此副铁甲IM5棺内墓主人足下，入葬时已被拆散，无次序地堆放在一起，分布在长
约100、宽约90厘米的范围内，堆积厚度约20厘米。表层甲片多数已散乱，且残碎很
严重，多锈结成块状。人胄和马胄保存较好。
  复原研究的主要依据和基本步骤：主要包括拍照、编号、分组、分区定位、分层绘
图、起取、记录以及纸型制作等。
  复原研究的价值和意义

  依据铁甲的联缀和结构特点及其他相关的考古资料，初步复原出一套人甲（包括头
盔、颈甲、披膊、身甲、腿裙）和马甲（包括马胄、衣领、胸甲、身甲、搭后），系
国内第一套完整的甲骑具装标本（纸型）。

4、铁器的检测分析

  与日本奈文研保存科学实验室的合作：铁锈成分的化验结果表明，
喇嘛洞铁器锈层的化学成份主要为α一FeOOH，它们主要是硫酸根离子存在条件下的产
物，与其他地区出土铁器锈层的化学成份相同。
  与北京科技大学材料史研究室合作：铁器的金相鉴定结果表明，喇嘛洞墓地铁器在
材质和制作工艺上，明显受到了秦汉以来中原地区发达的钢铁冶铸和锻造技术的影
响。
  与辽宁省博物馆文物保护中心的合作：铁器的X光透视(暂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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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喇嘛洞 고분군 출토 철기의 보존과 정리 —

萬 欣 (中国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

번역 : 조윤재 (인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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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고분의 발굴과 출토철기

1. 고분의 발굴

  

  중국 북방지역 최대의 前燕(337-370) 時期 고분군인 喇嘛洞 고분군은 요서 구릉

지역인 大凌河의 谷間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6년도 중국의 十大考古發現에 

선정된 바도 있다. 전체 고분군에서는 모두 435기의 고분이 확인되었으며 분포면적

은 약 10,000㎡에 이른다. 일부 청동기시대 및 淸代 고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十六國

時期 前期(약 기원전3세기말-4세기중엽)의 고분으로 420기가 보고되었다. 출토유물

로는 土器, 鐵器, 靑銅器, 金銀器, 骨角器 등 약 5,000 여 점이 출토되었다. 그 중 

철기유물의 수량이 가장 많으며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해 중국 境內에서 발견된 기존

의 漢·晉時期 및 이후 시기 대규모 고분군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고분군내 개별고분들의 배열은 일정한 정형성을 가지며 비교적 규칙적인 배열현상

을 보여주고 있다. 지세가 비교적 높은 서북쪽에서 점점 낮은 동남방향으로 고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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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되고 있으며 그 분포도 상당한 密集性을 보여주고 있다. 고분의 분포는 동서방

향으로 모두 12열의 배열로 구획이 가능하며 墓向은 대부분 40°-60°에 집중되고 있

다. 고분의 형식은 대부분 竪穴土壙木棺墓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그 수량은 전체 

고분의 93％를 차지한다. 

  전체고분 중 307기의 묘에서 철기유물과 인골이 함께 검출되었는데 이중 240 여

기 정도는 묘주의 인골분석이 가능할 정도의 양호한 보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묘

주는 대부분 남성이며 연령대는 청·장년층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철기유물의 출토

  이상의 420기 고분 중  308기의 고분이 鐵器를 반출하고 있는데 전체 고분 수량

의 73.3％에 해당한다. 出土鐵器의 수량은 약 2,690여점으로 전체 출토유물의 53.

8％에 상당하고 있다. 개별 고분들 간의 鐵器隨葬 수량은 서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

어 많게는 50 여점에서 적게는 1점에 불과한 정도이다. 隨葬鐵器의 수량은 약 154

기가 2-9점을 수장하고 있어 수량적인 집중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고분 내에서 鐵器의 隨葬位置는 묘주의 측면이나 족부 아래쪽이며 土器와 靑銅器

는 머리 쪽에 매납하고 있다. 출토철기의 대부분은 보존상태가 양호하나 일부 철기

의 경우 부식이 비교적 심한 편이다. 철기와 함께 공반되는 유물로는 호형토기, 관, 

동부, 청동제 장식 및 소량의 금은제 장식 등이다.

二. 철기의 보존처리

1. 보존처리의 공동연구

  1997년 遼寧省文物考古硏究所는 奈良縣國立文化財硏究所와 공동으로 “아시아 古

代都城遺蹟의 硏究와 保存-三燕都城 출토 철기 및 금속유물에 대한 보존과 연구”라

는 연구 과제를 진행하였다. 그 일환으로 喇嘛洞 고분군 출토 철기 32점을 시료로 

활용한 보존처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보존처리에 활용된 주요 설비로는 고배율현미경을 통한 유물의 촬영, 전동식 소형 

녹제거기, 金屬減壓沈澱裝置, 진공건조장치 및 탈염처리장치 등을 활용하였다. 보존

처리 과정은 먼저 유물상태에 대한 기록, 관측, 녹제거, 탈염침전처리, 건조, 감압처

리 및 정형 등의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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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화리튬법(氫氧化鋰)의 활용과 처리효과 관찰: 철기표면에는 편상형 녹과 돌기 

등이 덮여 있었고 泡狀形 철녹도 응고되어 유착되어 있었다. 

2. 수산화리튬(LiOH) 처리법의 후속 보존 처리   

  수산화리튬 처리법의 최대 장점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보존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이다. 이는 보존처리 과정에서 再生成 되는 2차 부식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향후 보존처리 

과정에서는 개별 철기의 보존 상태에 따라 처리방법을 선택하는 방안(예로 燐酸法 

등)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三. 철기의 정리와 고찰

1. 철기의 형태 고찰

 

  喇嘛洞 고분의 출토 철기는 크게 철제공구와 철제무기로 분류되며 그 외 마구와 

기타기물들로 세분된다. 철기의 형태는 대부분 漢代鐵器의 특징을 상당부분 보유하

고 있다. 鐵工具는 삼각형 보습(犁鏵), 설형 볏(犁鏡), U자형 따비, 호형 낫, 有銎式 

괭이(钁), 有銎式 圓肩 삽(鏟), 梯形斧, 대패, 鐵穿이며 보습과 볏은 鑄造로 제작하였

으며 그 외는 전부 鍛造製作으로 확인되었다. 무기와 마구는 검, 환두대도, 矛, 鞍橋, 

有銎괭이(钁), 帶扣 및 馬銜 등이 검출되었다. 그 외 銅鍑, 環頭器, 屣釘 등도 확인되

었다. 특히 이러한 철제기물 중 工具와 甲冑는 최근까지 주요 정리대상이다. 철제공

구 형태에 대한 고찰은 보존처리가 완료된 유물을 대상으로 했으며 촬영, 실측, 기록

을 진행한 후 개별 유물카드를 작성하였다. 철제공구의 제작기술에 대한 고찰은 중

국 내지의 北票馮素弗墓(北燕), 河南澠池退藏遺蹟(東漢-魏晉), 五女山城址(4世紀末-5

世紀初) 등의 유적에서 출토된 철제공구를 상호 비교하는 고찰방법을 활용하였다. 

또 한반도 및 일본 출토의 삼국시기, 고분시대의 관련유물과도 비교분석을 진행하였

다. 예로 表井里 및 日本 大阪 黃金塚 등에서 출토된 관련유물을 분석대상으로 활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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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三鐵”의 부장 특징과 조합

  소위 “三鐵”은 철제공구, 철제무기 및 철제마구를 말한다. 10점 이상의 철기가 출

토된 94기의 고분 중 “三鐵”이 모두 부장된 남성 묘주의 고분은 47기이다. 주요 부

장철기는 削刀, 矛, 鏃, 帶扣 및 재갈 등의 수량이 각각 100여 점 이상으로 가장 많

다. 그 다음으로 삽(산), 낫, 검 및 환두기 등으로 각각 50여점 이상이다. “삼철”의 

상호간의 조합양상을 보면 공구와 무기의 부장조합이 가장 빈번한데 이는 남성 위주

의 군사·농경체제의 복합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농경과 군사적 체제가 조

직적으로 구성된 사회조직을 상정할 수 있다. “三鐵”의 형태적 고찰은 철제송곳(鐵

鑽), 철촉, 철제마구 등이 주요 대상이다.  

3. 철갑의 복원

  喇嘛洞 고분군Ⅰ구역에서 총 4기의 고분에 철갑이 부장되었다. 그 중 ⅠM5에서 

출토된 것이 주목된다. 복원결과 문헌기재에서 확인되는 한진시기 중무장기병이 사

용했던 “갑기구장”과 부합하는 기물로 판단되었다. 그 외 ⅠM7에서 출토된 철갑도 

그 보존상태가 ⅠM5보다 못하지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ⅠM7 출토 철갑의 보존상태: 철갑의 출토 위치는 목관 내부 묘주의 발치 부분으

로 부장 시 이미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 출토 당시 각 부위가 길이 100cm, 너비 

90cm의 범위에 약 20cm 두께로  무질서하게 겹쳐져 있었다. 표층에서 수습된 갑편

은 대부분 훼손되었고 부식이 심해 녹덩어리로 뭉쳐져 있었다. 人冑와 馬冑는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갑주의 복원은 보존처리를 완료한 후 촬영, 넘버링, 형태분류, 실측, 기록 등의 순

서로 진행하였으며 종이로 갑주의 모형을 만들어 개별 갑편의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

도 거쳤다. 철갑의 정리복원을 통해 갑주와 마갑의 모형을 제작함으로써 당시 철제

갑주 및 마갑의 원형을 복원하는데 성공하였다.

4. 철기의 분석

  日本奈良文化財硏究所 保存科學實驗室과의 공동연구 결과, 喇嘛洞 고분군 출토철

기 부식층의 주요 화학성분은 α-FeOOH로서, 사산화황(SO4)이 주요 성분이다. 또 

北京科技大學材料史硏究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철기의 금상분석을 진행한 결과, 라

마동고분군 출토철기의 원료와 제작기술은 주로 秦漢時期 이래로 성숙된 중원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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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금주조 기술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遼寧省博物館文物保護센터

와의 공동연구는 주로 철기에 대한 Ｘ-선 촬영을 통한 기물의 단층을 파악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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鈴木靖民,「문헌에서 본 가야와 대외교류」와

 남재우,「문헌으로 본 駕洛國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토론문

김 태 식 (홍익대)

鈴木靖民,「문헌에서 본 가야와 대외교류」에 대한 질문

  전반적인 논지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다. 다만 몇 구절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해 보고자 한다.

1. 平壤 정백동 364호분 출토 初元4年 戶口簿 木簡을 통해서 낙랑군 전체 인구 28

만 명 중에 4만 명이 漢人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이것은 孫永鐘의 추론일 뿐

이다. 2008년 『조선고고연구』 149호에 공개된 木牘 3枚의 흑백 사진에 의하

면, 凡戶口 28만과 坤戶口(토착원주민?) 24만이 아니라 凡戶口와 其戶口로 보아

야 한다. 그러므로 곤호를 토착원주민으로 보고 나머지 4만을 漢人으로 추정한 

것은 근거를 잃었다(尹龍九, 2009. 「平壤出土 ‘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簿’ 硏

究」『木簡과 文字』3호, 한국목간학회, 276쪽). 

2. 戶口調査에 따라 郡府에서 縣 단위로 戶口數를 집계하여 上計와 算賦, 徭役 등의 

기초 자료로 작성했을 戶口簿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其戶口를 종족적 표기라고 보

기는 적절치 않다. ... 其戶口로 집계된 호구수는 ‘戶籍 상에 登載된 지역에 실제

로 定住하고 있는 戶口數’가 아닐까 추정된다(尹龍九, 2009, 위의 논문, 297쪽).

3. 변진 사회에 辰王이 있었는가? 辰王을 마한의 月支國에서 통치하고 있었다고 보

는가? 진왕은 대대로 계승될 수 없었다고 보는가? 변진 12국은 진왕에게 복속되

어 있었는데, 진왕은 거꾸로 변진 12국 수장들의 지지와 옹립에 의해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지극히 타율적 성격의 外來王이라고 하였다. 이는 변진에 있었던 

‘외국인 왕’이라는 뜻인가? 변진 지역에서 철의 생산과 획득을 둘러싼 패권 쟁탈

전이 있었고, 쟁탈전의 해결책으로서 변진 12국 수장들이 辰王을 共立 또는 推戴

한 것인가? 그러면 진왕은 변진의 어디에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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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고대사학계에서는 辰王은 마한에 있었던 目支國의 臣智로서, 마한과 변진 

제국의 대외교역을 대표하는 존재였다고 본다. 진왕은 目支國(月支國)을 다스리는 

통치자였고, 기본적으로 馬韓人이 (古朝鮮 準王 계통이 아니라) 馬韓人 중에서 共

立한 대표자였다. 물론 그 共立에 弁辰 諸國의 의견이 첨가될 수는 있다. 그러나 

발표자의 논지는 이와 다른 듯하다. [사료] “馬韓最大 共立其種爲辰王 都目支國 

盡王三韓之地. 其諸國王先 皆是馬韓種人焉. (중략) 初 朝鮮王準 爲衛滿所破 乃將

其餘衆數千人 走入海 攻馬韓破之 自立爲韓王. 準後滅絶 馬韓人復自立爲辰王.”

『後漢書』“辰王治月支國 臣智或加優呼臣雲遣支報安邪踧支濆臣離兒不例狗邪秦支

廉之號. (중략) 其十二國屬辰王. 辰王常用馬韓人作之 世世相繼. 辰王不得自立爲

王.”『三國志』

5. 部從事 吳林의 진한 8국 분할 이후의 사건으로 2郡이 韓을 멸했다는 것으로 인하

여, 韓과 2郡 사이에 조공을 중심축으로 하는 일정한 외교관계가 시작되었던 것

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는 魏가 낙랑군과 대방군을 복속한 이후 公孫氏와 가까

운 帶方郡을 약화시키는 과정에서 교역 라인 변동에 따른 혼란이 일어난 것일 뿐

이다. 즉, 그 사건은 ‘조공에 기반을 둔 외교관계 시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6. 한국 고대사학계에서는 崎離營을 공격하다가 2郡의 역습을 받은 ‘臣智’를 (1) 辰

韓 渠帥로 보는 說, (2) 百濟 古爾王으로 보는 說, (3) 馬韓 目支國의 辰王으로 

보는 說이 있다. 또는 通行本[明, 毛氏汲古閣十七史本]의 ‘臣智激韓忿’을 부정하

고, 百衲本[南宋 紹興本]에 따라 ‘臣幘沾韓忿’으로 보아, (4) 경기 북부의 臣濆活

國으로 보는 설도 있다. [사료] “部從事吳林 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 以與

樂浪 吏譯轉有異同. 臣智激韓忿 攻帶方郡崎離營. 時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 興兵伐

之 遵戰死 二郡遂滅韓.”『三國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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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우,「문헌으로 본 駕洛國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질문

  이 논문은 김해 가락국의 흥망에 대한 최근까지의 기존 설들을 잘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토론을 위해서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가락국의 발전 과정에서 질지왕 

때 왕후사를 건립하였다고 한 『삼국유사』 소재 『가락국기』의 문장을 그대로 믿

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다. 신라에서 최초의 사찰은 6세기 중엽 법흥

왕, 진흥왕 때에 건립되었음에 비하여, 그보다 국가 발달 정도가 뒤진 가야에서 5세

기 중엽에 이미 불교 사찰이 건립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가락국기』의 마지막에는 제2대 거등왕부터 제10대 구형왕까지의 간략한 일대

기가 나온다. 거기에는 『개황력(록)』을 인용한 문장들이 나오며, 대개는 왕의 즉위

년과 사망한 해 및 왕비와 아들의 계보를 서술하는데 그쳤으나, 좌지왕, 질지왕, 구

형왕에 대해서만 가락국의 내분, 왕후사 창건, 멸망과 관련한 사건 서술이 추가되어 

있다. 다만 이 기록들에서는 수로왕을 ‘世祖’, 왕비를 ‘許王后’라고 기록한 것에 대하

여, 『가락국기』의 본문 일부에서는 수로왕을 ‘元君’, 왕비를 ‘許皇后’, 거등왕을 ‘世

祖’라고 지칭한 기록들이 보인다. 

  그런데 『삼국사기』에서 왕비를 王后라고 지칭한 것은 신라 中代 시기의 文明王

后 이후에 한정되므로, ‘王后寺’라는 절의 이름이 정확하다면 이를 김해 지방에 창건

한 것은 통일신라시대로 보아야 타당하다. 또한 皇后를 칭한 것은 고려시대 광종 이

후의 사실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왕후’ 관련 기록은 『개황력』이나 왕후사 창건 연기에서 나온 기록들이

고 ‘황후’ 관련 기록들은 고려 문종 代의 금관지주사 문인의 문장에 의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왕후사 창건을 『가락국기』의 기록 그대로 인정하여 5세기 중엽 

질지왕 때로 서술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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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本照男,「양동리고분군 출토 왜계 유물로 본 한일교섭」에 

대한 토론문

박 천 수 (경북대)

 본 토론은 토론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대한일관계사와 관련된 柳本照男선생의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1. 통형동기에 대하여 일본열도산으로 보고 있으나,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반

도산 설이 유력시되고 있다. 

  본 토론자는 한반도의 통형동기 출현시기가 일본열도 보다 선행하거나 또는 같은 

시기인 점, 현재 확인된 수가 일본열도에 필적하는 점, 통형동기가 출토된 고분에 한

반도산 문물이 공반되는 점으로 볼 때 한반도산으로 판단된다.

  일본열도산으로 보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

2. 양동리235호분을 대성동29호분과 같은 시기로 보고 있으나, 본 토론자는 전자가 

선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

3. 福岡縣 西新町유적과 沖の島유적의 관계에 대하여 전자가 쇠퇴한 이후에 후자가 

출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토론자는 兩 유적과 관련된 畿內지역의 세력이 奈良縣 北部의 佐記세력으로 본

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동일한 세력에 의해 博多灣으로부터 宗像지역으로 교역 

창구가 변화하게된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자 한다.

4. 400년 고구려군의 김해 침공 이후 금관가야의 향방에 대하여 금관가야가 멸망하

고 그 일파가 일본열도 大阪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고 大阪府　大庭寺유적의 연

대를 5세기 중엽으로 설정하는 부산고고학회의 연구자들의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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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培新,「樂浪地域 木槨墓에 대한 검토」 및 

萬欣,「中國 遼西地域 十六國時期의 鐵器文化」에 대한 토론문

조 윤 재 (인제대)

  먼저 다년간 삼연고고학의 최전선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계신 萬欣 선생님

과 중국에서 보기 드물게 낙랑지역 고고학을 전공하신 王培新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많은 공부가 되었다. 토론의 형식을 빌리기 보다는 여러 전공자들을 대신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공부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王培新,「樂浪地域 木槨墓에 대한 검토」에 대한 질문

1. 관곽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한국고고학에서도 

관·곽의 개념, 곽과 관의 판별, 관과 곽의 출현 시기, 관과 곽의 계기적 발전 등 여

러 숙제들이 아직 명확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고, 학자들 간에 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관곽에 대한 이른 시기의 文獻記錄도 존재하고 관곽

의 정형성, 중심지역과 邊遠 지역과의 대비적 고찰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과

연 중국의 관과 곽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분별하는 것인가? 특히 관곽의 “多重制”

라는 배경에서 나타나는 곽과 관의 판별은, 출토자료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구체적

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지는지, 또 기존 판별의 근거에 대한 이견 혹은 논

쟁이 있다면 그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2. 발표문에서 A형 목곽묘를 통해 묘제사용의 족속문제를 언급하였는데, 이 대목에

서 정백동1호분을 예시하며 “夫租濊君”의 銀印과 在地的 성격의 부장품을 주요 근거

로 보고 재지계의 濊族 集團을 묘제 사용주체로 상정하였다. 그렇다면  A형 목곽묘

의 사용주체가 모두 濊族 集團으로 상정하는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漢系住民과 

濊族系住民을 제외한 또 다른 사용주체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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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欣,「中國 遼西地域 十六國時期의 鐵器文化」에 대한 질문

1. 喇嘛洞 고분군에서 출토된 철제공구 및 무기 중 가장 이른 시기의 형식을 갖춘 

유물이 무엇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고 이러한 기물의 제작기술적인 계보에 대한 설명

을 부탁드린다. 또 삼연지역에서 최근까지 확인된 제철공방유적에 대한 소개도 아울

러 부탁드린다. 

2. 마구에 대한 계보문제는 이미 한, 중, 일 관련연구자들에 의해 상당부분 명확해진 

상태이다. 마구 자료의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새로운 정보가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린

다. 

3. 갑주 ⅠM5頸甲의 복원 시 기존의 고고학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로 西安北周墓의 武士俑, 西安北周墓의 騎甲俑, 河北灣漳北朝壁畵墓 중 서벽 제42인 

경갑 형상 등의 경갑부위를 참조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렇다면 北周를 포함한 北

朝의 갑주와 삼연의 갑주는 서로 어떤 계통성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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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금관가야와 양동리고분군」․ 남재우,「문헌으로 본 駕洛國 

형성과 발전」․ 이재현,「양동리고분군 출토 궐수문 철기의 상징적 

의미와 출현배경」에 대한 토론문

송 원 영 (대성동고분박물관)

김영민,「금관가야와 양동리고분군」에 대한 질문

  선생님은 통형동기를 왜계유물이 아닌 금관가야 자체 제작의 유물로 보았다. 그런

데 이 지역의 경우 3세기대 이후에 출토되는 청동유물 중 왜계유물이 아닌 것이 몇 

종류나 있는지 의문이다. 의기성 청동유물은 전부 주조기법으로 제작되는데, 가야의 

철기는 대개 단조기법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최근 양동리고분에서 발굴된 통형동

기를 모방한 통형철기 또한 주조기법이 아닌 단조기법으로 제작된 것을 보면 청동기

와 철기는 제작 기술체계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또 청동광산을 개발하고 이를 체

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제작기술을 누대로 전수하는 전문공인집단을 양성하여 만든 

물품이 단지 통형동기 한 종류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있을 수 없다. 최근 왜 지역보

다 가야지역에서 통형동기의 출토 수량이 증가한다는 점 외에 통형동기를 가야 재지 

제작으로 볼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린다.  

남재우,「문헌으로 본 駕洛國 형성과 발전」에 대한 질문 

  선생님은 가락국기의 기록과 목관묘 자료를 토대로 가락국-구야국의 형성시기를 

1세기 전반으로 추정 하였는데, 가락국기의 기록을 토대로 한다면 수로왕의 탄강은 

42년이지만 왕묘를 만드는 사망시점은 그보다 150여년 뒤인 2세기말이다. 이때는 

이 지역에서 목곽묘가 출현하는 시기로, 목관묘보다는 목곽묘가 무덤규모의 비약적 

증대, 부와 권력의 집중 등으로 볼 때 앞 시기의 사회상과 구별되며 국가의 출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굳이 가락국기의 기록과 고고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가락국의 형성 시기는 2세기 중엽 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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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양동리고분군 출토 궐수문 철기의 상징적 의미와 출현배경」에 대한 질문 

  선생님은 양동리고분에서 출토되는 유자이기가 태양을 상징하는 궐수문의 퇴화형

태로 경주 인근에서 교류를 통해 입수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김영민선생님은 유

자이기를 통형동기와 대응하는 의기로 해석하고 있다. 즉 경주권역의 유자이기와 금

관가야권역의 통형동기가 유사한 의기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통형동기 또한 태양을 상징한다고 보아도 좋은지 궁금하다. 

  더불어 퇴화된 형식의 유자이기 미늘에서 태양을 떠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데, 궐

수문을 단지 철판 재단기술을 보여주는 단순한 문양으로 볼 수는 없는지 답변을 부

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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